Narrative Inquiry in Exploring Vocational Anticipatory Socialization of Adolescents from Low-income Families -"Vocational Identity as a Line of Flight" and Its Implications on Economic Education- by 박하나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교육학박사학위논문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 “탈주적 직업정체성”과 경제교육적 함의 -
Narrative Inquiry in Exploring Vocational Anticipatory
Socialization of Adolescents from Low-income Families
– “Vocational Identity as a Line of Flight”




박  하  나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 “탈주적 직업정체성”과 경제교육적 함의 -
지도교수  조 영 달
이 논문을 교육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박하나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12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 i -
국문초록
일과 노동(work)은 인간의 본질이자 역사와 문명을 만들어온 원천이
며,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경제생활의 기초가 된다. 고도로 분업화된 
현대 사회에서 노동과 생산의 기회는 ‘직업’을 통해 개인에게 주어지고 
있으며, 청소년기는 직업생활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기에 
형성한 직업 관련 지식, 기능, 가치관은 미래 직업생활에 지속적으로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과 경제교육에서는 노
동자와 직업인의 사회적 역할을 가르쳐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이 
직업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예비 직업사회화(vocational 
anticipatory socialization: VAS)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비 직업사회화 과정을 살펴볼 때는 사회계층과 집단, 개인에 따라 보
이는 광범위한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 부유한 가정의 자녀와 가난한 가정
의 자녀는 직업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경험을 한다. 이 경
험의 차이가 미래 직업지위와 임금의 차이를 가져오며, 직업생활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저소득가정의 후기 청
소년은 일의 세계로 진입하고 직업적 성취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한다.
본 연구는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 경험을 드러내고, 그 
의미를 이해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를 토대로 경제교육에의 함의를 도
출하고, 사회취약계층의 학교-노동 이행을 도울 수 있는 교육적·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는 ‘직업’을 주제로 실생활 중심 경제교육, 
평생교육으로서의 경제교육, 역량중심 경제교육의 지향점을 실천하고, 교
과 연계 진로교육을 시도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예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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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사회화 내러티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둘째, 연구 참여자의 예비 직업
사회화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셋째, 연구 참여자의 예비 직업사회
화는 경제교육에 어떤 함의를 지니는가?
연구 방법으로는 해석적 이해의 패러다임 안에서 내러티브 탐구를 수행
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 참여자가 직접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연구자는 화자에 의해 재해석되고 재구성된 경험을 탐구하는 연구 방법이
다. 연구 참여자는 선정기준과 모집절차에 따라 비수도권, 비도시지역인 
금산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가정의 후기 청소년 4명을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예비 직업사회화 내러티브는 아동기부터 학창시절, 진
로선택 시기,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시기에 걸쳐 구성되었다. 비정규직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부모님이 전하는 메시지, 부모의 이혼과 가족구성원
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메시지, 동아리와 수업시간, 대학 진학 문화
가 전해주는 학교의 메시지, 금산 지역을 벗어나기 위한 시도 속에서 지
역사회가 전하는 메시지, 인터넷 공간이 전해주는 가능성과 한계의 메시
지 등 그들의 내러티브 안에서 다양한 예비 직업사회화(VAS)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취업지원제도의 도움으로 다시 직업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한지민, 역사학자가 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물리치료학과에 
진학한 김서연, 간호조무사 엄마보다 조금 나은 삶을 계획하며 간호학과
에 진학한 강은진, 남들의 인정을 받아 신분상승을 하고 싶은 김민서의 
진로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일상에 참여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 4명의 내러티브를 통해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들은 가족구성원, 교육기관, 지
역사회, 아르바이트, 인터넷 공간 등 사회화 원천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별적 VAS 메시지를 형성하였다. 사회화 원천은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
하여 사회의 관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였으나, 청소년들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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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만의 방식으로 수용 혹은 거부하거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재해석하
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자기 메시지 만들기(self-message making)”, 
“자기 공간 조직(self-spacing)”, “자기 사회화(self-socializing)”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둘째, 청소년들은 구조적·개별적으로 만들어진 VAS 메시지를 바탕으
로 진로선택이라는 실천적 행위를 하였다. 진로선택 행위를 이끄는 힘은 
진로 이야기 속에 내재된 “진로욕망(career desire)”이었고, 행위를 방
해하는 힘은 불안과 “신뢰자본(trust capital)”의 부족이었다. 청소년들
은 진로선택 행위를 둘러싼 진로 이야기를 구성하였고, 농촌의 저소득가
정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은 내외부적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진로자아의 
단절 현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단절을 극복하고 자아를 회복하는 과정
에서 직업인으로서 자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상(像)을 지니게 
되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를 “청소
년의 직업정체성(vocational identity of adolescents)”을 형성하는 과
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의 직업정체성은 “탈주적 
직업정체성(vocational identity as a Line of Flight)”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직업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 구조의 억압과 제약을 극복
/저항해 가는 과정이라는 의미이다. 탈주적 이라는 용어는 들뢰즈의 탈주
선, 탈영토화 개념에서 가져온 것이다. 사회적 구조나 질서, 제도적으로 
틀 지어진 주체성의 제약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새로운 대상과 새로운 접
속을 추구하는 욕망의 유목적 움직임을 의미한다(Deleuze & Guattari, 
1980). 이들은 예비 직업사회화 메시지를 스스로 창조하고, 진로욕망에 
따른 진로행위를 하며, 욕망의 생성적 힘을 통해 주어진 공간과 계층을 
넘어서려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청소년들은 직업인 ‘되기’를 통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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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벗어나기’와 ‘부모보다 조금 더 나은 삶’으로의 여정을 걷고 
있었다. 사회와 구조의 작용에 대응하면서 작용하고 반작용하는 청소년들
은 구조를 거스르고 탈주하는 힘을 가진 주체였으며, 직업의 영역에서 삶
의 작은 변화를 ‘생성 중’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방법론적, 실천적 시사점을 갖는다. 첫
째, 후기 청소년의 학교-노동 이행 문화를 새롭게 밝혔다는 의의를 지닌
다. 이는 경제교육에서 노동과 직업이라는 주제로, 노동자 역할 교육을 
위한 보다 활발한 논의 확장을 가져올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진로선택 
행위를 설명함에 있어서 진로욕망, 사회자본 등의 개념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개인의 행위를 생애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
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셋째, 사회화와 정체성 분석에 있어서 메시지 
‘전달’이 아닌 ‘형성’ 패러다임으로 전환, 정체성 ‘발견’이 아닌 
정체성 ‘형성’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통해 탈 근대적 방법으로 분석하
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넷째, 공간 관점에서 교육 불평등 개선을 
위한 방안, 사회제도의 한계와 가능성 제시, 학교 현장 경제수업의 위기
와 진로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과
교육과 경제교육의 새로운 인간상으로서 ‘탈주의 인간상’을 제안하였
다. 경제교육은 교육과정 구성, 내용, 방법의 개혁을 위해 교육공동체 구
성원 모두가 리좀적 사유방식을 지니고, 배움 중심 학교 문화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경제교육, 예비 직업사회화, 저소득가정 청소년, 
청소년의 직업정체성, 탈주적 직업정체성, 진로욕망, 신뢰자본
학   번 : 2007-3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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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 연구는 개인적 경험1)과 연구 관심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연구자
는 지역구청에서 진행하는 ‘저소득가정 자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자원봉사 교사로 참여하면서 청소년들과 만나게 되었다. 고등학생이었던 
이들의 주요 관심사는 ‘직업 갖기’였으며2), 서서히 직업인으로 성장하
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동시에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은 진로와 관련
하여 중산층 가정의 청소년과는 다른 경험을 하고 있었다. 가정에서 생계
유지에 바쁜 부모의 무관심과 진로준비에 대한 소극적 지원, 진로체험 및 
정보의 한계 등을 경험하고 있다(구인회, 2003; 김광혁, 2008; 방하남·
김기헌, 2002). 연구자는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이 직업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차별적 경험을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
다. 
사회적으로는 노동시장 및 직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육적 요구가 등
장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노동자 또는 직업인에게 개성과 창의성이 발현
1)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연구자 내러티브를 중시한다. 연구자의 내러티브와 연구 참여자
의 내러티브가 만나 새로운 내러티브를 공동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이
다. 연구자는 소수 학생의 문화와 교육 정의 실현에 관심이 있다. 중학교 사회교사로 
재직하던 때 우연히 탈북 청소년을 가르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연구자의 길로 들어
서게 되었다. 학교가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기를 바라지만, 이와 같이 
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교육과정, 교사의 배경, 수업의 구성, 평가 방식 및 
수준 등이 중산층 가정의 자녀와 중간 이상의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계층에 대한 관심과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연구자는 저소득가정 청
소년의 직업과 관련된 고민과 차별적 경험의 현상을 접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갖
기 시작했다. 직업인으로 성장하는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삶의 이야기는 어떠할까? 학
교에서 노동으로 이행 과정 동안 이들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험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2)  오늘날 청소년들은 ‘공부’와 ‘직업’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다. 「2015 청소년통
계」에 따르면 청소년(13~24세)의 고민거리 순위는 2014년 ‘공부(35.3%)’에 이
어 직업(25.6%)이 두 번째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이후 2년 마다 조사된 ‘청소년
의 고민거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다(통계청,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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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용의 불안정과 실업, 불평등의 위
협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직업에 대한 가치
관을 형성하고, ‘일(work)의 세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필
요가 있다. ‘청년실업’이라는 사회문제 앞에서 청소년들은 불확실한 미
래 노동시장에 대비하기를 원하며, 현명하게 진로를 선택하고, 일터의 변
화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 
따라서 경제교육에서는 일과 노동, 생산에 대한 주제를 보다 적극적으
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일과 노동은 인간의 본질이자 역사와 문명을 만들
어 온 원천이다(Braverman, 1974: 50).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노동은 시
장, 자본과 함께 다루어야 할 주요 이슈이다. 개인은 분업과 특화를 통해 
얻은 소득으로 시장에서 교환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고
도로 분업화된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의미의 일, 노동, 생산의 기회는 
‘직업’을 통해 개인에게 주어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노동과 생산에 대
한 관심은 직업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노동의 삶과 경제생
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 직업인의 삶에 관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들이 직업을 갖기 힘든 사회적 세태3), 
일과 직업 개념의 급격한 변화4), 생활 중심 경제교육에 대한 요구 등 여
러 가지 사회적 상황 속에서 개인의 직업생활에 대한 경제교육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교육에서 개인의 직업생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청소
년의 예비 직업사회화(vocational anticipatory socialization)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동안 경제교육 연구들은 소비습관, 화폐, 소득, 부의 
분배, 경제윤리, 조세, 여가활동 등 다양한 주제로 경제사회화(economic 
3)  청년층 실업률은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청년층(15~29살) 실업률은 9.3%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취업준비생과 ‘알바생’, 구직단념자 등을 
실업자로 포함시켜 계산한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2.6%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나 
뛰었다. ...<중략>...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인구 구조에 따라 향후 4~5년간은 청년 고
용시장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한겨레, 2017).
4)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산업사회의 유물이 되고, 다양한 직업인의 모습이 등장하였다. 
계약제로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프리에이전트(free agent), 업무에 따라 네트워크
를 구성하며 일하는 이랜서(e-lancer), 일을 따라 직종과 국경을 넘나드는 잡 노마드
(job nomad) 등이 그들이다(Malon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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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ization)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하지만 일, 생산, 노동과 관련한 주
제는 활발하게 연구되지 못했다. 근대 이후 학교제도 안에서 생활하는 청
소년들은 일터와 분리되었고, 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경험이 제한되었
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우리는 청소년기가 직업생활을 준비하는 중요한 
발달과업의 시기임을 알고 있다(Arnett, 2000; Blustein & Noumair, 
1996; Erikson, 1968; Savickas, 1985). 청소년기는 경제적으로 독립
된 주체가 되어가는 인생의 단계로서 경제활동과 관련된 특정한 입장을 
취하게 되며, 경제행동의 많은 부분을 결정한다. 청소년기에 형성한 직업 
관련 지식, 기능, 가치관은 미래 직업생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이다(Greve & Seidel, 2014; Lunt & Furnham, 1996). 따라서 청소년
들이 학교에서 일의 세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직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식, 기능, 가치관을 형성하는지, 진로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밝히는 일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를 이해할 때는 연구대상에 보다 미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서 사회계층에 따른 차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 경제사회화 연구들은 개인의 
경제행위가 역사적·사회적·문화적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사회계층과 집
단에 따라 그리고 개인에 따라 광범위한 차이를 보임을 밝혀왔다
(Webley, 2001). 청소년의 직업적 성장이라는 주제 역시 개인의 능력발
휘와 같은 중립적인 문제가 아니다. 부모와 가족들이 교육제도를 활용하
여 자녀가 미래의 경제세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열어주는 사회계층 제도의 문제가 포함된다. 즉,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수입의 측면에서 얼마나 높은 목적을 지향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
다(Lunt & Furnham, 1996).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에서 직업의 세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사
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수많은 선행연구들은 소득의 양극화가 교육의 양극화, 계급의 양극
화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김경근, 2005; 김미란, 
2014; 오욱환, 2008). 부모의 사회경제적 영향력과 가정배경이 사교육에 
투입하는 비용을 통해 교육격차를 만들어내고, 나아가 자녀의 취업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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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변수로 작용하여 불평등 구조의 대물림 현상을 지속시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남인숙, 2011). 즉, 부유한 가정의 자녀와 가난한 가정의 
자녀는 직업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경험을 하며, 이 경험의 
차이가 미래 직업지위와 임금의 차이를 가져오며, 직업생활을 통한 사회
적 불평등을 재생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 과정과 그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교육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
적을 지닌다.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이 직업과 관련하여 아동기부터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그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직업의 의미와 지식, 기능, 가치
관은 무엇인지, 이것이 어떻게 진로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지 등을 상세히 
밝히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직업의 세계로 이행하
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생하게 드러내어, 독자들이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삶에 참여하고 내부자의 시선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특
히 사회계층을 구체화하기 위해 경제적 측면에서 저소득가정 청소년이라
는 대상에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비(非)수도권, 비(非)도시 지역이라
는 공간적 측면 역시 고려하였다. 이들의 독특한 예비 직업사회화 문화와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직업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의 의미, 즉, 예비 직업사
회화의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나아가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직업인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경제교육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이 직업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의 경험을 
이해하고, 이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이를 통해 경제교육에의 함의를 도출하고
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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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연구 참여자의 예비 직업사회화 내러티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① 아동기~학창시절 동안 무엇을 경험하는가?
② 진로선택 시기에는 무엇을 경험하는가?
③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무엇을 경험하는가?
둘째, 연구 참여자의 예비 직업사회화 과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① 사회화 원천과의 상호작용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② 진로선택 행위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셋째, 연구 참여자의 예비 직업사회화는 경제교육에 어떤 함의를 지니는가? 
3. 연구 의의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 경험과 그 의미를 이해하려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방법론적·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경
제교육에서 노동자와 직업인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청소년들의 직업 관련 지식, 기능, 가
치관을 이해하고, 이것이 경제행위로 이어지는 과정, 미래 경제생활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상세하게 밝힌다.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노동관 및 직
업관, 진학 및 취업에 대한 행위 결정, 학교에서의 경제교육 및 진로교육,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체험, 부모의 직업생활과 직업에 대한 태도, 미디어
를 통해 접한 경제현상 및 직업생활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 등 다채로운 
이야기는 청소년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과 그들만의 독
특한 문화를 이해하게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직업인으로 성장하는 청소년
들에게 경제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특히 사회취약계층 청소년들
에게 필요한 진로교육은 무엇인지에 대한 실천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생애적인 직업사회화 관점에 입각하여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 직업사회화 논의를 시작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국내에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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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예비 직업사회화 논의는 활발하지 않으며, 주로 직업을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사회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발달하고,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Harpaz & Fu, 2002).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확립하
고, 장래의 교육적·직업적 미래를 결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
적인 준비를 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Erickson, 1968). 
Frese(1982)는 직업사회화를 ‘일의 상황 속에서 혹은 일 때문에 나타
나는 개인의 변화’로 정의했다. Cohen-Scali(2003)는 직업사회화가 아
동기부터 시작되는 길고 복잡한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넓은 의
미의 직업사회화는 특정 나이에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생애
적인 개념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라는 변화 과정을 새롭게 조명한다는 의의
를 지닌다.
셋째,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저소득가정 청소년이라는 대상에 집중하
여 그들의 일상과 목소리를 드러냈다는 의의를 지닌다. 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일상의 삶 속으로 
들어가 내부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학교와 교육현상에 대한 
기능주의적 견해와 이에 대한 비판으로서 마르크스적 구조주의 견해가 대
립하였을 때, Willis(1981)는 실제로 교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자계급 아이들이 노동자가 되
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자는 교실로 들어가 청소년들의 문화를 이
해하고자 했다. 그는 계급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이
데올로기적 실천 속에, 공장과 사무실에, 그리고 노동자끼리의 사귐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그들에게 힘을 부여한다는 의미 또한 지닌
다. 조영달(2015)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첫 번째 단계는 
감정이입과 상상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노력을 돕
거나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질적 연구를 통해 소외되고 무기력했던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 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삶을 드러
내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권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
넷째, 경제교육과 진로교육의 연계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
- 7 -
대한다. 경제교육과 진로교육은 ‘다양한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기
르는 것’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여러 학자들은 새로운 방식의 경
제교육과 교과연계를 통한 진로교육을 주장하고 있다. 조영달(2012)은 
경제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경제개념이 소비, 소득, 부의 분배, 
소유, 시장, 화폐뿐만 아니라 노동, 실업 등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활경제교육의 일환으로서 경제교육의 장을 통한 진로교육을 
주장하며(이혜원·박형준, 2009), 경제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경제학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경제생활에 잘 적
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한다(안
현효, 2005; 오영수, 2005). 장원섭(2006)은 자라나는 세대를 학습시키
는 초·중등교육에서 직업생활의 중요한 측면들을 포괄하는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환 외(2017)는 교과통합 진로교육을 
주장하며 다양한 교과의 수업전략, 교과 지식과 연계한 직업 체험활동의 
사례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교육과정 역시 학교 교육을 통해 ‘일
과 노동’의 중요성을 학생들이 명료하게 인식하고, 합리적인 진로선택을 
통해 만족스러운 삶을 꾸려나가면서, 동시에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성실
히 수행하여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교육부, 201
5)5). 따라서 경제교과에서 일의 세계를 통해 경제 지식과 원리를 이해하
고, 직업과 관련한 학습 목표를 통해 학습자에게 흥미와 동기를 부여하
며, 교실 안과 밖이 연결되는 내용을 선정·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의 경제교육 및 진로교육 현황을 밝히
고, 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청소년들의 경험을 이해한다
는 의의를 지닌다.
5)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경제교과 교육과정에서는 “노동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1.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
1) 예비 직업사회화 개념과 VAS 메시지
직업사회화(vocational/occupational socialization)는 개인이 직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학습과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발달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이다(Jablin, 2001; Myers, Jahn, Gailliard, & Stoltzfus, 2011). 
직업사회화 연구는 산업심리학과 조직심리학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
으며, 노동자의 일터와 조직 적응에 관심을 가진다. 이에 따라 직업사회
화를 좁은 의미로 바라볼 때 조직사회화(organizational socialization)의 
용어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직업사회화는 직업적 특성을 강조하여 사
회화 과정을 살펴보는 반면, 조직사회화는 상황적 특성을 강조하여 구체
적인 조직체 현장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화 과정을 바라본다는 차이가 있
다. 하지만 두 관점 모두 직업 집단 혹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
원으로서 적응해 가는가, 일과 직업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
식, 기능, 태도, 행위를 어떻게 습득 하는가, 그 과정을 밝히고자 하는 공
통점이 있다(Wanberg, 2012: 17). 
최근에는 직업사회화를 생애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여러 기간과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동기부터 청소년기에 집중한 연
구, 직업 집단과 조직에 참여하는 성인기에 집중한 연구6), 은퇴 이후 노
년기에 집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인생의 단계별로 경험
하는 직업과 관련한 사회화 과정을 다음 [그림 1]과 같이 구성해 보았다. 
이 중 직업 집단에 진입하기 이전 아동 및 청소년기에 가정과 학교에서 
6)  고용된 노동자가 조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해 가는 ‘일을 통한 사회화’ 과정
은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이 과정은 다시 3단계-접촉 단계(encounter stage), 
변형 단계(metamorphosis), 출구 단계(exit)-로 나누어 설명한다(Jabli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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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는 사회화를 일을 위한 사회화(socialization for work)라고 한다. 
이후 직장과 일터에서 직접적인 일을 경험하고 조직과 문화에 적응하는 
사회화를 일을 통한 사회화(socialization by work)라고 한다. 즉, 생애
적인 직업사회화는 ‘일을 위한 사회화’와 ‘일을 통한 사회화’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Cohen-Scali, 2003). 
[그림 1] 생애적인 직업사회화
‘일을 위한 사회화’에 주목한 선행연구들은 개인이 직업 집단에 진입
하기 이전 이미 예비 사회화가 일어난다고 본다. 아동과 청소년들은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개념을 형성하고, 일의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고려하
며, 특정한 직업과 일터의 환경에 대한 기대와 신념을 형성한다. 이 과정
을 ‘예비 직업사회화(vocational anticipatory socialization: VAS)7)’
라고 칭하며, ‘개인이 노동과 일에 대하여 배우고 교육적 관심, 진로 흥
미, 직업 기대를 발달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Jablin, 2001; 
Kramer, 2010; Levine & Hoffner, 2006).
청소년들은 예비 직업사회화를 통해 특정 직업 영역을 추구하는 방향성
7)  예비 직업사회화는 예비 조직사회화(organizational anticipatory socialization)와 구
분되기도 한다. 예비 직업사회화(VAS)는 아동기부터 원하는 직업으로 향하는 매우 긴 
과정임에 반해, 예비 조직사회화(OAS)는 보다 짧은 시기이며 면접과 채용의 과정을 
거치며 이루어진다(Kramer, 2010).
- 10 -
을 보인다. 자신이 소속되어 일하게 될 집단을 지향하며, 자신이 그 집단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기대와 예측을 하게 된다. 청소
년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직업과 관련한 정보를 자신의 자아개념과 비
교하고, 다양한 요인과 대안들을 살펴본 후 최종적으로 그들의 미래 직업
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된다. 청소년들은 지속적인 진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며 직업 관련 가치
관과 신념을 발달시켜 나간다(Jablin, 2001; Vondracek & Porfeli, 
2003). 
선행연구들은 사회화를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기억에 남는 메시지
(memorable messages)를 전달받는 의사소통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이 중 진로와 직업 관련 사회화 메시지를 예비 직업사회화 메시지(VAS 
messages)라고 칭하였다(Gibson & Papa, 2000; Jablin, 2001; 
Medved, Brogan, McClanahan, Morris, & Shepherd, 2006). 이러한 
메시지는 개인에게 특정한 방향으로 행위 하도록 하고, 일상의 경험을 형
성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직업인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VAS 메
시지를 통해 개인은 특정한 직업의 영역으로 사회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여러 연구들은 VAS 메시지를 분석함으로써 사람들이 직업 세계에 
진입하기 이전에 직업의 세계에 대해 어떻게 배워 가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VAS 메시지의 원천은 크게 부모와 가족구성원, 학교와 교육기관, 또래
와 동료, 아르바이트, 미디어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Feij, 1998: 
Jablin, 2001; Levine & Hoffner, 2006). 각 원천은 일과 일터에 대한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통합하여 진
로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가족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사회화에 큰 영향을 주는데, 특히 
부모는 자녀의 예비 직업사회화에 가장 주된 영향력을 행사한다. 아동은 
부모의 직업생활 이야기를 전해 듣고, 부모의 일터에 방문하여 일하는 모
습을 관찰하기도 한다. 심부름이나 집안일을 부여받고, 감독받고, 평가받
는 양식에 따라 일의 규범을 배우기도 한다. 청소년인 자녀에게 부모는 
직업인의 역할모델이 되거나, 교육과 진로에 대한 조언을 하고, 일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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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태도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기도 한다(Hoffner, Levine, & Toohey, 
2008; Jablin, 2001).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모, 가족구성원은 청소년에
게 다양한 내용의 VAS 메시지를 전달한다. 부모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따분한 작업, 짜증나는 상사 이야기 등을 통해 노동의 부정적 측면을 강
조하는 VAS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Levine & Hoffner, 2006). 그
리고 ‘열심히 일하기, 일자리 잃지 않기’와 같은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
는 VAS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Gibson & Papa, 2000). 자아실현의 
가치(너의 열정에 따라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자급자족의 가치(누구
에게도 의지하지 마라, 가족을 부양하라 등), 적성과 재능을 중시하라는 
VAS 메시지(너에게는 수학적 재능이 있으니 엔지니어가 되어라)를 전해
주기도 한다(Jahn & Myers, 2014). 
학교와 교육기관은 학생들이 특정 진로 및 직업에 흥미를 가지도록 이
끌어 간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경험과 교육을 통해 일의 세계를 향해 사
회화된다. 학교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
직의 맥락 안에서 사회적 관계를 발달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Levine & 
Hoffner, 2006).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 진로 흥미를 발달시키
기도 하지만, 주로 제도화된 환경, 규범, 규칙들을 배우며 권위에 따르고 
복종하는 법을 배운다(Adya & Kaiser, 2005; Myers et al., 2011). 또
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특정 교과, 학문영
역과 관련된 직업 흥미를 형성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학생
들이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전공과 관련
된 직업을 선택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학교에서 수학, 과학 교과 수업 경
험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STEM education policy)을 하고 있다
(Jahn & Myers, 2015; Johnson, 2012). 
또래, 동료와의 관계는 특정 교과, 진로, 직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준
다. 친구와의 상호작용은 특정 직업 영역의 흥미를 자극하고, 원하지 않
는 진로선택을 저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과학에 대한 흥미
를 공유한 청소년들이 과학자 직업과 미래 삶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였다(Stake & Nickens, 2005). 또한 또래와 관계 맺기 경험은 
함께 일하기 위해 감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와 같이 일의 세계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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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적 기능을 습득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한다(Jablin, 2001).
아르바이트는 청소년들이 직접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VAS 메시지를 전
달받을 수 있는 사회화 원천이다. 청소년들은 일터에서 관계의 특징과 중
요성, 의사소통 기능을 배우고, 조직의 문화 등 미래 직업 집단에서 활용
할 수 있는 노동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정직, 시간 지키기 등 일의 세계
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자질, 학교 밖 세계에서 경제와 돈의 개념을 배
운다.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높은 질의 노동 경험은 청소
년에게 책임감, 좋은 직업에 대한 동기 부여, 성취감 등을 제공할 수 있
다. 또한 개인의 진로 흥미와 관련된 아르바이트 경험은 진로 네트워크와 
기회를 제공하며, 전문적인 직업사회화를 촉진하기도 한다(Jablin, 2001; 
Levine & Hoffner, 2006). 
하지만 청소년들이 주로 종사하는 아르바이트는 숙련된 기능을 요구하
지 않는 저임금의 노동(심부름하기, 음식 서빙, 설거지 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래 직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Greenberger & Steinberg, 
1986; Loughlin & Barling, 2001; Mortimer, 2003). 이렇게 아르바이
트가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쟁적이다. 
미디어는 직업 세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은 미디어 
속 인물을 통해 가치, 신념, 행위를 배운다(Hoffner et al., 2008). 텔레
비전은 로펌, 병원, 식당, 기업 등 수많은 조직과 일터를 묘사하며, 그 속
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과 업무 등 일 관련 행위를 보여준다. 하지만 
미디어는 직업 세계에 대한 부정확하고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Signorielli & Kahlenberg, 2001). 여성이나 소수 민족에 대한 고정관
념의 이미지를 전해주기도 하며, 특정 직업과 관련한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여학생들은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 STEM 
관련 직업 영역에 대해 남성이 주로 종사한다고 여긴다. 또한 교사나 간
호사와 같은 직업은 여성이 종사하기에 적합하다고 여긴다(Myers et al., 
2011).
그러나 사회화 원천이 전달하는 VAS 메시지의 영향은 서로 다른 결과
를 낳기도 한다. 부모의 특정 직업영역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가 계
층과 문화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르게 작용하였다. 일반적으로는 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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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일치하는 직업영역으로 사회화된다고 밝히고 있다
(Gibson & Papa, 2000). 하지만 반대로 노동자 계층의 부모는 자녀의 
대학교육을 격려하고, 육체노동이 아닌 직업을 지지하며, 중산층의 삶의 
양식을 지향하는 가치를 전달하여 유동적 사회화(mobility socialization)
가 일어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Serravallo, 2004). 중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 이상의 교육수준, 전문적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좋은(honorable)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사회
화한다고 밝혔다(Berkelaar, Buzzanell, Kisselburgh, Tan, & Shen, 
2012: 107). 따라서 사회화 원천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가, 문
화, 집단, 계층 등 다양한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
한 사회화 원천을 밝히는데 주목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다
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다양한 사회화 원천과의 상호작용을 통
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주로 가족구성원의 영향을 밝히는 연구
가 많으며, 또래의 영향, 미디어의 영향 등 특정한 사회화 원천에 집중하
여 VAS 메시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국내에서는 예비 직업사회화 
개념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찾기 어렵다. VAS 메시지는 국가마다 상이한 
일과 노동에 대한 역사, 제도, 가치 등 사회문화적 토대 위에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 과정은 새롭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 대상 청소년의 개별 맥락에 따라 형성되
는 VAS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을 밝힌 연구는 거의 없다. 청소년이 VAS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내부자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질적 연구가 필
요하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 직업사회화와 VAS 메시지 개념에 기반 하
여 분석의 틀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 과정과 
8)  몇몇 연구에서 계층과 문화의 ‘차이’에 따른 예비 직업사회화가 일어나는 ‘과정’
을 이해하려고 시도하였다. 노동자 계층의 가족은 중산층의 직업과 고등교육을 반대하
는 방향으로 영향을 행사 한다(Lubrano, 2004: 34). 이러한 가족을 ‘black-hole 
families’라고 불렀다. 노동자 계층의 자녀로 태어났으나 고등교육을 통해 결국 중산
층의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인 ‘straddlers’는 두 개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두 영역 
모두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 두 세계의 삶의 양식은 매우 달라서 아동이 부모의 
반대에도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면 자녀와 부모는 영원히 분리되는 삶을 살게 된다. 
- 14 -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각 사회화 원천과의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고, 저소득가정이라는 계층과 거주지역의 차이에 집중하였으며, 
상황과 맥락에 따른 구체적 VAS 메시지를 분석하기 위해 청소년의 내러
티브를 분석하는 연구 설계를 하였다. 
2) 진로발달과 진로선택
직업심리학 영역에서는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를 진로발달(career 
development)과 진로선택(career choice)의 과정으로서 바라보았다. 이
들은 청소년의 직접적 노동 참여가 아닌 미래 직업인이 되기 위한 준비과
정에 초점을 맞춘다. 아동과 청소년은 일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나 직업 
태도, 인식, 행위를 형성하고 직업인으로 변화해 나간다. Super(1980)는 
진로발달이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며, 직업의 여
러 측면에 대한 지식, 흥미, 가치, 태도, 규범, 신념, 기대 등은 발달의 단
계를 통해 내면화되고 분화된다고 주장했다.
Super(1980)의 진로발달이론은 진로에 대한 자아개념(self-concept)
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라
고 느끼는 자아개념에 부합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진
로발달의 과정을 진로 자아(career identity)의 발달과 실행 과정이라고 
보았다. 사회적 학습의 산물인 진로 자아 개념은 유아기부터 형성
(formation), 전환(translation), 실행(implementation)의 과정을 거치며 
발달하며 청소년기에 본격적으로 형성된다. 이후 청소년 후기에서 성인기
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선택과 적응 선상에서 점차 안정적이게 된다. 진
로 자아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개인은 이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을 하게 된
다. 의사결정은 실행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정체성의 재형성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순환적이고 연속적인 자아 개념의 발달과 정체성의 형성 관
계를 탐색함으로써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
다(Wallace-Broscious, Serafica, & Osipow, 1994). 
진로이론에서 핵심 개념은 진로선택과 진로의사결정(career decision 
making)이다9). 진로선택 이론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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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진로발달 연구에서는 진로선택과 관련된 전체적인 과정에 관심을 기울인다. 반면 진
로의사결정이란 개인이 정보를 조직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진로
선택을 위한 행동과정에 전념하는 심리적인 과정이다(Harren, 1979). 따라서 진로의
사결정은 진로발달의 미시적 분석(micro-analysis)이라고 볼 수 있다. 진로발달 관점
에서 진로선택은 범위가 넓고, 개인의 내적인 심리과정에는 관심을 덜 기울이는 경향
이 있다. 반면, 진로의사결정이론들은 진로선택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과정, 그 선택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설명하는데 주목하여 왔다(Phillips & Pazienza, 1988: 
김봉환 외, 2010 재인용). 





진로선택은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 간 관계를 




진로선택은 개인을 6가지 성격유형으로 구분하고 





진로발달단계를 거치면서 생애역할을 수행하고, 직




개인은 연령별 발달과업을 수행하면서 진로대안을 
제한하고, 수용 가능한 진로대안 중 현실적 여건에 




개인의 직·간접적 학습경험을 통해 진로 흥미와 
행동이 형성됨. 이 과정에서 선천적 특성, 환경조






개인의 특성과 인지(자기효능감, 결과기대), 환경





행위자, 주체, 작가로서 자아의 차원을 거치며 진
로 이야기를 만드는 자기구성(self-construction) 
과정
<표 1> 진로선택 이론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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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진로이론가 Parsons(1909)와 Holland(1973)는 개인의 특성과 직
업 환경의 특성을 파악하여 직업 선택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후 
Super(1980)는 진로선택이 과정적·연속적·생애적인 것임을 강조하였
으며, 개인이 일련의 발달과업을 수행하며 발달단계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Gottfredson(1981)은 청소년기까지 발달단계를 거치면서 서열, 
성역할, 사회적 가치 등을 획득하며 수용 가능한 진로 대안 영역을 형성
하고 그 영역 안에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축소해 가는 진로포부의 제한
(circumscription)과정을 거친다고 보았다. 이후 그 직업을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 어떤 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타
협(compromise)의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Krumboltz(1996)는 진로 
및 직업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4가지(선천적 특성, 환경적 상황, 
학습경험, 문제해결기술)를 제시하였다. 특히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최근의 진로이론가
들은 이러한 진로이론들을 통합하여 진로선택의 과정을 개인적 특성, 인
지적 측면(자기효능감), 환경적·맥락적인 요인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설명
하고자 한다(Lent et al., 2000). 
이와 같이 20세기 진로이론들은 선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과성을 전
제로 개인의 진로선택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과거의 진
로이론들은 진로의사결정이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절차와 원리에 의해 이
루어진다는 전제를 하였다10). Holland(1973)가 주장하는 진로개념은 일
터마다 적합한 노동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했던 근대 산업
사회의 필요에 따른 것이며, 개인-환경 사이의 연결이라는 객관주의적 
시각을 담고 있다. Super(1980)가 주장하는 진로개념은 자아발견, 자아
실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개인이 설정한 목표를 향해 발달단계의 과
10)  최근에는 이러한 전제에 비판을 가하며 진로선택 과정의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소수의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Bubany & Hansen, 2010; Hartung & Blustein, 
2002). 기존의 진로이론들이 간과해 왔던 현상들 즉, 맥락, 복잡성, 우연/기회, 체제의 
영향들, 직관 또는 영성 등을 탐구하고자 시도한다(손은령, 2009). Hartung & 
Blustein(2002)은 이러한 새로운 경향을 대안모델이라고 한다. 대안모델은 직업세계
의 급격한 변화와 현실의 불안정으로 인해 과거 개인의 학습 혹은 경험을 미래의 직업
세계와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연결 지으려는 접근방식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음을 인
정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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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수행해 간다는 주관주의적 시각을 담고 있다(Savickas, 2013). 그 
차이는 [그림 2]와 같이 선형적 매칭(matching) 과정, 계단적 과업 달성
(developing) 과정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림 2] Holland의 진로개념과 Super의 진로개념  
 
한편, 21세기의 진로이론은 진로의 재개념화와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장
한다. 디지털 혁명과 정보화 사회, 글로벌 경제로의 변화는 기업 구조와 
일 세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평생직장의 해체와 시간제 노동자의 증가 등 
개인의 직업생활이 변화하였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해서 개인의 특성
과 직업의 연결이 안정적일 수 없다. 21세기의 진로는 펼쳐지는 것이 아
니라 자아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하고, 사회적 현실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
다. 진로 패러다임은 특성과 상태에서 맥락으로의 변화, 처방에서 과정으
로의 변화, 선형적 인과성에서 비선형적 역동성으로의 변화, 과학적 사실
에서 내러티브적 실재로의 변화가 일어났다(Savickas et al., 2009).
현대 진로이론 중 기존의 실증적 접근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 구
성주의 관점이다(Brown & Lent, 2005; McMahon & Patton, 2002). 
구성주의는 개인의 인지적 과정을 통한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세상의 구조
와 의미부여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의미’란 형성된 관계 속에서 실
천과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 역사적·사회적·문화적인 구조를 말한다
(Young & Collin, 2004). Savickas(2013)의 진로 구성주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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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construction theory)에 따르면 개인은 행동함으로써 자기 구성
을 시작한다. 그 이후에는 행위의 방향을 제시하는 행위주체가 되고, 그 
행위를 설명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진로 이야기를 만들어 자아를 구성하는 
창조적 저자로 변화한다(McAdams & Olson, 2010). 
근대와 현대 진로이론의 변화와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Savickas(2013)의 진로 구성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진
로선택 행위를 분석하였다. 이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내러티브를 통해 
자신이 왜 그러한 진로 행위를 하였는지를 해석하도록 하여 정체성을 구
성하는 방식이다(Del Corso & Rehfuss, 2011). 이는 현대 진로 패러다
임 전환에 따른 진로 연구를 시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참
여자의 진로선택 행위를 분석할 때 개인의 변화하지 않는 특성, 정적인 
상태를 가정하지 않았으며, 맥락과 경험 안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포착하
고자 하였다. 진로선택의 결과보다 선택의 과정을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려 하지 않았다. 진로선택의 특
정한 절차와 경로를 전제하지 아니하며, 기존 이론과 진로개념의 틀에 맞
추어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들이 내러티브를 통해 
써내려가는 진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제시하였으며, 그 이야기 안에서 
주인공인 연구 참여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화자/저자는 무엇
을 강조하려고 하는지, 진로선택 행위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에 주목하였다. 
20세기 진로 패러다임 21세기 진로 패러다임
진로는 
∙경로(path)
∙위치의 이행(from school to work)
∙관찰가능한 선형적 궤적을 지닌다.
∙과업수행, 다음 단계로의 발달과정
진로는 
∙의미의 전달(carrier of meaning)
∙이야기 구성(constructing a story)
∙선형적이거나 예측할 수 없다.
∙주관적 자아를 만드는 정신적 작용
<표 2> 진로 패러다임의 변화(Savickas et al., 20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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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교육과 예비 직업사회화
사회과에서는 사회적 역할 모형11)을 통해, ‘노동자(worker)’의 역할
을 강조한 바 있다(김경모·전창완, 2006; Superka & Hawke, 1982). 
경제교육은 학교 안과 밖에서 구성원들이 경제주체로 성장해 가는 경제사
회화에 관심을 가지며, 예비 직업사회화도 그 중 하나이다. 일의 세계는 
경제생활의 중요한 영역이며, 직업 관련 행위는 대표적인 경제행위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숙명적으로 노동과 생산 활동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며, 
현대의 개인은 직업인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경제교육에서 노동자와 직업인의 사회적 역할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
동과 청소년들이 일의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예비 직업인으로서 어
떠한 경험을 하는지, 일의 세계로 가까이 가고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교
육적 지원은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선행연구들은 청소
년들이 일의 의미(meaning of work)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르바이트
에 참여한 경험이 일 가치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일에 대한 신념의 
변화 등을 조사하였다(Csikszlentmihalyi & Schneider, 2000; Miller, 
Woehr, & Hudspeth, 2002).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거의 청소년
(80~90년대)에 비해 요즘의 청소년(90년대 이후)들은 일의 우선성, 직
업의 안정성에 의미를 덜 부여하며 여가를 중시한다(Wray-Lake, 
Syvertsen, Briddell, Osgood, & Flanagan, 2011). 도시의 저소득계층 
청소년들은 일을 외부적 보상(돈)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로 그
들의 가족으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는다(Chaves et al., 2004).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아동과 청소년이 인식하는 일의 세계가 경제현실의 변화와 
사회상을 반영하며, 미래 직업생활의 결과와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11)  사회적 역할 모형은 일곱 가지 사회적 역할-시민, 노동자, 소비자, 가족구성원, 친
구, 사회단체 구성원, 자아-을 제시하였다. NCEE(1998)에서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
지 사회적 역할을 구분하였다. 전 생애에 걸친 의사결정자(lifelong decision maker), 
지적인 소비자(knowledgeable consumer), 생산적인 노동자(productive worker), 
책임 있는 시민(responsible citizen), 사려 깊은 저축자(prudent saver), 전 지구적
인 참여자(global participant)이다(김경모,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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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Mortimer, 2009; Vondracek & Porfeli, 2003).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청소년들에게 직업의 외재적 가치, 내재적 
가치 등 그 의미를 범주화하여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이러
한 연구들은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일의 주관적 의미와 다양한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방법론적 한계를 지닌다. 또한 국내외
적으로 경제교육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를 밝힌 연구는 찾
아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경제교육에서 노동자 역할 교육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부족하다. 
미국에서는 경제학, 심리학, 행동과학, 인지과학, 신경과학 등의 이론들
을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을 위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경제심리학 연구들을 통해 개인의 돈 관리행태를 이해한 후 투자와 
차입 행태를 제어하기 위한 학습 내용이 연구되었다. 이렇게 개인의 의사
결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보다 학습자에게 적합하고, 동
기를 부여할 수 있는 금융교육이 가능함을 지적하였다(Schuchardt et 
al., 2009).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청소년이 예비 직업인으로서 어떤 경험
을 하는지, 의사결정 과정의 특징을 이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경제교육에서 예비 직업사회화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경제교육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경제교육 연구
자들은 일상에 참여하는 경제교육, 평생교육으로서 경제교육, 역량교육12)
으로서 경제교육 등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김경모, 2004; 김준태, 
2015; 이미경, 2004; 최종민, 2011). 학생들에게 ‘직업’의 주제는 실
생활과 연결될 수 있는 흥미로운 경제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은 
일의 세계를 이해함으로써 경제학적 지식과 원리를 습득할 수 있다. 일상
의 경제 경험을 토대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12)  OECD의 DeSeCo(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es) 보고서 이
후 여러 국가에서 핵심역량 개념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과정
을 통한 핵심역량 계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왔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을 지향하였으며 
각 교과역량을 설정하고자 하였다(교육부, 2015; 이광우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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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해력(economic literacy) 증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평생교육으로서 경제교육을 위해서는 일·학습·삶을 연계하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일관성 있게 설계되고 수행되어야 한다(이윤호, 2010). 이를 
위해서 경제교육과 직업이라는 주제는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경제역량을 
증진하는 경제교육이란 삶의 경제적 국면에서 환경에 적응하고 문제를 해
결해 나가는 인간의 대응력을 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권해수·김민성·
강영신, 2011). 경제교과 역량과 진로문제 해결 역량은 공통된 경험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경제교육과 진로교육의 연계를 시도하기 위해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에서 진로교육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교과통합 진로교육’의 개념을 제시하였고, 우리
나라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교과 영역에서 진로교육과의 연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이지연 외, 2009)13). 이는 교과교육을 통
한 진로교육의 효과성에 근거한 것이다. 교과 내용이 학생들의 진로와 관
련성이 높을수록 학습동기가 높아지며,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습효과가 장기적이며, 학습개념을 실생활에 더 쉽게 적용한다. 또한 진
로와 관련된 교육활동은 현실세계를 반영하여 세상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
을 기를 수 있다(ACTE, 2009: Evans, Hoyt, & Mangum, 1973: 이지
연 외, 2009 재인용). 
13)  경제교육과 진로교육과의 연관성을 경제교육과정의 하위 목표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
로 확인할 수 있다(김경은·성락영, 2013: 이혜원·박형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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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삶과 직업
1) 저소득가정의 의미 : 사회적 배제
일반적으로 ‘저소득가정14)’이라는 용어는 경제적 소득이 낮은 가정
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의미 이외에도 주거환경, 건
강상태, 교육 및 기타 사회적 서비스의 수준 등이 낮은 가정이라는 의미
를 포함한다. 경제적 소득의 부족은 가정불화, 열악한 건강상태, 심리적 
좌절감, 관계망의 단절 등 수많은 문제로 연결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노 
혁, 2009). 빈곤의 양상이 이전과는 다른 ‘신빈곤(new poverty)15)’
으로 질적 변화를 보이면서 빈곤을 보는 관점은 물질적 부족에서 사회·
문화적 차원을 포함하는 상대적 결핍의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저소득가정이란 경제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를 
포함한 절대적 빈곤가정16)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심리적
인 구조에서 소외받고 억압받는 가정 즉,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로 인해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가정을 포함하는 의미를 지닌다.
‘사회적 배제’란 소득의 부족, 사회적 자본 및 유대의 결핍을 포함하
14)  여러 연구들에서는 저소득층, 저소득가정, 빈곤가정 등의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빈곤의 용어
보다 비교적 완화된 ‘저소득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5)  1970년대 중반 이후 유럽 각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빈곤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working poor)’이었다. 과거의 빈곤은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배제가 주원인이었다면, 신빈곤은 불안정한 고용, 저
임금, 저기술 등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Room, 1999).  
16)  빈곤이란 전통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자원(소득)의 결
핍 또는 부족 상태’를 의미한다. 빈곤은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으며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의 개념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절대적 
빈곤은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본다. 빈곤선은 사회적 합의로 결정되
기는 하나 경험적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로 나눈 욕구 소득비
에 기초하여 산출하고 있다(김광혁, 2006). 상대적 빈곤 개념은 특정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비교하는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주관적 빈곤 개
념은 사람들이 빈곤으로 간주하는 인식 수준을 지칭한다. 빈곤은 개인의 안녕
(well-being)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주관적인 판단을 무시할 수 없으
며 객관적인 기준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이경상·임희진·박창남·정익중,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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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빈곤의 개념이다17). 자원의 소유여부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
고 있는 기회를 공유하지 못한 것,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의 삶을 영
위하는데 필요한 경제적·정치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심창학, 2003; Room, 1999). 대개 소득 및 화폐
의 결핍과 함께 노동의 기회, 신기술, 여가활동으로부터 배제되고, 공식적
인 사회조직과 제도에의 참여가 제한되는 과정으로 본다(신명호 외, 
2004; Somerville, 2000). 따라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상대적 빈곤에 
가까운 박탈, 노동빈곤, 복합적 빈곤 등 훨씬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여, 빈
곤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별과 평등의 문제를 포괄하는 담론을 형성한
다.
특히 본 연구는 이동성과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에 주목
하였다. 교통의 제약이 큰 집단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주류집단으로부터 배제되는 과정에 놓이게 된다. Kenyon과 
Rafferty(2002)는 교통과 관련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한다. 높은 수준의 이동성을 전제로 형성된 사회에서 이동의 제약에 의
하여 사람들이 다양한 기회, 서비스, 사회적 네트워크 등으로의 접근이 
제한되고, 이로 인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경제·정치·사회적 생활에 참
여하는 것이 제한되는 과정이다. 접근성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더
불어 공간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Church, Frost와 Sullivan(2000)은 
접근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회적 배제의 유형으로 물리적 배제, 지리적 
배제, 시설물로부터의 배제, 경제적 배제, 시간제약으로 인한 배제, 공포
로 인한 배제, 공간적 배제 등 다양한 유형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접근
성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가 지역의 공간적·사회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가 사회적 배제의 관점으로 저소득가정을 정의하는 이유는 사회
적 배제가 개인의 생애사와 인생 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기 때
17)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국가, 시기, 문화, 학문적 성향
에 따라 배제의 대상과 현상을 다르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
우 최하층 계급을 지칭하여 일탈적, 부도덕적, 주변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데 반해, 
프랑스의 경우 희생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실업, 사
회적 유대의 붕괴 현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심창학,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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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심창학, 2003). 사회적 배제의 관점은 개인이 빈곤화가 되어가는 
다차원적·동태적 과정에 주목하고, 빈곤의 상황을 관계적·문화적인 문
제로 바라본다(Berghman, 1995; Hague, Thomas, & Williams, 2001; 
Room, 1999). 이 연구는 ‘배제된’ 사람을 둘러싼 교육, 문화, 의료, 
사회 참여 정도 등 삶의 다양한 측면이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를 밝히고
자 하며, 개인이 사회구성원들과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나
타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2) 저소득가정 환경과 청소년의 진로발달
저소득가정 배경은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난다(Brooks-Gunn & Duncan, 1997; Coleman, 1990;  
Conger, Conger, & Elder, 1997). 우리나라에서도 부모의 소득이나 사
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학업성취가 낮다는 것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다
수이다(김경근, 2005; 류방란·김성식, 2006; 박창남·도종수, 2005; 성
기선, 2010; 신명호, 2010). 우리나라에서는 학업성취가 대학 진학에 중
요하게 작용하고 이는 낮은 직업지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저소득가정 배경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노경란·박용호·허선주, 2011; 신명호 외, 2004; 이경상 
외, 2008; 장상수·송병선, 2005). 저소득가정 자녀들은 역할모델을 찾
기가 쉽지 않고, 체계적인 진로지도나 진로정보를 얻기 어려워 진로결정
에 어려움을 겪는다(방하남·김기헌, 2002; 허남순 외, 2005). 그리고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자유로운 진로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노
성환, 2003). 저소득가정 청소년은 경제적인 이유로 상급학교 진학이 어
려우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비숙련 기술 등의 이유로 그 기회가 
제한적이다(노 혁, 2006).
저소득가정의 환경이 자녀들의 교육적·직업적 성취에 영향을 주는 원
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논의되어 왔다. 다음 <표 3>과 같이 경제
학적 접근, 사회학적 접근, 심리학적 접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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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저소득가정 환경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
첫째, 경제학적 관점에서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은 부모
의 자녀 교육에 대한 금전적·시간적 투자가 학업성취 및 미래 생산성 향
상으로 이어져 성인이 되었을 때 소득과 임금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한다
(Becker & Thomes, 1986; Schultz, 1961). 
둘째,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사회적 자본 이론, 문화적 재생산 이론, 합
리적 행위이론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 이론(social capital 
theory)은 가족구성원의 존재,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또한 그들이 지닌 
사회적 관계 등이 자녀의 성취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Bourdieu, 
1986; Coleman, 1988).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주요한 영향을 준다. 문화적 재생산 이론은 낮은 계층의 집단이 가진 빈
곤의 문화(culture of poverty)가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상류계층
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습관, 기술, 정보 등의 문화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집단의 문화 속에서 노동자 계층의 자녀들이 무의식적으로 형성하
는 언어 및 세계관은 직업 열망과 학교 성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Bernstein, 1990; Bourdieu, 1986; Bowles & Gintis, 1976; Lewis, 
1961)18). 한편, 합리적 행위 이론(rational action theory)은 노동자 계
층의 자녀들이 낮은 열망과 의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계층 자녀들
과 비슷한 수준의 열망을 지니지만, 위험을 회피하는 방식, 교육의 수익
을 평가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말한다. 노동자 계층은 학력이 가져다
주는 수익에 관심을 덜 기울이고 교육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
18)  미국의 빈민 흑인 집단은 문화적으로 교육열이 낮고, 저소득층 부모는 대화보다 체
벌을 가하는 등 자녀와 토론하는 경향이 적다. 반면 중산층 이상의 부모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질과 가정의 교육적 분위기는 학업능력, 학습 동기 및 태도를 고양시킨다(신명
호 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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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교육 및 진로와 관련하여 보다 낮은 포부, 낮은 직업지위에 연결되는 
진로계열, 가치관, 사회적 지지 등을 보여준다(신명호 외, 2004).  
셋째,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가족 스트레스 모형(family stress model)
은 저소득가정 배경이 청소년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 스트레스 및 우울 등
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빈곤이나 소득의 감소는 낮은 소득 그 자
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정서적 스트레스,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하며, 
부적절한 양육 태도, 사회적 지지의 감소로 이어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기신뢰 등이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저소득가정 자녀들의 스
트레스와 정서적 불안정, 낮은 자존감과 우울증 등은 사회적응력(유연성)
을 떨어뜨린다(Conger et al., 2002). 
이러한 기존 이론들은 각각 ‘저소득가정 환경’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
하고 있다. 부모의 학력, 소득, 사회적 지위, 부모와의 동거 여부, 부모와
의 관계, 부모의 양육방식19), 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 어머니의 취업 유
무, 가족의 구조, 가정환경에 대한 청소년의 주관적 인식 등 여러 요인들
이 청소년의 교육적·직업적 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저소득가정 환경을 결정론적으로 바라보는 기
존의 이론들을 비판하고, 저소득가정 환경이 청소년의 발달에 반드시 부
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어느 정도의 경제적 결핍은 청소년에
게 자극을 주어 도전의식을 갖게 하는 등 성취동기를 가져다주는 측면이 
있고(노 혁, 2003), 역경의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적응 및 발달을 이
룰 수 있다는 유능성을 강조한 연구도 존재한다(Masten, 2001: 좌현숙, 
2010: 8 재인용). 빈곤은 청소년 적응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나 항상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Huston, 1991: 이승영, 2011 재
인용). 성열관과 김정숙(2014)은 빈곤청소년의 부적응, 소외 및 저항에 
대한 연구들이 빈곤청소년 삶의 전형인 것처럼 오해하기 쉬우나 실제로 
빈곤청소년들은 다양한 적응 양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대부분은 ‘가난하
지만 성실한 학생’으로 평범하게 살고 있음을 이야기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저소득가정과 계층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19)  중산층의 아이들은 빡빡한 일정 속에서 부모의 관리를 받으며 ‘집중 양육’된다. 
반면 노동자 계층의 아이들은 ‘자연적 성장을 통한 성취’를 한다(Lareau,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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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연구 결
과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Kingston(2000)은 사회에 존
재하는 불평등과 차이를 개별적인 패턴, 즉 정도의 차이로 이해해야 한다
고 주장한 바 있다. 하나의 명확하고 결정적인 패턴은 없으며, 임의적인 
패턴들이 다양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Lareau(2003)는 지
나치게 특수화된 이론은 그 효력을 잃어갈 수 있으며, 연구자는 우리 사
회의 다양한 삶을 폭넓게 살펴 일반적인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애써야 한
다고 주장한다(Lareau, 2003: 6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관점을 
모두 고려하였으며, 매 순간 연구자가 수립한 가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
음을 전제하였다. 그리고 계층의 차이는 일상생활의 세세한 차이에서 드
러나며, 이러한 차이를 통해 연구자는 저소득가정 환경이 개인의 삶에 영
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3) 저소득가정 후기 청소년의 학교-노동 이행
후기 청소년기는 학교에서 노동의 세계로 이행(school to work 
transition)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시장의 급격한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
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고용과 실업의 과정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는데, 후기 청소년기에는 이러한 이행이 매우 역동
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시기의 일에 대한 경험과 가치관은 이후 직업생활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행노동시장이론(theory of transitional 
labour markets)은 후기 청소년의 학교-노동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고
용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20). 첫 일자리로의 
이행 기간이 길어지면 이후의 임금수준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
며, 직업 세계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경험은 지속적
으로 미래 직업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병희·안
20)  이행노동시장이론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생애과정에 걸친 다양한 고용관계의 흐름
(flow)에 초점을 둔다. 생애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다양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취업, 
실업, 은퇴 등)과 관련하여 고용가능성의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 정책 및 제도적 대안 
마련에 관심을 가진다(Schmid, 2009: 윤도현, 201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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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엽·전병유·장수명·홍서연, 2002; Blustein et al., 2002). 
우리 사회에서도 후기 청소년들의 노동 이행은 힘겹게 이루어지고 있
다. 산업구조와 기술의 변화, 불안정한 경제 상황, 기업 간 경쟁 심화, 노
동시장의 유연화,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수요의 불일치 등 사회경제적 환
경 속에서 교육에서 노동으로 이행기간이 장기화되고, 이들의 경제적 곤
란이 심각하다. 한국의 후기 청소년(초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빈곤연
구에서 18세 미만 아동보다 18~24세의 후기 청소년 빈곤율이 더 높고, 
빈곤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빈곤의 점프 현상이 나타났다(김수정, 2010). 
88만원 세대, 삼포세대, 캥거루족, 청춘론 등의 수많은 용어가 만들어지
고 청년실업, 반값 등록금, 열정 페이 등이 이슈화되는 환경 속에서 후기 
청소년들은 노동시장으로 이행 한다21).
선행연구에 따르면 저소득가정이라는 환경은 후기 청소년이 일의 세계
로 진입하고 직업적 성취를 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노 혁, 2006; 전현중·류장수·조장식·박성익·김종한, 2009; 
정미나·임영식, 2010; Blustein et al., 2000). 이들 연구는 부모의 사
회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빈곤가구에서 성장한 자녀의 경우 인적자본의 결
핍, 정보의 부족, 지지체계의 결핍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밝
혀내었다. 이는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실업이나 시간제 고용과 같은 촉발
사건22)이 발생할 위험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촉발사건은 생애소득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eager, 2008). 
우리나라 후기 청소년의 노동 이행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재학 시기 노동 경험(아르바이트)에 대
한 연구이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에 영향을 주는 공통적인 요인은 
가족의 소득이었다(이경상 외, 2008: 23). 가정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김기헌, 2003; 
김기헌·유성렬, 2006; 안선영 외, 2013; 장원섭, 2001). 특히 조손가정 
21)  미국사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저소득계층 청소년의 학교-노동 이행 어려움과 낮은 
임금의 노동자가 되는 현상, 만성적 실업을 경험하는 현상에 대해 고민하여 왔다
(Blustein, Juntunen, & Worthington, 2000).
22)  촉발 사건(trigger events)이란 잠재적으로 향후 경력과 생애 기회(life-chance)에 
낙인효과 혹은 역효과를 초래하는 생애주기의 사건으로 정의된다(Meag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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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사회취약계층 청소년의 경우 아르바이트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고, 시
작하는 시기도 다른 계층에 비해 이른 경향이 있었다(안선영 외, 201
4)23).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은 하루빨리 노동시장에 진출해 돈을 벌겠다
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오만석·은기수·김복수·이윤석·김정
석, 2005). 
저소득가정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참여를 통해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유
입되는 경향이 있다24).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전일제 노동
을 하거나 학업과 병행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아르바이트에 의해 학비와 생활비를 보충할 뿐 아니라 장기
적으로 경력에 연결되지 않는 저임금의 소진적 노동에 참여하였다. 교육
을 연장하는 것이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으며 학교를 중단하
고 저임금, 반복 실업, 불안정 고용의 트랙에 들어서기도 한다(노 혁, 
2006). 
이러한 노동 경험은 세상이 변변한 학력과 사회적 자본이 없으면 차별
받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저소득가
정 청소년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계급적 위치를 간파하고, 비정
규직 노동자로서의 삶을 받아들이고 체념하게 된다(안수찬 외, 2010). 
또한 이들의 노동 참여는 성장 동기보다 물질 동기가 강하여 노동의 효과
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예성, 2006).
두 번째 유형은 졸업 이후 노동시장 진입(취업)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가족의 경제적 박탈과 낮은 소득 수준이 성인이 된 이후 노동시장 성취 
즉,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Duncan, 
Ziol-Guest, & Kalil, 2010; Hill & Sandfort, 1995; Johnson & 
Schoeni, 2011). 우리나라에서도 만 17세 시점에 빈곤을 경험한 청년들
이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들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부정
적 영향은 극빈층 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변금선, 2013). 학교
23)  가정의 경제적 수준의 경우 잘사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8.6%, 못사는 편이라
고 답한 응답자는 33.9%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안선영 외, 2014). 
2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 시간제 노동을 한 중·고등학생 
가운데 44.8%가 최저임금 위반을 경험하였고, 임금을 늦게 받거나 받지 못한 경우도 
16.4%에 달했다(안선영 외, 2014).
- 30 -
-노동 이행기 동안 저소득가정과 고소득가정의 자녀는 서로 상이한 경험
을 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생애소득에 영향을 주었다. 고소득가정의 자
녀들은 청년기에 이미 전문직 혹은 사무직 정규 근로자로의 이행이 고정
되고 있는 반면, 저소득가정의 자녀들은 잦은 이직을 경험하고, 노동시장
에서의 진입과 이탈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혜진, 2012). 
그런데 청소년의 노동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경험은 노동의 성격과 그 
맥락에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장원섭, 2001; Mortimer & Finch, 
1986). 청소년들의 노동 이행을 둘러싼 생태학적인 환경(일을 하게 된 
동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 일을 했는지, 일을 선택
하게 된 과정은 어떠한지, 일터의 분위기, 가족의 지지 등)을 상세히 살
펴보아야 한다(Hansen & Jarvis, 2000). 또한 저소득가정 청소년 노동 
이행에 있어서 객관적인 여건보다는 삶에 대한 주관적 의미와 해석이 중
요하다. 청소년의 사회 진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현재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미래를 준비 하는
가’로 나타났다(김경휘,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가정 청소년이라는 대상에 집중하여 연구 
설계하였으며, 이들의 경험을 개별적·맥락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노동자 계층 청소년들의 학교-노동 이
행 문화를 밝힌 대표적인 문화기술지 연구들을 참고하였다. Willis(1981)
는 학교로 들어가 노동자 계층의 아이들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직업을 선
택하게 되는 과정을 밝혔다. 이들의 특수한 문화를 ‘반 학교 문화
(counter school culture)’로 정의하였고, 이것은 단순히 일탈이 아니라 
계급 불평등을 간파하고, 이에 저항하는 적극적인 행위임을 밝혔다. 
Brown(1987)은 노동자 계층 밀집지역의 영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가난한 학생들이 학교를 수단적으로 이용함을 밝혔고, 이
들이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행위양식이 다른 다양한 부류로 나누어짐을 
밝혔다. Holland(1990)는 영국 웨스트 미드랜드에서 청년훈련계획에 참
여한 노동자 계급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과 정체성에 대해 2년 
반에 걸친 현장연구를 하였다. 그 역시 청년들이 사무-관리직부터 기술
습득을 하려는 부류까지 사회적 정체성과 장래전망에 있어서 다양한 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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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함을 밝혔다. 
국내에서도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삶과 학교-노동 이행 문화에 집중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이 연구들은 빈곤의 대물림 과정이 얼마나 복합적으
로 발생하는지, 빈곤의 상황을 얼마나 탈출하기 어려운지를 보여준다(강
지나, 2015). 직업 이행 과정에서 비(非) 빈곤청소년은 본인의 흥미와 
성적의 변화, 부모의 권유 때문에 자신의 진로를 바꾸지만, 빈곤청소년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진로를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광·김
민수·김민주, 2014). 대학 진학을 선택한 경우에도 이들은 취업에 대한 
두려움과 학비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문준희·김성환·김민
주, 2014). 사회진출을 위한 인적자본이 미약하고 진로지원을 위한 공적 
시스템이 부실한 상황에서 이들은 부모와 같은 불완전 노동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았다(강지나, 2015). 학업보다는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더 쏟
고 노동현장에서는 저임금과 착취를 당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었다. 
가정에서 자녀, 학교에서 학생, 일터에서 노동자라는 통상적인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었으며25),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나름의 전략을 통
해 자아정체성을 형성하여 성인기로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었다(정수남·
권영인·박 건·은기수, 2012). 
저소득가정 청소년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을 키우고 독립된 경제주
체로 성장하고 있으며, 직업 이행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함께 보여준다.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직업을 꿈꾼다는 것의 의미는 현실의 반영과 동
시에 극복의 과정이었다. 이들은 불안정한 환경에 맞추어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고 내재적인 힘을 키워나간다. 그들은 당장 수입을 얻을 수 있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손에 잡히는 일자리를 희망하며, 일자리 정보를 얻
는 통로도 이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김경희·박근혜, 
2013). 
선행연구를 통해 학교-노동 이행기는 교육의 연장과 노동의 유예가 이
루어지는 시기이며, 교육과 노동의 삶이 복합적으로 교차되어 있음을 알 
25)  가정에서는 준 성인에 가까운 역할을 반 강제적으로 부여받고, 학교에서는 일반적인 
학생의 표상에서 벗어난 학생으로 취급받으며, 이른 나이부터 노동시장에 참여하지만 
경제적 독립 가능성은 희박한 불안정한 노동자의 위치에 있었다(정수남 외, 2012: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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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후기 청소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여 학생의 신
분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한 노동자이기도 하여 그 
경계와 정체성이 모호하다. 하지만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이 시기는 자신
의 정체성을 찾는 시기이며, 여러 기회가 제공되는 가능성의 시기(age of 
possibility)이기도 하다(Arnett, 2000). 이 시기를 의미 있고 합당하게 
겪어낸다는 것은 안정적인 정체성이 형성됨, 교육의 결실을 맺음, 독립된 
경제주체로 성장함, 국가의 인적 자원이 축적됨을 의미한다. 특히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에게 이 과정이 정의롭게 이행된다는 것은 사회 불평등이 
해소되고 사회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질 것이다. 
3. 직업정체성 형성과 욕망이론
1) 결핍의 욕망과 생성의 욕망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행위를 해석하기 위해 ‘욕망(desire)’
의 개념을 사용한다. 욕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진로선택 행위의 
의미가 달라지고, 욕망의 주체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예비 직업사
회화 과정에서 청소년의 존재론적 위치가 달라진다. 따라서 서양 철학사 
속의 욕망이론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연구자는 욕망과 인간의 행위, 사
회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행위를 이해함에 있어서 탈구조주의적 욕망이론에 기반 
하였음을 제시한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해명하는 데 있어서‘욕망’
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는 중요한 주제였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
는 욕망 개념은 부정적인 의미로 자주 쓰인다. 하지만 욕망 개념 자체가 
부정적 혹은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어떻게 해석
해야 하는가라는 ‘욕망론’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욕망을 바라보는 관점은 플라톤에서 시작하여 데카르트, 칸트, 헤겔,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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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프로이트, 라깡, 들뢰즈까지 이어지는 서양 철학사의 흐름과 함께 변
화하여 왔다. 욕망론의 역사와 관련된 여러 문헌들을 참고하여 다음 <표 
4>와 같이 ‘결핍의 욕망론’과 ‘생성의 욕망론’으로 구분하여 제시해 
보았다.
결핍의 욕망론 생성의 욕망론
욕망은 결핍에서 유래한다.
욕망은 이성에 의해 제어되어야 한다.
욕망하는 주체는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
욕망은 아무것도 결여하고 있지 않다.
욕망은 이성보다 근원적인 본성이다.
욕망은 어떤 것의 원인이 되는 힘이다.
플라톤, 헤겔, 프로이트, 라깡 스피노자, 니체, 들뢰즈와 가타리 
<표 4> 욕망론의 상이한 관점
첫 번째 욕망론은 욕망을 ‘결핍’으로 해석하고, 이성에 의해 ‘제
어’되어야 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이진우, 2004). 이
러한 관점은 플라톤에서 시작하여 오랫동안 서양 철학의 흐름을 지배해 
왔다. 이러한 이성 중심적 욕망담론은 데카르트, 칸트, 헤겔에까지 이어진
다. 만약 우리가 욕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를 부정적 상황으로 바
라본다면, 그것은 오랫동안 이성 중심적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다는 증
거이기도 하다. 
이어 프로이트는 의식에서 배제되었던 무의식을 해명함으로써 인간을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인간에게 수많은 욕망이 소용돌이 치
고 있고, 사회문화적으로 용납되는 욕망은 의식으로, 용납되지 않는 욕망
은 억압되어 무의식을 형성한다(전경갑, 1999: 106). 따라서 그의 욕망
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이며 억압되어야 할 것이다. 무한정한 욕망의 충족
은 자멸의 위험이 있으므로, 인간은 현실원칙에 따라 자타의 욕망을 조절
하고 억압하는 방법 즉 문명, 문화를 고안해 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성
적인 욕망을 억압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변형하여 다
양한 활동이 가능해진다(Laplanche et al., 2005: 허 경, 2010: 207 재
인용). 프로이트는 비록 모든 욕망을 하나의 성적 욕망으로 귀착시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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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푸스적 욕망으로 환원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무의식이 의식보다 더 
근원적인 것임을 밝혔다는 의의를 지닌다(이진우, 2004). 
한편 19세기 니체로부터 이성 중심적 욕망담론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
었다고 볼 수 있다. 니체는 욕망을 이성의 관점 안에서 규정하려는 입장
에서 벗어나 욕망 그 자체에 대하여 고찰하려 하였다. 이성에 의해 배제
되어 있었던 권력, 몸, 욕망과 같은 주제를 철학적 사유의 중심으로 올려
놓았다. 그리고 인간이 가진 가장 근원적이고 강한 욕망은 ‘힘에의 의
지’라고 말한다. 힘에의 의지란 무엇인가가 무언가를 의욕 하는 행위이
다. 모든 존재는 그것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로부터 무엇인가를 의욕 
할 수밖에 없다. 욕망이란 다름 아닌 그 존재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에
서 생겨나는 필연적 현상이다. 또한 욕망에 관한 단 하나의 ‘올바른’ 
관점 혹은 해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도덕적 혹은 비도덕적 
욕망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욕망에 대한 도덕적 해석만이 존재할 뿐
이다. 이렇게 니체는 힘에의 의지를 긍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삶을 긍정
하였고, 또한 욕망을 긍정하였다(이진우, 2004; 허 경, 2010). 
이렇게 인간의 본성과 이성과 욕망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사고의 전환
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이 등장하였고 욕망론의 상이한 전
통이 생겨날 수 있었다. 두 번째 욕망론은 욕망을 ‘생성’으로 해석하
고, 생명의 근원을 향한 운동이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20세
기 중반 이후 라깡, 푸코, 들뢰즈에 이르러 근대 이성 중심 관점에서 벗
어난 탈근대의 욕망론이 본격화되었다. 욕망은 자기보존26)의 신체적 표
현이자 생산이며, 의식 이전 무의식의 자연주의적이고 내재적인 흐름이다
(연효숙, 2006; 조홍길, 2006). 다음 서술은 ‘생성의 욕망론’ 입장을 
26)  들뢰즈의 욕망하는 기계 개념은 스피노자의 코나투스(conatus) 개념을 매개로 이해
할 수 있다(서동욱, 2002: 168). 스피노자는 코나투스를 ‘자기 보존의 힘’이라고 
규정하였다. 모든 존재는 자신을 제거하려는 힘에 저항하고, 존재를 보존하려는 코나투
스를 가지며 이는 인간에게 있어서 강하게 나타난다.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동시에 작
용하는 코나투스를 욕망이라고 한다(전경갑, 1999: 46). 인간이 무엇인가를 욕망한다
는 것은 어떤 것을 행하고자 하는 인간 본질 자체인데, 자신의 외부에 놓인 초월적 원
인을 상정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 욕구 즉, 신체적 




욕망은 아무것도 결여하고 있지 않다. 욕망은 자신의 대상을 결핍하
고 있지 않다. 오히려 욕망에 결핍되어 있는 것은 바로 고정된 주체이
다. 탄압을 통해서만 고정된 주체가 생기는 법이니 말이다. ...욕망은 
필요들에 기대고 있지 않으며, 역으로 필요들이 욕망에서 파생된다. 
...욕망이란 생산하기, 현실에서 생산하기이다. ...사회적 생산은 특정 
조건들에서 단지 욕망적 생산 자체이다(Deleuze & Guattari, 
1972/2014: 61).
탈구조주의 욕망론의 대표적 철학자인 라깡과 들뢰즈는 욕망에 대한 서
로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도, 라깡의 사상을 터전으로 삼아 들뢰즈의 
사상이 발현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라깡의 욕망론은 욕망을 결핍으로 해석한 전통의 끝자락에 닿아있다는 점
에서 ‘결핍의 욕망론’에 가깝고, 들뢰즈의 욕망론은 기존의 욕망 관점
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욕망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생성의 욕망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두 철학자가 펼쳐놓은 욕망담론 중 본 연구에 필요한 논의는 두 가지이
다. 첫 번째는 욕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현실적인 개별
적 존재자로서의 주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연구자는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사회에 대응하는 인간의 행
위를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고자 한다.
라깡은 언어 구조가 인간 주체를 구성하며, 상징계의 질서가 무의식 속
에서 주체의 욕망을 생산하기도 하고 억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라깡은 
욕망을 생리적 욕구와 언어적 요구 사이의 괴리로 인해 영원히 충족될 수 
없는 ‘결핍’이라고 규정하였다. 라깡은 욕구와 요구, 욕망을 다음과 같
이 구분한다. 욕구는 식욕과 같이 동물적·생리적 욕구를 말하며, 이것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 요구이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욕구는 언어 이면
으로 억압되어 무의식의 욕망을 형성 한다27). 이러한 구분을 통해 라깡
27)  아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요구를 표출하고 엄마는 아이의 욕구를 돌보게 된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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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욕망이 문화적이고 상징적인 것임을 강조한다. 생리적 욕구가 언어를 
통해 우회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 욕망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언어적으로 
우회한다는 것은 언어처럼 구조화된 것이라는 의미이고, 내가 따라야 할, 
나를 규제하는 사회문화적 규범(대타자)을 전제한다는 의미이다(전경갑, 
1999: 142). 즉, 언어를 통해 주체의 무의식을 구성하며 주체가 욕망해
야 할 것과 욕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시한다. 인간은 절대적 타자의 권
위(이데올로기)에 종속되어 타자가 조장하는 것을 욕망하게 된다(황순향, 
2014).
들뢰즈는 라깡이 욕망을 결핍으로 해석한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비판했다28). 들뢰즈는 욕망을 결핍이나 대상의 획득으로 바
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욕망을 억압이나 금지를 모르고 자유롭게 떠다
니는 리비도와 같은 순수한 에너지로 파악하였다. 라깡이 욕망을 타자적 
구조의 억압적 생산물로 인식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들뢰즈는 욕망을 
‘어떤 것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힘’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욕망의 일부
분이 객관적 구조들(가족, 사회, 국가)에 의해 생산됨을 부인하지는 않는
다. 하지만 욕망의 또 다른 일부는 사회적 억압의 힘인 이데올로기를 뛰
어넘어 현실적인 것을 생산함을 강조했다. 욕망은 ‘product’이면서 
‘producing’을 하고 있는 형태를 취한다(황순향, 2014). 
들뢰즈는 ‘욕망하는 기계’ 개념을 통해 욕망의 주체를 설명하려고 하
였다. 욕망의 주체를 기계라고 표현한 것은 근대적, 의식적 주체 개념을 
제거하기 위함이다29). 의식적 주체가 목적을 향해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만 욕구는 충족될지 몰라도 사랑의 요구(demand d’amour)는 그렇지 못하다. 욕구
와 요구가 갈라지는 그 가장자리에서 라깡이 말하는 욕망이 그려지게 된다. 즉, 요구로 
표명된 욕구가 충족된 이후에도 사랑의 요구는 충족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되는데 이 
잔여가 바로 욕망이다(윤성우, 2006).
28)  욕망이 현실적 대상의 결핍이라면, 욕망의 현실 자체는 환상된 대상을 생산하는 
<결핍의 본질> 속에 있다. 이렇게 되면 욕망은 생산으로 파악되고 있으면서도 환상의 
생산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중략>...클레망 로세는 다음과 같이 옳게 말하고 있다. 
욕망의 대상을 정의하기 위해서 욕망이 결핍하고 있던 결핍을 강조하면 그 때마다 <세
계는 ‘욕망에는 대상이 결핍되어 있다’>는 논법에 의거해 어떤 다른 종류의 세계와 
자신이 이중화되는 것을 본다(Deleuze & Guattari, 1972: 60). 
29)  이전의 욕망개념은 한 주체나 개인이 가진 내면의 심리적 경향성이었다. 항상 누구
누구의 욕망, 혹은 누구누구의 결핍이나 만족이라는 ‘누구’, ‘대상’을 전제하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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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의 과정에서 자아가 생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욕망의 흐름은 인간의 
의식과 무관하게 작동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욕망이란 ‘하고자 
함’이고, 그것은 굳이 인격화될 필요도, 어떤 대상에 제한될 이유도 없
다. 펜을 보면 글씨를 쓰고자 하고, 키보드를 보면 두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의 의지나 욕망이라기보다, 펜과 내 손이 만나서 형성되는 욕망, 키보
드와 내 신체가 접속하여 작동되는 욕망이다(이진경, 2002: 130).  
들뢰즈는 ‘참된’ 욕망의 주체를 사회 형식과 틀의 구속에서 벗어나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힘을 가진 것으로 바라본다. 들뢰즈의 주체는 사회
의 질서를 내면화하고 규범에 맞추어 자신을 길들이는 주체가 아니다. 자
유롭고, 상징적 표상 체계에 구속되지 않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사회 질
서를 창조할 수 있는 생산과 저항의 힘을 지닌다. 더 이상의 금지도, 더 
이상의 결핍도, 더 이상의 규율도 필요치 않는 무엇인가를 쉼 없이 하게 
하는 의지로서의 힘이다(윤성우, 2006; 전경갑, 1999). 
이렇게 욕망의 발생과 관련하여, 또한 주체와 관련하여서도 라깡과 들
뢰즈의 입장은 서로 다르다. 하지만 라깡과 들뢰즈는 욕망을 구조를 거스
르는 원동력으로 간주한다는 유사점을 지닌다(양석원, 2001; 연효숙, 
2009; 황순향, 2016). 욕망의 흐름을 구조로부터의 탈출을 가능하게 하
는 주체의 생산력, 구조를 변혁할 수 있는 힘으로 간주한다. 라깡은 자신
에게 강제된 구조의 틀을 넘어서는 주체의 능동성이 발휘되는 영역, 구조
의 작용에 대응하는 주체의 반작용, 구조를 거스르고 탈주할 수 있는 힘
의 영역을 상정한다. 이러한 영역을 ‘실재계’라고 지칭하였다. 들뢰즈
는 생산하는 욕망이 기존의 틀을 변혁하는 뭔가를 지니고 있다고 기대했
다. 욕망의 해방 그 자체가 곧 혁명이기 때문이다. 타자의 욕망이 생산적 
욕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욕망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향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혁명일 것이다. 
욕망이 억압되는 까닭은, 아무리 작은 욕망일지라도 일단 욕망이 있
게 되면 사회의 기성 질서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욕망이 비-사회적
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반대다. ...욕망은 본질적으로 혁명적이다. 어
떤 사회가 참된 욕망의 정립을 허용하게 되면 그 착취, 예속, 위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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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그때는 욕망이 그 사회를 본질적으로 위
협한다. 따라서 욕망을 억압하고 나아가 탄압보다 더 나은 것을 찾아
내어 탄압, 위계, 착취, 예속이 그 자체로 욕망되도록 하는 것이 사회
로서는 사활이 걸린 중대한 일이다. ...욕망은 그 자체로, 저도 모르게, 
자신이 바라는 것을 바람으로써 혁명적이다(Deleuze &  Guattari, 
1972/2014: 208).
라깡과 들뢰즈의 욕망이론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개인의 행위를 이데올
로기와 권력의 작용으로 바라보는 구조주의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구조주의에서 인간은 이성이라는 이름 하에서 금지를 제도화하고 
개인을 사회화하며 주체의 욕망을 형성하는 구조의 작용에 의해 파악되었
다. 물론 인간이 사회구조의 제도와 규범에 의해 구성되는 강력한 힘이 
존재함을 부정하지는 않는다30). 하지만 탈구조주의에서 인간은 주체의 
욕망을 구성하는 구조라는 ‘타자성’을 넘어서는, 즉 구조를 거스르는 
힘을 가진 주체로 파악된다. 또는 목적이나 원인이 없는 과정과 흐름으로
서만 존재하는 분열적이고 다원적인 주체로 파악된다. 탈구조주의는 주체
의 사고과정이 이성적 능력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여기는 관점에 대해 회의
적이다. 
이는 연구 참여자의 예비 직업사회화와 진로선택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
서 기존의 이론적 틀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 그들의 내러티브 안에서 발
견되는 어떠한 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다거나 정해진 방향을 발견해
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들의 경험 순간순간에 흘러
가는 그들의 사고 과정에 주목했으며, 연구 참여자의 삶을 질서화하거나 
합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오만을 부리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가 직업
인으로 성장해 가는 전체 과정 중 연구자가 접속했던 그 일정한 기간 동
안 그들이 생산해 내었던 모습은 통일적인 하나의 자아 알맹이가 아니며, 
이후 연구 참여자들의 직업생활을 예측할 수 있는 경향성 역시 아니다.
30)  연구자는 내러티브 현상 속에서 구조의 억압과 탈구조적 개인의 모습을 함께 발견
할 수 있었다. 따라서 Ⅴ장에서는 사회화의 구조적 조건과 개별적 사회화의 모습을 함
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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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정체성과 탈주의 개념
들뢰즈와 가타리의 논의를 바탕으로 욕망하는 개인이 사회에 대응하는 
방식과 주체의 형성을 설명하였고, 욕망의 과정에서 자아가 생성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직업의 영역에서 욕망하는 과정을 통
해 생성하는 자아와 주체의 가능성을 ‘직업정체성(vocational identity)’
으로 개념화하였다.  
들뢰즈와 가타리에게 욕망은 본질상 정착을 싫어하는 유목적 흐름
(nomadic flow)이다. 주체의 의식과 무관하게 작동되는 무의식적이고 기
계적인 흐름이다. 욕망은 자유롭게 작동하며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생산적 흐름이므로 고정된 표상체계에 구속될 수 없다. 그러나 사회
체제는 이러한 욕망의 흐름을 적절히 통제하고자 한다. 욕망이 스스로 원
하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향해 자유롭게 흐른다면, 욕망은 기존의 틀을 
변혁하는 에너지를 지니게 되고, 그 에너지는 기존 사회질서를 와해하는 
작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전경갑, 1999: 234). 라깡은 욕망의 흐름
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과정을 ‘주체화, 타자화’라고 명명했고, 들뢰즈
와 가타리는 ‘코드화, 영토화’31)라고 지칭하였다. ‘코드화’란 코드를 
익히고 그 코드에 길드는 것이고, ‘영토화’란 어딘가에 끌어들이거나 
귀속시키는 것이다(이진경, 2002: 217). 
그러나 욕망은 본질적으로 탈주(flight/fuite)의 흐름을 지니고 있다. 욕
망이란 본래 끊임없이 작동되는 생산적이고 무의식적인 리비도의 흐름이
기 때문에 억압과 통제로부터 벗어나려는 생산적 힘이 있다. 들뢰즈와 가
타리는 이러한 욕망 특유의 분열적 흐름을 탈코드화(de ́codage) 혹은 탈
영토화(de ́territorialisation)라고 명명하였다. ‘탈코드화’는 각각 흐름
의 코드가 이해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흐름의 상태가 그에 고유한 코드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 흐름 자
체의 코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Deleuze & Guattari, 1980: 
31)  들뢰즈와 가타리는 욕망을 통제하는 규칙이나 규범을 ‘코드’로, 통제가 이루어지
는 환경이나 제도는 ‘영토’로 구별해 사용하였다(전경갑, 1999: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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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그리고 ‘탈영토화’란 귀속되거나 머물렀던 영토를 떠나는 운동
이며, 습관과 정착성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외로부터, 주체화
의 과정으로부터 도주한다는 것이다(Deleuze & Guattari, 1972: 162; 
Villani  & Sasso, 2003: 158, 393). 모든 사물에 관련하여서는 이렇게 
두 가지 기본적 운동 방식이 있다. 그 사물을 횡단하는 흐름을 포착하고 
코드화하는 움직임, 어떤 항을 자기 안에 포섭하여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영토화’의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 새로운 영토로 진입
하는 ‘탈영토화’라는 움직임이 있다. 두 가지 운동을 통해 하나의 항이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이진경, 2002: 61). 
글을 써라, 리좀을 형성하라, 탈영토화를 통해 너의 영토를 넓혀라, 
탈주선이 하나의 추상적인 기계가 되어 고른 판 전체를 덮을 때까지 
늘려라(Deleuze & Guattari, 1980/2001: 28). 
사회는 이러한 탈주의 흐름을 포획하여 다시 억압하고 통제하는 메커니
즘-재코드화(recodage), 재영토화(reterritorisation)32)-을 작동한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사회는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에서 해방된 탈코드화
된 사회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시장의 원리라는 철저한 자유경쟁의 규범
에 따라 재코드화하고 교육 및 법률제도 등으로 재영토화 시킨다고 들뢰
즈는 해석했다. 전제군주 사회에서의 억압은 물리적 폭력에 의존하였으
나, 자본주의 사회의 억압은 가족, 직장, 학교 등의 기구를 통해 이루어진
다. 또한 미디어에 의해 소비욕구를 조장하면서 욕망의 흐름을 해방시키
면서 동시에 그 흐름을 포획하여 다시 자본주의의 원칙에 철저하게 예속
시킨다(전경갑, 1999: 236, 241). 
들뢰즈와 가타리는 탈주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 『천의 고원』에서 리
좀(rhizome)적 체계를 제시한다33). 리좀은 고정된 체계나 구조가 없고, 
32)  재코드화는 다른 종류의 규칙에 길드는 것이고, 재영토화란 다른 영토에 다시 머물
거나 귀속되는 것이다(이진경, 2002: 218). 
33)  리좀적 체계와 대조되는 것이 수목형 체계이다. 수목형 체계는 위계적이며, 의미화와 
주체화의 중심을 포함한다. 수목은 잔가지가 아무리 다양하고 미세하게 뻗어나간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의 상위 이웃으로만 연결되고, 그를 통해 오직 하나의 중심으로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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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이 없으며, 비위계적, 수평적이고 궁극적 근원에 환원될 수 없는 다
원성이 그 특징이다34). 무작위적이고 불규칙한 그물망 구조를 이루며 그 
안에서는 다양한 연결과 접속이 가능하다(전경갑, 1999: 245). 한 지점
이나 위치를 갖지 않으며 연결 접속된 관계를 통해 본성상의 변화를 겪는 
‘다양체(multiplicite ́)’라고 할 수 있다. 즉, 리좀은 기존의 코드화된 세
계 위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증식하는 선, 즉 탈주선(line of flight/ligne 
de fuite)에 해당한다(Deleuze & Guattari, 1980: 13-20).
땅 밑 줄기의 다른 말인 리좀은 뿌리나 수염뿌리와 완전히 다르다. 
...지면을 따라 모든 방향으로 갈라지는 확장에서 구근과 덩이줄기로의 
응고에 이르기까지, 리좀은 매우 잡다한 모습을 띠고 있다. 리좀은 어
떤 지점이건 다른 어떤 지점과 연결 접속될 수 있고, 또 되어야만 한
다. 그것은 하나의 점, 하나의 질서를 고정시키는 나무나 뿌리와는 전
혀 다르다(Deleuze & Guattari, 1980/2001: 18).
지금까지 살펴본 탈주의 개념은 본 연구에서 현상을 이해하는 핵심 개
념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자유로운 욕망의 열정과 흐름을 사회가 완벽
하게 차단할 수 없다고 보았고, 구조적 제약에서 벗어나려는 욕망의 잠재
적 에너지로 사회의 변혁을 기대한다. 즉, 욕망이 탈주하는 힘과 탈주를 
통한 사회 변화 가능성을 주장했다. 연구자 역시 예비 직업사회화 현상을 
이해할 때 욕망의 생산적, 역동적, 긍정적,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청소년의 일상 속 행위가 자유로운 열정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며, 사회구
조와 환경에 의해 제약을 받으나 그 잠재적 에너지는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흘러가는 에너지에 의해 일상 속에서 진로 행위를 하
고,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아는 정체성을 형성하며, 예비 직업사회화를 
통해 형성되는 자아를 직업정체성이라고 해석했다. 
되고 만다(이진경, 2002: 109-110). 
34)  고정된 체계가 없다는 것의 의미는 ‘비(非)체계’가 아니라 비중심화 된 체계를 
의미한다(이진경, 2002: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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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방법 : 내러티브 탐구
본 연구는 인간의 행위에 관심을 가지며 해석적 이해의 접근을 시도하
려는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경험을 연구하는 
데 적합한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 방법을 사용하였다. 내러티
브 탐구는 경험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주고 이야기를 통해서 화자가 삶
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조망하게 한다.
1) 내러티브 탐구의 이해
내러티브란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 형태로 조직화하여 전체적인 이야기
에 비추어 각각의 개별적인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일
련의 사건들을 일어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단순히 나열하는 연대기와는 
구별된다. 
내러티브는 개별적인 경험들이 전체의 삶을 이루는 부분들로서 어떻
게 기능하는지를 보여주면서 개별 경험의 의미를 드러낸다. 내러티브
의 특정 주제는 인간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 행위와 사건들로 구
성된다. 이러한 인간 행위와 사건들은 (이야기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 배열된다. 
내러티브는 인간 실존의 시간적 차원에 민감하기 때문에 행위나 사건
들이 일어난 시간적 순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 내러티브는 서로 
관련이 없는 개별 사건들을 전체 이야기 속에 모으는데 적합한 렌즈다
(Polkinghorne, 1998/2009: 36).
Clandinin과 Connelly(1988)는 이야기와 내러티브를 구분하여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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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들에 의하면 이야기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일화를 의미하며, 내
러티브는 긴 시간 속에 걸쳐 일어나는 삶의 사건들을 뜻한다. 그들은 내
러티브가 무질서하고 의미 없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일련의 사건들 간
에 존재하는 관련성을 드러냄으로써 불연속적인 경험 세계에 시간적 연속
성(temporal continuity)을 제공하는 틀이라고 설명한다. 사람들은 자신
과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자신의 삶을 형성해 가며 이
러한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해석한다. 이야기는 사람들이 세상으
로 들어가기 위해 통하는 하나의 관문이며, 이러한 관문에 의해 세상에 
대한 그들의 경험이 해석되고 개인적으로 경험의 의미가 만들어진다. 내
러티브 탐구는 경험을 이야기로 탐구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경험에 대한 
사고방식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18).
내러티브 탐구는 화자가 직접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화자에 의해 
재해석되고 재구성된 경험을 탐구하는 하나의 연구 방법이다. 연구자는 
삶과 말하기의 한 가운데서 탐구를 정리해 가면서 사람들의 개인적·사회
적인 삶 모두를 구성하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재생·재진술 한다
(Clandinin & Connelly, 2000). 이것은 시간에 따라, 장소에서, 환경과
의 상호작용 안에서 연구자와 참여자 간에 이루어지는 공동의 작업이다. 
즉,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지속성 속에서 살며 말하는 개인 삶의 시간
성(temporality), 개인 삶의 위치성(place), 사회적인 맥락과 관계적인 
개인 삶의 사회성(sociality)을 고려하는 가운데 참여자의 경험을 탐구한
다는 의미이다(김병극, 2012). 
Clandinin과 Connelly(2000)는 ‘은유적인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
간’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시간성’은 듀이의 경험의 연속성
(continuity) 원리에서 유래한 것이다. 탐구하고자 하는 사건, 사람 그리
고 사물들은 시간적인 변천 속에 있으므로 내러티브 탐구자들은 과거, 현
재, 미래의 시간적 맥락 속에서 그 대상을 묘사한다(Clandinin & Rosiek, 
2007: 69). 두 번째로‘사회성’은 듀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의 원리
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사람들이 항상 어떤 경험 속에서 자신의 상황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Clandinin, 2007: 106). 사회성은 개인적인 
조건과 사회적인 조건으로 나누어 기술할 수 있으며35), 경험은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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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과 사회적인 맥락 사이의 계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Clandinin & Connelly, 2000). 세 번째로 ‘장소’는 듀이의 상황
(situation)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탐구와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의 
구체적인, 세부적인, 물리적인, 그리고 위상적인 영역들로 이해할 수 있다
(Clandinin & Rosiek, 2007: 70). 
Clandinin(2007)은 내러티브 탐구를 하나의 연구 방법이자 삶을 살아
가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하기를 원했다. ‘삶이 곧 교육’이라는 듀이
의 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경험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lived) 인간 삶의 본성’에 대한 이론적인 생각을 ‘살아가는 교육적 경
험’으로 이용하려는 실천적 노력이다(김병극, 2012: 2). 따라서 내러티
브 탐구는 ‘이야기를 탐색하고 듣는 것’ 이상의 것이다. 삶을 살아있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중의 하나이다(Clandinin, 2007: 156-157).
2) 본 연구와의 적합성
 
내러티브 탐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주제, 분석틀에 
적합한 연구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내러티브 탐구는 본 연구자의 
인식론과 방법론적 일치성을 갖는다. 연구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symbolic interactionism)의 인식론을 토대로 지니고 있다. 상징적 상
호작용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Mead(1972: 9)는 인간이 의미 있는 상징
이나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정신이 생기고, 인간이 자신
을 반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긴다고 하였다. 인간은 대상이 
주는 의미를 바탕으로 행동하며 ‘의미’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
용 속에서 생겨나고 획득된다. 
내러티브 탐구의 연구 대상은 시간(과거) 속의 세계가 아니라 ‘이야기
된 현상’이다. 직업 세계에 대한 화자의 경험 이야기는 실제가 아니라 
‘의미’이다. 이것은 연구 참여자의 주관 속에서 언어를 통해 구성된 것
35)  탐구자나 참여자의 개인적인 조건은 그들의 내적 조건으로서 감정, 희망, 욕구, 심
미적인 반응 그리고 도덕적 판단 등을 의미한다. 사회적 조건은 그들의 외적 조건으로
서 개인의 맥락을 형성하는 주변 요소들, 세력들, 그리고 그 밖의 것들을 의미한다
(Clandinin & Connelly,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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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생활 세계에서 관계 맺는 사람들 그리고 자
기 자신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겨난 것이다. 이는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
의 관계맺음, 언어를 통한 공유로 인해 다시 한 번 더 창조된다. 즉, 대상
을 향해 있는 인식과 주체의 의식을 통해 ‘구성된 의미’에 관심을 가진
다는 점에서 내러티브 탐구 방법은 연구자의 인식론과 관점을 함께 한다.
둘째,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 현상의 문화와 변화의 과정을 그려내는 데 
적합하다. 이는 저소득가정 청소년이 직업의 세계로 입문하는 사회화 과
정을 살펴보려는 본 연구 주제에 부합한다. 연구 참여자는 내러티브 탐구 
과정에서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조작하고, 의도와 목적을 담고, 자기에 
대해 이해하는 방식을 형성해 갈 것이다. 따라서 직업의 세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구성해 가는 과정은 곧 연구 참여자의 직업적 자아가 형성되고 
변화해 가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과 같다. 최근에는 진로상담 영역에서 내
러티브 접근법으로 내담자의 진로결정과 진로발달을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진로 스토리를 통해 자신과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탐구할 수 있는 능동적인 접근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야기
에 대한 이해는 개인이 처해 있는 맥락과 상황 속에서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Young, Valach, & Collin, 2002).
셋째, 내러티브 탐구는 예비 직업사회화를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선택한 VAS 메시지 분석 방법에 적합하다. VAS 메시지는 개인이 직업
과 관련하여 타인의 기대에 반응하는 방식이며, 자신을 해석하고 표현하
는 방식이다. 개인이 경험을 통해 전달받게 되며 특정한 맥락 속에서 전
달자와 수용자가 만나서 형성되는 것으로서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VAS 메시지는 전달자가 어떠한 의도와 의미로 전달하였는
지 보다 수용자가 메시지를 자신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구성하고 
해석하였는지가 중요하다. 이는 내러티브의 3차원적 공간 중 ‘관계성’
의 관점에서 내러티브를 분석하는 것과 같다. 연구 참여자가 만난 직업인
에 대한 평가, 학교에서 진로교육 시간에 배운 것, 부모님의 직업생활에 
대한 태도, 진로정보를 해석하는 방식 등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브 속에서 
VAS 메시지를 발견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예비 직업사회화의 의미를 밝
히는 핵심작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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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러티브 탐구의 절차
내러티브 탐구는 독특한 절차가 존재하며, 가장 대표적인 내러티브 탐
구 절차는 Clandinin과 Connelly(2000)의 절차로서 1단계 현장에 존재
하기, 2단계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이동, 3단계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4단계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이동, 5단계 연구 텍스트 작성하
기로 이루어진다. 
질적 연구는 방법론적 개별주의에 따라 모든 연구가 동일한 절차를 거
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각각의 연구 문제와 연구 대상, 연구 상황
에 가장 적합한 절차를 연구자가 만들어 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이
에 정광순(2006)은 Creswell(2002)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6단계의 절차
를 제시하였으며36), 김동학(2013)은 7단계의 절차를 제시한 바 있다37). 
공통적으로 내러티브 탐구의 모든 절차에는 자료 수집과 분석, 해석이 동
시에 이루어진다. 또한 각 단계는 고정적·선형적인 것이 아니며 순환
적·반복적으로 상호관련을 맺으며 연구가 진행된다. 
본 연구는 Clandinin과 Connelly(2000)의 절차를 기본적으로 따르며 
선행연구의 연구 절차를 수정·보완하여 다음 <표 5>와 같은 절차로 연
구를 진행하였다. 1단계 ‘연구 들어서기’는 문제의식의 시작과 연구의 
목적 등 연구가 시작된 배경을 밝히고 연구자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단계
이다. 2단계 ‘현장 이해하기’는 연구와 관련된 현상에 가까이 다가가려
는 노력의 단계이다. 기존의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현상에 다가갈 
수 있는 다각적 이해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동시에 저소득가정 청소
년들과 함께 살이38)를 통해 초점화된 연구 현장으로 들어서기 전 광범위
36)  1단계 현장 확인하기, 2단계 참가자 선정하기, 3단계 이야기하기, 4단계 다시 이야
기하기, 5단계 쓰기, 6단계 확인하기
37)  1단계 연구의 발견, 2단계 현장 이해하기, 3단계 연구 참여자 선정하기, 4단계 이
야기하기, 5단계 다시 이야기하기, 6단계 글로 이야기하기, 7단계 확인하기
38)  연구자는 지역구청에서 운영하는 저소득가정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자
원봉사 교사로 참여하여 1박 2일 동안 함께 대화하며 여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학
생들은 직접적인 연구 참여자는 아니지만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삶의 이야기, 진로에 
대한 고민, 가족 이야기 등을 듣고,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행동, 습관, 관계 맺기 등
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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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가정 청소년과 ‘함께 살이’
3 연구 참여자 선정
∙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 마련, 모집
∙ 연구에의 동의 및 래포 형성
4 현장 텍스트 구성
∙ 현장 들어가기
∙ 이야기 맵 구성
5 연구 텍스트 구성





∙ 연구 참여자와 공유 및 피드백 후 재구성
7 마침표와 쉼표
∙ 연구의 마무리
∙ 새로운 연구의 시작
<표 5> 내러티브 탐구의 절차 
3단계 ‘연구 참여자 선정’ 절차는 연구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목적적 샘플링(purposeful sampling)의 방식으로 진행
하였다. 참여자 선정 기준을 마련한 이후 참여자 모집 과정을 거쳤다. 연
구 참여자 선정 후에는 래포(rapport) 형성과 연구 동의 절차를 함께 진
행하였다. 4단계 ‘현장 텍스트 구성’ 절차에서는 본격적으로 초점화된 
연구 현장에 들어가서 연구 참여자의 삶을 이해하고, 이야기 맵을 구성하
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5단계 ‘연구 텍스트 구성’ 단계에서는 현장 텍
스트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연구 주제에 맞추어 내러티브를 구성한다. 6단
계 ‘내러티브 텍스트 구성’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와 내러티브 텍스트
를 공유하고 이들의 확인과 피드백을 받아 텍스트를 재구성한다. 마지막 
7단계 ‘마침표와 쉼표’ 절차는 연구의 마무리임과 동시에 새로운 연구
의 시작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삶의 이야기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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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에 연구의 마침표는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지금 순간에
도 계속되고 있는 삶의 이야기가 또 다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며 연구의 
계속을 위한 잠깐의 쉼을 의미한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1) 선정 기준 및 연구 참여자 모집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으로 연령과 계층, 지역을 고려하였다. 1차 기준
인 연령은 만 18~24세의 범위로 한정한다. Super(1980)는 15~24세에 
해당하는 시기를 ‘탐색기’로 명명하였으며, 이 시기를 다시 잠정기, 전
환기, 시행기의 하위 3단계로 구분하였다. 18~21세에 해당하는 ‘전환
기’에는 개인이 취업을 하거나 취업에 필요한 훈련과 교육을 받으며, 자
신의 자아개념을 실천하려고 함에 따라 현실적 요인을 중시하게 된다. 
22~24세에 해당하는 ‘시행기’에는 자신에게 적합해 보이는 직업을 선
택해서 최초로 직업을 가지게 된다. 대체적으로 18~24세에 해당하는 시
기의 청소년들이 직업의 세계로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고민
과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내러티브 탐구의 특성 상 과거의 경
험을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는 생생함을 갖추기 위해서 고등학교 졸업 직
전의 학생과 갓 졸업 후의 청소년 즉, 직업의 세계로 진입하기 직전과 진
입 직후 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2차 기준으로서 저소득가정 청소년으로 범위를 제한하였다. 이는 청소
년의 경제적 독립의 전환 경로가 사회계층과 집단에 따라 그리고 개인에 
따라 광범위한 차이를 보인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Lunt & 
Furnham, 1996). 따라서 계층에 따른 예비 직업사회화를 이해하기 위해 
연구 대상 집단은 저소득가정 배경을 지닌 청소년으로 한정된다. 저소득
가정의 여부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인 소득분위를 근거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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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기준으로서 연구 참여자 모집 지역을 비수도권, 비도시지역으로 한
정하였다. 이는 계층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계층의 
경제적 의미 뿐 만 아니라 정치·경제·문화·사회·심리적 차원의 의미
를 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하여 비수도권, 비
도시 지역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며 삶의 기회와 자
본이 서울에의 접근성에 따라 차이가 난다. 지역 간 교육환경의 차이는 
지역 간 학력 격차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희삼,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과 지방 광역 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 기준에 따라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다양한 방안으
로 모집을 실시하였다. 지역구청의 사회복지 담당 부서와의 접촉, 사회복
지 센터와의 접촉을 통해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추천받고자 하였다. 또한 
일반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수능시험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연구 참여자 모집 설명서를 배부하였다(부록 
1).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주 방문하는 인터넷 카페, 직업교육기관의 온라
인 홈페이지에 연구 참여자 모집 설명서를 게시하였다39).
2) 선정 과정 및 연구 참여자 정보 
연구 참여자 모집 설명서를 배부하였던 일반 고등학교 2개교에서 총 6
명의 청소년들이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혔다. 1명은 남학생이며 대전 지
역의 한 학교에서 참여하였다. 5명은 모두 여학생이며 충남 금산 지역의 
같은 고등학교에서 참여하였다. 6명 모두 해당 학교의 교사가 추천하는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교사의 추천과 학생의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바탕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연구 설계의 순환적 수정 작
39)  연구 참여자 모집 결과 온라인 경로를 통해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구청의 사회복
지 담당 부서와 사회복지 센터에서는 저소득가정 자녀들이 심리적으로 상처받을 것을 
우려하여 설명서 배부를 거절하였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도 모집 설명서 배부를 
거절하였다. 대신 2명의 학생 면담을 각 1회씩 허락해 주었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과의 면담은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일반고와 특성화고 학생의 차이를 이해하
는 등 연구 설계와 현장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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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지속적으로 하였다40). 그 결과 연구 설계 방향이 비수도권, 비도시
지역 거주 청소년으로 초점화가 이루어졌고 대전지역 거주 남학생 1명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연구자는 같은 학교의 같은 성별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이 현상을 이해하는 데 더욱 적합할 것이
라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판단한 첫 번째 이유는 성별이 사회화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젠더와 예비 직업사회화 논의는 하나의 연구 주제로서 
더욱 심도 있고 복합적인 논의가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
는 연구 참여자 간 친밀성이 현장 텍스트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
고, 텍스트 분석의 타당성 확보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같은 지역의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5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오랜 
기간의 경험을 공유하였으며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심층면담과 대
화 중 특정 연구 참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였고, 가까운 
타인의 시선을 통해 구성된 특정 연구 참여자의 경험 이야기를 다시 들을 
수 있었다. 또한 내러티브 공간에 대한 전체적이고 통합된 이해를 가능하
게 하였다. 예를 들어 학교와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각기 다른 내러
티브는 학교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고, 동시에 각 연구 참여자가 학교의 서로 다른 측면
을 어떠한 방식으로 부각 하는가를 포착하기 쉬웠다. 이러한 과정은 연구 
이전에 접촉한 적 없는 연구자가 낯선 세계 속의 연구 참여자 삶을 이해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최종적으로 충청남도 금산군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인 4명의 연
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선정 당시(2015년) 연구 참여자는 모두 고등학
교 3학년 학생들이었으며 만 18세로서 연령 기준에 부합하였다. 이들은 
수능시험을 치른 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소득분위와 가족 구조 등을 고려한 저소득가정 기준을 모두 충족
40)  질적 연구의 연구 설계는 연구 전체 단계에 걸쳐 반성적(reflective)이다. 연구자는 
연구 진행 과정에서 연구 설계를 재조정하거나 재구성하기도 한다. 각 부분이 계속적
으로 분화하면서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조영달, 2015: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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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최초 심층면담은 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1명의 연구 
참여자는 심층면담이 완료된 이후 연구 텍스트 구성 단계에서 제외하였
다. 그 이유는 소득분위가 4분위로 확인됨에 따라 저소득가정이라는 선정 
기준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종 연구 텍스트 구성은 소득분위 1, 2분위에 속하는 4명을 대
상으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참여자 정보는 다음 <표 6>과 같다.
이름(가명) 나이 지역 특성 소득분위
1 한지민(여) 만 18세 금산 뷰티학원 수강, 자격증 준비 중 1분위
2 김서연(여) 만 18세 금산
전문대 물리치료학과 진학 예정
재혼 가정
1분위
3 강은진(여) 만 18세 금산
4년제 간호학과 진학 예정
한 부모 가정
2분위
4 김민서(여) 만 18세 금산
4년제 경영학부 진학 예정
한 부모 가정
1분위
<표 6> 연구 참여자 정보(2015년 선정 당시)
금산 지역은 비수도권, 비도시지역이라는 지역 조건에도 부합하였다. 금
산 지역은 충청남도의 최남단에 위치하며 동북쪽으로는 대전광역시와 남
쪽으로는 전라북도와 인접한 지역이다. 면적은 576.66 ㎢로서 1개의 읍, 
9개의 면으로 행정구역이 형성되어 있다. 금산 지역의 인구는 
53,000~54,000여명 정도이며 매 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41). 이에 따
라 금산 지역 내 고등학교는 일반고 2개교, 특성화고 2개교 총 4개교이
다. 일반고 중 1개교는 남고이며, 1개교는 여고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학
교에는 약 400여 명의 여학생이 재학 중이며, 교직원은 40여명이다. 
41)  다음 <표 7>은 매 년도 10월 기준 금산 지역 인구를 조사한 것이다. 점차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년도(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인구(명) 56,035 55,688 55,379 55,098 54,787 54,618 53,845
<표 7> 금산군 인구 변화 (출처 : 금산군 홈페이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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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의 지역 경제는 특산물인 인삼재배와 관련된 산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인삼 외에는 들깻잎, 약초 등을 재배하는 농업이 주를 이룬다. 
금산군청의 조직에 인삼약초과 부서가 따로 존재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이 인삼의 재배, 가공, 유통과 관련한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제조업 부문
을 살펴보면, 금산 지역 내 3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50여 개의 
공장이 입주하여 있다. 
3. 자료의 수집과 분석 
1) 자료의 수집
내러티브 탐구에서 주된 자료수집 방법은 심층면담이 차지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이 자유롭고 진솔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연구자와 참여자 사이의 권력관계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 화자가 
이야기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연구자는 면담의 초기에 
래포 형성이 완전하지 않고 참여자들이 심층면담의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나의 인생 곡선 그리기’ 활동을 하였다. 이 활동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을 시작하였으며, 연구 참
여자들은 차차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에 익숙해졌다. 이후 면담의 질
문과 방향은 이전 면담에서 연구 참여자가 언급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
들어졌으며, 따라서 개별 연구 참여자마다 면담의 질문과 주제, 순서, 방
식이 정형화되지 않은 비구조적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의 진행에 있어서는 예비 직업사회화 경험이라는 연구의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매 회마다 면담질문지를 준비하였다. 주제에 대해 자유
롭게 이야기 하되, 이야기의 흐름이 끊겼을 때, 그리고 보다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활용하였다. ‘초기 면담 질문지’는 다음 
<표 8>과 같이 선행 이론과 연구 검토를 기반으로 하여 구성하였고, 이
후 매 회 면담마다 이전 면담정리표(부록 2)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면
담질문지(부록 3)를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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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의 문화, 종교, 제도 등이 직업과 관련된 나의 
삶에 미친 영향은?(한국의 경제 상황, 내가 중요하게 






∙ 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는 어떤 집단에 소속
되어 있는가?(학교, 자격증 준비 학원, 공기업채용반, 
구직 동호회 활동, 인턴십, 기업)
∙ 내가 속한 집단의 특성은 어떠한가?
∙ 나와 구성원들은 어떤 가치관을 공유하는가?
∙ 내가 소속된 집단 내에서 지켜야 할 규범은 무엇
인가?
역할
∙ 주위 사람들은 일과 직업 관련하여 나에게 어떠한 
기대를 하는가?




∙ 나는 어떤 일에 참여했는가?
∙ 그 일의 특성은 무엇이었는가?
∙ 그 일에 참여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는가?
∙ 그 일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일터의 환경
∙ 일 관련 환경(학교, 기업, 학원 등)은 어떠했는가?








∙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가?
∙ 나에게 직업을 갖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 직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적성과 흥미
∙ 나는 어떤 직업(일)에 적합한가?
∙ 나는 어떤 직업(일)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
사회적 지지




∙ 나는 직업 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표 8> 초기 면담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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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수집은 IRB 승인 이후 약 9개월 동안(2015년 11월~2016년 7
월) 이루어졌다42). 연구 참여자 1인당 3~6회의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E3 2016.05.12 후기 면담 88
<표 9> 심층면담 일정
면담은 초기 면담(2015년 11월~2016년 2월)과 후기 면담(2016년 5
월 이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초기 면담은 고등학교 졸업 직전까지의 
생생한 경험을 듣기 위한 것이며, 진로선택과 관련된 내러티브까지 형성
되었다. 후기 면담은 대학 또는 직업교육기관에서의 경험을 수집하기 위
42)  주된 면담 기간 이후에도 2017년 7월까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직업교육 경험
과 관련한 면담이 이루어졌다. 또한 연구 참여자 이외에 서울시의 강남지역에 거주하
는 고소득가정의 동갑내기 청소년과의 추가적 면담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추가적인 면
담은 연구의 분석 대상은 아니었으나 현상의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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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충분한 직업교육 
경험을 하도록 6개월~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 뒤에 실시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사전 동의 아래 녹음이 이루어졌으며 전사 작업은 깊이 
있는 이해,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다. 면담 
직후에는 한 시간 이내 면담 후기(부록 4)를 작성하여 면담에 대한 연구
자의 생각과 의견을 기록하였다. 또한 연구의 전 과정 동안 내러티브 분
석과 이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연구자 노트(부록 5)에 기록하였다. 이
외에도 참여자의 삶과 체험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연구 
참여자의 고등학교와 동아리 활동 공간 방문, 대학교 방문, 나의 인생 곡
선 그리기 활동, 일기쓰기 활동(부록 6)을 하였으며 다양한 방법의 자료 
수집을 시도하였다.
2)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분석 전략 중 주제 분석 전략을 사용하기로 한
다. 주제는 핵심의 경험을 말하며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현상을 포착하
고자 하는 일종의 형식이다. 주제를 통해 우리는 개념에 도달하게 되며, 
형태가 없던 의식과 의미에 형태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어떤 텍스트
나 체험의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그것들을 중요한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통찰력 있는 발명, 발견, 그리고 폭로의 과정이다. 주제를 포착하는 과정
은 규칙에 얽매인 과정이 아니라 의미를 보는 ‘자유로운’ 행위이다. 인
간 과학의 연구는 의미와 관련이 있다. 인간적이라는 것은 의미를 소망한
다는 것이다. 이해하고자 하는 소망, 의미를 찾으려는 소망은 단순한 심
리학적 상태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는 경험을 분석하고
자 할 때는 그 주제가 무엇인지 규정하고자 한다(Manen, 1990: 125). 
주제 분석은 텍스트의 내용을 탐문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이야기되었는
가 보다는 무엇이 말하여졌는가가 중요하다. 연구 참여자가 알려주는 것
보다 연구자가 들은 것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연구자가 
되도록 많은 이야기를 수집하여 자료를 근거로 귀납적으로 개념의 틀을 
만들어 낸다. 이는 전형적인 묘사 전략으로서 여러 사례에 걸친 공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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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적 요소를 찾아 이론화하는 데에 유용하다(조영달, 2015: 
295-296). 본 연구에서 주제 분석을 통해 내러티브를 구성해 가는 절차
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첫째, 녹음된 현장 텍스트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연구 참여자의 삶을 총
체적으로 이해한다. 둘째, 현장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야기 맵을 구성한다. 
연구자는 전사 자료를 읽으면서 1차 개방 코딩을 하였고(부록 7), 이후 
각 연구 참여자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한 후 이야기 맵을 구성하였다(부
록 8). 셋째, 이야기 맵을 중심으로 시간적 순차와 논리적 연관성 및 통
합가능성을 고려하여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을 묶으면서 재조직하여 연구 
텍스트를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의 코딩과 연관성 분석은 방법론적 개별
주의에 따라 연구자만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의미 있는 시간적 범
주(아동기~학창시절, 진로선택 시기, 고등학교 졸업 후)를 구분하고43), 
내러티브에서 주로 등장하는 배경을 중심으로 공간적 범주화(가정, 학교, 
지역사회, 인터넷, 아르바이트 일터)하였다. 또한 2차 개방 코딩을 하여 
의미 있는 내러티브를 선택하였다(부록 9). 다음 [그림 4]와 같이 선택
된 내러티브를 주제별로 위계화하고 관련성을 분석하여 배열하는 작업을 
43)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에는 크게 세 가지 초점화된 시간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초점은 사회화 원천과의 상호작용과 이를 통해 직업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진
로대안을 마련해 가는 과정이다. 두 번째 초점은 대학입시의 기간 동안 행위와 실천을 
통해 진로선택을 하는 과정이다. 세 번째 초점은 대학 혹은 직업교육기관에 진입하여 
직업관련 구체적인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고 수행과 성취를 경험하며 직업인으로서 자
아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그림 3] 주제 분석법을 이용한 내러티브 구성과정(박민정, 2007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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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 결과 하위 범주로는 참여자별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주제들
이 도출되었다.
[그림 4] 위계화, 관련성 분석 작업의 예시
넷째, 연구자는 3인칭 시점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그들의 내러티브 텍스트를 구성한다. 다섯째, 연구
자가 구성한 이야기를 연구 참여자와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다. 연구 참
여자의 피드백 절차는 직접 인쇄본을 전달하거나(1명), 전자메일을 통해
(3명)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 중 1명은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반려동물
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지 않았던 연구자의 실수를 지적하였다. 여섯
째, 연구 참여자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내러티브 텍스트를 재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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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윤리와 신빙성
1) 연구의 윤리를 위한 노력
심층면담으로 이루어진 내러티브 탐구는 개인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생활이 드러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및 면담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 연구수행을 위한 최
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 익명으로 처리하고 즉시 코드 전환하여 기
록한다. 연구 참여자에게 과거 이야기 중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서는 부분적으로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며, 연구자는 이 
내용을 연구의 분석과 해석에만 참고할 뿐 보고서에 담지 않았다. 한 연
구 참여자는 서로 친구 관계인 연구 참여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민감한 에
피소드 중 일부분을 비공개 요청하였으며, 연구자와 참여자 간 개인적인 
이야기로 들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연구 참여의 자발성을 중시하여 연구의 수행 중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연구 참여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
였다. 또한 연구의 중간 텍스트를 공유하는 절차를 두어 참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이전 면담정리표를 보여주며 지난 
시간 이야기 했던 부분을 확인하였다. 면담 장소 및 시간 선정에 있어서
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연구 참여자의 저소득가정 배경과 경험에 대
한 정보를 보호하고, 친밀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 거리 및 이
동 시간을 고려한 장소를 연구 참여자의 요청대로 선정하였다.
 
2) 연구의 신빙성을 위한 노력
내러티브 탐구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적인 질적 연구의 
판단 준거를 고려해야 한다. 해석적 전통의 질적 연구자들은 처한 관점과 
틀 속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상황적 진실(situated truth)의 관점을 지
니고 있으며, 실증주의에 기반한 타당도, 신뢰도의 개념과 고정된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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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한다. 양적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개념은 질적 연구와는 무관하며, 
실증주의 연구의 동시적, 예측적, 수렴적 기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조영달, 2015: 340). Wolcot(1994)은 질적 연구자에
게는 타당성의 용어보다 ‘이해(understanding)’라는 용어가 더욱 적합
하다고 말한다. 좋은 질적 연구는 제대로 수행된 연구, 정확하고 믿을만
한 연구이다. 독자가 읽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생각
할 만큼 그럴듯한 이야기여야 한다44). ‘내가 겪지 않았지만 그러할 것
으로 여겨진다.’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여야 한다(신경림·조명옥·양진
향, 2004: 360). 따라서 존재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명확한 인식론과 그
것을 인식하는 체계적인 틀을 갖추고, 신빙성과 진실성을 지니며, 구체적 
실천과 검증의 과정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질적 연구 전통 내에 위치하지만 내러티브 탐구는 고유의 독특성으로 
인해 이에 적합한 용어와 검증의 기준이 필요하다. 내러티브 탐구는 개인
의 이야기된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점, 연구자와 참여자 관계성에 
근거한 공동 작업이라는 점의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Maanen(1988)은 
연구 텍스트에서 현장의 인식 가능성을 강조였고, 분명함(apparency)과 
있음직함(verisimilitude)의 준거를 제시하였다. Crites(1986)는 내러티
브 탐구에서 사건을 시간적 순차에 따라 이야기할 때 나타나게 되는 인과
관계의 환상(the illusion of causality)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
다. 또한 Clandinin과 Connelly(2000)는 좋은 내러티브란 독자를 초대하
며(invitational), 신빙성(authenticity)과 적절성(adequency), 그럴듯함
(plausibility)의 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훌륭한 내러티
브 탐구를 위해 연구 공동체 내에서 준거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연구 텍스트와 관련해서 사실과 허구의 구분 
44)  부이텐디이크는 좋은 현상학적 기술이란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어떤 것, 즉 
우리가 이미 겪은 적이 있거나 혹은 겪을 수도 있었던 그렇지만 겪지 못한 경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현상학적 끄덕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체험은 좋은 현상학적 기술을 불러 모으고, 좋은 현상학적 기술은 체험을 
되살린다. 즉 체험은 좋은 현상학적 기술을 정당화하고, 좋은 현상학적 기술은 체험을 
정당화한다(Manen, 1990: 59). 
- 60 -
문제가 가장 빈번히 제기되는 쟁점이다. 하지만 Riessman(2008: 67)은 
개인의 담화에 있어서 연대기적 진실여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
니라고 설명한다. 현상과 해석이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서로를 구체화하
듯이 현상은 해석과정의 산물이며, 화자의 가치관과 관심에 따라 동일 사
건을 다른 방식으로 서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이나 인
간관계에 대한 문화적으로 적절한 이야기들은 역사에 근거하여 만들어지
며, 개인들이 이룬 커뮤니티와 사회구조 및 제도라는 틀 안에서 합의된
다.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진실(trust)이 아닌 신빙성(trustworthiness)이 
중요하다(Riessman, 1993: 68)45).
Riessman(2008)은 좋은 내러티브 탐구를 위해 네 가지 방법과 기준 
-설득성(persuasiveness), 대응성(correspondence), 일관성(coherence), 
실용성(pragmatic use)-을 제시한 바 있다. 설득성이란 그럴듯함이라는 
기준과 유사하며, 화자의 담화 상 증거를 통해 이론적인 주장을 뒷받침하
고, 그 자료에 대한 대안적인 해석을 고려하였을 때 극대화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해석적 진술을 상세히 기록하고 독자를 연구로 초대하여 압도하
고 자극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 텍스트를 해석하고 연구 텍스트를 구
성할 때 지속적인 반성과 비판적 연구자로서 깨어있음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대응성이란 연구 결과물을 연구 참여자에게 제공하여 참여자들의 
생각을 수렴하는 것을 의미한다. Lincoln과 Guba(1985)는 참여자 검토
45)  Lewis(1961)의 『산체스네 아이들』은 전통적인 인류학 현지조사 방법으로 연구
된 생애사 연구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소설과 논문의 중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얼
마만큼의 허구와 사실이 섞여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넘어 그가 제시한 ‘빈곤의 특수 
문화’라는 개념은 설득력을 얻었다. 멕시코의 한 연구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판될 
만큼 널리 읽히고 좋은 연구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용에 등장하는 아이들 하
나하나가 모두 일관성을 가진 살아있는 인물로서 떠오르기 때문이다. 또한 그 사람들
의 이야기가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로 그치지 않고 그 뒤에 숨어있는 구조적 사
회문제를 생각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독자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멀리 타역 멕시코 
빈민들의 생활에 들어있는 이국적인 면모, 곧 문화들 사이의 차이와 다양성이라기보다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공동의 조건과 인간의 한계, 문화들 사이의 공통분모이다. 우
리는 어디에나 있기 마련인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양식, 상위계층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게 마련인 하위계층 사람들의 특수한 문화가 민족이나 국가 사이의 경계까
지 넘어서는 공통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Lewis, 1961: 752). 내러티브 
탐구에서 허구와 사실의 문제제기를 하는 독자들,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자 하는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을 가진 독자들에게 이 연구는 ‘신빙성’의 의미를 설명
하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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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 check) 절차를 통해 연구자의 재구성이 적합한 재현이라고 
인정받으면 연구의 신빙성이 향상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참여자의 삶에 
대한 연구자의 관점과 그들 자신의 관점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최종 분석에의 저술과 이에 대한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Riessman, 
2008: 68-72). 
좋은 내러티브 탐구는 총체적, 국지적, 주제적으로 일관되어야 한다. 화
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얻고자 하는 전반적인 목표(총체적 일관성)와 내러
티브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바(국지적 일관성), 여러 텍스트를 하나로 묶
는 반복적인 주제(주제적 일관성)에 의거하여 내용이 이해 가능하다면 연
구자의 해석은 힘을 얻게 된다(Agar & Hobbs, 1982: 29). 마지막으로 
내러티브 탐구는 다른 연구의 토대가 되고 이에 기여해야 한다. 어떻게 
해석을 도출하였는가를 서술하고, 작업을 시각화하며, 어떻게 일련의 변
화가 이루어졌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다른 연구자에게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의 실용성을 확보한다면 그 연구는 보다 좋은 내러티브 
연구로 인정받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질 제고 노력을 시도하였다. 첫
째, 설득성 제고를 위해 풍부한 자료와 구체적 서술을 강조했다. 주된 자
료 원천인 면담자료 이외에도 참여자의 삶을 풍성하게 보여줄 수 있는 복
합적이고 다양한 자료원을 수집하였다(부록 6). 또한 풍부한 진술을 위해 
참여자의 표현과 삶의 언어를 있는 그대로 사용한다. 
둘째, 연구자로서 깨어있음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자 노트를 작성했다
(부록 5). 연구자 노트에는 연구자의 과거 경험과 가정(assumption)46), 
면담 전후 연구자 생각의 변화, 자료 수집 과정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 
자료의 해석 시 숙고의 과정을 상세하게 담았다47). 이는 참여자의 삶과 
연구자의 삶을 동시에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즉 일기와 같다48). 또한  
46)  연구자의 위치, 연구에 영향을 주는 어떤 편견이나 가정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연
구의 초기부터 연구자의 편견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Merriam, 1998).
47)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대한 연구자의 즉시적인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생생하게 기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Spradley, 1979).
48)  Lincoln과 Guba(1985)는 연구자 자신과 연구 방법에 대한 성찰적 일기쓰기
(reflexive journal)를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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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고민, 오류, 한계 등을 정직하게 기록했다. 특히 면담 직후 1시
간 이내에 면담 후기(부록 4)를 작성하여 해석의 과정을 상세하게 담고
자 노력하였으며, 연구를 진행하면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연구에 미친 영향을 자세히 밝혔다.
셋째, 대응성 확보를 위한 참여자 검토를 실시했다. 이는 대부분의 질적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법이며 연구결과와 해석의 신빙성에 대
한 정보제공자의 검증을 받는 것이다(Lincoln & Guba, 1985; Merriam, 
1998; Miles & Huberman, 1994). 특히 주제 분석의 내러티브 구성 절
차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자와 참여자의 내러티브 텍스트 공유와 피드백
의 반영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현장 텍스트, 연구 텍스트 결과를 정보제
공자에게 보여주어 그들 이야기의 정확성을 확인하였으며, 부적절한 의미 
부여를 막고, 언어와 시각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넷째, 동료 검토를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자는 항상 연구가 제대로 진행
되고 있는가? 연구의 결과가 정확한가? 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이에 답하기 위해 숙고하는 과정을 거친다. 또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공동체를 구성하여 검증을 받고자 한다(Denzin & Lincoln, 2000; 
Stake, 1995).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연구의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결정
들에 대해 방심하지 않고 숙고하는‘깨어있음’이 강조된다. Clandinin 
과 Connelly(2000)는 이를 위해 연구 공동체 안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연구자 역시 연구 텍스트로의 이행 과
정에서 연구 동료들과 함께 2회의 검토 절차를 가졌다49). 
49)  1차 검토(2016.08.24)는 경제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내러티브를 발표하고 연구 분
석의 조언을 듣고자 하였으며, 2차 검토(2017.02.23)는 경제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원 
학생들, 선배 연구자들과 함께 개인적으로 세미나를 주최하였다. 동료 연구자들은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의 이행 때 기존 이론에 너무 매몰된 점을 지적하였고, 이는 
연구 설계를 다시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내러티브 탐구는 살아있는 경험 그리고 
이야기 안에서 말해진 경험에서 탐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 시
간이 지남에 따라 탐구 현상의 기반 이동이 이루어졌고, 현상 분석의 정체기에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의 단계로 불안정한 움직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 63 -
Ⅳ. 내러티브 
: 직업인으로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 






가족의 위기 가족들은 나에게 의지한다. 
할머니와의 
갈등




∙ 사무직은 ‘재미없고, 지루한 일’이다.
∙ 언제든지 원하면 일할 수 있다.
교육기관
수업시간 공식적 제도 안에서는 인정받기 어렵다.
연극부 
동아리
돈은 못 벌어도 즐거우면 됐지.
미용학원 숙련된 기술 습득은 나와 안 맞는다.
지역사회 금산의 의미 금산을 벗어나야 한다.
아르바이트
욕구의 충족 미용실은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일터
노동착취 노동의 대가는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 
인터넷
정보수집 인터넷은 진로결정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된다.
전문학교 
홈페이지
학점 관리만 잘하면 취업도 잘 되고, 유학도 가
고, 스카이 대학 편입도 할 수 있다.
<표 10> 사회화 원천-한지민 상호작용과 VAS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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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가족구성원의 메시지
① 가족의 위기 : 가족들은 나에게 의지한다. 
한지민의 기억은 가족의 위기에서 시작했다. 4~5살 무렵 부모님은 대
전에서 구멍가게를 하다가 빚을 많이 졌다. 빚쟁이들은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고 집까지 찾아오곤 했다. 지금도 꿈에 가끔 나타난다는 그 기억은 
한지민을 불안하게 하였다. 두 번째 가족의 위기는 동생의 교통사고였다. 
한지민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이었다. 이 때 가족들은 모두 힘들었다. 
부모님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병원에서 일 년 간 병간호에 매달렸고, 한
지민은 할머니 집에 살면서 부모님의 빈자리를 메워야 했다. 막내 동생 
유치원 보내기, 밥 먹이기 등 엄마 역할까지 해야 했다. 
가족들은 한지민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한다. 부모님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항상 지민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힘든 일이 있을 경우 지민에게 짜증
을 내고, 돈이 필요할 때도 엄마는 지민에게 돈을 빌린다. 한지민은 스무 
살이 되어 독립을 하더라도 가족에게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
낌이 든다. 동생들 대학 등록금까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느낌이 든
다. 한지민은 이러한 상황이 부담스럽지만,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가족의 위기에 대한 기억들로 인해 한지민은 하기 싫어도 가족
구성원들에게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P: 제가 없으면 무슨 일을 못하세요. 뭐 할 때도 이거 어떠냐 물어보고...힘들
면요 저한테 짜증을 내세요...엄마가 일단. 무슨 일 있으면 저를 꼭 찾아요. 
돈이 없다 그러면 돈 있냐 그러고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R: 지민이는 그게 어때? 좋아? 부담스러워?
P: 네...부담스럽죠...<중략>...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나한테 기대하지 말라고
R: 부모님과 가족들이 지민이한테 의지하고 기대는 게 있어? 근데 그게 부담
스럽지만은 않아?
P: 하기 싫죠...근데 해야 되는 일이죠...<중략>...맞아요...저희가 대전 살 때 
저만 크잖아요. 아직 막내 태어나기 전이고. 둘째...간난 애기 때니까. 기억
나는 게...저희는 항상 밥에 김치만 먹었어요. ...4살? 5살? 그것만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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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요. 엄마 힘든 모습도 다 봤거든요. 제가. 빚쟁이들도 와가지고...돈 달라
고 가게에서 행패치고 그런 거 되게 다 봤거든요. ...그...빚이 좀 많았어요. 
아빠가. 지금도 갚는데...지금은 막 쫓아올 정도는 아닌데...어렸을 때는 진
짜 많이 왔거든요. 그것만 기억이 나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가끔 꿈
에도 그 장면만 나올 때도 있어요. [A2]50)
P: 좀...힘들어요...뭐지...기대는 게 느껴져요...옛날에는 안 그랬는데...지금은 
느껴요...아빠가 저한테...“니가 큰 딸이잖아” 이러거든요. 큰 딸이라고 저
만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면 진짜 부담스러워요...그러면 제가 “아빠 나한테 
기대하지 마. 나 공부도 못하고... 막내한테나 기대해...” 그랬거든요. 쟤한
테 해달라고 그래...나한테 기대하지 마...난 어차피 아빠가 좋아하는 길도 
안가고...나한테 기대하지 마 그랬거든요. 보이잖아요. 그게...아까도 엄마한
테 전화 왔는데...어디냐고...엄마 혼자 집에 계셔서 심심하다고. [A3]
P: 막내 동생 대학 등록금까지 제가 내지 않을까 싶어요...제가 2년제잖아요. 
그럼 둘째도 졸업을 해요 같이...근데 막내가 남았잖아요. 근데 걔가 경찰대 
가는 게 꿈이에요. 또...자식...공부도 못 하는 게...제가 봤을 때는 아마 걔 
등록금 제가 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요. 걔만 보면. [A3]
② 할머니와의 갈등 : 취업의 목적은 할머니 집에서 빨리 벗어나기
한지민의 가족은 빚을 진 뒤 금산의 할머니 댁에 얹혀살게 되었다. 한
지민은 할머니를 우리 가족을 ‘구박하는 집주인’이라고 표현하였으며 
가족구성원으로 여기지 않았다. 동생들을 보살피는 일은 늘 한지민의 몫
이었고, 할머니의 구박을 참고 견디는 일이 매우 힘들었다. 할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하여 자신이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지민이 전달받은 VAS 메시지는 ‘최대한 빨리 취업
50)  면담기록 [A2]의 의미는 연구 참여자 A의 2번째 심층면담을 지칭한다. 구체적 일
정과 시간은 <표 9>에서 제시하였다. 이후 면담기록의 출처는 이러한 방식으로 기재한
다. P(participant)는 연구 참여자를 지칭하며, R(researcher)은 연구자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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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서 할머니 집에서 벗어나야 한다.’였다. 한지민이 직업을 갖는 목
적은 ‘할머니 집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고, 취업을 해서 집을 나가
는 것, 금산을 떠나는 것이 매우 절실했다. 
P: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가 여기 이사 올 때 좋게 이사 온 게 아니라 빚 때
문에 다 넘기고 이사 온 거란 말예요. 할머니는 얼마나 안 좋게 보이겠어
요. 할머니는 그랬죠. 며느리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자식 다 말아먹는다. 
할머니가 저희 밥도 안 해주시고 뻑 하면 뭐라 그러셨거든요. ...어느 날 학
교에 있는데. 그때는 토요일도 학교에 나갔잖아요. 초등학교 때 학교에 있
는데...동생이 울면서 교실로 들어와요. 너 왜 여기 왔냐...그랬더니 집에 밥
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대요. 애들이 1학년 때. 그래가지고...놀래가지고 선
생님한테 말해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밥을 했어요. 제가 ^^(웃음) 밥을 하
고 밥 먹이고 열받아가지고 잤어요. [A2]
P: 제가 한창 너무 죽고 싶어서 그런 적도 있고 맞긴 맞아요...그냥...좀...뭐라
고 해야 하지? 좀 그 때...집이 좀 힘들고 그랬어요...제가 기억은 잘 안 나
는데...제가 뭘 못했나? 그래서...한참동안 좀 우울했어요. ...<중략>...진로
랑...저 혼자 슬퍼했던 거? 그런 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할머니랑 
갈등이 좀 심했거든요...서로...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어요. 제가 하는 일마
다 시비를 계속 거는 거예요. 제가 화를 내면 우산으로 콕콕 찌른다거나...
그때 제 막내 동생이 한창 친구들이랑 놀 때였거든요. 집에서 밥을 먹고 급
하게 나갔는데 밥통문을 열고 간 거예요. 할머니가 밥통문을 열고 갔다고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것에요. 어 내가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좀 닫으
라고...할머니가...어디서 와서 큰 소리냐고...집안을 뒤집어 놨는데... [A3]
P: 일단 금산을 떠야 해요. 일단 그게 목표에요. 그냥...할머니랑 자꾸 싸우다 
보니깐 자꾸 집을 나가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음...그리고...<중략>... 사
회적 명예도 얻고 싶은데, 일단 근본적인 직업을 갖기 위한 목표는 ‘집에
서 나와야돼서.’ [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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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모님의 직업 생활 : 육체노동, 비정규직에 익숙하다.
㈎ 사무직은 ‘재미없고, 지루한 일’이다.
한지민의 아버지는 ‘안정된 직업을 가져라, 공무원이 되어라, 대학에 
가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며 직업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언어적 메시지
를 지속적으로 전달한다. 또한 아버지는 한지민에게 육체노동이 아닌 사
무직을 선호하는 VAS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지만 아버지가 실제로 보여주는 직업생활은 이와 반대이다. 한지민의 
아버지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이다.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객지에 나가 생
활하는 시간이 많다. 일거리가 불안정하여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다. 졸업 
후 한지민의 직업교육을 위해 학원비를 내주기로 하였으나 아버지는 약속
된 날짜까지 학원비를 마련하지 못하였고, 한지민은 졸업 후 한 달 동안 
집에서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한지민은 아버지의 언어적 메시지를 거부한다. 첫 번째 이유는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안정된 직업, 공무원, 대학 진학, 자격증 따기 
등은 공부를 해야 하는 일이다. 한지민은 몸으로 하는 일은 자신 있지만 
머리를 쓰는 일은 하기 싫다. 현실 상황에 대한 고려와 구체적 방법이 결
여된 직업 목표를 강요하는 아버지가 답답하고 밉다. 한지민은 안정적인 
일, 사무직을 ‘재미없고, 지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P: 아빠가 저희 잘 때 나가시고 저희 잘 때 들어오셔요. 건축 일을 하시는데 
별로 볼일이 없어요. ...<중략>...어디 객지 나갈 때만 전화해서 나 어디 어
디 가니까 안 들어가. 이게 다예요. 가끔 사진을 보여준 적은 있어요. 아빠도 
노는 줄 알았더니...일하는 구나...
R: 아빠는 자주 출장을 가셔?
P: 요새 금산에 일이 없어서...파주가고 전주가고 거제도 가고 그러거든요. 거
제도는 한 일주일 이상 갔다 오고 전주는 하룻밤이나 이틀 밤 정도.
R: 그럼 며칠 좀 쉬셔?
P: 아니요. 바로 다음날 또 출근해요. 쉬는 날이 없어요. 그냥 다 나가셔요. 일이 
없어도 그냥 사무실 가서 앉아계세요. 항상 그러셨어요. 일요일엔 쉬고...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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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아빠가 그러는데 미용이 좀...기가 센 직업이래요. 너 그거 해서 결혼 할 
수 있겠녜요. 나 결혼 안 할 건데~그러거든요. 
R: 그럼 어떤 직업을 선호하시지?
P: 공무원 공무원...오로지 공무원...
R: 그럼 막 공부하라고 그러셨어?
P: 공부하라고는 안 해요...그래서 저도 참 의문이에요...그래서 제가 아빠 나 
공부도 못하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될까? 농협대를 들어가면 된대요...아빠 
농협대를 들어가려면 최소 1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갈까? 그러
면 너가 공부를 하면 된대요...^^(웃음) 그래서 아빠 나 공부를 안 한다니
까...그럼 아무 말도 안하세요. [A4]
R: 왜 아빠가 미워?
P: 안 되는 일을 자꾸 저한테 하라고 그러니까. 저도 가고 싶으면 가면 좋죠. 
간호학과든 사회복지학과든 가면 좋죠. 그런데 못 가는데 거길 자꾸 가라고 
그러니까...내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가라고 하고.
R: 아빠는 거길 왜?
P: 고생을 안했으면 좋겠대요. 저희 아빠가 지금은 사장인데, 어렸을 적 막노
동부터 다 했거든요 고생을. 엄마랑 둘이...그래도 엄마는 좀 편했어요. 회
사 다녀서. 아빠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자기 자식들은 월급 따박따박 나
오는 공무원을 했으면 좋겠대요. [A5]
P: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저한테 공무원 하라고 하면 제가 ‘공무원 싫어, 앉
아서 컴퓨터질 못해’라고 했거든요? 아빠가 꾸준히 이야기 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저는 꾸준히 싫다고 했어요. [A5]
㈏ 언제든지 원하면 일할 수 있다.
한지민의 어머니는 다양한 일을 하였다. 금산에 와서 식당일을 하다가 
분식집을 차렸다. 하지만 동생 교통사고로 인해 장사를 접어야 했다. 이
후 간호학원을 다니며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고, 동네 병원에서 일하였
다.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병원에서 해고를 당하였고 몇 달간 실업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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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이후 보험 설계 일을 다시 시작하였다. 부모뿐만 아니라 한지민
의 주변인들은 자주 직업을 바꾸고, 그 때 그 때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한지민은 자꾸 바뀌는 엄마의 직업생활을 옆에서 지켜보며 ‘나이가 들
어도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일할 수 있다’는 VAS 메시지를 전달받는다. 
자신과 안 맞으면 직업은 바꿀 수 있고, 오랫동안 일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젊은 시절에는 ‘재미’있는 일을 하다가, 40~50대가 되면 식당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지민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일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식당일에 접하게 되었다. 자신도 나이가 들면 식당일
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언제든지 원하면 할 수 있는 일’이란 하위 일자리 층, 불안
정 노동시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동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저임금이며, 
고용조건과 고용상태가 불안정하여 노동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 등이다. 또한 오랜 기간의 직업훈련이나 숙련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다. 한지민의 내러티브 안에는 오랜 기간의 직업훈련을 거쳐 숙련된 기술
을 보유한 직업인이 별로 등장하지 않는다. 뒷집 아주머니는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 미용실을 한지민에게 소개해 주었고, 지금은 한
식 조리사 자격증을 준비하여 어린이집 조리사로 일한다. 한지민의 내러
티브에 등장하는 ‘금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인삼밭에서 일하
기, 핸드폰 가게, 신발 가게, 화장품 가게에서 물건 팔기, 카페에서 일하
기 등이었다. 
P: 엄마는 원래 가게 하고 여기 와서 식당일을 하다가 김밥 집을 차렸거든요. 
... 장사가 잘 됐거든요. 항상 끝나면 여고 언니들도 있었고 금고 오빠들도 
있었고...금고 오빠들이 와서 돈가스 먹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
가...한 2~3년 했나? 그러고 동생이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가게 1년 동안 
문 닫고...다시 할라 그랬는데 그냥...다 넘겨주고 간호학원을 다니셨어요. 
엄마는 좀 안정적으로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누구 
권유로 친구 분인가 아는 분 권유로 간호학원 다니면서...그래서 지금도 병
원에서 일하고 계세요. 간호조무사. 계속 카운터 보고 주사 놓고 원장님 꾸
중 듣고 ^^(웃음)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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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오랫동안 일하고 싶어?
P: 아니요 별로 오래 일하고 싶진 않아요. 나중에 벌어 논 걸 좀 잘 모아놓고 
여행 같은 거 하거나 시골이나 섬 이런데 내려가서 살고 싶어요. 편~하
게...한 50? 50이후에는 좀 편하게... [A4]
P: 제가 미용할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는 미용을 오래할 것 같이 생기진 
않았다...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오래 할 것 같이 생기진 않았다고.. 
R: 여기 학교를 갔는데 이렇게 미용처럼 몸이 힘들고 그러면 어쩔 거야?
P: 대학까지 가서 이걸 했는데...제가...설마...때려 치진...않을 것 같기도 한
데? 제가 좀 못 미덥스럽긴 한데? 몰라요...저도 무슨 일 하고 있을지 저도 
참 궁금해요.
R: 걱정 안하는 스타일이라고 했지? 만약에 나중에 너랑 잘 안 맞으면?
P: 그럼 또 뭔가 바꾸겠죠... [A4]
R: 엄마가 그 일을 하시는 걸 보면 어때?
P: 좋긴 한데... 엄마가 일을 안 할 때는 항상 누워있거든요? 지금은 활동적
이어서 좋긴 한데, 그래도 피곤해하셔요. 벌이는 괜찮은 것 같아요.
R: 엄마가 이렇게 직업을 다양하게 갖는 걸 보면 어때? 
P: 언젠가 내가 나이 먹어서 일을 하고 싶으면 일을 할 수도 있구나. [A6]
R: 그런 일은 몇 살까지 할 수 있어?
P: 한 40까지 밖에 못하죠.
R: 그럼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본 적 있어?
P:  ...<중략>...어렸을 때부터 원래 그랬어요. 본 직장을 좀 퇴직할 때쯤이면 
내가 식당을 하나 차리는 게 그게 원래 꿈이었어요. 좀 오래 됐는데...제가 
요리를 처음 시작한 게 초등학교 3학년 때란 말예요. 밥 이란 걸 처음 지어
봤어요. 압력밥솥에. 그때부터 계속 요리를 했어요. 주말에는 동생들 밥 차
려주고. 그러면서 그때 엄마가 식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도 
나이 먹으면 식당을 해야겠구나. [A1]
R: 그 아주머니는 미용실 같이 일했고...지금도 미용실에서 일하셔?
P: 아니요. 지금은 한식 조리사 자격증 준비하세요.^^(웃음)
R: 진짜? 주변에서 다들 열심히 일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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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유치원 맘마 선생님 하세요. 뭔 일이 있어가지고. 미용실 그만두시고. [A4]
 ⑵ 교육기관의 메시지 
① 수업시간의 경험 : 공식적 제도 안에서는 인정받기 어렵다.
한지민은 공부가 하기 싫고, 대학에 가기 싫었으나 일반고에 진학했다.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과 엄마의 바람 때문이었다. 수업시간은 재미가 
없었고, 학업 측면에서 자신은 인정받기 어려웠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은 일반 고등학교에서 설 자리가 없었다. ‘취
업할건데요.’라는 말만 하면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도 교과 선생님은 신
경 쓰지 않았고, 담임 선생님은 진로상담을 하지 않았다. 전교생이 치르
는 수능시험에 한지민은 응시하지 않았다. 일반고 안에서 대학에 가지 않
는 학생인 한지민은 교육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이러한 고등학교에서의 경험은 한지민에게 ‘나는 공식적 제도 안에서
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주었다. 이에 따라 한지민은 교육제도, 
대입제도 안에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보다는 ‘나만의 전략’을 세
우게 된다. 수능시험 점수가 없어도 진학할 수 있는 전문학교를 알아보
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몸으로 하는 일’을 
선호하게 된다. 또한 ‘실력’의 의미를 재구성한다. 한지민에게 성적과 
같이 ‘연필로 해서 뽑는 것’은 실력이 아니다. 자신은 ‘실력’이 있다
고 생각한다.
<수업시간>
P: 학교가 싫은 게 아니라 공부가 싫을걸요, 저는? 정확히 말하면 공부가 싫어
서 학교를 싫어하는 거 같아요. 그냥 별로 마음이 안 갔어요. 공부가. 수업시
간만 아니면 학교는 재밌는 곳이에요. 그...답답해요. 허리가 안 좋아서 의자
에 별로 앉아있지도 못해요. 불편해서 자세 바꾸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 계속 
앉아있으라지 보지도 않는 책 자꾸 보라하지...수학문제 막 풀라고 하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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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뭐라고 하지 졸아도 뭐라 하지 잔소리만 하고...뻑 하면 자꾸 나와서 풀어
보라지...할 줄도 모르는데 모르는 거 자꾸 풀어보라지(속사포처럼). [A2]
P: 사실 제가 지금 담임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제가 진로상담도 안
했거든요. ^^(웃음) 사실 제가 학원 안다니는데 방과 후랑 야자 하기 싫어
서 학원 다닌다고 그러고 맨날 끝나고 그냥 가고 그랬거든요. 선생님이랑 
깊은 얘기를 한건 한 10분 정도 되는데...선생님이 진로 어떻게 할 거냐. 
^^(웃음) 전 취업할거거든요.^^(웃음) 아 그러냐. 그게 다예요. 한 4월 달 
5월 달? 다른 애들은 대학 상담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남아서 한 시간씩 
했으니까. 저는 아침에 잠깐 가서 그런대요. 그게 다에요. [A2]
P: 막...저 취업할건데요. 그러면. 제가 수업시간에 자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너 대학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저 취업할건데요. 그러면 안 건드세요.^^
(웃음) [A2]
<나만의 전략>
P: 근데 공부를 못해서 일단 대학을 못가잖아요. 제가 성적이 바닥이라서. 일
단 4년제나 전문대는 못갈 것 같고 그냥 그쪽으로 막 찾은 거란 말예요. 전
문학교 쪽으로. 그래서 거기를 알게 됐죠. [A1]
P: 옛날엔 졸업장만 있음 된다. 그런 거? 왜냐면 미용하는 애들 중에 졸업장 
없는 애들이 많아요. 중졸 이런 애들이 많거든요. 졸업장만 있고 자격증만 
있으면 땡 인거지... [A2]
P: 제가 공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친한 선생님들이 진짜 많아요. 선생님
들이 약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찾아와서 “선생님 이거 문제 좀 알려주세
요.” 그러는데 저는 “선생님 밥 드셨어요?” 그러는데 선생님 눈에 띄면 
뭐라도 하나 얻어요. [A2]
P: 제가 잘하면 할 수 있겠죠. 열심히 하면 교수님들이 딱 보잖아요. 왜냐면 
교수님들이 현장에서 뛰시면서 교수님 하시는 거니까 그 교수님 눈에 잘 
띄면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눈에 뛰어야 해요. 일단.^^(웃음) 열심히 
하고 교수님 눈에 보였다하면 어느 정도 이게(연결) 되겠죠.^^(웃음)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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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제가 유리할 것 같은 건...애들은 뭐 시키면...아~이거 왜 해야 돼지? 그러
잖아요. 근데 저는 뭐시키면 아...빨리 하고 집에 가야지 그런 게 있단 말예
요...좀 긍정적인~^^(웃음) [A4]
② 연극부 동아리의 경험 : 돈은 못 벌어도 즐거우면 됐지.
연극부 동아리 활동은 학교생활의 유일한 낙이었다. 한지민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의 권유로 연극부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는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화장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있었기 때문에 연
극부에서 분장을 맡았다. 2주에 한번 있는 동아리 시간에 한지민은 누구
보다 빨리 뛰어가 동아리방 문을 열었다. 연극부는 매년 열리는 ○○연극
제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한지민은 분장을 담당했고, 무대 만들기와 소
품 팀을 도왔다. 연극부에서 한지민은 선생님께 인정받았고, 자신을 ‘반
짝반짝 빛나는 존재’라고 말했다. 
연극부의 경험은 한지민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었다. 수업까지 빠지면
서 무대를 만들었던 기억, 힘들게 만들었지만 완성된 후 느껴지는 뿌듯
함, 연극부 선생님의 멋진 모습 등을 경험하고 앞으로 ‘무대연출가’라
는 직업인이 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연극부 선생님은 국어국문
학을 전공하였고 대학 때 연극부 활동과 학생운동을 하였던 경험이 있다. 
지금도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선생님을 보면서 한지민은 ‘어떤 직업을 
갖든 저렇게 열정을 쏟아 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한지민은 연극부 활동 경험과 무대연출가 직업을 연결 지으면서 ‘돈은 
못 벌어도 즐거우면 된다.’는 VAS 메시지를 형성하게 된다. 무대연출가
가 취업이 쉽지 않고, 불안정한 직업이며, 돈을 많이 못 번다는 주변의 
반응에 대해서, 한지민은 잡일/육체적으로 힘든 일도 ‘재미’가 있으면 
경제적 어려움이나 불안정한 지위를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다. 
P: 한 18년 동안 즐거웠는데...너무 일만 하기에는 지루하지 않을까...인생
이...지루하지 않을까...난 원래 이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방송 쪽 꿈을 갖
고 있었는데...너무 돈을...돈 욕...약간 취업 이런 거를 걱정해서 너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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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길을 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약간 돈보다는 안정적인 것
보다는 내가 좀 더 상상력을 펼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도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낫지 않나...100분 동안 그런 생각을 
했죠. [A1]
R: 지민이한테 중요했던 경험은 연극부 동아리의 경험이네?
P: 그죠. 제가! 원래는 연극 동아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 때 약간 
연예인 이만큼 있었고 미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중략>...
R: 그럼 거기서 어떤 일 했어?
P: 분장이요. 여러 가지 소품도 들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중략>...
R: 연극부에서의 경험은 지민이가 직업이나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준거 같아?
P: 좀 많이 준거 같아요. 옛날에는 아...내가 일하면서 좋으면 뭐하나 돈을 못 
버는데...이거 하고 나서는 즐거우면 됐지...돈 못 벌어도 뭐...<중략>...근데 
연극부 들어가서는 제가 생각...내가 먹고 살 정도만 벌면 되지. 뭐 하러 굳
이 많이 벌어서 갖고 있으면 뭐하나 나중에 땅에 들어가서 막 갖고 들어갈 
것도 아닌데...<중략>... 어떤 잡일을 해도 제가 기쁘게 생각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죠? ...<중략>... 어디 연극 극단에 들어가서 뭐 세트를 만들더
라도 즐겁지 않을까요? 아직은...실무는 연극부 밖에 안 해봤으니까 하게 
되면 어디 연극 극단에 들어가는...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A1]
P: 힘들죠. 몸이 안 힘들겠어요? 근데 또 아 ..괜찮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바쁘게 움직이면 또 잊어버려요. 
R: 몸이 힘들거나 박봉인거는 두려운 게 아냐?
P: 그럼요. 아프면 아픈 거고...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되죠. 그러면 주
위에서 뭐라 하겠죠. 박봉이고 그러면은. 약간 그런데는 고집이 있어요. 
좀...제가 하고 싶은 거는 꼭 해야 하는 성격이라... [A1]
R: 연극부에서 너는 어떤 존재였어? 
P: 반짝거렸어요. 그때 분장하는 애들이 전문적으로 배운 애들이 아까 걔하고 
저밖에 없으니까. 담당하는 애가 되게 못생겼어야 했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애 어디는 좀 더 그려주고 어디는 점을 찍어주고. 머리는 이렇게 해주
고...선생님이 해달라는 거에 최대한 맞추고...선생님한테 검사 맡으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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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선생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선생님이 “더 부각시켰으면 좋겠
다.” 그러고 그럼 또 부각시켜서 와요. 그럼 선생님이 어 그래 그렇게 하
는 거야. 넌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해. [A3]
③ 미용학원의 경험 : 숙련된 기술 습득은 나와 안 맞는다.
한지민이 경험한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은 직업훈련기관인 미용학원이었
다.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미용계통의 일에 관심이 생겨 다니
기 시작하였으나 1년이 지난 후 이를 포기하게 된다. 그 이유를 한지민은 
미용학원의 분위기가 자신과 잘 안 맞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하지
만 연구자는 미용학원에서 주된 활동인 훈련과 학습, 교육이 한지민에게 
안 맞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한다. 미용학원은 일터가 아니라 직업훈
련기관이다. 미용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반복된 기술 습득 교육이 이루
어졌다. 하지만 한지민은 자격증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이러한 경험은 한지민에게 ‘숙련된 기술의 습득은 나와 잘 맞지 않는
다.’는 VAS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한지민은 주어진 순서대로 하면 
결과가 나오는 염색하기는 자신이 잘 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의 취향과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다양한 기술을 요하는 파마하기와 커트하기는 자
신이 잘 할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졸업 이후 진로를 선택할 때도 아
버지가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와 같은 직업을 강력하게 권유하였으나 한
지민은 이 같은 종류의 일들이 자신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한지민은 
전문적인 지식을 학습하고, 숙련된 기술을 습득하고, 집중하여 교육받는 
일에는 자신이 없다.
P: 알바보다 더 힘들어요. 일단 말할 사람이 없어요. 혼자 한 두 시간 동안 
입을 앙 다물고. ^^(웃음) 선생님 물어봐도 네. 이런 거만 하니깐. 그래서 
말고. 시간 재고. 또 말고. 물리면은 다 못 말았으면 다시 풀고 혼자 다시
하고 또 다시하고 계속 그랬어요. 
R: 일주일에 몇 일?
P: 5일 동안. 매일 갔어요. 버스타고...가면 한 시간...매일 세 시간씩...도착하
면 6시 되니깐 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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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매일..일 년 동안? 그래서 많은 걸 배운 것 같아?
P: 많은걸 못 배운 거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제가 학원을 그만뒀어요. [A2]
P: 국가고시를 봐야 해요. 학원가서 연습하거나. 필기시험 실기시험 해가지
고. 좀 힘들어요. 35분 안에 가발 머리를 다 말아놓고 커트 다 하고 핑거 
웨이브도 있거든요. 젤로 막 해서. 그것도 35분 안에 다 끝내야 하고. 신부
화장도 있어요. 그것도 35분 안에. 모두 다 35분 안에 다 끝내서 60점 이
상이면 통과. 시험 봤었는데, 저는 떨어졌어요. 제가 좀 커트 하다가 손도 
잘리고. 잘못 잘라서 여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말아야 되는데. 눈치 보면
서 다 집어넣어서 다 말았죠. 완성은 했어요. 35분 안에. 신부화장을 하는
데. 학원에서 안 가르쳐 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시간이 15분 정도 남아서 
혼자 멀뚱멀뚱 앉아 있었어요. [A3]
P: 좀 얘기하고 떠들고 이런 거는 맞는 것 같은데...염색 이런 거는 맞는 거 
같은데 커트하고 파마 이런 거는 안 맞아요. 전 약간 깔끔한 게 좋은데 커
트는 다양하잖아요. 보브 단발도 있고 샤기 컷도 있고. 파마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았다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고... 염색약은 딱 정해진 색깔이 
있잖아요. 염색약은 짜서 바르면 이런 색깔이 나오는구나. 이런 게 있는데 
커트하고 파마는 사람마다 다르게 하는 게, 개인에 따라 취향이 달라갖
고...<중략>...염색만 하는 미용실이 있으면 거기 가서 일하겠는데 커트도 
하고, 커트도 막 각도 재서 자르고 해야 되거든요. 이상하게 저는 각도가 
안 잡혀요. [A3]
⑶ 아르바이트의 메시지 
한지민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노동의 양면성을 경험하였다. 고등학교 2
학년 여름방학 때 뒷집 아주머니의 소개로 미용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
다. 매일 10시간 씩 방학 내내 일하였으며, 학기 중에도 주말에는 아르바
이트를 하였다. 한지민의 내러티브에는 미용실 아르바이트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 고된 노동의 이야기였으나 한지민은 즐거웠고 행복한 경험이었
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르바이트 노동은 한지민에게 욕구충족과 노동착
취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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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욕구의 충족 : 미용실은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일터
한지민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버는 즐거움과 타인에게 인정받는 즐
거움을 경험한다. 우선 돈 버는 즐거움이 컸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돈을 벌어 원하는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즐거웠다. 한지민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가족들이 외식을 했다. 
또한 엄마가 한지민에게 돈을 빌리는 일도 종종 있었다. 한 달 내내 일해
서 번 돈 100여 만 원은 고등학생에게는 꽤 큰돈이었고, 소비의 자유와 
만족을 느낄 수 있었다. 돈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놀 때도 당당했고, 
미용학원 등록도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고 할 수 있었다. 가장 갖고 싶었
던 노트북도 구입할 수 있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전제해야 한다. 
또한 현대 소비사회에서는 육체적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 그리고 
그 이상의 소비를 통해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한지민 가정의 경
제적 상황은 10년이 넘게 부채가 있고, 주거비 지출을 할 수 없어 할머
니 집에 살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 문화, 여가를 위한 소비나 생필품 이
외의 소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지민은 아
르바이트를 통해 가계 소득에서 기대할 수 있는 소비 그 이상의 소비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보상소비(compensatory consumption)를 통
해 욕구가 충족될 수 있었고 만족감이 컸다.
P: 정말 매우 즐거웠어요. 아...진짜 그거 기억하면 정말 행복해요(눈이 초롱
초롱하게 웃으며)...(매우 흥분한 목소리로) 처음에 미용실 갈 때 진짜 못했
어요. 그때는 샴푸도 잘 못하고 손님들 옷 다 적시고 혼나면서 샴푸질을 해
서...그래서 더 잘하려고 그랬거든요. 집에 가서 제 머리 감을 때도 연습해
보고 제 머리 이렇게 감을 때도 연습해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첫 알바를 
가서 돈을 받았는데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돈을 벌었다...
일단 행복했어요...행복했어요. 그때 제가 적금통장 들어놓은 게 있었어요... 
거기다 넣어놓고 계속 이렇게 쳐다봤죠.^^(웃음)...<중략>...용돈 맨날 타다 
눈치 보면서 타다 쓰다가...내 돈으로 막 긁고 다니고.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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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방학 때는 일주일 단위로 돈을 받았는데 벌 때 마다 20~30만원씩 돈을 
받잖아요. 그럼 갖고 가서 체크카드 통장에 다 넣어 와요. 정말 행복한 거
예요. 받았단 말 안 해요. 계속 한 3주 4주 하니까 120만원이 된 거에요. 
아...뭐 살까...이 돈으로 뭘 할까. [A2]
P: 헤퍼져요. 너무. 사람이. 돈 쥐고 있으면 너무 헤퍼져요. 지나가다 냄새만 
나도 그거 사야 되고. 화장품 가게 지나가다 어...뭐가 필요한 거 같은데 그
면 갑자기 뭐가 필요해요. 거기 지나가면.
R: 고등학교 내내 돈에 어려움은 없었겠네?
P: 쪼들려 살진 않았어요. 애들이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제가 그냥 막 사주고 
그런 편이었거든요. 제 돈으로다가. 
R: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진 않았어?
P: 가끔 필요하다고 하면 쪼금씩 주시는데. 어디 갈 때 아니면 어디 큰데 갈 
때 아니면 제 돈쓰고, 서울 같은 데 놀러갈 때 제 돈쓰고 그랬거든요. [A1]
또한 미용실에서 원장님과 손님들에게 ‘일을 잘 한다’는 인정을 받았
다. 인정 욕구(need for approval)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긍정적 태도
와 반응을 보이기를 기대하며, 이에 부응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Marlowe, 1964).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모두가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본적 욕구를 가지는데, 특히 청소년들은 외부환경의 영향
에 많이 의존하여 자신의 개념을 형성하기 때문에, 사회적 환경의 주요 
인물로부터의 인정과 수용, 거부와 멸시가 자아존중감 형성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치게 된다(Rosenberg, 1989). 한지민은 그동안 학교 공간에서는 
인정받는 학생이 아니었다. 배제되고 소외되는 학생이었다. 하지만 미용
실에서는 인정 욕구가 충족되는 경험을 하였다. 
R: 그래서 습진에 걸렸구나? 안 힘들었어? 즐거웠어?
P: 네 별로 안 힘들었어요. 허리가 안 좋아서 허리만 안 좋았지. 저는 재밌었
거든요. 집에만 있으면 제가 항상 TV만 보거든요. 제가. 혼자 있는 거 좋아
해서. 말도 잘 안하고. 항상 TV만 봐요. 그러다가 밖에 나가면 기분 좋아지
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밖에 나가서 처음엔 낯을 많이 가렸는데 




P: 네. 저 샴푸 잘해요. 저보고 저한테 샴푸 해달라고 하는 손님도 있었어요. [A1]
R: 미용실에서는?
P: 제 중심으로 돌아갔죠.^^(웃음)
R: 너가 굉장히 빛났구나?
P: 항상 저한테 지민아 너 오늘 점심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제가 뭐 먹고 싶
어요. 그러면은 가서 사오거나 주문시켜! 그러고. 배달시켜! 이거였거든요.
R: 왜 그 공간에서는 너가 중요한 존재였을까?
P: 다 바쁘잖아요. 다들. 샴푸가 없으면은 저만 노니까...청소 다하고도 원장
님 옆에서 뭐 필요하세요. 디자이너 언니한테도 언니 뭐 필요하세요? 약 좀 
더 갖다 드릴까요? 그러고. [A3]
이러한 욕구 충족과 만족감은 한지민에게 ‘미용실은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일터이다.’라는 VAS 메시지를 형성하게 된다. 이후 한
지민은 미용계통의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미용학원을 등록하게 된
다. 자신의 진로와 미래가 불안하고 불확실할 때도 ‘안 되면 미용실에서 
일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였다. 진로장벽에 부딪쳤을 때도 같은 미용
계통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진로를 선택하였다. 미용실 아르바이트를 통한 
VAS 메시지는 한지민의 이후 진로에 큰 영향을 주었다.  
P: 익숙해서 그런가? 원래 제가 다니던 단골이었거든요. 원래 그 미용실 다녀
서...지금도 가끔 가면 바쁘시면 제가 카운터도 봐주고 치워드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설거지 할 거...<중략>...제가 허리가 안 좋은데 허리가 아플 
때 맨날 그만두고 싶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래 9시 출근인데 일찍 
나와서 병원 들러서 물리치료 하고 알바를 갔어요.
R: 방학 때 매일?
P: 네. 매일. 허리가 좀 안 좋아요.
R: 그런데도 그만두지 않았어?
P: 네.^^(웃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마음이 가서 그런가. 그냥 굳이 말 안 
해도 내가 거기 있어야 될 것 같고. 모르겠어요.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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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만약 이 학교 졸업해서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해?
P: 어디 동네 미용실이라도 있겠죠. [A3]
② 노동착취 : 노동의 대가는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 
한지민의 아르바이트 당시 연령은 만 16세였고, 근로기준법, 법률 제67
조, 제69조, 제70조(2014)에 의해 보호받는 청소년 노동자였다51). 방학
동안 1일 10시간(오전 9시~오후 7시) 동안 일하였고, 이는 1일 7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는 것이었다. 1주일 동안에는 6일을 출근하였기 
때문에 60시간 일하였고, 이는 1주일에 40시간, 최대 46시간까지로 제한
하는 근로시간을 과도하게 초과한 것이었다. 학기 중에는 주말에 노동을 
하였다. 한지민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당시 2014년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 일급 41,680원(8시간 기준)이었다. 10시간 노동에 4만원을 지
급받은 한지민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감당하기에 육체적으로 고된 노동이었다. ‘미
용실에서의 하루’라는 일기에는 고된 노동의 일과가 적혀있었다(부록 
6). 하루 종일 서있어야 한다는 점, 점심시간에 제 때 식사를 하기 어려
웠다는 점, 약품의 독성으로 인해 습진으로 고생했다는 점, 2년 동안 아
르바이트를 하면서 미용실 소음(드라이기 소리)으로 인해 청력이 나빠졌
다는 점 등 육체적으로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한지민은 허리 통증
으로 인해 매일 아침 출근 전 병원에 들러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미용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지민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
아야 한다.’는 VAS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이러한 메시지는 시간이 흐를
51)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③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
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
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
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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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강력해지는데 고등학교 졸업 전 면담에서는 아르바이트의 즐거움을 
강조한 반면, 졸업 이후 면담에서는 아르바이트의 노동착취 측면을 강조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경제수업 시간에 가장 배우고 싶은 내용으로 근
로기준법을 꼽았으며, 노동시간과 최저임금의 보장, 4대 보험의 가입 등
이 중요함을 인식해 갔다.
P: 네...정말 아침 9시에 혼자 출근을 해서 문 열어놓고 청소를 시작하면 그 
때부터 손님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럼 난로를 켜놓고 TV를 켜고 원장님 오
실 때까지 기다리시라고 하고...커피 이런 거...그날따라 손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계속 하는데도 제가 샴푸실에서 나오질 못하
는 거예요. 샴푸를 하느라 너무 바빠 가지고...계속 하다보니까 5시. 점심도 
못 먹고 5시가. 원장님 우리 뭐 먹어야 되냐고. 점심시간도 지났다고. 근데 
약 냄새를 너무 맡으면요 배가 안 고파요. 몰라요 배고픈걸. 일단 밥을 시
켰죠.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을 시켜놓고도 못해가지고 6시에 먹었어요. 
퇴근하기 1시간 전에...기억나는 제일 힘든 날. [A3]
P: 샴푸만 했죠. 여기 습진 걸리고 막. 계속...평일엔 안 나가고. 방학 때는 
전부 나가고. 학교 가는 날은 토요일만. 일요일은 쉬는 날이었거든요. 하루
에 10시간씩. 샴푸만 계속하고. [A1]
R: 하루에 얼마나 벌었어? 10시간 일하고?
P: 하루에 4만 원요. 방학 때 하면 한 달에 한 100만원 넘게 버니까. 고등학
교 때. [A1]
P: 밥을...시간 때 잘 못 먹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점심을 2~3시 쯤 먹어
요. 못 먹으면 퇴근하고 어디 식당 가서 밥을 사주시기는 하는데. [A3]
P; 제가 허리가 안 좋은데 허리가 아플 때 맨날 그만두고 싶다 그런 생각했
어요. 그래서...원래 9시 출근인데 일찍 나와서 병원 들러서 물리치료 하고 
알바를 갔어요.
R: 방학 때 매일?
P: 네...매일. 허리가 좀 안 좋아요.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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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직업 자체는 너무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헤어 디자이너. 막 가위 돌려가
면서 헤어쇼 하고...^^(웃음)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뒤로 가면 정말 힘들어
요. 중화제가 과산화수소잖아요. 근데 그걸 다 맨손으로 다 만져요. 그면 
습진 걸린 데다 거기에 부어 놓으면 따갑고...중화독이 올라요. 빨개지고 각
질처럼 막 일어나요. 저도..밤마다 바셀린 손에 듬뿍 바르고. 비닐장갑 끼고 
자고...막 장갑 팩이 있거든요. 손 팩. 그거 써가면서 하고. 근데 그것도 어
차피 잠깐이에요. 다음 날 가면 또 어차피 중화만지고 샴푸하면 다 씻겨나
가니까. 틈틈이 핸드크림만 바르고. 익숙해지면 안 올라와요. 습진이랑 중
화독이...여기 까지 올라와요 중화독이(팔뚝까지). [A3]
P: 안 들린 건 아닌데 청력이 떨어졌다 그래야 되나? 한 2년 했으니까...원장
님도 크게 말해야 해요. 되게.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하고 드
라이기 두 세대씩 한꺼번에 돌리면 하나도 안 들려요. 못 느꼈는데 어느 순
간 느꼈어요. 애들이 작게 말하면 안 들려요. 얼마 전에 물리쌤이 집에서 
해보는 간이 청력검사라고 그걸 해줬는데 제가 60, 50 때부터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애들은 막 시끄럽다 그러는데 나는 들렸어? 무슨 소리가 
나? 그랬어요. [A4]
R: 경제에 관련된 거는? 노동자도 되고...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기도 
하고...은행에 가기도 하고...학교에서 가르쳐 주면 좋겠다...배우고 싶은 거 
있어?
P: 노동법...근로기준 이런 거? 그런 거 어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확실히 알고 가면 내가 가서 너 ~~이래 그러면 내가 근로기준법~~이래이
래요. 얼마 더 주셔야 돼요. 그러고. [A4]
P: 알바는 하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만큼 많이 일했는데, 돈 주는 건 
적으니까. 알바를 12시간 시켜놓고, 돈은 3만원 주고. 그런데 취업해서 일
을 하면, 어느 정도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주고, 노동시간도 정해져있고, 4대
보험이 된다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힘든 정도는 똑같아도, 새롭지 않을까
요? 제가 나름의 일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니까?
R: 그런 느낌일 것 같아? 네가 예전에는 그것도 너무 좋았다고 그랬어. 12시
간 일하고 4만원 받지만, 너무 좋아서 힘들었지만 진짜 열심히 다니고 있다
고 했어.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네?
P: 네. 일을 한 대가는 보상받아야한다고 생각해요.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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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선택 시기
⑴ 대학의 의미 : 대학 가는 애들 그리고 나
평소에 한지민은 ‘대학 진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지민에게 대학 진학은 학업의 연속이고, 계속 공부만 하는 인생은 즐겁지 
못하다. ‘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주변인 중 대
학 졸업 후 취업한 사례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자인 친척언
니의 취업 사례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대학 졸업자들은 전공에 따라 취
업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그들이 취업을 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한지민은 자신의 진로선택에 있어서 대학 진학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
단했다. 미용계통의 직업영역에서는 대학 졸업 여부에 따라 작업의 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취업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
다. 또한 자신의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대학 진
학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대학 진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대학 
진학이 당연시되는 사회적 맥락 사이에서 혼란과 고민의 시간이 있었으
나, 한지민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주체적인 해석에 따라 의사결정을 했
다. 대부분의 또래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 주변인들이 모두 대학 진
학을 권유하는 상황, 학력에 따라 차별대우를 받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한지민은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한지민은 대학에 진학하는 친구들과 자신은 다르다고 생각했다. 
대학에 가려는 친구들은 꿈이 없다. 그들은 성적에 맞춰서 대학에 가는 
것이고, 성적은 실력이 아니다. 한지민에게 ‘연필로 하는 것’은 실력이 
아니며, ‘실제 경험’을 실력이라고 여긴다. 남들은 평범한 길을 걷지만, 
자신은 ‘돌이 많은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며, 그 길은 힘들지만 나름대
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에 간 친구들과 다르게 자신은 일찍 사
회생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다.
- 84 -
P: 저는 솔직히 초등학교 때부터 왜 대학을 가야하나...대학만 가고...학업의 
연속이고 계속 공부만 하잖아요. 그럼 뭐 인생이 즐겁겠어요...제가 좋아하
는 일 하는 게 즐겁죠. [A1]
P: 한국이란 나라가...요새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힘든 사횐데...대학까지 안 
나오고 고졸이란 딱지를 붙이고 어디 가서 취업을 시켜줄 리도 없고...그냥 
스펙 쌓으러 가는 거죠. [A5]
P: 주위에 취준생(취업준비생)들이 없거든요. 제 주변에...그래서 잘 모르겠는
데...위로는 자꾸 나이가 높아지고 밑으로는 없으니까 당연히 젊은 사람들
이 취업하기는 힘들죠. 요즘에는 스펙 많이 보고 그러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스펙을 쌓으면 좋은 거죠... 좋은 건데...막...돈 줘서 막 뽑고 웃돈 
줘서 막 뽑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A2]
R: 주변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혹시 있어?
P: 친척 언니가 있는데...별로 안 좋아해요. 
R: 그 언니 취업 하는 과정 옆에서 봤어?
P: 아니요(시니컬하게). 취업 하고 나서 봤어요. 그 언니가 큰 아빠가 빽이 
있어서 농협에 들어갔거든요. 빽으로 들어가 가지고. 비싸게 등록금대고 대
학가가지고 딴 짓거리 하고. 유아교육과 갔거든요. 근데(어이없어 함) 뜬금
없이 아빠 빽으로 농협 가가지고. 동전 받고.
R: 부럽지 않아?
P: 안 부러워요(단호하게). 네. 빽이 있다더라도 굳이.
R: 너도 빽이 있고 그러면 네가 하는 일에서 기회도 많이 얻고.
P: 기회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새치기 하는 거 싫어요. [A3]
P: 솔직히 대학이라는 게, 고등학교 때 대학에 간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성적 
맞춰서 갈 수 있는 과를 그냥 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대학 졸업한 사
람들 중에, 그 학과 나와서 관련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저
는 그렇게 생각해요. [A6]
R: 왜 지민이는 대학을 안 가고 싶어?
P: 그냥...집에 돈이 없잖아요? 동생들도 대학을 다 가야하잖아요? 그런데 굳
이, 얘네들이 다 갈 건데 내가 굳이...삼남매가 굳이 다 대학을 가야하나... 
누구 한명만 잘... [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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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일단 내가 4년제를 갈 수 있을까도...정확히 말하면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내가 대학가서 잘 할 수 있을까? 대학을 나온다고 해도 취업이 될
까...’
R: 대학을 안 나와도 취업이...
P: 돼요.
R: 대학을 안 나와도 취업이 잘 돼? 그러면...대학 나오면 더 잘될 거 아니야?
P: 그렇겠죠. 그런데 청담동 샵을 가나, 경기도 샵을 가나...잡일부터 하는 건 
똑같아요. 어디든. 무슨 대학을 나오든. [A6]
P: 쟤는...재미없어 보여요. 그리고 고3 애들 보면 (조용하게) 공부 잘하는 애
들 보면 저희보다 선택의 폭이 넓잖아요. 근데 막상 꿈이 없어요. 걔네들. 
그냥 성적 맞춰서 써서. 대학가고 거기 맞는 취업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R: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구나? 너는?
P: 네. 공부 잘하면 저도 좋죠. 넓게 골라서 가고. ^^(웃음) 노래 못해도 이
렇게 성적 맞춰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전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실력
을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연필로 해서 그냥 뽑아간 거잖아요. [A2]
P: 남들이 평범한 길을 간다고 한다면, 저는 돌 많은 길을 간다고 생각해요.
R: 그 길은 어때? 좋은 길 같아, 어떤 길 같아?
P: 돌이 많으니까, 맨발로 걸을 때 지압도 할 수 있어요.
R: 힘들지만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
P: 지금처럼 무언가를 깨닫고, 생각을 많이 바꾸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A6]
P: 4년제를 나온 애들은 대학을 다니고 있을 거고, 2년제 나온 애들은 그 때 
한창 취업을 할 것이고, 저는 3년 지난 거잖아요? 21살에 취업을 하면, 어
느 정도의 경력이 있고, 대우를 받으면서 돈도 어느 정도 벌 것이고. 그러
니까 좀.
R: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지민이는?
P: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벌 수 있는 만큼 벌고, 제가 쓰는 거니까. 대
학 간 애들은 그 시간 동안 경력을 쌓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만큼 
경력을 쌓고, 일을 하고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 이런 것도 배우고.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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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예술실용전문학교의 선택 : 몸으로 부딪치는 일
한지민은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예술실용전문학교52) 진학을 결정한다. 
고등학교 3학년 6월 즈음 서울의 한 예술실용전문학교에 면접을 보게 된
다. 이 기관은 입학 요건으로 학업성적을 요구하지 않으며, 실무 중심 직
업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한지민은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
각에 첫 번째는 실용음악학과 면접을 보았으나 불합격하였고, 두 번째는 
무대연출학과에 지원해서 합격하였다. 면접을 보기 위해 하루 전날 고속
버스를 타고 의정부의 이모 집에 가서 하룻밤을 묵었고, 그 다음날 면접
을 보러갔다. 2주에 걸쳐 두 번의 면접을 보았다. 차비와 면접비용은 아
르바이트를 해서 번 용돈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 무대연출학과 합격 통지
를 받은 이후 한지민은 진학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었
다. 한지민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었고, 수능원서비가 아까워 수능시험
도 치르지 않았다. 예술실용전문학교 연출학과 진학과 무대연출가 직업이
라는 한지민의 진로는 다른 또래에 비해 일찍 정해졌다.  
한지민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학업 성적이 아닌 다른 의미로 재
구성하였다. 한지민이 생각하는 자신의 능력은 ‘몸으로 부딪치는 일’을 
잘한다는 것이다. 한지민은 학교에서의 평가나 미용기술 자격증 시험과 
같은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서는 인정받지 못했으나, 미용실 아르바이트 
그리고 연극부 동아리 활동과 같이 실제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쳐서 하는 
일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경험이 있었다. 미용실에서 한지민은 심부름과 
잡일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적극적인 태도로 일을 했고, 육체적으로 고된 
일도 끝까지 해내었다. 일터 현장에서 한지민은 손님들과 원장님의 인정
을 받았다. 연극부에서도 한지민은 동아리 선생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잘 
해내었다. 한지민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 직업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실력
52) 실용전문학교는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직업교육기관이다. 예전 직업전
문학교의 명칭을 2014년 이후 실용전문학교의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현재는 혼용하
여 사용된다. 예술실용전문학교는 전문예술인을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실용전문학교
이다. 방송영상, 연기예술, 공연예술, 실용음악, 패션예술, 뷰티예술, 애완동물 계열 등 
실용적 전공분야의 실무기술을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기관의 경우 
학점은행제 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하다(출처 : 네이버사전, 위키백과사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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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능력이 있다고 여겼으며, 직업훈련과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예술실용전문학교>
P: 내가 이 가수는 못해도 다른 일 쪽으로 방송국에서 일을 하면 되지 않
나...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공부를 못해서 일단 대학을 못가잖아요. 제
가 성적이 바닥이라서...일단 4년제나 전문대는 못갈 것 같고 그냥 그쪽으
로 막 찾은 거란 말예요. 전문학교 쪽으로. 그래서 거기를 알게 됐죠. [A1]
R: 거기 학교에 가서 가장 기대하는 건 뭐야?
P: 일단 여기 학교가 실무가 되게 많대요. 일단 그 실무를 되게 기대하고 있
어요. 무대설계도를 컴퓨터를 짜거나 어디 콘서트 장에 가서 스텝으로 일하
는 게 있대요. 그게 지금 굉장히 기대 돼요. 이 학교를 가서 실제 경험을 
쌓고 싶은 게. [A2]
<‘실력’의 의미>
R: 스스로 실력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P: 네! ^^(웃음) 전 쓸데없는 자신감이 넘 많은데. 누가 앞에 나가서 춤춰라 
그러면 그래~ 그러고 나가서 춤추고 누가 뭐해달라고 하면 그거 해주고. 
다른 애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행동이 있으면 재 왜 저래. 쟤 진짜 별로다. 
그러는데 그냥 내비 둬. 쟤가 원래 저렇게 큰 거잖아. 다른 사람을 다른 성
격을 인정해주는. [A2]
R: 일을 할 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잘 할 수 있다 그런 거 있어?
P: 심부름. 초반에 가면 심부름 잘하는 애가 짱이에요^^(웃음) 무대 설치나 
이런 거? 제가 시야를 넓게 보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딱 
봤을 때 시야가 넓으니까 잘 고쳐내고. [A2]
R: 지민이는 그 학교를 나오면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아?
P: 제가 잘하면 할 수 있겠죠. 열심히 하면 교수님들이 딱 보잖아요. 왜냐면 
교수님들이 현장에서 뛰시면서 교수님 하시는 거니까 그 교수님 눈에 잘 
띄면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눈에 띄어야 해요 일단.^^(웃음) 열심히 하
고 교수님 눈에 보였다하면 어느 정도 이게(연결) 되겠죠.^^(웃음)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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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그 언니는 옆에서 핸드폰만 하잖아요...그럼 비교가 되잖아요. 저는 손님들
한테 뭘 좀 드릴까요? 이거 해드릴까요? 하는데 그 언니는 그냥 돈 받고 
가는 거잖아요.
R: 왜 그 공간에서는 너가 중요한 존재였을까?
P: 다 바쁘잖아요. 다들. 샴푸가 없으면은 저만 노니까...청소 다하고도 원장
님 옆에서 뭐 필요하세요. 디자이너 언니한테도 언니 뭐 필요하세요? 약 좀 
더 갖다 드릴까요? 그러고. [A3]
⑶ 진로장벽53) : 아빠의 반대와 경제적 어려움
한지민은 예술실용전문학교에 입학하기 한 달 전 아빠의 급작스러운 반
대로 진학을 포기하게 된다. 어느 날 아빠는 지인으로부터 ‘그 학교는 
대학이 아니라 비싼 학원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동안 아빠는 
한지민의 진학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직업학교와 대학교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등록금을 내야 할 때가 되자 대학이 아님을 인식
하게 된다. 그동안 말없이 따르기만 하던 엄마도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였고, 한지민도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는 집안의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진학포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아버지와 한지민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었다. 아버지는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원을 강하게 권유하였고, 한지민
은 미용학원을 스스로 알아보았다. 결국 미용학과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
겠다는 거짓말로 아버지를 설득하였고, 헤어가 아닌 메이크업을 배우는 
미용학원에 등록하게 된다. 헤어 미용학원은 고등학교 때 이미 다닌 적이 
53)  진로장벽(career barrier)이란 진로이론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초기에는 진로발달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방해조건(thwarting conditions)으로 기술하
였고, 이후 여성의 능력과 성취 사이의 간격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사회인
지진로이론에서는 ‘지각된 진로장벽’을 개인의 진로선택과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환
경적·맥락적 요인에 포함시켰다(Lent et al., 2000). 국내의 손은령(2004)은‘진로
와 관련된 여러 경험들(취업, 진학, 승진, 직업의 지속, 가사와 직장생활의 병행, 직무 
행동 등)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선택, 목표, 포부, 동기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역할 행동들을 방해할 것으로 지각되는 여러 부정적인 사건이나 사태’로 정
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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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자격증 취득에 실패하였으며, 미용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자신의 
적성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대신 연극부 동아리 활동에서 관
심을 가지게 된 분장사의 일을 할 수 있는 메이크업 기술을 배우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3개월 뒤 학원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P: 아빠가...갑자기 누가 그랬나 봐요. 아는 지인이. 거긴 학원 아니냐고. 무
슨 학원을 400만원씩 주고 다니냐고. 한 학기에. 그래가지고.
R: 그동안 아빠는 그 학교에 대해서 잘 안 알아보셨어?
P: 아니 알려줬어요. 엄마랑 저랑, 여기는 학교가 아니라 직업전문학교라고. 
그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놓고 자기가. 흘려 놓고...아빠가 한 번 생
각을 다시 했으면 좋겠대요. 
R: 아빠는 왜 그러셨지?
P: 학교가 아니고. 일단 졸업장이 교육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그게 싫은 
거예요. 맘에 안 드는, 무슨 대학교 같지도 않은 것이. 졸업장도 교육부에
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그 날, 엄마한테 들었어요. 아빠가 
난리를 쳤다고. 그게 무슨 학교냐고 난리를 쳤다고. 아빠는 그 학교 안 갔
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너는 어떻게 생각 하냐고. 엄마도 거길 안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등록금이.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건 좋은데...거긴 너무 비싸다고. 졸업장도 안 나오는 것이. 그러냐고...생각
을 하고...환불신청하고. [A5]
P: 사실 몇 주 전부터 계속...이 학교를 가야되나 말아야 되나...등록금도 너
무 비싸고...기숙사도 떨어지면 자취할 것도 너무 걱정되고 거기 학교 나왔
는데 취업도 못하고...그냥 뭐 학교에다 돈만...봉사하는 격이 되 버리면 제
가 멀리 서울까지 올라온 보람이 없잖아요. 
R: 선생님이랑 얘기할 때도 그런 고민 했었어?
P: 얘기는 신나서 얘기했었는데...긴가 민가 했었어요. [A5]
P: 학원 때문에 아빠랑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아빠는 간호학원을 가라. 저는 
싫다 미용학원을 가겠다. 아빠를 설득하려면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미용학원에 가서 상담을 들었어요.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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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까...물어봤는데...거기 선생님이 일단은 아빠한테 4년제를 목표로 잡고 
있고. 4년제를 나오면 미용 임용고시라고 있대요. 그걸 본다고 해라. 그래
서 선생님을 한다고 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설득이 될 거라고. 일단 목표
는 그거에요. 4년제를 들어가서 임용을 보는 거요. 건양대나...충남대나...미
용학과가 있어요. 거기 나오면은 미용고 선생님. 임용고시를 보면은. [A5]
한지민의 진로선택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 진로장벽은 부모의 무지와 
무관심 그리고 대학 진학에 대한 고집이다. 아버지는 비현실적 진로목표
를 강요하였고, 어머니는 무조건적 지지만 하였다. 예술실용전문학교에 
진학하겠다고 결정하고, 면접을 보러 서울에 두 번 다녀오고, 수능시험을 
치르지 않았으나 부모님은 그 과정에서 깊이 있게 관여하지 않았다. 아버
지는 한지민의 성적과 대학 진학 가능성 등 현실적인 상황과 자녀의 의견
은 무시한 채 무조건 대학에 가라고 강요하였으며, 대학입시제도에 대해 
무지했다.
<부모의 무지와 무관심>
R: 거기 학교 갈 때 수능 안본다고 했었잖아. 그 때도 아무 말 안하셨어?
P: 수능 볼 때요? 수능 보지 말라고 했어요. 합격했는데 뭐 하러 수능 보냐고 
했어요. 그 때는 계속 말해도...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니까 몰랐던 거예
요. 그 학교에 대해서... <중략>...
P: 저는 수능 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뭐 하러 보냐고...돈 아깝
게 뭐 하러 보녜요. 합격했는데.
R: 수능 보는데 돈이 들어?
P: 네...과목별로 다른데 세과목이면 3만 2천원...거의 다섯 과목이면 5만원 
들어요. [A5]
P: 아빠는 간호학원이나 사회복지사 그런 거 하라는데...제가 그랬죠. 수시나 
정시로 거길 가려면은 나 평생 재수해야 한다고. 거길 내가 어떻게 가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간호학과를 내가 못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자꾸 거기
를 가라고. 많이 싸웠어요. 아빠랑. 간호학원을 가서 국가고시를 따고 간호
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4년제 간호학과를 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간호조무
사 보다는 간호사가 월급이 많잖아요. 간호사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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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공무원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R: 수능을 봐서 4년제나 전문대를 가서 간호학과를 가길 원하시는 거야?
P: 네.
R: 수능을 안 봤잖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그랬
더니 아빠가 뭐라셔?
P: 그래도 계속 가래요. 저희 아빠가 약간 초딩끼가 있어서 계속 가라고 찔러
요. 점수랑 이런 거랑 안 따지고. [A5]
두 번째 진로장벽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다. 부모님이 예술실용전문
학교 진학을 반대한 주된 이유는 비싼 등록금 때문이었다. 한지민은 아르
바이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주거비, 생활비 등은 자신이 충
당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등록금은 부
모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가정 형편 상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가까스로 아버지를 설득하여 다닌 뷰티
학원도 학원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중단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나 
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한 달 동안 방안에서 나오지 않았고, 
억울하였으며, 자신은 ‘세상 포기자’였다고 이야기했다.
<경제적 어려움>
P: 지금은...생활비는 뭐..알바 할 자리 많잖아요. 알바로 어떻게 해보겠는
데...등록금은...너무 비싸요. 도저히 우리 집 형편으로는 그걸 내줄 형편이 
안 되는 걸 제가 알아요...장학금 제도가...되게 많아요...못하더라도 어떻
게...공부머리가 안되더라도 어떡해요 공부를 해야죠. 어차피 제가 택한 길
이고 직업이 될 길인데 공부를 해서 어떻게 성정 장학금을 받으면은...전액 
장학금이거든요...그걸 받아야죠. [A1]
R: 그 전에 다녔던 ‘☆☆ 학원(뷰티학원)’은 처음부터 등록금을 내고 등록
한 게 아니었어?
P: 그...보증금이라고 해야 하나, 계약금처럼 얼마를 내고.
R: 나중에 내기로 했는데, 못 냈구나? 그 때 기분은 어땠어?
P: 좀... 울기도 많이 울었고
R: 왜 울었어, 씩씩한 지민이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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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돈 때문에 쪼들려서 못 하니까. 아무데도 안 나가고 방에만 있었어요.
R: 며칠 동안?
P: 한 달인가? 아무데도 안 나갔어요, 집에서 잠만 잤어요. ...<중략>...
P: 아빠가 돈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못해준 거니까. 원망스러운 걸 어떻게 
해…. 아빠가. ...<중략>...‘세상 포기자’. 진짜 누가 툭 건들기만 해도 눈
물이 나고.
R: 그 눈물의 의미는 뭐였을까?
P: 억울한 거죠.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왜 방에 쳐박혀 있는지도 
모르겠고. [A6]
3) 고등학교 졸업 후
⑴ 다시 시작된 직업의 길 : 취업지원제도
한지민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나 아무 일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다. 당
시 엄마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해고를 당하여 실업급여를 타고 
있었다. 마침 고용센터를 알게 되었고 딸에게 함께 가보자는 권유를 하였
다. 한지민은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제도의 1유형(저소득층 전
액 지원 대상자)으로 선정되어 4주간 적성검사 및 진로교육을 받고, 학원
비와 교통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고용센터와 연계된 뷰
티학원에 등록하여 메이크업 기술을 배우며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다. 한
지민은 일 년 정도 취업준비를 한 이후 백화점이나 로드샵에 취업할 미래 
계획을 하고 있다. 자격증을 못 딸까봐, 취업을 못 할까봐 불안하고 스트
레스를 많이 받지만, 자신을 ‘이제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잡초’라고 
표현한다.
<취업지원제도>
P: 한 달 동안 집밖에 안 나가고...학원을 안 나가게 돼서 그러고 있다가, 어
느 날 엄마가 전화해서 칼국수를 먹으러 가재요. 칼국수 집에 갔는데, 엄마
가 ‘고용센터에 가볼래?’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 왜? 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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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 이랬더니, ‘국비로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셨어요. 그럴까? 하고 
그 날 바로 대전으로 가서 신청하고... [A6]
P: ...<중략>...차상위 계층이라는 증거랑 건강보험료를 냈다는 거 팩스로 빨
리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심사기간이 2주정도 걸리고.
R: 그리고 결과를 받는 거야? 그거 선정이 되었어?
P: 네. 선정이 되면 이제, 1주일에 한 번씩, 고용센터에 가서 무슨 활동 같은 
걸 해요, 적성검사도 하고, 자기소개서 쓰는 법도 따로 배우기도 하고.
R: 교육을 받는 거야?
P: 네. 4주 동안 교육을 받아요.
R: 그걸 해야지 카드가 나와요. 그 카드가 나와야 학원에 등록할 수 있는 거
예요.
R: 연계된 학원에 등록을 하게 된 거구나? [A6]
P: (취업지원제도의) 장점은 메이크업이나 미용 같은 건 학원비 부담이 크니
까, 부담스러운 애한테는 좋은데, (이 제도가) 대중적으로 좀 많이 알려졌
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몇 살부터인지. 저는 몰랐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열
아홉 살 생일 지나면 할 수 있더라고요. 진작 알았다면 열아홉 살 때 해서 
혜택을 받았을 텐데.
R: 아~ 주변에 그걸 하는 애들이 없었어? 전혀 몰랐어?
P: 네. 다 자기들 돈으로, 부모님이 돈 대주고. [A6]
<자격증 준비>
P: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날 필기접수를 하러 피시방에 가야해요. 왜냐하면 아
티스트들도 같이 보거든요, 이번 시험을 왜냐하면 국가 자격증 메이크업 1
기기 때문에, 아티스트들이랑 같이 봐야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필기부터 합
격해야... [A6]
R: 그런 다음에, 자격증을 따면 어떻게 할 거야?
P: 한 번에 붙으면, 중국어 공부를 하고, 내년에 취업할 생각이에요.
R: 일 년 정도를 준비기간으로 생각하는구나? 
P: 네.
R: 취업하면? 어떤 데를 생각하고 있어?
P: 백화점에 들어가거나, 로드샵을 들어갈 거예요.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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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자격증 시험에 못 붙으면 취업을 못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불안
한가 봐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못 따면 딸 때까지 하거나, 취업을 해야 
되는데, 요즘 추세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취업이 잘 돼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로드샵 같은 데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들어가서 일할 수 
있었는데, 요새는 있는 사람들을 더 선호한대요.
R: 많으니까...그럼 꼭 따야겠네?  
P: 네.
R: 자격증은 너한테 어떤 의미야?  
P: 꼭 따야 되고, 붙잡고 싶은... [A6]
R: 만약에 이렇게 학원비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면, 지민이는 지금 무엇을 하
고 있을까?
P: 핸드폰 가게나 신발 가게에 취업했을걸요.
R: 그러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지민이는?
P: 아무도 없을 때 욕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R: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은? 지금 지민이 마음은 어때? 저번에 네가 “저
는 지금 갈대밭의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너
의 마음은 어때?
P: 비유를 하자면, ‘이제 막 싹이 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잡초’?
R: 나무도 아니고, 잡초야?
P: 나무는 부러지면, 부러지는데, 잡초는 꿋꿋이 있잖아요. [A6]
⑵ 직업인 의식의 형성 
한지민은 직업인으로서 자신이 다른 또래 친구들과 다르다고 인식한다. 
자신은 대학가는 애들, 부모님의 말을 따르는 애들, 현실적인 것에 연연
하는 애들과 다르다고 말한다. 자신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에 용기 있
게 도전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남들과 다른 직업의 길을 걷고 있으며, 자
신이 걷는 길은 ‘돌이 많은 길’이지만 장점이 있다고 말한다. 그 길은 
경력을 쌓고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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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애들이 좀...뭘 도전하는 걸 무서워해요. 애들이 저한테 그러거든요. “넌 
진짜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이 쩔어~” 그러거든요. 근데 “나는 너 근
자감이 부러워” 그러거든요. ○○도 원래 간호사가 꿈이 아니었어요. 근데 
엄마가 고쪽으로 가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항상 저한테 그
러는 거예요. 너는 근자감이 쩌는데 그게 부럽대요. [A3]
P: 남들이 평범한 길을 간다고 한다면, 저는 돌 많은 길을 간다고 생각해요.
R: 그 길은 어때? 좋은 길 같아, 어떤 길 같아?
P: 돌이 많으니까, 맨발로 걸을 때 지압도 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무언가를 
깨닫고, 생각을 많이 바꾸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A6]
P: 4년제를 나온 애들은 대학을 다니고 있을 거고, 2년제 나온 애들은 그 때 
한창 취업을 할 것이고, 저는 3년 지난 거잖아요? 21살에 취업을 하면,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고, 대우를 받으면서 돈도 어느 정도 벌 것이고. 그러니까 
좀.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벌 수 있는 만큼 벌고, 제가 쓰는 거니까. 
대학 간 애들은 그 시간 동안 경력을 쌓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만큼 
경력을 쌓고, 일을 하고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 이런 것도 배우고. [A6]
한지민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과 적합하지 않은 직업을 구별해 갔다. 
한지민은 직업의 안정성과 고소득을 기대하지 않는다. 안정성이 강조되는 
직업은 숙련된 기술을 요구한다. 그러나 숙련된 기술을 습득할 자신이 없
고, 또한 오랜 기간 직업교육에 투자할 비용과 시간도 없다. 따라서 한지
민은 ‘연필로 하는 것’, 앉아서 하는 ‘컴퓨터 질’은 안 맞는다고 이
야기한다. 즉, 학습과 교육, 숙련된 기술 습득, 복잡한 일, 사무직 등은 적
합하지 않다고 여긴다. 40대까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재미있는 일을 한 
이후 중년 이후에는 식당일을 하겠다는 계획을 지니고 있다. 돈은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태도를 형성한다. 
P: 네...지금도 그래요. 약간 너무...여기에 치여서 흐르듯 취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데를 만약 가고 싶은 데를 면접을 봤는데 떨어지잖아
요. 그럼 다시 준비해서 그쪽 면접을 보면 되는 거구. 그냥 물 흐르듯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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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물 흐르듯 월급 받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즐거워야 해요. 
하면서. [A1]
P: 너무 돈을...돈 욕...약간 취업 이런 거를 걱정해서 너무 안전한 길을 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약간 돈보다는 안정적인 것보다는 내가 좀 
더 상상력을 펼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도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
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낫지 않나. [A1]
P: 근데 연극부 들어가서는 제가 생각. 내가 먹고 살 정도만 벌면 되지. 뭐 
하러 굳이 많이 벌어서 갖고 있으면 뭐하나 나중에 땅에 들어가서 막 갖고 
들어갈 것도 아닌데. [A1]
P: 제가 만약 아빠 말을 들어서 공무원을 했으면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
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안정적이어도 재미가 없지 않을까
요? [A4]
한지민은 직업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만의 전략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잡일이나 심부름을 시켜도 꺼리지 않는 것이 자신의 장
점이라고 여긴다. 몸으로 하는 일, 활동적인 일에 자신 있다. 박봉도 괜찮
고, 몸이 힘든 일, 피곤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즉, 육체노동을 지향하
는 직업태도를 형성하였다. 
P: 제가 유리할 것 같은 건...애들은 뭐 시키면...아~이거 왜 해야 돼지? 그러
잖아요. 근데 저는 뭐시키면 아...빨리 하고 집에 가야지 그런 게 있단 말예
요...좀 긍정적인~^^(웃음) [A4]
P: 어떤 잡일을 해도 제가 기쁘게 생각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죠? 어디 
연극 극단에 들어가서 뭐 세트를 만들더라도 즐겁지 않을까요? 아직은...실
무는 연극부 밖에 안 해봤으니까 하게 되면 어디 연극 극단에 들어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A1]
P: 저도 좋죠.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데서 일하면 좋죠. 편하게 앉아서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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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들여다보고 있고 그러면 좋은데... 싫어요. 더 활동적인 일을 하고 싶어
요. [A5]
P: 힘들죠. 몸이 안 힘들겠어요? 근데 또 아...괜찮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바쁘게 움직이면 또 잊어버려요. 
R: 몸이 힘들거나 박봉인거는 두려운 게 아냐?
P: 그럼요. 아프면 아픈 거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되죠. 그러면 주
위에서 뭐라 하겠죠. 박봉이고 그러면은. 약간 그런데는 고집이 있어요. 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꼭 해야 하는 성격이라. [A1]
한지민은 내러티브에서 직업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첫째, 
차차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직업생활을 고려하기 시작한다. 미용사, 분장
사와 같은 미용계통의 일을 추구하면서 초기에는 자신의 삶과 동떨어진 
서울, 방송국, 청담동 샵 등의 공간과 연결 지어 생각하는 등 막연하게 
‘화려하고, 있어 보이는 직업’이라고 인식했다. 하지만 점차 자신의 일
상생활과 연결 지어 갔으며, 주변에서 다양한 미용인들의 삶을 발견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직업생활을 고려하게 되었다. 
P: 저는 무조건 있어 보이고, 유명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런데 동네 카페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게 내 직업인데, 내 직업을 자랑
스럽게 가지는 게... [A6]
P: 그 때는 그냥 서울이라는 곳에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떤 변명을 하고
서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서 서울이라는 곳을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
<중략>... 졸업하기 전에는 철이 없었다고 해야 하나? 무조건 서울이라는 
곳이 좋아보여서 서울로 가고 싶고. 대전도 좁잖아요? 대전을 무시하는 거
죠, 다른 데랑 비교해서, 서울이랑 비교했을 때. ‘여기는 이거 없어서 안 
되고, 여기는 이게 없어서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서울로 가야 돼!’ 지금
은 여기도 괜찮은 것 같고. 괜찮아 보여요.
R: 무엇 때문에 괜찮게 보였을까?
P: 현실을 자각을 했나? 지나다니면서 화장품 가게 많이 보잖아요? 거기 있
는 직원들 보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고, ‘할 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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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도 들고.      
R: 옛날에는?
P: 옛날에는 ‘저런 데서 왜 일하는 거야? 일할 곳 없어서 저런 데서 일하
나?’ 이랬는데, 지금은 저기도 괜찮아 보이고, 여기도 괜찮아 보이고 그래요.  
R: 왜 그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어?
P: 옛날에는 ‘샵, 연예인’ 이랬다면, 지금은 주변을 보는 거죠. 옛날에는, ‘연
예인, 샵, 청담동, 서울’ 이랬는데, 주변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A6]
P: 성년의 날에 엄마가 화장품을 사준다고, 갤러리아에 갔어요. 거기서 테스
트를 받는데, 그 언니가 재미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언니가 제 얼굴을 해
주는 게. ‘이 제품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러는 게. 그 언니가 판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브랜드의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거예요...<중략>...
네. 메이크업 아티스트인데 판매도 같이 할 수 있는. 저도 화장품을 좋아하
니까, 제가 써본 건 ‘이런 거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러면서 사람들 화장도 해주고. 그런 것도 괜찮겠다. 싶은 거죠. [A6]
P: 음...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헤어샵, 토탈샵 들어가야지’ 했
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메이크업. 백화점 브랜드 들어가서, 메
이크업 아티스트 해도 되고, 아니면 로드샵 같은 곳 들어가서 해도 되고, 
샵 들어가도 되고, 웨딩샵 들어가도 되고, 토탈샵도 있고, 혹은 프리랜서로
도 뛰어도 되고. [A6]
둘째, 점차 직업의 경제적 의미를 깨달아 갔다. 졸업 전 내러티브에서는 
소득과 생계유지와 관련한 생각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졸업 후 내
러티브에서는 한 달 소득과 생활비 등을 따져보며 생계유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졸업 전>
P: 현실적인 거를 고려 안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현실적인 거를 들어가면 일
단 좀 재미없어요. 인생이 지루해요. 피곤하고 힘들어요. ...<중략>... 
R: 직업은 돈에 대해서는 별로 얽매이진 않네?
P: 돈이 걸려있으면 신경이 벌떡 서요.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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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그게 방송국 이런데 가게 되면 샵은 모르겠는데,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벌어요.
R: 진짜? 그러면 어떻게 살아?
P: 뭐 알아서 잘 살겠죠.
R: 그런 직업을 지민이는 괜찮아? 
P: 힘들 거 같긴 한데. 제가 일을 하면요 일단 돈 생각은 안 해요. 일단 일을 
하면. [A5]
<졸업 후>
P: 만약에 백화점, 로드샵 이런 데면, 120에서 130 언저리 정도 받고, 샵 들
어가면 90만원.
R: 그러면 그 정도의 보수는 지민이가 생각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
P: 화장품 가게는 괜찮은데, 샵은...너무 적어요.
R: 너무 적은 것 같아?
P: 요즘에는 많이 주는 거라고 하지만, 너무 적어요.   
R: 그러면 어떡해?
P: 솔직히 지금 한 달에 버스비만 25만원 들거든요. 90만원 가지고 식비 대
고, 만약에 자취를 하게 되면 못 쓰죠. ...<중략>...지금도 생각은 똑같은데. 
현실적인 것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R: 그런데, 지금 달라진 게 있다면?
P: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중략>...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월급이라든가 그런 걸 자꾸 생각하고, 자꾸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하니까 머
리가 아파요. [A6]
셋째, 점차 노동자의 지위에 대해 깨달아 갔다. 졸업 전 내러티브에서는 
아르바이트와 직업의 차이가 없다고 말하였으나, 졸업 후 둘 간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했다. 초기 면담에서 한지민은 아르바이트와 직업은 돈을 번
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며,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업인이나 하는 업무가 
같기 때문에 이 둘은 차이가 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졸업 후 면담에서는 
직업과 아르바이트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했다. 자격증, 전문성, 채용과
정, 노동권, 노동 환경, 노동자의 태도 측면에서 다르다는 인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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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전>
R: 소득은? 어떤 의미야?
P: 알바랑 별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일단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와서 통장 
열 때마다 행복한 거?
R: 돈을 번다는 것과 직업을 갖는 거랑은 같아? 달라?
P: 둘이 같은 것 같아요. 일을 해서 나오는 게 돈이잖아요. 내가 이만큼 일을 
하면 이만큼 돈이 들어오고...이만큼 못하면 못 한만큼 들어올 거잖아요...
그니깐...연결고리 같은 거? [A2]
R: 걱정이야 되겠지만 없으면 어떻고 있으면 어때요...
R: 만약 이 학교 졸업해서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해?
P: 어디 동네 미용실이라도 있겠죠. [A3]
R: 알바랑 직업이랑은 달라? 같아? 
P: 모든 일이 경력이 있어도, 어디 들어가면 막내부터 다 시작한단 말이에요, 
알바건 뭐건...막내부터 들어가면 일단 힘들어요. 선배들이 ‘너 이거 그려
봐라, 여기 와서 분장 좀 해봐라’ 이 때 부터 재미있는 거거든요? 그 단계
가 되기까지가 힘든 거지.
R: 그러면 알바나 직업이나 똑같다고 생각해?
P: 네. 처음에 알바 들어가도 잡일만 시키잖아요? 뭐 쓸어라, 뭐 버리고 와
라, 이것 좀 해라, 설거지해라 시키잖아요. [A5]
<졸업 후>
P: 알바는 그야말로 그냥 알바인 거고, 최저임금도 못 받고. 하다 못 해, 무
슨 교육이 있다고 할 때, 따라가면 안 돼요. 누가 데려가요, 알바생은 한낱 
알바생이지. 그런데 취업을 하면, 직원이고, 그래서 어디 본사에서 내려오
는 교육 같은 거 같이 들으러 가고. [A6]
P: 알바를 하면요, 알바는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윗 일을 도와
주는 사람이고. 직업으로 하면,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자격증을 따고, 이런 
학과나 학교를 나와서 면접을 보고 그러잖아요? 인턴을 거쳐서. 그런데 알
바는 면접보고 뽑히면 알바인거고.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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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알바는 하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만큼 많이 일했는데, 돈 주는 건 
적으니까. 알바를 12시간 시켜놓고, 돈은 3만원 주고... 그런데 취업해서 일
을 하면, 어느 정도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주고, 노동시간도 정해져있고, 4대
보험이 된다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힘든 정도는 똑같아도, 새롭지 않을까
요? 제가 나름의 일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니까? [A6]
⑶ 미용인 정체성 형성
한지민은 학창시절부터 졸업 이후까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미용인 정체
성을 형성해 갔다. 중학교 시절 미용에 대한 관심, 미용실 아르바이트, 원
장님과의 상호작용, 미용학원, 연극부 동아리 활동, 예술실용전문학교 진
학 좌절과 뷰티학원의 등록, 메이크업 아티스트 자격증 준비 등 일련의 
경험 속에서 공통적인 진로의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단순히 미용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와 실천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한지민은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미용인의 삶, 미용계통 직업의 장단
점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 또한 미용실 일터를 익숙하게 느낀
다. 이를 직업으로 실현하기 위해 시외버스를 타고 낯선 도시의 미용학원
을 찾아 헤매었고, 1년간 미용기술을 훈련했다. 진로와 관련한 아버지와
의 갈등 속에서도 간호학원, 사회복지사 학원을 거부하고 미용학원을 찾
아다니며 상담을 받았다.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 지원을 받게 된 이후 뷰
티학원을 선택했으며, 현재는 자격증 취득을 준비 중이다. 미용기술을 사
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탐색 중이고, 미용인 직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P: 계속 생각했어요...미용학원은 취업이나 대학입시위주고...뭔가 해본일이 
더 낫다고, 미용을 제가 한다고 하긴 했는데...
R: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한 경험이 되게 영향이 있었던 거야?
P: 그런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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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안했으면, 네 인생이 어떻게 돼 있을까?
P: 대학을 안가고 어디 은행동에서 신발을 팔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신발가게
에서 신발팔고 그럴지도 몰라요. [A5]
R: 디자이너가 된다는 거는 어떤 의미야?
P: 처음에 샴푸만 하는 사람이 스텝이에요. 스텝은 샴푸하고 뒤에 치우고 염
색약 타오고 그런 거면, 디자이너는 진짜 해야 할 시술을 하는 사람이 디자
이너에요. 
R: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P: 샵 같은 경우는 승급시험을 봐요. 스텝 애들 다 모아놓고. 승급시험을 봐
요. 거기서 합격이 되면 디자이너를 따게 되는데. 여기 동네 미용실에서는 
그냥 원장님이 너 커트를 해도 되겠다. 그러면은 초보 디자이너를 딴 거예
요. 일단. 
R: 그건 미용실마다 원장님이 해 주는 거야?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
니라?
P: 디자이너는 헤어 자격증만 있으면 돼요. 일단은...<중략>...기술자. 기술 
자격증. 근데 요즘은 자격증 없어도 디자이너 한다는데 그게 월급이 달라
요. 만약에 200정도 받으면 자격증 없으면 한 150정도? 그래서 자격증 없
는 디자이너들이 학원 가서 배우고 자격증 따가요. [A3]
P: 너무 힘들어요. 그...동네 미용실이다 보니까 단골이 엄청 많아서 원장님 
번호를 다 아세요. ...그러면 원장님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원장님 주무시고 
계시는데 깨우시거든요. 언제 오냐 왜 안 오냐. 디자이너 분이 한 분 더 계
셨거든요. 그분이 실수를 했는데 원장님한테 전화해서 따진다거나...<중
략>...직업 자체는 너무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헤어 디자이너. 막 가위 돌
려가면서 헤어쇼 하고.^^(웃음)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뒤로 가면 정말 힘
들어요. 중화제가 과산화수소잖아요. 근데 그걸 다 맨손으로 다 만져요. 그
면 습진 걸린 데다 거기에 부어 놓으면 따갑고. 중화독이 올라요. 빨개지고 
각질처럼 막 일어나요. [A3]
P: 고민 안했어요. 고1 겨울방학 때 정말 추웠어요. 길을 잃어 버렸어요. 대
전에 내렸는데...그 계속...미용학원 가야되는데...(알바하면서) 계속 그러다
가 돈이 좀 있으니깐 간 거예요. 학교 끝나고...버스타고 부사동에 내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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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또 급행 2번을 타고 은행동에 내려서 길을 잃어버려서 대전역까지 
헤맸어요. [A4]
P: 학원 때문에 아빠랑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아빠는 간호학원을 가라. 저는 
싫다 미용학원을 가겠다. 아빠를 설득하려면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미용학원에 가서 상담을 들었어요. [A5]
P: 아빠랑 계속 싸우면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학원을 계속 알아보고 어디가 
좋은지 계속 비교해보고. 은행동에 있는 학원들은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긴 제외하고 둔산동이랑 이쪽 계속 알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
☆학원(뷰티학원)이 제일 좋다고 나온 거예요. 치과 온 김에 엄마랑 둘이 
상담 받고 아빠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 주에 나 등록할거라고 얘기하고 등
록하고 아빠한텐 돈만 달라고 했어요. [A5]
P: 백화점에 들어가면, 그 브랜드의 담당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는 거고, 샵
에 들어가면, 만약에 메이크업 아티스트까지 등극을 했으면, 제 필드가 생
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 애들을 부리면서, 제 메이크업을 하거나, 아니면 
경력이 많아지면, 방송국 들어가서 분장 일을 해도 되고. [A6]
P: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자신감이 떨어지긴 했는데, 계속 열심히 해야죠. 
선생님이 말하기를, 잘하는 척도 해가면서 완성도를 높이면 된대요, 순서에 
상관없이. 잘 하는 척은 진짜 잘하거든요.
R: 그런 다음에, 자격증을 따면 어떻게 할 거야?
P: 한 번에 붙으면, 중국어 공부를 하고, 내년에 취업할 생각이에요. 백화점





① 부모님의 직업생활 : 그 쪽 일(농사, 육체노동)은 안하겠다. 
김서연의 부모님은 깻잎 농사를 짓는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서연의 주
변인들은 대부분 농사일을 한다. 아빠는 농업 관련 대학을 권유하신 적이 
있으나, 김서연은 ‘그 쪽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





부모님의 직업생활 그 쪽 일(농사, 육체노동)은 안하겠다.
부모님의 고생 이유 없는 죄책감을 느낀다.
부모님과 오빠의 
갈등







단절된 주거지 나는 방구석의 아이, 우물 안의 개구리
1차 산업 환경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경제생활 
인터넷 통신 환경 열악함 인터넷을 잘 하지 않는다.
<표 11> 사회화 원천-김서연 상호작용과 VAS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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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다. 서연은 부모님이 육체적으로 힘들게 일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
아 왔기 때문에 농사일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서연에게 ‘그 쪽 일’은 
농사일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힘든 일, 농촌의 삶을 의미한다. 
P: 엄마는...힘들겠다...나중에...그쪽(농사) 직업을 하고 싶진 않아요. 아빠가 
안 그래도 이번에 농업 관련된 대학이 있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거기 안 
간다고...그 쪽 관련된 거 하고 싶지 않아...저는 관심도 없기도 하고 힘들
기도 하고...
R: 엄마 아빠 일하는 거 보면서 그 쪽 일은 하고 싶지 않았구나...
P: 매일 요즘 허리도 아프시고 하니까...
R: 엄마 아빠는 항상 똑같은 일을 하셨네? 항상 농사일을 하시는 것만 봤
네...다른 직업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P: 가까이 본 적은 없고 얘기만 들었는데 고모가 치과 의사분이고....딱히 자
세히는...지역도 멀고 하니까...경상도 분이시니까...저희 집 쪽에는 아무래
도...주변사람들이 다...농사일을...
R: 집 주변에도 다 농사일을 하시니까...농사일은 잘 알아?
P: 제가 딱히...초등학교 때는 엄마 깻잎 따는 거 조금 도와주고, 중학교 고등
학교 올라오고는 늦게 끝나고 하니까...고등학교 때는 특히 더 그러니까 별
로 그쪽 관련된 거는...
R: 엄마 아빠 일은 별로 안 도와드려?
P: 네. 방학 때 이제 도와드려야 되는데 ^^(웃음) 집안일은 제가 맨날 해요. 
설거지 빨래하고 밥하고. 방학 때부터. 가끔씩 짬짬이 빨래랑 설거지는 계
속 하고. [D1]
P: 아빠는 뭔가 맨날 회장 같은 거 하려고 하시고, 무언가를 많이 하세요. 대
학교도 다니시고 그러셨거든요. 아빠 딴에는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런데 저는 그 일에 개입하고, 알아보려고 하진 않고.               
R: 아빠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 
P: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R: 엄마 일에도 관심이 없고?    
P: 네. 그렇게... [D2]
- 106 -
② 부모님의 고생 : 이유 없는 죄책감을 느낀다.
김서연은 부모님에게 이유 없는 죄책감과 미안한 감정을 지니고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님의 고된 육체노동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허리를 
구부려 일하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있고 힘들어 하시지만, 김서연은 풀 
알레르기가 있어서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와드리지 못한다. 아버지는 위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부모님은 또래의 부모님보다 나이가 많다. 두 분
이 각각 자식이 있는 상황에서 재혼을 한 이후 서연을 낳았다. 언니, 오
빠들과는 나이 차이가 많고 친밀하지 않다. 경제적으로도 형편이 넉넉하
지 않다. 이러한 여러 상황 속에서 김서연은 부모님에게 미안한 마음을 
지니게 되었고, 자신의 욕구나 요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 본 적이 거의 
없다. 
P: 돈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많이 신경 쓰는 건 아니지만,,,엄마 아빠 
힘들게 일하는 거 보니까 제가 혼자 미안해하고 혼자 죄책감 느끼고...깻잎
하시고 맨날 허리 아프시고 하니까...나이도 아무래도 많이 드시고 하니까 
지금은,,,다른 사람들은 인삼 쪼금 하고 많이 쉬거든요. 근데 깻잎 같은 거
는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겨울에 잠깐 쪼금 쉬시고,.,그렇게 많이 쉬지도 
못하시고. [D1]
P: 그렇게 부담 느끼는 걸 저한테 표현은 안하지만 제가 미안해가지고...몇 
년 동안 공부하는 게 저는 좋지만 엄마 아빠는 그걸 뒷바라지 해줘야 하는
데. 나이가 많으세요. 58, 57 정도.
R: 60이 가까우시니까 빨리 독립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구나.
P: 아빠가 옛날에 위암 있으셔가지고. 치료를 초기에 잡아가지고 치료를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일하시잖아요. 허리도 많이 아프시고. [D1]
P: 아무래도 구부려 일하시니까 허리도 많이 아프고 디스크도 있고 그러시거
든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피부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풀 알레르
기...그래서 제가 못 도와드려요. 도와드리고 싶은데도 못 도와드리고...전 
집안일 같은 것 도와드리고...도와드리고 싶은데 알레르기 때문에...도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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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면 일이 좀 더 수월하잖아요. 근데 제가 못 도와드리니까 집안일이라도 
해야겠다. 지금은...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해 드리고 싶다. [D4]
P: 그런데 혼자서 그걸 한다는 게 좀 그랬어요. 제 주변 애들은 학원 다니고 
뭐하고 하던데. 저는 혼자 공부하고.
R: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런 걸 
하려는 시도는 안 해봤어?
P: 강의를 많이 듣긴 했었어요.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기초가 
달려가지고, 과외 같은 걸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았는데.
R: ‘엄마한테, 저도 영어 과외 받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해본 적 있었어?
P: 기숙사를 살면, 돈이 좀 많이 나가잖아요? 미안해서 제가 말을 못했어요. 
[D2]
③ 부모님과 오빠의 갈등 : 부모님은 나의 취업을 기다려줄 수 없다.
김서연은 졸업을 하자마자 빨리 취업을 해야 한다는 VAS 메시지를 형
성한다. 부모님은 자신의 취업을 기다려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나이가 많고, 경제적 여유가 없으며, 고된 농사일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생각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또한 이복남매
인 언니, 오빠들의 취업과정을 어린 시절에 지켜보면서 영향을 받기도 하
였다. 취업이 어려웠던 오빠는 부모님과 경제적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김서연은 ‘부모님에게 기댈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김서연은 
자신이 또래 친구들보다 취업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젊은 나이에 취업이 
더 잘되는 길을 찾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P: 오빠도 스무 살 초반까지 한 때,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R: 취업이 잘 안 돼서?
P: 네. 그래서 돈 문제 때문에 엄마랑 싸운 것도 제가 살짝 봤고.
R: 취업이 안 되니까, 오빠가 돈을 달라고 그랬어?
P: 제가 그 때 초등학생이라 잘 모르겠지만, 취업이 잘 안되고 그랬나 봐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돈 보내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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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씀하시고...<중략>...그런 것도 봐오고, 엄마, 아빠도 이제 나이가 있
으시잖아요? 제가 언제까지 빌붙어서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벌고 살아야지...막 기대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D2]
P: 다른 곳에 비해 보건 쪽이 취업이 잘 되니까, 보건 쪽으로 왔고. 보건 쪽
은 대부분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일을 못해서, 금방금방 빠지잖아요. 젊은 
나이에 취업이 잘 된다. 이런 생각으로 넣었죠. ...<중략>...다른 애들은 
‘나중에 대학 공부를 어떻게 할까?’ 라는 고민인데, 저는 ‘취업을 어디
로 갈까’ 이런 고민이죠. 
R: 다른 친구들 보다는 더 직업에 가까이 서 있는 것 같아?
P: 네. 애들이랑 이야기할 때, 제가 취업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대학 그거 할 
때. 그랬더니 애들이 그건 나중 일 아니냐고... 
R: 아~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 너는 그런데 나중 일이 아니야, 당장 
나랑 가깝게 느껴져?
P: 느껴지긴 해요, 시간이 금방 지나갈 것 같으니까. [D2]
 
⑵ 교육기관의 메시지
① 역사교과, 역사동아리, 역사책 : 역사학자가 되고 싶다. 
김서연은 학창시절 내내 역사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키워왔다. 학
교에서는 또래친구들에게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 역사학과에 진학할 친
구’로 인식되었다54). 김서연은 막연하게 자신이 사학과에 진학하게 될 
것이라고 여겼다. 다른 친구들이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도 김서연은 명확
한 관심사와 진로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
다. 이렇게 김서연이 ‘역사학자가 되고 싶다.’는 VAS 메시지를 형성하
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54)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들의 첫 만남이 있던 날 친구들은 김서연을 ‘역사를 좋아하
는 친구, 역사학자가 될 친구, 역사과에 진학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 109 -
김서연이 처음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6학년  
어느 날 책장에 꽂힌 역사책을 우연히 읽게 되면서였다. 김서연은 깻잎 
농사를 하는 부모님과 함께 금산 지역 내에서도 도심과 떨어진 농촌 마을
에서 자랐다. 동네에는 또래가 없었고 놀 거리가 없어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등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김서연은 중학생 때도 다른 교과 수업보다 사회와 역사교과 시간이 재
미있었다. 사회 선생님은 김서연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다. 한국사뿐만 아
니라 동아시아 역사를 처음 배우면서 세계사에도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고등학생 때는 수업시간 외에도 역사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다. 금
산 주변의 유적지와 독도를 탐방하는 활동을 하였다. 동아리 친구들과 함
께 역사탐방 계획을 짜고 수행하는 경험이 뿌듯했다고 말한다. 
김서연은 다른 친구들보다 역사책을 많이 읽는 학생이었다. 선생님이 
제시해준 독서목록에서 역사와 관련된 책을 골라 읽었다. 인상 깊게 읽은 
책으로는 사도세자와 관련된 내용의 책이다. 특히 조선시대와 일제 강점
기 근대사에 관심이 있다. 역사책을 읽다보면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다른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신은 역사 왜곡을 바로잡거나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 역사를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P: 초등학교 때 역사책보고 재밌어가지고 중학교 때도 재밌고...고등학교 때 
더 배우니까 재밌어 가지고 역사 쪽 갈 마음이...
R: 어렸을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네? 
P: 세계 2차 대전 초등학교 때 그거 읽었는데 재밌더라구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세계 2차 대전 관련된 책이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꽂아 
있어가지고 그냥 딱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올라와서 사회쌤
이 1학년 때 쌤이 진짜 재밌었거든요. 착하시고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2
학년 때도 선생님이 쪽지시험 같은 거 내시면서 했는데 동아시아를 배웠는
데...그때 원래 한국사만 관심 있었는데 동아시아를 배운다고 하니깐 좀 솔
직히 조금 무서웠어요. 이런 외국역사도 배워야 되나 했는데  배우니까..엄
청 긴 이름도 많고 신기하다 싶고 배우니까 별게 다 있더라고요 외국에서
도. 그래서 그때 많이 흥미 느꼈고...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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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다른 수업보다 그랬어?
P: 네...다른 수업보다 재밌었어요. 저는 사건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에피소드 들으면은 아...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하면서 흥미가 생겼어요. 
R: 사회 쌤이 영향을 많이 미쳤네?
P: 네...많이 미쳤어요. 관심 이어가다가...고등학교 올라와서. 역사 동아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 역사동아리 들어야겠다. 바로 들어간다 해가지고 
독도탐방이나 금산 지역에서 탐방 많이 했거든요. [D1]
R: 현대사에 관심 있다고 썼었지?
P: 아니...저는 조선시대 쪽 관심 있어요...초 중...둘 다...뭔가 왕들 관련된 
사건들이 다 재밌는 것 같고...근대사도 좀 재밌어 해요...일제시대 보면은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그때. [D1]
P: 책 많이 봐요. 가끔씩. 고등학교 때 많이 봤어요. 사도세자랑 관련된 거, 
제목이..,아..권력과 인간이라는 책이 있는데 사도세자랑 관련된 책이거든
요. 제가 그쪽에 역사 배우면서 재밌어 했는데...어떻게 자기 아들을 뒤주에 
넣어서 죽일 수 있나...그래서 보니까는...그쪽 얘기...정조나...<중략>...
R: 이런 책들은 누가 추천해줬어?
P: 제가 다 그냥 찾아보게 됐어요. ‘권력과 인간’ 같은 경우엔 제가 1학년 
때 수행평가에서 책 나열해서 여기서 찾아보고 독후감을 써라...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목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마침 사도세자 얘
기라서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구요. [D1]
P: 역사책을 보다보면 다른 관점이 많더라고요.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그런 
거 보면...나도 이렇게...우리 역사에서 혹시 왜곡된 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알아보고 싶고...다른 관점에서 뭔가 느끼고 싶다...이런 생각 했어
요. [D1]
P: 재밌으니까...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재밌겠구나 하고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R: 역사학자가 되고 싶었어?
P: 그런 생각 솔직히 있었어요. 고 1때 막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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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역사학자가 되려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알아?
P: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막연하게 그냥 그때는...재밌다... [D1]
⑶ 지역사회의 메시지
① 단절된 주거지의 경험 : 나는 방구석의 아이, 우물 안의 개구리
김서연의 주거지는 교통과 통신의 네트워크가 빈약하다. 금산 시내에서 
버스를 한 번 더 타고 들어가야 하는 외딴 시골마을이다. 동네에는 슈퍼, 
상점, 동네 주민이 거의 없다. 하루에 버스가 3~4번 밖에 들어오지 않으
며,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겨울에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했다. 평소에는 버스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과 경험의 제약도 컸다. 친구들과 늦게 까지 놀 수 없고, 학
원을 다닐 수도 없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다. 또한 인터넷이 빠르지 
않아서 집에서는 노트북을 거의 하지 않는 등 통신의 제약도 있었다. 
김서연은 인적 네트워크가 빈약하다. 동네 주민의 수가 적으며, 종교 활
동을 하지 않고, 부모님의 사회적 활동도 활발하지 않다. 그 와중에 주변
인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며 다양한 직업인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다. 
김서연의 유일한 인적 자본은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선생님뿐이다. 
하지만 몇몇 또래 친구들을 제외하고 깊이 있게 상호작용하거나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롤모델이 되어 줄 사람은 거의 없다. 
김서연은 이러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자신을 ‘방구석의 아이’,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표현하였다. 김서연은 자신의 주거환경이 자신
의 삶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했다. 김서연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진짜 
뭐가 다르다.’고 말한다. 주거환경이 자신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었고, 
보고 듣는 것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적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으
며, 단절감을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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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네...혼자 있어요. 그냥 TV 보고...어렸을 때는 TV 많이 봤어요. 
R: 아...그래서 집이 시골에 있구나? 엄마 아빠가 농사일을 하셔야 하니까...
P: 겨울 때 눈이 많이 오면은 차가 안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겨울에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고 1때. 2~3월 달에 날씨 풀리고 하니까 돈도 좀 
들고 하니까...고 2때는 9월 달 11월 달 정도에 들어가서 고 3 여름방학 전
까지 있었어요. 성적이랑 거리 보는데 제가 거리 좀 멀기도 하고...
R: 집에 있으면 심심하고...친구들도 주변에 없고...슈퍼라던가...
P: 거의 없어요. 할 것도 없어요. 버스 탈 때 저는 늦게까지 못 놀잖아요. 그
래서 (친구들이) 많이 부러웠어요. 알바도 못하고... [D1]
P: 금산은 아무래도 부모님들 직업도 다 비슷하잖아요. 사촌언니네만 가도...
거기 언니들이 대충 얘기하시는데...의사도 있고...거기는 직업이 많으니
까...도시이다 보니까...아...저런 것도 하시는구나...
R: 주변에 직업이 다 비슷비슷해? 
P: 네...아무래도...
R: 다른 직업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P: 가까이 본 적은 없고 얘기만 들었는데 고모가 치과 의사분이고...딱히 자
세히는...지역도 멀고 하니까...경상도 분이시니까...저희 집 쪽에는 아무래
도...주변사람들이 다...농사일을... [D1]
R: 주변에 대학을 다니거나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없었어?
P: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고 3때 언니들이 자기 학교 설명하러 오거든요. 
그때 조금 질문하고...
R: 교회를 다녀?   
P: 아니요 ^^(웃음)
R: 특별하게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 외에는 만나는 사람이 없겠네?
P: 네 ^^(웃음) 동네에도 딱히 제 또래가 없어요. 
R: 서연이의 인간관계는 엄마아빠는 거의 일하시고...오빠 언니들 이랑도 거
의 왕래 안하고 학교에 와야지 사람을 만나는 구나?
P: 선생님이랑 친구들...^^(웃음) 기숙사 살 때 친해졌던 언니 한명 있긴 한
데 대학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 나누진...그 언니네 학교 제가 넣거든요. 떨
어지긴 했는데...그 전에 면접 볼 때도 그냥 오라고 그런 얘기밖에...우리학
교 오라고 ^^(웃음) 면접 같은 거 홈페이지에서 봐라...이런 얘기... [D1]
- 113 -
R: 그러면 인터넷 환경은?
P: 좀 느려요. 예전에 고치시는 분이 왔는데, 이게 좀...대역망이 느리다고 했
었나? 시골이라서 좀 느린 것 같아요.
R: 그러면 통신이나 컴퓨터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어?
P: 집에서 좀 느려요.     
R: 그래서 잘 안 하는 편이야?    
P: 노트북으론 잘 안 해요. [D2]
P: 시골이라 아무래도 혼자 나가서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꼭 버스를 타야하니
까, 그게 번거롭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이 아무래도 농사일 하시는 분들이
고, 그런 게 다른 것 같고. 다들 뭔가 농촌에서 일어나는 일만 많이 봐왔
고, 이야기하는 것도, 다른 애들은 과외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많이 뭘 듣
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걸 안 하니까, 듣지도 않고...
R: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제한이 있어? 많이?
P: 네. 그런 것 같아요. ...<중략>...(잠시 침묵) 밖에 안 나가는, ‘방구석에 
있는 아이’같은? [D2]
R: 지금 네가 살고 있는 환경이 네 인생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
P: 미친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R: 어떻게?
P: 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보는 환경이. 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음... 
R: 사실 금산도 도시가 아니잖아?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 대부분의 시간
을 학교에서 똑같이 보냈잖아?
P: 그렇죠...‘진짜 뭔가 달라요.’ (잠시 침묵)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될지 모
르겠어요. ...<중략>...많이 못 누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친구가 대전 쪽
에 학원 다니는데...많은 정보를 얻더라고요...근데 저는 ‘우물 안 개구
리’ 같아요.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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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차 산업 환경 :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경제생활 
김서연의 가족은 자연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생산하는 1차 산업에 종사
하고 있다. 인간의 생산방식은 경제활동에 대한 개념과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준다. 부모님의 경제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김서연이 둘러싸
여 있는 경제활동 환경의 특색을 살펴볼 수 있다. 육체노동이 많은 부모
님은 자녀의 교육성취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반면, 건강을 더욱 중요
시한다. 부모님에게 생산 혹은 투자란 좋은 종자를 심고, 질 좋은 농산물
을 수확하는 것이다. 저축은 금융기관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계’와 같
은 전통적 방식을 따른다. 또한 소비의 기회가 거의 없다. 김서연은 상점, 
시장, 도시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생활하기 때문에 생필품 이외의 소
비를 거의 하지 않으며, 문화생활이나 소비 욕구가 크지 않다. 동네 주민
들이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고 집성촌의 특징을 보이는 등 김서연은 또
래보다 전통적 생산방식과 삶의 방식에 더욱 가까운 삶을 살고 있었다.
P: 그런 것도 있고, 공부 쪽은 옛날부터 관심이 없으셨어요. ‘너는 잘하는 
게 아니니까, 보통만 하라’ 이 정도.      
R: 원래 언니오빠들한테도 그러셨나?
P: 딱히 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R: 엄마, 아빠는 무엇에 제일 관심이 많으셔? 
P: 그냥 제 건강? 건강하게 잘 사는 것...<중략>...성공에 대한 특별한 기대
는 없는 것 같아요. [D2]
P: 아빠가 연구소? 그런 곳에서 새로운 종이나 종자가 나왔다고 하면, 저희 
집에서 땅을 좀 마련해서 실험 같은 것도 하시고, 만약에 그게 성공하시면 
그걸 쓰시고. 지금도 뭐가 좋다고 하면, 씨 같은 걸 새로 구입하셔서 이번 
년도에 한다고 대충 제가 들었거든요. 아빠가 그런 걸 많이 하세요.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R: 엄마, 아빠한테 돈을 좀 더 번다는 것은, 좀 더 좋은 종자의 식물을 키운
다는 거야? 경쟁이라든가 이런 건?
P: 남들보다 더 좋은 질의 깻잎으로 승부를 하시죠. [D2]
- 115 -
R: 소비의 기회를 접하는 것은?
P: 저는 버스를 한 번 타고, 두 번 타서 대전을 가잖아요? 애들은 한 번만 타
면 되잖아요? 그러다보니 저보다 자주 대전에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친구들이) 소비기회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R: 너는 물건에 대한 욕심이 있어?
P: 딱히 없어요. 기숙사 살 때는 야식을 많이 먹으니까, 그 때는 많이 썼는
데, 그 외에 기숙사 나온 이후에는 버스비밖에...<중략>...
R: 그러면 너는 먹는 것, 버스비 이런 교통비 빼고는 별로 쓰는 게 없겠네. 
취미생활도 없어?
P: 가끔씩 영화 보는 거? [D2]
P: 거의 다 가족이에요. 알고 보면 몇 촌 몇 촌 다 이어져 있고. 그리고 외지
사람 들어오면 경계하는 것 있는 것 같아요. 좁긴 좁아요. 남의 일에 더 관
심이 많은 것 같아요. 가족이라서...관심도 많고... [D4]
2) 진로선택 시기
⑴ 전공 선택의 고민 : 사학과와 물리치료학과
① 붙어도 갈 수 없었던 사학과
김서연은 대학입시에서 사학과와 물리치료학과에 지원하였다. 김서연은 
아동기부터 학창시절 내내 꿈꾸어 왔던 역사학자가 되기 위해 사학과를 
지원하였으며, 혹시라도 불합격할 것을 걱정하여 물리치료학과를 한군데 
지원하였다. 금산의 여고생들은 관습적으로 사회복지, 치위생학과, 간호학
과 등 보건계통의 전공을 선호하였고, 선생님들도 이를 권유하는 분위기
였다. 최종적으로 사학과 두 군데와 물리치료학과에 합격하였다. 
원하는 전공학과에 합격하였으나 이 때 부터 김서연의 고민이 시작되었
다. 전혀 다른 전공 선택의 갈림길에서 ‘취업가능성’이라는 심리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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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부딪치게 된다. 그동안 흥미와 적성에 대한 일관된 확신을 지니고 
있었고, 역사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흔들림이 없었지만, 막상 사학과 
진학을 앞두고 ‘졸업 이후 취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에 흔들
렸다. 사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고, 
주변에 사학과를 졸업해서 직업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
으며, 주변인들과 인터넷 상에서 본 글들은 사학과의 취업가능성을 부정
적으로 이야기하였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막막함으로 인해 김서연은 
사학과에 합격했으나 차마 진학할 수 없었다. 
P: 근데...원래 사학과 쪽 생각하고 있었거든요...그래서 가기 싫은 게 좀 있
어요...사학과 2개 붙긴 했는데...부산에 D대(사학과 합격 대학)랑 M대(사학
과 합격 대학) 하나 붙었어요...성적 맞춰 갖구. 그냥.^^(웃음)
R: 3개를 다 합격 해놓고 고민을 시작한 거야?
P: 원래 추합(추가합격)이 된 거에요...M대가 나중에...근데 원래 D대랑 S대
(물리치료학과 합격 대학)랑 고민했는데 S대가 좀 안 좋잖아요...그래가지
고 가기 싫은데 사학과가 너무 취업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D1]
P: 엄마는 그냥...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학과 가고 
싶긴 한데 그러면 취업이 또 걱정되니깐 못 가겠고...친구들이랑 특히 얘기 
많이 했는데 친구들은 S대가 너무 별로니까 나라면은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그냥 사학과 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저도 그러고 싶긴 한데 너무 
걱정이니까 나중일이...그렇게 대학이 좋은 것도 아니고...좋으면은 가겠는
데...계속 고민하다가 저 혼자 솔직히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이틀 찾아
보고...쌤이랑도 얘기했는데 쌤도 그래도 아무래도 사학과보다는 물리치료
학과가 낫지 않겠냐 그러시고...<중략>...그리고 선배들 입장에서 들어봤는
데...가끔씩 학교에서 와요...그 언니들이..사학과 언니가 있어가지고 사학과 
취업 요즘 어떻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확실히 힘들긴 하다고.. 그렇게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그렇구나...옛날 동아리 언닌데 별로 안 친한데...강연을 
했어요. 언니가, 대학소개를 하러 오셨거든요. 근데 질문하는 타임에 질문
을 했거든요 제가.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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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친구들도 잘 모르죠...정보를 많이 못 얻었어요. 인터넷에서 봤는데...카페 
같은 데 있거든요...다음(Daum)쪽에 학생들 많은 카페 있어요. 그런데 사
학과 있냐고 물어보고...거기 다니시는 분들한테 사학과 취업 어떻냐고 물
어보면 진짜 다 별로라고.... [D1]
R: 붙었는데도 안 갔잖아? 그건 왜 그랬어?
P: 앞길이 너무 막막할 것 같아서요. 
R: 그런데 뭐 하러 썼어?
P: 넣을 당시에는 사학과를 갈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제 수준보다 사학과는 
조금 높게 썼거든요? 그래서 ‘붙으면 가야지~’ 했는데. 막상 결정할 때 
보니까, 나중에... 미래에...솔직히 대학은 솔직히 취업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 때, ‘사학과 너무 답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D3]
② 물리치료학과 선택 : 체념과 후회
김서연은 평소에 물리치료사의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물리
치료학과 전공을 선택한 이후 김서연은 ‘체념’의 상태였다. 어떤 일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으며, 그냥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뿐이다. 관심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은 그 길을 가
야한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김서연은 자신이 우유부단하여 전공 선
택을 잘 못한 것 같고, 대학입시 원서를 쓸 때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후회했다. 진로에 대해 미리 고민의 시간을 많이 가졌다면 자신의 
성향이나 수준에 적합한 전공을 찾아보거나, 물리치료학과에 대해 좀 더 
많이 알아보고 전략적으로 입시에 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후회’했
다. 
P: 그냥...물리치료사 해야 겠다...그 생각...
R: 물리치료사가 나의 직업인 것 같은 생각은 들어?
P: 해야겠다는 생각...
R: 가까이 안 느껴져? 결정한지는 얼마나 됐어?
P: 10월 달 정도에 결정했으니까...한 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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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한 두 달 사이에 마음의 변화는 크게 있지 않았어?
P: 그냥...체념했어요...(힘없이) 가서 잘해야지... [D1]
P: 그렇게 제가 솔직히 관심이 없어가지고...별로 가고 싶지 않다 이 생각 많
아가지고...가긴 가야죠.^^(감정을 가리기 위한 웃음)
R: 물리치료사가 되겠다고 했지만 내거 같진 않고...구체적으로 와 닿지도 않
고...
P: 맞아요. ^^(감정을 가리기 위한 웃음) 공부해보고 맞다 싶으면 계속 하는
데... 반수해야 하나...이 생각도 솔직히 있고... 좋은 대학에 넣어야 하나.. 
아...저도 아직 모르겠어요...지금...너무...지금...(눈물 글썽)
R: 아직 마음의 결정은 안 나왔구나...왜 그런 것 같아?
P: 제가 너무 결정을 못해가지고...우유부단 해가지고...결정을 잘한 거 같기
도 하고 후회도 되고...근데 어떻게 했든지 후회는 했을 것 같아요... [D1]
P: 좀 더 제가 과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됐는데, 지금 와서 바뀌었잖
아요, 예치금 넣을 때. 그래서 ‘그 때 결정을 더 잘 할 걸.’ 그러면... 사
학과 말고 물리치료를 더 넣었을 텐데, 사학과를 더 많이 넣고...<중략>... 
사학과는 포기는 못하니까, 한 두 개 정도 넣고, 물리치료는 네 개 정도 넣
고, 대학도 좀 더 제 수준이나 성향 같은 걸 더 알아보고 더 맞는 데를 넣
었을 것 같아요. [D2]
⑵ 대학의 의미 : 취업을 위한 곳, 차별받지 않기 위한 곳
김서연은 대학의 여러 가지 기능과 관련하여 혼란스럽다. 김서연이 생
각하기에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문을 배우는 곳이어야 한다. 김서
연은 대학에 가서 자신이 좋아하던 역사학을 배우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
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직업훈련기관이다. 대학에서는 취업을 위한 기
술을 배우고, 졸업 후 바로 취업이 가능한 자격증을 준비해야 한다. 
취업을 위한 대학을 선택하였으나 이에도 역시 혼란이 있다. 같은 전공
이라도 전문대인지, 4년제 대학인지에 따라 취업에 있어서 차별을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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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전문대라도 대학 서열에 따라 사회적 인식이 다르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4년제 대학을 꼭 가야한다고 이야기 했고, 사촌 언니는 전문대에 
갔다가 임금에서 차별을 받고 다시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다. 이러한 과
정에서 김서연은 ‘4년제 대학을 가야 차별받지 않는다.’는 VAS 메시
지를 형성한다. 김서연은 취업을 위해 전문대를 선택하였지만 사람들에게 
차별받을까봐 두려우며, 자신이 너무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것 같아 자존심
이 상한다.
P: ‘공부하러 가야된다.’ 이 생각이 있긴 해요, 저는. ‘사학과가 솔직히 
그렇게 가야한다.’ 이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요즘 대학교는 취업과 연관돼 
있잖아요?
R: 너한테는 대학교가 어떤 의미야?
P: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
가 너무 취업이랑 연결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R: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받아들인 거야?
P: 그러니까 물리치료과를 일부러 간 것이기도 하고. [D2]
P: 아무래도...대학교는...우리나라 제도가 잘못된 거 같아요. 대학교는 학굔
데...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취업이랑 관련되어 있으니까...현
실이. 역사학과 가서 공부하고 취업하고 싶은데...너무 취업이...그 과에서 
취업해야 된다 그래서...등록금 같은 돈 문제도 있고... [D1]
P: 네...엄마가 옛날부터 4년제는 가라...말을 하셨거든요. 엄마가 주변에서 들
은 게 있나 봐요. 아무래도 고졸보다는 대졸이...그리고 사촌언니께서 전문
댄가 4년제가...대학이 별로 좋은 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 
월급이 다른 거예요. 대학교 4년제랑 그 언니랑. 너는 꼭 4년제 가서 그렇
게 하라고. 그래서 지금 대학을 다시 다니거든요...
R: 대학을 안가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런 생각은 없었어?
P: 전 대졸은 하고 싶어가지고...고졸은 뭐 좀...요즘 사회에서는 다 대졸인
데...차별 받을 것 같아요.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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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저도 뭔가 대학은 꼭 가야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한테도 예전에 ‘4년제 가라, 전문대 가지 말고, 4년제 가라’ 이 소리
도 많이 들었고.
R: 지금 학교는 4년제야, 전문대야?    
P: 전문대요.
R: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전문대여서?
P: 전문대라서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평도 안 좋고. [D2]
P: 고졸이 딱히 취업을 해봤자, 정규직도 잘 안 되고, 연봉도 다르고, 인식도 
그렇고. [D2]
P: 대학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학과는 여기가 취업이 잘 되니까, 가긴 가야할 
것 같은데, 대학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R: 대학이 왜 마음에 안 들어?
P: S대가 애들 평으로는, ‘그냥 돈만 내면 다 간다.’ 이런 평이거든요. 그
래서 나중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구하거나 이럴 때, 대학교를 물어볼 거 아
니에요? 제가 무슨 대학이라고 이야기하면, 저를 깎아내릴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상고나 어느 학교 이야기를 들으면, 걔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걔를 낮
게 평가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될까봐, 무섭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 
[D3]
R: 너는 취업을 위해서 대학을 가는 건데, 취업이 잘 되는 대학교 가면 잘 간 
거 아니야?
P: 음...아 그런데,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 말고, 4년제를 많이 뽑는
데요. 저는 전문대를 갔잖아요? 저는 대학병원을 생각하고 있긴 해요. 그래
서 4년제를 더 가야한다. 4년제 물리치료학과를 가야한다. [D3]
P: 좋은 대학이라는 게 사람들의 인식으로 만든 것 같은 것 같아요. 
R: 사람들의 인식인 것 같아?
P: 네. 성적을 줄 세워서...모아놓은 것 같아요.
R: 일렬로 세워놓고, 성적대로 모아놓은 게 대학인 것 같아?
P: 아무래도 다...네. 
R: 그런데 그렇게 해 놓은 대학 중에서 네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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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뭐야?
P: 인식?     
R: 사람들의 인식이 신경이 쓰여?
P: 네. 그것도 있고.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자존심이 상했고...내 성적은 여기
인 것 같은데. 이렇게 왔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내려와야 하나.’  [D3]
⑶ 진로장벽 : 소극적 교육지원, 경제적·사회적 자본 부족
김서연은 부모님의 낮은 기대, 소극적 교육 지원을 진로장벽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 부모님은 자신이 역사에 흥미를 가지고 직업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학업 및 진로에 적극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 김서
연은 엄마가 자신을 방치하였다고 이야기했다. 엄마의 ‘너 하고 싶은 대
로 하라.’는 말은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김서연은 그 말을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며,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
미로 해석했다. 
<부모님의 낮은 기대>
R: 주변에서는 너의 이런 관심에 대해서 눈 여겨 보고 그런 분 없었어?
P: 별로 없었어요. 엄마는 역사 좋아하는 것만 아시고 딱히 제가 그렇다는 생
각은 못하시는 거...별로 말 안하기도 했고...엄마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이런 주의시거든요. 엄마가 지금 개입 하시면은 그게 나중에 제가 싫어 
하면은 그게 엄마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엄마는 그런 거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D1]
P: 지금 삶이요? 뭐 할 때도, 돈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대학 같은 것도 제가 
엄마가 학원 같은 데를 더 보내줬으면 더 잘 갈 수 있었지 않을까, 이 생각
도 들고... 후회되는 것도 많고.
R: 어떤 게 후회가 돼?
P: 공부 안 한 거요. 제가 너무 아는 것도 없고, 엄마도 저한테 하라고 재촉 
안 하고, 너무 방치하고 그런 것에 서운한 감정도 있고.    
R: 엄마가 너무 놔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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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남들은 엄마가 ‘뭐해라, 뭐해라~’ 강요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R: 그게 서운해?   
P: 네. [D2]
또한 김서연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진로장벽으로 인식했다. 김서연
은 사학과 선택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였다. 대학등록금과 같은 직접비용
보다는 교육기간 동안 취업 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취업을 유예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인 간접비용이 크다고 인식했다. 김서연은 자신이 사학과를 
선택하였을 경우 취업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일반
적으로 고소득 전문직 혹은 숙련기술 습득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교육과 
직업훈련기간을 필요로 하고, 취업 전까지 더 큰 기회비용을 지닌다. 청
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 부모님의 나이와 
건강상태, 가정의 재정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간접비용은 더욱 
확대되어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의 경제적 자본은 진로결정에 있어
서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정서적 자원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경제적 여건>
P: 빨리빨리 해야 하는 건 아닌데...사학과를 가면은 대학원 같은 거를 가야
하는데 가고는 싶어요. 근데 그러면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제가. 계속 공부
만 할 수는 없잖아요. 집안 형편이 좋은 게 아니니까 그면 차라리 물리치료 
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R: 등록금 부담은 어떠셔?
P: 그렇게 부담 느끼는 걸 저한테 표현은 안하지만 제가 미안해가지고...몇 
년 동안 공부하는 게 저는 좋지만 엄마아빠는 그걸 뒷바라지 해줘야 하는
데...나이가 많으세요. 58, 57 정도...
R: 60이 가까우시니까 빨리 독립해야 겠다는 생각이 있구나...
P: 아빠가 옛날에 위암 있으셔가지고...치료를 초기에 잡아가지고 치료를 하
긴 했는데 아무래도 일하시잖아요....허리도 많이 아프시고...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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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대학제도가 문제다? 취업과 공부를 함께 해야 해서 문제다...?
P: 대학원 가고 뭐하고 하면은 그동안 저는 공부만 하고 그러면 어떡해요...
(울먹울먹)
R: 두 개 다 병행할 수가 없으니까...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니까..?
P: 돈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많이 신경 쓰는 건 아니지만,,,엄마 아빠 
힘들게 일하는 거 보니까 제가 혼자 미안해하고 혼자 죄책감 느끼고...깻잎
하시고 맨날 허리 아프시고 하니까...나이도 아무래도 많이 드시고 하니까 
지금은...다른 사람들은 인삼 쪼금 하고 많이 쉬거든요. 근데 깻잎 같은 거
는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겨울에 잠깐 쪼금 쉬시고...그렇게 많이 쉬지도 
못하시고... [D1]
김서연의 진로선택 과정에서 경제적 자본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자본
의 부족이 삶의 전반에 걸쳐 드러났다. 단절된 거주지에서 생활하면서 교
통과 통신의 제약,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의 활발하지 못한 사회적 활동, 
다양하지 못한 인적 교류, 농촌 학교의 빈약한 사회자본 등 여러 가지 환
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가족 내적으로 김서연은 부모와 깊이 있는 
상호작용을 하거나 부모가 자녀의 진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모습
을 찾기 어려웠다. 부모로부터 물질적·정서적 지지를 얻기보다 부모님의 
고생을 지켜보며 죄책감과 불안감을 형성하였다. 가족 외적으로도 김서연
은 외딴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의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기 
어려웠고, 직업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가 없었다. 
3) 고등학교 졸업 후
⑴ 부정적 자아의 회복 : 진로 자기효능감의 형성
김서연은 진로선택 과정에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많았
다. 자신은 충동적이고, 생각이 진중하지 못하며, 계획을 세우지 않고, 현
명한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다. 대학생활이나 직업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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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자신감도 없었다.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이 낮은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이 성공
적으로 진로를 결정하여 직장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가
지는 자신감의 수준’을 의미한다(Talyor & Betz, 1983). 여러 연구에 
의하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직업적 흥미, 직업 결정, 직업 성과 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Lent et al., 2008).
하지만 대학 진학 이후 서서히 부정적 자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사회인지 
진로이론에 따르면 진로선택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인지적 측면
과 환경적 맥락의 영향을 받게 된다(Lent et al., 2000). 성취의 경험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상승하며, 주변인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사회적 지
지55)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서연은 대학의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새로운 전문지식을 알아가는 것에 흥미를 느꼈으며, 몇 몇 강의에서 우수
한 평가결과를 얻고, 마사지 등 실습훈련을 통해서도 능력을 인정받는 경
험을 하였다. 또한 부모님은 몸이 아프셔서 물리치료를 자주 받는데 물리
치료사의 전망이 좋고 취업이 잘 될 거라고 기대하신다. 친척들이 모인 
명절날 모두들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부정적 자아 인식>
P: 물리치료학과도 솔직히 충동적으로 넣었잖아요, 애들 말 듣고 나서...<중
략>...대부분? 행동이? 성격 말고 행동이라고 해야 하나?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진중하게 뭔가를 고민하고 그러진 않으니까...<중략>...
P: 계획 잘 안 세워요. 머리 아파서. 닥치면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긴 한
데. 스트레스 받아 해요. 미리 고민하면. 불안함 때문에. 미리 고민해봤자 
해결되는 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만 하다가 결정을 잘 못 내리거
55)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란 인간관계로부터 제공받는 물질적, 정보적, 정서적 
도움 혹은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적 관계망을 의미한다(Cohen & Syme, 1985). 이에 
박지원(1985)은 사회적 지지를 4가지 하위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존경, 애정, 신
뢰, 관심 등의 정서적 지지, 둘째 개인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등 이용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 셋째 일을 대신 해주
거나 돈, 물건 등을 제공하는 등 문제해결에 필요한 방식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를 말하는 물질적 지지, 넷째 자신의 행위를 칭찬해주거나 인정, 부정하는 등 자기평가
를 전달하는 평가적 지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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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요, 결국에는. [D2]
P: 저에 대한 자신이 없긴 해요.  
R: 네 결정에 대해서?
P: 네. 고민을 하고서는 결국은 후회하고 하는 경험이 있으니까...<중략>... 
고민을 하다가, ‘둘 다 좋은 것 같은데, 둘 다 별로인 것 같은데.’. 비교
를 세세하게 안 하고, ‘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떡하지.’ 딱 마음에 
들면, ‘오~ 이거 괜찮네~’ 하면서, 뭔가 안사면 계속 후회할 것 같고 그
래서... 그런데 딱 사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하지만 마음에 
들면... 그래서 충동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D2]
R: 지금 제일 걱정인 게 뭐야?
P: 물리치료학과 보니까 재활학이나 그런 거 배우더라고요, 제가 문과다 보니
까 그런데 관심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부 어려울 것 같다 이 생각하고 
있어요. [D1]
<대학 진학 이후>
P: 보니까 확실히 영역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 가서도 병원에 
계신 높으신 물리치료사 분이 이야기해주시는데, ‘너희가 지금 본 건, 덜 
본 것이고, 더 많다, 넓게 봐라’고 하셨어요.
R: 가기 전과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
P: 물리치료에 관한 이미지는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R: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했어?
P: 네. 과 생각이...
R: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인 것 
같아? 
P: 긍정적이에요. [D3]
P: ‘스포츠 마사지 치료’라고 있거든요? 저희가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데,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받은 애들은 시원하다고, 좋다고 그
러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때는 아
무 생각 없이 너무 부정적이었어요.
R: 그 때는 왜 부정적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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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애초에 생각도 안하고 원하지 않았던 거라서. 지금은 경험을 해보니까, 흥
미도 생기고. 
R: 경험을 해보니까 흥미가 생겼구나? 흥미가 생기니까 뭐가 생겼어?
P: 자신감?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기분? [D3]
<진로 자기효능감 형성>
P: 마사지 잘 하는 것 같아요...동기들보다...네...교수님 해드렸는데...어~ 너 
이쪽 가라 그러고...
R: 좀 재능이 있어?
P: 못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웃음) 실습...열심히 하려고 해요...여자애들 
확실히 더 떠들고 그러는 것 많더라구요...전 수업 앞에서 열심히 듣고...열
심히 배우려고 해요...안 자고...
R: 다른 친구들보다 더? 어떤 계기로?
P: 남들보다 더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어떤 시험이었지? 해부학
인가? 1등인가? 3등인가? 그 때 한번 해보고...오~ 서연~~~다르더라구요. 
아 잘하면은 기분이 많이 좋고...남들보다 뭔가 음...뿌듯하고...뿌듯한 기분
이 생겨가지고...
R: 이런 기분이 처음이었어?
P: 고등학교 때는 역사 쪽... 지금은 몇 과목은 진짜 열심히 해서 그래도 좀 
위에 있거든요. 제가 딱 공부하면서 재미있고 뭔가 흥미...교수님도 수업 재




P: 엄마, 아빠는 그런데 좋게 생각해요. 제가 물리치료학과니까 취업도 잘 될 
거고, 어디에서 뭐 들으신 것 같은데, 많은 걸 다 아시더라고요. 제가 편입
한다, 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그런데 우선 가고 나서 이야기
해.’. 엄마, 아빠는... 그냥 
R: 엄마, 아빠는 긍정적인 편이셔?
P: 그런 쪽은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D2]
P: 네. 설날에도 이번에 저희가, 한 언니가 재수를 하러갔는데, 간호학과, 치
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이렇게 다 보건 쪽으로 간 거예요. ‘잘 갔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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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 그러니까, ‘이게 잘 간 건가? 잘 갔나?’ 묘하게... ‘잘 갔다 잘 
갔다’ 계속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수긍했다고 해야 하나? 엄마, 아빠도 
만족스러워하시고. [D2]
⑵ 물리치료사 정체성 형성
김서연은 물리치료사 직업을 자신의 직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대
학에서의 경험으로 ‘직업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 실습과 관찰을 통해 
물리치료사 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상세하게 습득하면서, 직업의 장단점을 
이해하였다. 물리치료센터 견학을 통해 물리치료사 업무에도 다양한 전문
분야가 있음을 알게 된다. 대학병원에서의 해부학 실습을 통해 자신이 물
리치료사 직업인이 되어간다는 인식이 생겼다. 이 쪽 일을 하게 되리라는 
생각과 학과에 소속되어 있다는 안정감을 가지게 된다.  
김서연은 물리치료사 직업을 통해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는 생각을 
구체화해 나갔다. 김서연은 나이 많은 엄마가 밤에도 일하고, 땡볕에서 
일하고, 육체노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는 강한 
VAS 메시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김서연이 물리치료학과를 처음 진학할 
당시 물리치료사의 업무가 육체노동이며 ‘돈을 번다는 것은 육체가 소모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물리치료 
약품이나 기계를 제조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되었
다. 
또한 근로 장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제생활 및 직업생활에 대
한 이해를 넓혀 갔다. 금산의 고등학생 때는 거의 하지 않았던 소비경험
을 하게 되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으로 적금을 들고,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 아르바이트 일터를 선택할 때는 한의원, 정형외과 
등 병원을 중심으로 신청하면서 미래의 일터에 대한 경험을 쌓으려고 한
다. 현장에서 선배 직업인들이 일하는 모습, 환자를 대하는 모습 등을 관
찰하거나 그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미래 직업생활의 계획을 세웠다. 김서
연은 졸업과 자격증 취득 후 초봉은 140만 원 정도의 병원에 취업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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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며, 적금과 대출을 통해 집을 구하고, 지속적 직업교육을 통해 연봉
을 높여갈 계획이다. 
<직업에 대한 인식>
P: 그걸 배우고 나서, 그 쪽 직업에 대한 인식이 더 생겼다고 해야 하나?
R: 더 관심이 생겼다는 거야?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P: 그 쪽 직업에 아무래도 더 관심이 생겼어요.
R: 관심이 생겼다는 거야 아니면 뭐가 생겼다는 거지?
P: 뭐라고 해야 하지? 인식?     
R: 그 직업인이 됐다는 인식?
P: 네. 그 쪽으로 간다는 인식?   
R: ‘내 길이다.’라는 확신?
P: 그런 쪽.  ‘이 쪽으로 가는구나.’ 나쁘진 않아요. 나름 긍정적인 것 같
아요. [D3]
P: 근육 같은 거 더 상세하게 보고...저번에 대학병원 가서 해부실습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두 번 갔거든요. 매년 가는데... 상태는 별로 안 좋은데.. 근
육 같은 거 볼 수 있거든요. 책보다는 실물로 보니깐은... 더 머릿속에 기억
에 남고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D4]
P: 지금은...물리치료사란 직업 괜찮게 생각하고...좋고...남들 치료해주는 거
잖아요. 그런 거에 뿌듯함을 느낄 것 같고...공부하면서도 몸 같은 거 알아
볼 때 어~이렇구나~ 새로운 걸 알게 되니까 재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중략>...단점은...아무래도 외국 같은 경우에는 6년 공부하고 의사 급으로 
대우받는데...한국은 아니잖아요. 의사 아래 급으로 생각하고...개원도 못하
고... [D4]
<육체노동에 대한 생각의 변화>
P: 부족하지 않을 만큼 벌고 싶은데... 그런데 제가 그만큼 많이 번다는 말은 
제가 그만큼 치료를 한다는 거잖아요? 몸이 솔직히 망가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몸이 힘드니까...<중략>...단점... 사람을 치료한 만큼 몸이 상할 거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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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몸이 힘들 것 같아? 
P: 그렇죠. 몸으로 하는 건 힘들 것 같아요.    
R: 너 해봤잖아? 어때?
P: 한 사람당 30~40분하거든요. 그거 하고나면, 몸에 땀이 나있어요. [D3]
P: 엄마가 생활비...엄마가 깻잎 따시는 걸로 다 되는 거잖아요. 아빠는 깻잎 
아예 안 따시거든요.
R: 엄마가 주로 노동하시는구나? 엄마처럼 살고 싶지는 않구나?
P: 되게 힘들고...몸이...그리고 다 보면은 제 걱정이나 아빠 걱정 하고...자기 
몸도 힘드신데...자식도 중요하고 남편도 중요한데...저는 저가 먼저이고 싶
어요. 
P: 그래서 농업 쪽은 안 가야겠다...<중략>...물리치료사는 그래도 퇴근시간도 
정해져 있고 문화 활동도 할 수 있고 육체적으로 땡볕에서 힘들게 일하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병원에서...그냥...[D4] 
P: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다...이거는 네...거의...근데 또 어떤 교수님은 왜 
물리치료과 와서 물리치료사만 하려고 하냐고 약품 같은 거 어디 회사 같
은 것도 있고, 너희 미국가면은 더 대우받고 하는데 영어공부해서 가면은 
얼마나 좋냐...미국은 좀 아니고...회사 같은 거는 어 괜찮겠다.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기계 만드는 쪽? [D4] 
<경제생활의 변화>
P: 우선은 놀 데가 보면은 학교 앞에 문화센터 있잖아요. 딱히 돈 쓸 때가 없
었는데 여기는 놀 거 많기도 하고 다 돈 써야 하는 거잖아요? 소비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돈을 더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중략>... 제가 원래
는 돈을 받든... 아빠가 웬만하면 카드를 주시거든요. 그럼 생각 없이 써요. 
어떻게 쓸까...돈이 있으면 이 생각부터 했는데. 지금은 제가 근로 장학생도 
하고 돈 좀 많이 벌 것 같잖아요? 적금 들었거든요? 혼자 막 쓰면 안 되겠
다. 좀 아껴둬야겠다. 저번에 근로 장학금 꽤 했거든요. 장학생을 그 때 한 
200만원인가 벌었어요. 근데 그걸 두 세 달 만에 다 쓴 거예요. 그때는 자
취를 처음해서 많이 쓰기도 했는데...또 이렇게 막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축을 해야겠다. ...<중략>...우선 내년에는...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할 
거구, 졸업하면은 바로 취업을 할지 시간을 두고 할지 고민을 할 것 같아
요.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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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취업하면 돈 벌고 적금해서 집사고...돈 많이 벌면 부모님도...돈 해드리
고...희망적이에요^^(웃음) 돈은 남들보다 먼저 취직하고 돈을 벌거니까...
근데 물리치료사는 특강 같은 거를 많이 다니거든요. 그럼 몇 백 만원 씩 
써요. 그럼 또 월급이 다 걸로 나간대요...그런 것도 좀...[D4] 
<근로 장학생 아르바이트>
P: 아...저도 고민하기도 했는데...그래도 경험 쌓고 하면 좋겠다. 저도 물론 
힘든 건 싫은데. 남들보다 뭔가 좀 더 알고 싶고...욕심...^^(웃음) 잘하고 
싶죠. 그래도 맨날 6시에 일어나고...그리고 저 한의원에서도 일하거든요. 
국가장학생으로는. 거기서는 거기서도 물리치료 쪽 일해요. 그거는 제가 병
원이 있길래, 마침. 국가기관 중에 병원이 있는 거예요. 마침. 그래서 병원
으로 웬만하면 신청했어요. 
R: 아...국가장학생으로 일할 수 있는 내가 일할 수 있는 여러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병원으로 신청한 거야?
P: 환자 대할 때도 뭔가 설명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처음에는 엄청 
미숙했거든요. 지금은 피티사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고 그거 따라하거든
요. 그래도 남들보다는 뭔가 능숙하지 않을까요? [D4] 
P: 좀 물리치료사 쪽이 발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맨날 핫 팩 같은 것
만 하면 발전 없이 그냥 월급이 맨날 똑같은 거구. 나중에 내가 발전해서 
그 피티사...그러면서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만 열심히 한다면...저 
마음가짐에 달린 것 같아요. 하는 만큼 버는 것 같아요. ...<중략>...여기 
저랑 같이 하시는 분이 2년차시래요. 2년차인데 지금 교육받으러 다니시거
든요. 실장님이 그러시는데 2년차에 이렇게 교육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없






① 외로웠던 아동기 :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강은진의 어머니는 첫 번째 이혼 후 낚시터를 하는 새 아빠와 재혼을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엄마의 
직업생활
∙ 엄마는 멋있고 자랑스러운 직업인이다.
∙ 간호사 직업은 장단점이 있다. 
엄마의 
고생
최대한 빨리,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 
교육기관
낮은 성적 심리상담가, 수의사 직업을 포기한 것은 내 탓이다. 
수업, 
진로교육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도 장점과 단점이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실무경험보다 제도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싶다.
<표 12> 사회화 원천-강은진 상호작용과 VAS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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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외로운 아동기를 보냈다. 친구가 없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이
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었던 그 때를 매우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이 경험
으로 인해 강은진은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직업, 남을 도울 수 
있는 직업, 성취감을 주는 직업, 사회봉사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VAS 메
시지를 형성하게 된다. 예를 들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심
리상담가나,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주었던 동물들을 도울 수 있는 수의사
가 되고 싶었다. 
P: 중학교 때는 전 상담 쪽 일을 하고 싶었어요. 심리상담가나...왜냐하면 제
가 좀...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외롭게 보냈어요. 집이 낚시터다 보니까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솔직히 좀 눈치를 많이 보는 가정환경이었고...엄
마를...원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엄마가 원망스러웠던 건 맞
는데...엄마를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니었어요. 엄마가 이혼을 하고 어쨌든 오
빠랑 저가 아주 많이 어렸었어요. 5살이었으니깐...엄마는 막막했을 테니까 
자기가 같이 조금 아이들을 키워줄 그런 사람이 필요했을 테니까...근데 저
한테는 조금 힘든 기억일 텐데...많이 외롭고...제가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
이 많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집에서 들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다
들 바쁘고 오빠도...혼자 자기 인생 헤쳐 나가기 바쁜...아직 어리지만...그
럴 때였고...엄마도...집에 굉장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C1]
P: 그래서 중학교 때 되니깐...그 때 외로웠고...작은 거 하나 누군가한테 말
할 수 없었던 그런 생각이 나면서 나도 커서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주고 싶
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심리상담가나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생각을 했었어
요. 그 꿈을 좀 많이 꿨어요. 간호사란 직업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어쨌
든 불편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는 똑같잖아요. 어쨌든 상담가란 꿈도 누군
가를 도와주고 싶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 이런 게 있었기 때
문에 더... [C1]
P: 원래는 예전에는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나 스스로도 되게 좋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면서 사회봉사도 할 수 있는 
이런 직업을 선호했어요.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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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마당에서 제가 굉장히 외롭다고 했었잖아요? 집에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혼자 그림 그리다가 답답해서 나오면 강아지들이 있으니까, 강아지들이랑 
놀고 했었단 말이에요. 뛰어다니고 동네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했단 말이에
요. 그렇다보니까 강아지를 내가 키우는 동물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계속 같이 자라오다 보니까, ‘얘는 내 친구야, 얘는 나에게 
동물 그 이상이야.’라고. [C2]
P: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점점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서, ‘동물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C2]
② 엄마의 직업생활 
가) 엄마는 멋있고 자랑스러운 직업인이다. 
강은진의 엄마는 두 번째 이혼 후 고향인 금산에 정착하였고, 간호조무
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동네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였다. 강은진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직업생활 이야기를 상세히 보고 듣고 자랐다. 엄마는 간호
사로서 멋진 직업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강은진이 아프면 엄마가 직접 
주사를 놓았다. 동물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애완동물이 위독했던 때 엄마
가 치료해 주던 모습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강은진의 눈에 엄마는 능숙
하고 친절하며 자랑스러운 직업인이었다. 
<멋진 직업인의 모습>
P: 엄마가 감기 걸렸다고 하면 병원에서 링거 가져와서 집에서 놓아 주셨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엄마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남들이 병원 가서 불편한 
침대에서 맞는 링거를 나는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맞고 있구나.’라는 생각
도 했었고, ...<중략>...얘를 동물병원까지 데려갈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
데 엄마가 링거랑 주사바늘을 들고 오더니 ‘엄마가 꽂겠다.’고... 저는 말
렸죠, ‘그러지마 제발... 엄마 위험해, ○○(고양이) 위험해’라고 말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쿨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혈관은 똑같고, 고로 엄마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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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에 느껴지는 건 똑같은 거야’라고... ○○(고양이)발을 딱 잡더니, 사람한
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더니, 주사바늘을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된 거
예요. 그걸 보고서 처음으로 엄마가 정말 제일 멋져보였어요. [C2]
P: 엄마가 술 취한 아저씨들과 싸움을 하거나, 굉장히 힘든 일을 겪는 건 눈
앞에서 본적은 없고, 이야기로만 들었지만, 제 눈앞에서 엄마는 굉장히 능
숙하고, 친절한 간호사였어요. [C2]
나) 간호사 직업은 장단점이 있다.
강은진은 간호사 직업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감이 있었다. 엄마는 집에
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었고, 육체적으로 피곤했기 때문에 가족들
과 대화할 기회도 갖기 어려웠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외로웠던 
강은진은 ‘간호사라는 직업은 가족관계를 소홀하게 하는 직업’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술 취한 사람들의 행패, 환자 보호자
와의 실랑이, 파트 타임 근무의 피곤함, 응급실에서의 사망 목격 등 간호
사의 실제 직업생활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안다. 간호사 직업생활을 옆
에서 지켜보며 강은진은 간호사 직업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어떤 직업이든 장점과 단점을 지니며, 힘들지 않은 직업은 없
다’는 VAS 메시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진로와 직
업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간호사 직업에 대한 거부감>
 P: 제가 동물에 관련된 직업을 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엄마는 이게 영 맘에 
안 들어 하시니까 엄마가 원하는 간호사란 직업을 저한테 계속 말하시는 
거예요. 계속 부담감이 들고 거부감이 들면서 그냥 엄마 말을 귀담아 들으
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엄마가 원하는 거잖아. 아예 제가 그 고민을 해
야 하는 부분에서 빼버렸어요. 간호사란 직업을. 반항심이었나 봐요. 조금.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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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간호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 외로움이 간호사라는 직업에 있어서 안 
좋은 역할이었어요. 간호사라는 직업은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간호사시잖
아요, 그렇다보니까 저와 같이 있던 시간이 적었었어요. 집에 오면 피곤하
니까 바로 씻고 주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엄마에게서 어떻게 보면, 
조금 엄마랑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가끔 속을 터놓고 얘기할 
시간도 마땅치 않으니까, 얘기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간호사라는 직업
은 굉장히 시간을 많이 뺏어먹고,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구나.’라고... ‘나중에 내가 간호사가 되면 내 가족에게 소홀하
게 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C2]
<간호사 직업의 장단점>
P: 아무래도 그 일에 대해 환상만을 갖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엄
마가 매번 야근하고 오거나, 간호사 일을 하면서 엄마가 항상 그래요, 몸이 
굉장히 힘들다고. 내 시간 패턴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을 거라고, 아무래도 
파트 타임 이니까. 이런 현실적인 단점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면, 환상만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환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환상만, 단점보다 장점만 더 부각해서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엄마
가 계속 이야기해줘요. 왜냐하면 엄마는 항상 퇴근하고 오시면, ‘에휴~ 
오늘 술 취한 사람들이 와서~’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랑 실랑이를 하게 
되면 엄마는 자기보다 어리니까 다 동생같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나
서게 된대요. 한번은 술 취한 아저씨랑 싸우다가 쓰러지셨대요. 의식을 잃
고...그래서 되게...(울먹울먹)
R: 그렇구나...엄마가 간호사 일을 하면서 힘든 걸 보면서도...이 일을 선택했
어?
P: 힘들지 않은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그나마 괜찮아
요. 어떻게 뭘 하든 다 힘든 건 있다고 생각해요. [C1]
P: 간호사 일에 대해서 엄마가 말한 것처럼 피곤하고, 사람들이랑 많이 부딪
히고 하는 게 단점이겠지만, 또 그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성취감은 장점이고
... 그런 걸 다 따져보다 보니까, 진로를 선택할 때에도, ‘뭘 하든 다 장점과 
단점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때.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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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엄마의 고생 : 최대한 빨리,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 
몸을 혹사시키며 일하는 엄마를 지켜보는 강은진은 마음이 아프다. 강
은진이 12살 때부터 엄마는 홀로 두 남매를 키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
하기 시작하였다. 병원 응급실은 8시간씩 삼교대 파트 타임으로 운영되는
데, 돈을 더 벌기 위해 엄마는 16시간을 일하거나 야근을 하는 일이 많
다. 강은진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대학 등록금이 걱정된 엄마는 인삼
밭 일도 추가로 하였다. 응급실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엄마는 언제 일을 
그만둘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한다. 
강은진에게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나와 엄마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엄마의 고생하는 삶을 옆에서 지켜보며 
강은진은 ‘최대한 빨리 직업을 가져서 엄마의 짐을 덜어드리고 엄마를 
책임져야 한다.’는 VAS 메시지를 형성한다. 자신이 직업을 가져서 소득
이 있어야 엄마는 자기 몸을 돌보고 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직업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엄마는 비정규직이고, 나이가 제일 많아서 언제 
병원 일을 그만두게 될지 모른다. 엄마는 두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결
혼할 정도의 자금이 장만되기 전까지 불안해서 쉴 수가 없다. 엄마는 불
안하고, 강은진은 ‘최대한 빨리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
<엄마의 고생>
P: 엄마가 지금은 인삼밭 일도 하시면서 응급실에서도 일 하신단 말이에요. 
응급실도 인력이 부족해서 원래는 8시간 파트 타임젠데...이브닝, 나이트, 
데이 해가지고 파트 타임이에요. 근데 이제 투 타임을 뛰면은 16시간을 일
하는 대신에 돈을 더 받을 수 있고. 야근을 하면은 돈을 더 벌 수 있어요. 
엄마는 혼자 두 명을 키워야 하니까 오빠랑 저랑...투타임을 뛰거나 야근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되게...되게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울
먹)...근데 요즘에는 저 대학갈 때 되니까 이제 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인삼밭 일을 배워서 인삼밭 일을 또 한다고, 거기 가서 밭일을 또 하고...
(울면서) 그니깐 엄마의 문제가 몸 생각을 안 하면서 해요.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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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의미>
P: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빨리 직업을 가져서 엄마 편하게 해야겠다...일단 
그래야 자기 몸 생각하면서 쉴 것 같아가지고...
P: 직업을 갖는 다기 보다는 직업을 가져서 나 자신하고 엄마한테 무얼 해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뭘 해주고 나한테도 뭘 해주고 엄마한테
도 뭘 해 줄 수 있느냐...
R: 왜...엄마한테 뭘 해줘야 하지?
P: 음...엄마가 너무 힘들게 저를 키워가지고...(눈물) 그냥 되게 해주고 싶어
요...(눈물). [C1]
P: 뭐라고 해야 돼지? 엄마를 책임져야 되는 존재. 엄마를 좀 빨리 편하게 쉬
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R: 엄마의 짐을 빨리 덜어줘야겠다고 생각하는구나.
P: 최대한 빨리...그리고 완벽하게. [C1]
<직업의 안정성>
P: 엄마는 너네가 대학교를 가서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기 전에는 엄마는 
불안해서라도 계속 일을 할 거라고. 저한테 그래요. 엄마는 그래요. 너네가 
결혼할 돈을 벌어두고 일을 그만둬야 하지 않겠냐고. 계속 그렇게 말하거든
요. 엄마는 계속 불안한가 봐요. 자기가 혼자니깐 우리가 안정적이고 기반
을 잡기 전까지는 자기는 쉬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
아요. 그래도 굳이 그렇게 엄마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 일을 하지 마라. 밭
일이라도 그만둬라. 엄마가 지금 병원에서 가장 나이가 많대요. 엄마도 지
금 그렇게 안정적인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그만두면 또 밭일을 해야 되니
까...여기 밭일에도 매달리고 병원에도 일하고... [C1]
⑵ 교육기관의 메시지
① 낮은 성적 : 심리상담가, 수의사 직업을 포기한 것은 내 탓이다. 
강은진은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곧잘 하는 모범생이었다. 하지만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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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되면서 공부가 갑자기 어려워졌고 성적이 떨어졌다. 친구들은 하
나둘씩 학원이나 과외수업을 받기도 하였으나, 강은진은 끝까지 야간 자
율학습에 참여하며 혼자 공부했다. 성적이 오르지 않았고 중학교 때까지 
지니고 있던 심리상담가, 수의사와 같은 직업은 포기하게 되었다. 성적이 
떨어지고 목표하는 직업군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강은진은 모두 자기 탓이
라고 받아들였다. 자신에 대해 ‘노력을 하지 않았다. 쉬운 길을 걷고 싶
었다. 목표가 있어도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지 못한다. 집중력이 낮다.’
는 평가를 하였다.
P: 고등학교 때 처음 수학 A반에 들어갔는데 성적순으로 배정...하나도 못 알
아듣겠는 거예요..그 때부터 조금 수포자(수학포기자)의 길로 들어선 것 같
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공부가 중학교 때랑 너무 난이도 차이
가 나니까...못 따라갔었어요...그러다보니까 성적도 떨어지고...어쨌든 제 
탓이죠.^^ [C1]
P: 수의사라는 꿈도 있었거든요. 동물 관련된 꿈 중에 제일 먼저 꿨던 게 그
건데...그건 1등급이잖아요. 근데 나는 높아봐야 4등급인데...그 벽이 좀 높
게 느껴졌고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조금 포기의 길로 
접어든 것 같아요. [C1]
P: 말로만 상담가가 되고 싶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에 대해서 큰 노력을 하진 않았어요. 그 꿈을 오래 꾸고 그 꿈을 하고 
싶어서 대학교까지 알아보는 것 까진 했는데 성적을 보고 그냥 포기를 해
버렸어요. 왜 그랬는지는 기억이 안나요. 그때는 그냥 쉬운 길을 걷고 싶었
나 봐요. [C1]
P: 예를 들면, 심리상담가 그 일을 제가 성적이 안 된다는 걸 느꼈었잖아요? 
그 때 되니까 성적을 올릴 자신이 없고, 그 당시에는 공부도 하기 싫고 그
러니까 그냥 그걸 포기해버린 거죠. [C3]
P: 저는 주위 시선도 많이 의식하고, 주변 의견에도 많이 흔들리고... 어떤 목
표가 딱 생겨도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해도 막 추진력 있게 밀고나가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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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악착같이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쉽게 포기하고... 더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는 스타
일인데... [C3]
P: 집중력이 한번 딱 하면 해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습관 때문인 
것 같아요, 무언가 하나를 지긋이 오랫동안 하려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굉
장한 흥미를 갖고 있어야하는데, 공부에 흥미가 없으니까, 한번 ‘공부해
라, 공부해라’ 옆에서 붙잡으면 한 시간 동안은 공부를 열심히 해요. 한 
시간이 지나고 한번 어디다 딱 눈 돌리면 집중력이 안 돌아와요. [C3]
② 수업, 진로체험과 진로상담은 큰 의미가 없다. 
강은진은 학교에서 기억에 남는 수업이나 선생님은 없다고 말했다. 경
제수업도 받은 기억이 없다. 또한 학교에서의 진로상담과 진로체험에 의
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진로상담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교사가 희망대
학과 지망학과를 물어보고 자료를 제공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진행되었다. 
학교에서 성격검사, 적성검사와 같은 진로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였으나 진
로선택 때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자기 스스로 고민했던 시간과 엄마와
의 상호작용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진로체험은 특정 직업과 
관련한 행위를 따라하는 방식이었다. 사회복지사 직업체험에서 휠체어 운
전법을 배우는 식이었다. 진로강연 강사들은 실제 그 분야에 종사하는 직
업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 직업선택에 
도움이 되는 그 분야의 종사자가 말해주는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진로상담>
P: 1차 때는 한번 상담을 해주시고, 애들한테 종이를 주시면 희망대학 있고, 
지망학과, 전형 이렇게 표로된 종이를 주세요. 거기다가 제가 일단 학교를 
알아봐서 쓴 다음, 쌤한테 ‘선생님 저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싶습니다.’라
고 하시면, 선생님이 시간을 짜셔서 상담을 해주신단 말이에요...<중략>...
P: 그냥 간단히 물어보셨어요. ‘왜 하고 싶어?’라고 물으시면, 저는 당연히 
‘어떤 점 때문이다. 엄마랑 이야기 나눴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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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쌤은 거의 다 ‘아~ 그렇구나.’하시면서 순응해주셨어요. 원서를 쓰기 
전에 자기들도 마음에 들어야하니까. 그러면 쌤도 그냥 다른 애들도 쌤한테 
먼저 가서 ‘선생님 이 학과랑 이 학과 자료 좀 주세요.’라고 하면 선생님
은 학교별로 등급 나온 자료들 다 뽑아주시고... [C2]
<진로검사>
P: 그 때 보기는 중요하게 봤죠. 근데 검사를 1년에 2번씩은 했으니까 여섯 
번은 했는데 항상 비슷하게 나오니 성격 파악에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중략>...
P: 아니요. 결국 직업선택 함에 있어서 그런 검사들보다는 그냥 계속 고민하
고 엄마랑 함께 얘기하고 이런 게 더 영향을 끼쳤으니까. 만약 어떤 검사를 
더 해줬다고 해도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C4]
<진로체험>
P: 고등학교 때 직업체험 사회복지사, 응급 구조 이런 거 들었는데, 응급 구
조에서는 심폐소생술하고 끝나고, 사회복지에서는 휠체어 운전하는 법 가르
쳐주고 끝나고 하니까 그렇게 크게 내 직업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
았던 거죠. 정말 만약에 후배들한테 어떤 활동을 해준다면 정말 현실적으로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되는, 그 분야, 업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그냥 강사
분들이 아닌, 간호사라면 병동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직업들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P: 응급구조 체험했다고 했잖아요. 소방서에서 구급대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닌, 그 학과를 나오신 분들이니까 직접적인 현장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없잖아요. 정작 우리가 종사하는 곳은 현장인데.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
어요. [C4]
⑶ 지역사회의 메시지
① 도시의 대학병원 : 간호사 직업의 가능성을 보다.
강은진의 엄마가 수술을 하고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
다. 강은진은 일주일 정도 병원에서 지내면서 큰 병원 간호사들의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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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기회를 가졌다. 그곳의 간호사들은 힘들어 보이기도 
했으나, 헌신적이고, 친절했고, 멋있어 보였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요구
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며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간호사는 인내심, 침착함, 성실함, 책임감을 갖추어야 한다. 
‘불편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직업이 의미 있다.’는 
VAS 메시지를 형성한다.
또한 간호사라는 직업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강은진은 간호사가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사실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간호사는 완벽해야 하고,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여겼고, 환자들에
게 실수를 하는 것이 두렵고 자신이 없었다. 그런데 대학병원의 경력 있
는 간호사들도 계속 실수를 하면서 배워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간호사 
직업에 대한 부담감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마음이 움직였던 계기가 되었
다. 
<간호사의 자질>
P: 처음에 우리 엄마가 하는 일?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는
데 엄마가 한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거기 제가 간병인으로 따
라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간호사 언니들 보니까 되게 헌신적이었어요. 친절하
고...<중략>...습관적으로 손세정제로 손세정을 하고 들어오고 엄마한테 친
절하게 설명해주고 간병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거 보
고서...그걸 하는데 되게 멋있어 보인다고 해야 하나? 멋있어 보이기도 하
고 되게 힘들겠다. 하고 생각하는 와중에도 되게 굉장히 의미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중략>...
P: 그 언니는 그걸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하는데 그걸 계속 대답해주느라 집
에 못가는 거예요. 저는 그 때 그냥 보호자 침대에 커튼 치고 소리만 듣는
데 ‘저 일을 하려면은 인내심도 필요하고 침착함도 필요하고 성실함도 있
고 책임감도 있어야 하는데 저렇게 해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보호자들이 
조금 마음이 편해진다면 되게 의미 있는 일이겠구나... [C1]
<간호사의 실수>
P: 엄마랑 의견 충돌이 있을 때였는데 완전 귀를 막고 있을 때였는데...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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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놓고 그런 거 무서워,...난 환자들한테 실수할까봐 그런 거 못해...그랬는
데... 거기 있는 언니들도 계속 실수를 해요. ...<중략>...막 진통제 왜 안 
갖다 주냐고 언니한테 화를 내는데...그걸 보고도 ‘이렇게 큰 병원에서 이
렇게 많은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들이고 꽤 경력이 있는 간호사들인데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구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간호사라는 게 완벽해
야 한다. 빈틈이 없어야 된다. 이런 줄 알았는데 그냥 저렇게 실수를 하면
서 배워가는구나 좀 다른 눈으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조금 
친절하고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들에 조금 마음이 동했던 것 같아요. 
[C1]
<간호사 직업의 가능성>
P: 그것도 있고 엄마가 아픈 모습 보니까 내가 차라리 보건 계통에서 일을 
하면은 엄마가 큰 수술을 받기 전에 먼저 검진도 제대로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C1]
2) 진로선택 시기
⑴ 전공 선택의 과정 : 받아들임과 거리두기
① 엄마의 지속적 설득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엄마는 간호사 직업을 권유했고, 강은진을 지속적
으로 설득했다. 수능시험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입시원서를 쓸 즈음 엄마
와 강은진은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된다. 엄마는 응급실에서 일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일이라는 것을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통해 
이야기하였다. 단순히 취업가능성, 안정성 등 현실적인 문제를 이유로 권
유한 것이 아니며, 강은진이 중시하는 생명을 아끼는 마음, 남을 돕고 싶
은 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은진은 엄마와의 대화 이후 결정
적으로 마음이 움직였고, 이전과는 다르게 간호사 직업이 의미 있고, 가
치 있게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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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설득>
P: 원래 제가 막 원하던 꿈은 아니었어요. 엄마가 원하셨죠...엄마한테 설득을 
당했죠. ...<중략>...돈도 많이 못 벌고 취업도 안 되고 하니까 계속 저도 
아니까 저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계속 엄마가 간호학과 가라고 설득을 
해서 엄마한테 설득 당했죠. 근데 지금은 만족스러워요... [C1]
P: 예를 들면 엄마는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되게 몸은 힘든데 마음은 되게 뿌
듯하고...솔직히 응급에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
이 많고 이렇게 해드리면서 속으로 좋은 곳 가시라고 인사도 해드리고 엄
마가 저랑 같은 또래 아이들 만나면 되게 따뜻하게 해준대요. ...<중략>...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뿌듯하다고...나는 너가 생명을 되게 아끼는 마음 알
아서 동물에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엄마가 아니까...나는 너가 이 일
을 했으면 좋겠다고... [C1]
P: 그것 때문에 어쨌든 결정적으로 마음이 움직였긴 했어요. 엄마의 그 직접 
응급실에서 일을 하시면서 겪었던 많은 사람들과의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마음이 움직였어요. ...<중략>...그렇게 구체적으로 
딱 들으니까, 내가 이 직업을 내가 생각하던 것과는 많이 다르게 이 직업이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가치 있게. [C2]
R: 반대로 엄마가 간호사 일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은진이가 이 진로를 선택
했을까?
P: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R: 그러면 무슨 일을 선택했을까?
P: 아무래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것 같아요. [C2]
② 받아들임과 거리두기 : 선택의 주체되기
간호사 직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강은진이 간호학과 
전공을 선택하게 되기까지는‘받아들임’의 과정이 필요했다. 또한 엄마
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
었음을 확인하는 ‘거리두기’의 과정이 있었다. 처음에는 ‘엄마가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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셨다, 설득을 당했다’고 이야기했으나, 점차 ‘간호사 직업이 가치 있고 
소중하게 느껴졌으며 좋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이 중간 과정에서 
강은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고 엄마의 행위가 지닌 의미, 자
신의 행위가 지닌 의미를 해석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받아들임과 거리두기’의 과정은 수동적인 주체에서 자율적인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작업이었다. 엄마의 권유와 설득을 의문 없이 수용
하는 것과 자신의 행위에 대해 회의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거친 후 수용하
는 것은 서로 다른 행위이다. 겉으로는 이 둘의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는
다. 하지만 ‘엄마가 설득하여 간호사 직업을 선택했다.’라고 서술하는 
것은 현상을 깊이 있게 보여주지 못한다. 엄마가 설득하는 행위와 강은진
이 간호사 직업을 선택하는 행위 사이에는 ‘받아들임과 거리두기’의 치
열한 과정이 존재했다.
첫 번째 단계는 간호사 직업의 장점을 근거로 들어 합리적 선택이라고 
인식하는 과정이었다. 직업은 생계유지의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집안 형편상 취업이 잘 되고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어느 지역
이나 병원이 있기 때문에 간호사 직업은 다양한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보수도 적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중요시하는 직업 선
택의 조건인 ‘성취감’과, ‘사회봉사’의 요소에도 부합한다. 
두 번째 단계는 엄마의 설득 행위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이었다. 
강은진은 다른 사람들이 엄마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인식했다. 다른 
사람들은 엄마가 자녀에게 간호사 직업을 선택하도록 ‘주입’했고, 엄마
가 원하는 진로를 자녀에게 강요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강은진은 다른 
사람들이 엄마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싫고,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다. 강은진은 엄마가 간호사 직업을 권유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해석한다. 엄마는 다양한 직업을 가져보았는데, 그 중 간호사 직업에 정
착한 데는 그만큼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간호학과를 지원한 학생들 중에
는 부모가 보건계통에 종사하는 사례가 많다. 부모가 자신의 직업을 자녀
에게 권유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러한 전공 선택이 최종적으로 엄마의 설득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였음을 표현하는 과정이다. 자신은 엄마와 상의는 하지만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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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는 것은 아니다. 엄마의 의견이 괜찮은 것 같다
는 스스로의 판단을 했을 때 따르는 것이다. 엄마의 설득 때문만이 아니
라 대학병원에서의 경험을 계기로 간호사 직업이 좋아졌다. 자신의 개인
적 특성들을 간호사 직업생활에 적합한 것으로 해석한다. 
<전공 선택의 근거>
P: 일단 취업이 잘 되니까...그리고 안정적이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가 막 
돈 많고 그런 집이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다 시켰을 텐데 그게 아니
니까 일단 취업을 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제일 취업이 잘 되는 학과하고 
지역 어디든 가도 병원은 있으니까... [C1]
P: 내가 생각을 해도 너무 조금 철없게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어떻게 보
면 직업이란 게 먹고살고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혼자서 깊게 하면서 선택을 바꿀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뭐... 좀 제가 보수 적은 일을 하더라도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으면서 살아갈 형편이 아니니까 엄마 힘들게 일하시는데 제가 엄마 호강
도 시켜드리고 싶은데...그런 직업을 가져서 과연 엄마한테 잘 해드릴 수 
있고 나도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C1]
P: 안정적이고 기회도 많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도 넓잖아요. 간호학과라는데 
하나를 나오면은 학교랑 연결된 병원으로도 갈 수 있는 거구. 보건 선생님
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나갈 수 있대요. 방향도 더 많고 취업도 잘되
는 편이고... 보수도... 간호사란 직업이 일단 그 기술을 배워놓으면 보수도 
적은 편이 아니래요.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좋더라고요. [C1]
P: 성취감은 어렸을 때부터 중요하게 생각했던 제가 가져왔던 거구...보수나 
안정성은 엄마 얘기를 듣고 엄마랑 같이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이렇
게 함께 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요소로 됐으니까...지금은. 웬만하면 3
개 다...그래서 제가 간호학과를 선택한 이유도 간호사란 직업이...엄마의 
얘기에 따르면 보수나 안정성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너의 성취감도 따라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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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다. 그래서 간호학과를 선택한 것도 있어요. 그 세 개를 다 챙길 수 있으
니까. [C1]
<설득 행위의 긍정적 해석>
P: ‘엄마 나는... 친구들이 애들한테 말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엄마한테 설득
을 해서 간호학과에 진학했다, 원래는 이게 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
면, 엄마를 굉장히 저를... 꽉 쥐고 안 놔주시는 그런 엄마로 보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이 엄마를 그렇게 보는 게 싫단 말이에요. 엄마니까... 안 그
러시거든요, 저를 완전 놓고 키우시거든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중
략>...그렇게 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엄마가 계속 안정적인 직업,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저한테 주입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날 활용한다고 생각하
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친구들도 그렇고. 그게 저는 속상하니까, 우
리 엄마 그렇게 안 봐줬으면 좋겠는데... [C3]
P: 그런데 간호학과 지원하는 애들 보면, 엄마 아빠 중 한명은 보건 쪽에 종
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건 쪽이 조금...자녀들도 많이 오고 하더라고요. 
면접을 보는데, ‘어머니가 간호사셔서, 보건소에서 일하셔서, 어머니가 뭐, 
어머니가 뭐~’...<중략>...그만큼 그분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내 자
식도 이런 걸 시키고 싶다.’ 라고 하실 정도로 많이 장점이 많은 거 아닐
까요? 그리고 또 걔네도 엄마, 아빠... 아무래도 저처럼 계속 엄마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익숙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야기를 듣는 
거니까. [C3]
P: 그 전에 많은 직업을 했었어요. 제약회사 직원도 해보시고, 보험회사 직원
도 해보시고, 식당도 운영해보셨고, 정말 많은 직업을 해보셨는데, 결국 정
착하게 된 건 간호사 일이잖아요? 엄마는 그만큼의 간호사라는 직업이 메
리트가 있고, 자신한테 도움이 되고 좋으니까 그 직업에 정착을 하신 거예
요. 이걸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내가 많이 경험해보고, 
내가 정말 좋다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본 거니까 아무래도 더 믿음이 가셨
나 봐요. 간호사라는 직업이.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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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주체되기>
P: 엄마한테 물어봤다고 해도 다 엄마 말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엄마와 저의 
의견충돌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말을 듣고, ‘이건 엄마가 나보다 
더 많이 살아본 사람으로서의 조언이니까, 이 방식이 괜찮을 것 같다.’라
는 생각이 들면, 엄마의 말을 한번 따라 봐요. 그런데 엄마 말을 따르면 나
쁜 쪽으로 흘러가는 건 거의 없더라고요, 신기하게. [C3]
P: 그냥 지금 다 놓고 생각해보면, 너무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직업을 가
져도 먹고 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모든 
걸 다 뛰어넘을 정도로 간호사라는 직업이 더 좋아졌어요, 지금은. [C2]
P: 조금 뭐라고 해야 하지? 글 쓰는 것도 조금 잘하고요, 말도 막... 책을 많
이 읽는 편은 아닌데, 말을 단어 같은걸 조리 있게? 정리를 잘해요. 말이나 
글이나. ...<중략>...아무래도 의사소통에서, 같은 질병의 환자의 상태를 전
달하더라도, 조금 더 요약적으로 깔끔하게, 정확하게 딱... [C3]
⑵ 대학입시와 간호학과 합격 
① 간호학과 면접 준비 : 간호사 집단의 가치관 습득
간호학과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은진은 의료법 개정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지위 관련 기사를 접하였다56). 이를 통해 간호사와 간호조무
사의 업무범위, 지위, 자격조건 등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엄마가 간호조무사였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집단의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
보았다. 간호조무사도 병원에서 간호사가 하는 업무(주사 처치, 치료행위 
등)를 할 수 있으며, 2년 동안 전공 관련 이론 공부를 하는 것보다, 오랜 
56)  보건복지부는 2015년 의료법 개정을 통한 간호인력 개편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현행 
간호 인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구분되는 2단계 형태다. 향후 간호지원사 제도를 
도입해 간호사, 1급 간호지원사, 2급 간호지원사 등 3단계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교
육수준, 업무범위에 따라 간호지원사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1급 간호지원사는 복
지부장관 ‘면허’를, 2급 간호지원사는 복지부장관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보건
복지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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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 실무 경험을 쌓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강은진은 관련 법제정을 둘러싼 논쟁문제를 접하면서 간호사 집단이 지
지하는 주장과 근거들을 내면화하고 그들의 관점을 취하는 과정을 경험했
다. 간호조무사의 지위와 업무범위는 한계가 있어야 하며, 제도적으로 면
허증과 자격증의 차이는 보장되어야 하며, 4년 동안의 대학교육이 전문성
의 조건임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는 간호사 집단의 규범과 가치관을 습득
하는 과정이었다.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집단의 차이 인식>
P: 예를 들어 간호사랑 간호조무사에 대한 관계에 대한 법제정이 최근 있었
단 말이에요? ...<중략>...저는 간호사랑 간호조무사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중략>...간호조무사는 조금 더 저렴하게 고용을 할 수 있어
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엄마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일을 같이 해
요. 주사도 놓고, 링거도 꽂고 간단한 진찰도 하고 그러는데, 대학병원에서
는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간호조무사는 혈액 샘플 같은 거 갖다 
주고, 시트정리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중략>...‘아니 그런 일
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6년 동안 했다고 해서 주사도 놓고, 차트를 
정리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쓴 글들을 보면서, ‘내가 되게 내 관점
에서 이 문제를 생각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간호 면허, 4년 동
안 고생을 해서 간호 면허증을 딴 사람들 입장에선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C2]
P: 왜냐하면 그래서 더 읽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간호조무사는 그냥 저희 엄
마도 그랬듯이 인터넷 강의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기초적
인 것만 배우는 건데, 간호사 면허를 따려면 4년 동안 대학에서 아까 그 병
리학, 아니면 ‘별에 별 거 다 배워야하는데,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겠느
냐, 어떻게 그 시간을 보상 받으려면 이건 부당한 대우이다.’라는 글들이 
되게 많아서, 그냥 이렇게 간호조무사 말고, 온전히 4년 동안 대학에서 고
생해서 나온 간호사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서, 그런 생각이 변하는 계기가 됐어요.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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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집단의 가치관 지지>
P: 원서를 넣을 때까지는, ‘전문대 간호학과만 붙어서 자격증만 따도 괜찮은 
거지, 오히려 2년 동안 공부하는 것보다는 경험을 더 많이 하니까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R: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어?
P: 네. 면접 준비 하면서, ‘아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격증과 면
허증의 차이가 큰 문제구나~’ 왜냐하면 대학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는 주
사도 못 놓는 그런 처치를 못한다고 하니까... [C2]
P: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2년 동안 대충 기
초를 배운 사람들, 4년 동안 정말 파고파고 또 파서 전문적으로 지식을 밟
게 된 그런 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그냥 어느 것 하나, ‘이게 
더 낫다’라고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중략>...이왕이면 전문
적인 간호사가 되고 싶죠. [C2]
② 간호학과 합격 : 간호사 직업은 특별하고, 나는 자격이 있다.
강은진은 간호학과에 합격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학입시 전형을 전략적
으로 활용하였으며, 엄마의 정보와 조언도 큰 도움이 되었다. 성적이 낮
은 강은진은 내신점수나 수능점수보다 면접점수의 비중이 높은 타 지역의 
지방대학에 지원하였다. 간호조무사 엄마의 직업생활을 지켜보아 왔던 강
은진은 면접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
<면접시험과 엄마의 조언>
R: 면접 전형 이란 게 뭐야?
P: 학생부 전형이 수시중에 애들이 생활기록부나 성적 보고 뽑는 데는 면접
을 봐도 비중이 적어요. 10% 정도? 면접 전형이면 비중이 40%로 늘어나요.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붙을 수가 있어요. 면접 잘 보면은. 
R: 면접을 잘 본거야?  
P: 조금 잘 본 케이스예요^^(쑥스러워하며).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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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엄마한테 면접 볼 때도, 예상 질문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간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엄마가 ‘청결’이라고... 대학교 교육과정에서 제
일 처음 배우는 게 손 청결이나 이런 거래요. 간호학과 그게... 그래서 그런 
것도 도움이 됐고. [C3]
간호학과에 합격한 이후 강은진은 대학 진학과 간호사 직업에 대해 긍
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강은진에게 대학은 간호사 직업을 얻기 위해 체
계적인 직업교육을 받고,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한 기관이다. 간호사는 충
분한 교육이 필요한 직업이고, 대학 진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4년 
동안의 대학 교육 이후에는 능력과 태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다. 4년제 간호학과 졸업생이 간호사가 된다는 것은 ‘그냥 직장을 얻는
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VAS 메시지를 형성한다. 
P: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간호사라는 직업을 
딱 정하고, 대학교도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학까지 붙게 되고, 간호사
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나니까, 어쩌면 간호사라는 하나의 딱 집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파니까, 이렇게 좋아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
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들 속에서 그냥, 이 사람은 어떻다, 이 사
람은 어떻다 보면,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고 마
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 놓고 계속 이 사람의 좋은 점만 보려고 하고 그러
다보면 점점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C2]
<대학의 의미>
P: 솔직히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간호사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대학 진학이 중요하죠. 이것은 좀...어떤 장래희망을 
갖고,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애들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
질 것 같아요, 대학 진학이라는 것은.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먼저 경험을 
쌓아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애들한테는 대학 진학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
가 아닐 텐데, 일단 충분한 교육이 필요한 학과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이 
아주 중요한 거죠.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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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아무래도 4년 동안 제가 열심히 배워서 더 많은 지식이 있으면, 그만큼 또 
저에게 치료를 받는 환자들도 편할 테고, 그 직업에 대해서 갖는 마인드도 
달라질 것 같아요. ...<중략>...예를 들면, 2년 동안 자격증을 따서 병원에 
취업을 하려고 과정을 이수하고 딱 나온다면, 그냥 직장을 얻는다는 기분일 
텐데, 4년 동안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더 전문적인 걸 갖춰서 4년 
동안 노력했던 경험들을 갖고서 취업이 되고, 환자들을 돌보게 된다면 그냥 
내가 고생했던 시간만큼이나 마음가짐의 무게도 달라질 것 같아요. ...<중
략>... 조금 더 책임감이 있어지고, 내가 지내온 시간에 대한...무엇이라고 
해야 하지? 어...시간에 대한...책임감. [C2]
강은진은 간호사 직업과 대학 진학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동시에, 자신이 그러한 자격이 있음을 이야기했다. 특히 수능시험에서 성
적은 낮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음, 야간 자율학습에 마지막까지 참여
함, 끈기 있고 노력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의사나 간호사 직업은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직업이며, 이러한 전공 선택에 있어서 수능시험 최저등급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면접점수
의 비중이 40%인 면접전형을 통해 합격하였으나, 수능 최저등급 학력 기
준을 충족한 자신은 그냥 면접만 잘 본 아이들, 수준이 안 갖춰진 아이
들, 끈기 없는 아이들과는 다르다고 자기를 해석했다. 
<수능시험의 의미>
P: 정말 끈덕지게 붙어 있는 애들이 그만큼의 결과를 받게 되는 게 수능이라
고 생각해요. ...<중략>...그냥 계속 끈덕지게 야자 계속 나가고, 솔직히 야
자 5명이었어요, 마지막 때. 그래도 마지막 야자까지 계속 남아있고, 끝까
지 준비했어요, 수능도. 굉장히 ‘아 나는 여유롭게 맞출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안 될 것 같아서...불안하니까 계속 끈덕지게 붙잡고 있었
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된 거잖아요? 어쨌든 수능이라는 제도가 결국에는 
끝까지 노력하는 애들한테, 그만큼의 결과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C3]
- 152 -
P: 네. 또 중요한 직업을 준비하는 학과일수록, 최저등급이 꼭 있어요. 의사
나, 간호사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직업. 돈을 많이 번다거나 그런 게 아
니라, 의사와 간호사는 최저가 왜 있냐면,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까, 
전문적이어야 하니까, 최저가 꼭 있는데, ...<중략>...최저까지 없으면, 애들
은 그냥 면접보고 들어가는 거고. 정말 제대로 수준이 안 갖춰져 있고, 끈
기 없는 애들 올라가면 안 되는 거니까. [C3]
⑶ 사회적 지지: 간호조무사 엄마는 풍부한 사회자본 
사회인지적 진로이론의 관점에서 강은진의 진로선택 과정을 살펴보면, 
진로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풍부한 사회적 자원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
다. 사회인지적 진로이론에서 직업 선택은 직업에 대한 흥미, 목표설정, 
직업교육기관으로의 진입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유의미한 요인은 
개인의 능력에 대한 인지적 요소와 환경에 대한 인식이다. 강은진은 낮은 
성적, 한 부모 가정, 저소득가정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엄마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간호사 직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
아졌다. 학교 교과 성적이 낮은 강은진은 처음에는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낮게 평가했다. 자신은 집중력이 낮고, 쉽게 포기하며, 노
력을 하지 않으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추진력이 약하다고 평가했다. 하
지만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은진은 자신을 ‘끝까지 노력한 
사람, 끈기 있는 사람, 간호사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재평가하고 
있다.
둘째,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자본을 지니고 있었다. 우선 가정에서 엄마
와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였고, 부모-자녀 간 신뢰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
러한 신뢰는 Coleman(1988)이 주장하는 사회 자본의 가장 중요한 요소
이다. 청소년에게 가족의 사회적 자본은 부모-자녀 관계, 학습 및 성장을 
위한 부모의 노력, 시간, 관심, 개입 등의 총체를 말한다. 한 부모 가정이
라는 환경 맥락이 부정적인 의미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강은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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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한 부모인 엄마는 세상에 하나뿐인 유일한 존재이며, 이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엄마-자녀 간 신뢰>
P: 모든 걸 공유하게 되어있고, 엄마가 그냥 더 소중해요... 왜냐하면 단 한명
이니까, 한명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P: 왜냐하면 굉장히...소중한 물건이 두 개가 있어요, 같은 게 두 개가 있어
요. 그런데 얘가 두 개가 있을 때는 두 개를 좋아하고, 만약 하나를 잃어버
려도 하나가 남아있으니까 그나마 위안을 얻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얘를 정말 아끼는 거예요. 얘가 얘까지 잃어버리면 저는 아
무것도 없는 거니까.
P: 또 엄마가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엄마가 티를 안 내는 거지 굉장히 
많이 알아보시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평소에 얘기를 안 하시는 거거든요. 
거의 엄마 말 듣다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C3]
또한 간호조무사인 엄마는 간호사 직업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네트워
크를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을 지니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아빠
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외갓집 식구들의 지원이 있었다. 친척들은 물
질적·심리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었다. Bourdieu(1986)에 따르
면 특정 행위자가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크기는 자신이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규모와 그 연결망에 포함된 각 개인들이 소유한 
자본의 크기에 달려있다 즉,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자원을 
얻기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동원할 수 있는 직간접적 인맥의 총합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은 가정 외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존재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네트워크>
P: 엄마랑 어쨌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막막해서 정말 혼자 헤쳐 나가는 기
분이 들고, 혼자 해결해 나가야하는 기분이 들고 막막할 때, 아무도 옆에서 
조언을 해주지 않는 것보다는 일단 나는 엄마랑 같은 일을 하는 거니까, 엄
마한테서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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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엄마랑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신다고 
해요. ‘레포트 같은 것도 쓸 때, 자료 부족하면 이야기하라’고...‘언니 
대학 다닐 때, 쓰던 거 아직 안 삭제하고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이런 면
에서도...어쩌면 엄마랑 같은 직업에 종사하면 얻는 게 되게 많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언도 그렇고 자료도 그렇고... [C3]
P: 이모 세 분에 삼촌 한 분인데 거의 넷째 이모랑 막내 이모가 도움을 많이 
주세요. 넷째 이모는 지금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으로서도 그
렇고 그냥 이모로서도 엄마의 동생으로서도 그렇고 저나 사촌언니들이나 
오빠한테도 굉장히 평소에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중략>...이모랑 삼촌
이 저랑 오빠를 굉장히 데리고 다녔어요. 많이 봐주시고. 유치원 때도 그렇
고...놀이공원 같은데도 엄마랑 간 기억은 없는데 이모들이 다 델고 다니셨
어요. ...<중략>...막내이모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모부랑 데이트할 
때 사촌언니랑 저랑 데리고 박물관 놀러가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다 편하
고...대전에 살아요. 자주 오시고...되게 많이 봐요. [C1]
P: 둘째 이모가 치위생사였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많이 듣고... 엄마도 제
가 조그만 걸 잘 만진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너는 조그만 거 
잘 만지고, 시력도 좋으니까 아마 치위생학과가 더 나은 것 같다.’고 말을 
해서, 치위생학과에 넣었거든요. 아마도 그게 영향이 있던 것 같고. 간호학
과도 손재주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C2]
P: 처음에 ○○대학교 붙었을 때, 전화를 주신 거예요. 이모가 너무 기쁘다고 
하시면서, 예치금이 얼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때 제가 0 하나를 잘못 
봐서, ‘20만원인가 200만원일까 그럴걸?’라고 그랬어요. 그 때 이모가 
‘이모가 200만원 모아놨다고, 200만원 통장에 부쳐주겠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이모가 200만원을 부쳐 주냐고...’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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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등학교 졸업 후
⑴ 간호사 직업정체성의 형성 
① 간호사 집단에의 소속감
강은진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점차 간호사 집단에 소속감을 형성해 갔
다. 인터넷 기사를 통해 접한 의료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서 공감을 
하고, 간호사 직업이 결정되었다고 생각했으며, 간호사의 미래 직업생활
을 상상한다. 대학 입학 이후에는 소속감을 더욱 강하게 느낀다. 긍정적
이고 밝은 성격으로 환자들을 웃게 해 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될 수 있고, 
의료인인 간호사는 위계질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간호학과 동기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직업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간호사 관련 뉴
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엄마의 직업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
며, 간호사 직업을 위한 맞춤교육, 완벽한 직업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
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 진학 직전>
P: 메르스를 겪으면서 의료진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는 것에 대한 기사를 봤어요. ...<중략>...그 분들이 그 일을, 
그 직업을 갖고 그 환자를 돌보면서 그 분들의 가족들까지도 주변사람들에 
의해 배척을 당했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
았고, 같은 병원에 있어도 메르스 환자들이 몇 명이 있는지 안 알려 준대
요. 그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병원 내에서도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스트레스가 있고. 그렇다보니까 메르스가 다 지
나간 지금에도, 메르스를 겪은 의료진들은 정신적인 피해가 남아있대요. 그
걸 보면서, ‘이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마음가짐일까?’라는 생각을 깊게 해보면서, 뭔가 마음이... 막... 공감도 됐
고 막 벅찼어요.
R: 그 전에 기사를 봤으면 어땠을까? 간호사라는 직업을 결정하기 전에...
P: 간호사를 결정하기 전에는 그 기사를 볼 생각도 안 했었고, 만약 봤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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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대단하다~’라고 끝냈을 일이었는데, 그 기사를 막상 보고 ‘내가 
나중에 그런 일을 겪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뭔가 마음이... 
[C2]
P: 기준이 늘어났다는 건 제가 간호사라는 직업을 딱 확정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간호사란 직업 안에서 계속 이 직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알
아보고, 뭔가 더 느끼고 하다보니까 가치관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C2]
P: 간호사가 된 건 아닌데, 종종 제가 간호사가 되었을 때의 상상을 하곤 해
요. 환자들한테... 조그맣게 라도 친절하게 대하고 싶고, 그냥 되게 뭐라고 
해야 하지? 조금... 바쁘게 움직이는 간호사가 제가 상상했을 때의 제 모습
이에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고 싶나 봐요. 그냥 내 마음이 움직여서 더 바
쁘게 움직이고, 더 많이 생각하고 그런 간호사가 되고 싶나 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많이 상상해요. [C3]
R: 그래도 간호사라는 직업에 소속감을 느껴? 집단에?
P: 네. 일단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소속감이라기보다는 빨리 
소속되고 싶은 마음이죠. 아직 몸으로 느껴지는 틀이 없으니까...대학에 들
어가서 같이 몸 부대끼면서 공부하고, 실습하고 이러다보면, 대학 들어가자
마자 바로 들 것 같아요. [C3]
<대학 진학 직후>
P: 처음에는 간호사랑 맞지 않다고 해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도 그런 거거든
요. 진득하지 않고 꼼꼼하지 않고. 그런데 맞춰서 얘기 해주시니까, 내 방식
대로 잘 하면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간호사로서 해야 할 업무
는 내 성격에 맞지 않더라도 잘 해야 하는 거고, 난 내 방식대로 환자분들 
웃게 해드리고 이런 간호사가 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C4]
P: 그런데 이 직업을 갖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런데 또...사람을 대하는 직업
인데, 그만큼 위계질서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의사들도 위계질서가 강하잖아
요? 그런데 그 이유가 거의...쓸데없이 술 먹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환
자를 위해서고, 자신들의 커리어를 위해서라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의사
는...간호사도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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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간호학과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실습도 가고, 국
가고시도 준비해야 하고. 간호학과 안에 들어가니까 그 동안의 고민이 저 
혼자 것이었는데 동기 73명이 같은 상황이고 지지고 볶고 같이 올라갈 생
각하니 덜 외롭겠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C4]
P: (간호사 집단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관련된 뉴스라든지, 일이라든지 
그런 게 들리면 귀가 기본적으로 열리고 내 일 같고. 저것도 내가 곧 겪을 
일이지 이런 생각이 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간호사
들 보면 괜히 저기 안에 들어간 것 같고, 실습가면 더 느껴질 것 같아요. 
...<중략>...심지어 가운도 입고 다니시고 손톱정리하고 다니고 하니까 와, 
되게 진짜 간호사 같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그 전에 보면 간호대 학생
이니까 당연한 거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나도 저거 하겠지 그
런 생각하고 엄마의 얘기를 들어도 남의 얘기 같았는데 지금은 뭐라도 하
나 더 배우려고 하고 소속감이 어디서 느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남의 일 
같지는 않아요. 확실히. [C4]
P: 왜냐하면 간호학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직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
이 느껴지거든요. ...<중략>...이론도 배우고 실습 하는 것도 보고 하니 정
말 딱 고등학교 때는 여러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라면, 기본적인 지식을 배
우는 거라면 대학은 딱 이 직업, 직업만을 위한 교육을 받는 거니까 맞춤교
육 받는 기분? ...<중략>...간호사가 될 것이라는 의지가 더 커지고 다짐을 
계속 다지게 되는 것 같아요. 수업도 더 열심히 듣고 정말 완벽한 그 직업
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이제 비로소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C4]
② 어렵고 복잡해진 직업의 의미
대학에서 직업교육을 경험하며 간호사 직업에 대한 의미가 복잡해지고 
구체화되었다. 이전에 중시했던 직업의 가치인 사회봉사의 의미는 약화되
고, 직업의 조건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게 되었다. 구체적
인 보수, 작업 환경 및 복지혜택, 일터의 규모 등이 중요해졌다. 또한 이
전에 고려하지 못한 일터 내 인간관계와 같은 요건들이 더욱 중요하게 여
겨진다. 강은진은 ‘직업이 보다 어려워졌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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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음, 직업은 뭔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상하관계가 
생기고. 예전에는 뭔가 봉사하는 것, 꿈을 이루는 것 이런 생각이 강했다면 
지금 현재로는 꿈을 이루는 것도 큰데 안정적인 돈 버는 것. ...<중략>...일
단 간호학과 들어왔으니까 꿈은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아요 벌써. 간호학과
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일단 간호사가 된다는 것은 꿈은 이룬거네? 이런 생
각이 들고 예전에는 진학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고 찾아보게 됐는데 지금은 
취업 관련 그런 게 오고 병원은 특히나 등급이라고 해야 하나 큰 병원, 작
은 병원 딱딱 나눠지다 보니까 내가 어느 병원 가느냐에 따라 나에게 오는 
복지도 다르고, 내가 버는 돈도 다르고, 내가 하게 되는 경험도 다르고 이 
생각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꿈을 이룬다, 다른 사람 위해 봉사한다. 이런 거
랑은 다른 것 같아요. [C4]
P: 고등학교 때는 환자들 낫게 해주고 내가 뿌듯하고 이게 장점인데 막상 직
업으로 들어오니까 물질적인 장점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정
성 빼고는 물질적인 장점은 없는 것 같아요. 고작 1학년이니까 이 생각이 
큰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워졌어요. 직업이라는 게...<중략>...예전에 고등학
교 때 중시했던 성취감, 봉사하는 것,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서 현실적
인 보수라든가 나에게 병원이 해줄 수 있는 복지 이런 것들이 섞이고 있어
요. [C4]
⑵ 경제생활의 시작 : 본격적 소비행위의 시작
강은진은 대학 진학 이후 비로소 경제생활을 시작했다고 이야기한다. 
고등학교 때까지 강은진은 소비를 거의 하지 않았다. 용돈을 받지 않았으
며, 받아도 쓰지 않았고, 은행에 가본 적도 없었다. 카드를 쓰는 것은 어
색하고 무서웠다. 대학에 진학하여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강은진은 한 달
에 일정액의 용돈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생활을 한다. 본격적으로 소비
를 경험하고 경제주체로서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소득의 중요성을 깨달
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돈을 쓴다는 것’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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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님을 알았다. 동시에 경제적 압박과 불안감을 느낀다. 국가장학금을 
못 받게 되거나 기숙사에 못 들어가게 된다면 자신이 겪게 될 경제적 어
려움이 두렵고 불안하다.
<대학 진학 이전>
P: 평소 금산에 있을 때는 그냥 거의 그렇게 돈을 써가지고, 너무 안 받아간
다 싶으면 엄마가 그냥 식탁에 돈을 놔두세요. 거의 엄마한테는 돈을 달라
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못하겠더라고요. ...<중략>...그 전 엄마가 카드
를 준다고 했었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카드, 은행 업무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카드도 쓰다 버릇들은 사람만 잘 쓰는 거잖아요? 이
걸 처음 쓰려고 하면 어색하고 무서워요, 카드라는 걸 안 쓰다 보니까... 엄
마가 카드를 줘도 7월 달에 줬는데, 10월 달까지 그냥 지갑에 넣고 다녔어
요. 한 번도 안 쓰고...지갑에 넣고 다니다가, 한번 컵라면이 먹고 싶어서 
편의점에서 딱 한번 그 때 써봤어요. [C2]
P: 아니요. 그냥 소비에 대한 경험이, 소비를 애들이랑 맛있는 걸 먹으러 다
니거나, 놀러가거나, 영화 보러가거나 이럴 때는 많이 쓰는데, 옷 같은 걸 
사거나, 내 용품을 사거나 이런 것은 엄마랑도 잘 안가고, 친구들이랑도 잘 
안가고 그냥 그런 것 자체를 잘 안사요 또래 애들보다. [C2]
<대학 진학 이후>
P: 옷도 사야하고 화장품도 사야하고 모임도 있고 그러다보니 굉장히 제가 
다 관리를 해야 하더라고요. 뭐가 필요하고 이게 얼마고 다 사기에는 돈이 
부족하고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 것만 사고 그러다보니 뭔가 내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다 이런 건 있는데 사면서 손이 떨리는 거죠. 날짜마
다 용돈을 받으려면 며칠이 남았는데 지금 얼마가 남았구나. 틈틈이 어플에 
들어가서 계좌 조회해서 체크하게 돼요. 또 카드를 쓰다 보니 카드가 진짜 
무섭더라고요. 현금은 쓰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체감이 되는데 카드는 기숙
사 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야 내가 경
제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중략>...지금은 엄마가 돈을 주지만 막상 내
가 직업을 얻어서 내가 진짜 다 벌어서 생활비, 문화비 이런 거 내가 다 할 
생각을 하면 막막한데 진짜 한 편으로는 돈이 진짜 많이 버는 게 좋기도 
하구나 생각이 들긴 해요. [C4]
- 160 -
P: 엄마 용돈 받을 때는 못 느꼈는데 30만원을 제가 그 안에서 쓰다 보니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동안은 돈이라는 게 제 인생에서 큰 의미를 가지
고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주면 쓰는 거, 아낄수록 좋은 거 이런 생각이었
는데 지금은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생각이. 막 복잡해요. [C4]
P: 그런데 대학 들어오니 내가 학점이 떨어졌을 때 생각을 하면 국가 장학금
을 못 받고, 기숙사도 못 들어가고 취업도 안 되고, 이건 뭐 거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길인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시험 성적이 조금 안 나와도 다음
에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대학원서 낼 때 후회해도 
대학 갈 곳은 있구나. 안도감이 들었었는데, 대학 오니 저희 집 돈도 없는





① 부모님의 이혼 : 아빠는 ‘원래 없는 존재’이다.
김민서가 4살 때부터 부모님은 서울과 금산에서 별거생활을 했다. 아버
지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다녔다. 김민서는 그 때의 아빠를 돈
도 많이 버는 안정된 직장인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가 부도나고 아






부모님의 이혼 아빠는 ‘원래 없는 존재’이다.
엄마의 직업생활 부정적이고 관심이 없다.
교육기관
학교 학교는 해주는 게 없다.
학원 신분상승을 하려면 의사가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금산의 의미 금산은 나와 수준이 안 맞는 곳이다.
아르바이트 소시지 공장 머리 쓰는 일을 하고 싶다. 
인터넷
정보수집 인터넷은 세상과 통하는 유일한 통로이다.
직업태도
∙ 나랏일은 안 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 사회봉사적인 직업은 선호하지 않는다.
∙ 정당한 보상이 중요하다.
세상 엿보기 잘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갈망한다.
<표 13> 사회화 원천-김민서 상호작용과 VAS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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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아동
기 때는 3개월에 한 번씩 서울에 가기도 하였으나 차차 아버지와 왕래가 
없어졌고 지금은 연락을 하지 않는다. 김민서는 아버지와 함께 한 기억이 
없으며, 아버지는 부모 역할을 한 적이 없고, ‘원래 없는 존재’라고 말
했다. 김민서는 18세 때 한 부모 가정의 지원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
각하여 어머니에게 법적으로 이혼하기를 권하였다. 
P: 아니요, 아빠랑은 4살까지밖에 안 살았어요. ...<중략>...이혼은 제가 18살 
때 이혼하셨어요. ...<중략>...사업이 망하고, 집이 기울어졌는데...엄마는 
계속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아빠가 그때부터 막 거짓말 많이 하고, 되게 
믿음을 많이 못줬어요. 그래서 저랑 동생한테도 아빠가 지금 신용을 많이 
잃었고, 엄마도 지치고 질렸나 봐요 그런 생활 하는 게. 그래서 제가 먼저 
‘이혼 하는 게 더 낫지 않아?’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한 부
모 가정이라고 해서 지원받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혼할거면 빨리 
이혼해서 지원도 많이 받자고 했더니... [E1]
P: 아빠는 좀 귀찮아요. ...<중략>...연락 안했으면 좋겠는데...오늘 아침에도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거든요. 짜증나서 그냥 꺼버렸어요, 핸드폰.
R: 왜 연락 안했으면 좋겠어?
P: 귀찮아요. 사실 저는 아빠의 사랑? 그런 거 받아본 적 없다고 생각하거든
요. 그래서 원래 없는 존재인데, 계속 연락하면 짜증나요.
R: 없는 존재야 아빠는? 네 인생에서 어떠한 역할도 한 적이 없어?
P: 그렇죠. 그냥...없었어요. 역할한 적 없었어요. [E2]
② 엄마의 직업생활 : 부정적이고 관심이 없다.
김민서는 엄마의 직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한다. 김민서는 엄마의 
직업을 ‘재미없고, 힘든 일,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여긴다. 엄마는 
아버지와 별거 이후 고향인 금산에 내려왔고, 김민서가 중학생 때부터 직
업생활을 시작하였다. 엄마는 사이버대학 강좌를 통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어린이집에서 일한다. 김민서는 엄마가 자격증을 ‘쉽게’ 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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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어린이집에서 ‘자잘 자잘한 업무’를 한다고 말했다. 엄마의 일터에 
가본 적도 있으나 아이들이 싫어서 원장실에 들어가 컴퓨터만 했다. 김민
서는 엄마의 직업생활에 대해 안정적이고 나쁘지는 않지만 ‘재미가 없는 
삶’이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김민서는 엄마의 직업생활에 대해 관심이 없다. 엄마가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아이들이 귀엽다
며 사진을 보여줄 때도 있지만 호응을 하지 않는다. 김민서는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귀찮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
다. 
직업과 관련하여 엄마와 대화를 자주 하지 않으며, 진로에 관하여 엄마
의 영향을 강하게 받지 않는다.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혼자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엄마의 노후를 보장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지 않
고, 엄마가 앞으로 10년은 더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책임감
이나 부담감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다.
P: 그런데.. 이게 말이 유치원 선생님이지 약간 보육교사?란 말이에요. 이게 
엄마 하는 것 보니까 의외로 쉽게 따더라고요. 네 그냥. 사이버대학교였나? 
그런 거 4년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되게 금방 따신 것 같은데 기억이 안나
요. ...<중략>...유치원에서 회계일 이었나? 짜잘 짜잘한 업무를 하시면서, 
보육교사를 따셨어요. [E1]
P: 그래서 엄마 직업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재미없는 삶을 사는 것 같
아서...그냥 맨날 어린이집 가서 애기들... 힘들잖아요? 그런 걸 돌봐야하고. 
그래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제가 애기들을 진
짜 안 좋아하거든요? 아마 엄마가 애기를 돌봐서 재미없다고 생각했나? 그
건 모르겠어요. [E1]
P: 네 관심 없어요.    
R: 엄마가 별로 이야기를 안 하셔?
P: 그건 또 아닌데, 그냥 제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진짜 그런 쪽
으로는 관심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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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가서 본적도 없고?
P: 본적은 있는데, 제가 애기들 진짜 싫어서, 엄마 일하는데 말고 다른 데에
서 컴퓨터 했어요. 원장실 들어가서 컴퓨터 했어요. [E1]
⑵ 교육기관의 메시지
① 학교에서의 경험 : 학교는 해주는 게 없다.
김민서는 학교에서 재미없게 살았다. 학교에서는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계속 공부만 했다. ‘필요 있는’ 교과 시간에는 수업을 듣고, 주로 받아 
적는 활동을 했다. ‘필요 없는’ 교과 시간에는 혼자 책을 읽고, 다른 
과목의 공부를 했다. 동아리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김민서는 고등학교가 중요하지 않았으며, 학교에 있는 시간이 아깝고, 
자신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말했다. 고등학교는 의무니까 가는 곳, 졸업
장을 받기 위해 가는 곳이었다. 김민서에게 고등학교는 대입을 준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자퇴를 하고 학원을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보는 것이 대
입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진로교육과 관련하여서도 학교에서 해 준 것이 없다. 학교의 진로시간
에는 MBTI 검사를 했고, 진로상담 시간에는 담임교사와 성적과 입시 준
비 계획에 관련된 질문을 짧게 주고받았을 뿐이다. 대학탐방과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으나 김민서가 관심 있는 분야와 주제는 없
었다. 김민서에게 학교에서 해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진로상담은 
상담이 아니었다, 직업체험은 쓸데없는 것이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평가
했다. 
<고등학교 생활>
P: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학교에서 되게 재미없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시간
이 있으면 공부하고, 인강(인터넷강의) 보고 시험기간 되면, 학교에서도 집
에서도 계속 공부하다보니까, 애들도 친한 애들이랑만 말 하고 그렇게만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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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지, 동아리도 딱히...동아리 활동을 했긴 했는데, 그걸 관심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재미있어 보여서 아무거나 들은 거라서...적극적으로 안 했
어요. [E1]
P: 수업중간에 애들이랑 장난도 치고. 필요 없는 수업은...한문이나 음악 같은 
거는 저 혼자 책 읽고 다른 공부하고, 점심시간 되면 애들이랑 밥 먹고...
<중략>...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학교 수업 시간 거의 다 필요 없다고 생각
을 했는데, 중요한 게 내신이잖아요? 국어, 수학, 영어? 수학은 재미있어서 
들었고, 국어, 영어, 사회? 사회과목 과학과목은 들었던 거 같아요. [E1]
P: 의무니까 가는 거지...처음에는 시간 아깝고 그래서 자퇴할 생각도 한 적 
있어요. 그 고 1 끝나고 겨울방학인가? 겨울방학 때쯤에 자퇴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고, 재수학원 같은 데를 들어가서 대학 더 잘 가고...그러기도 하고. 또 
시골학교다보니까 수준도 되게 떨어지고 그래서, 자퇴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R: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학교를 다닌 건 왜 다닌 거야?
P: 아무래도...제가 졸업을 안 하고 졸업장을 못 받는 게 엄마는 별로라고 생
각했었나 봐요. [E2]
<진로상담과 진로체험>
R: ‘아 그래도 학교에서 나한테 뭔가 의미 있는 걸 제공해줬구나.’라는 경
험이나 체험이 있었어?
P: (침묵). 아니요.   
R: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
P: 학교에서 해주는 거 자체도 없었는데 그런 직업적으로는 몇 개 있었긴 했
는데, 그게 딱히 저한테 도움이 되거나 좋았던 경험은 아니었어요. [E2]
P: 그런데 저희 학교에서는 진로시간이 있긴 했는데, 그런데서 MBI 검
사?(MBTI 검사) 이런 검사만 몇 번 했지, 학교에서 해주는 건 솔직히 없었
어요, 진로에 대해서는.
R: 진로와 관련된 상담은 했을 거 아니야, 고 3때?
P: 상담...저희는 상담을 한 게 아니라,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하고 과 어디 
가고 싶냐고’ 그런 것만 했지. 진로상담은...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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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학기 초에는 한 10분 정도 했는데, 제가 막 선생님이 꿈이 뭐냐고 그런 
‘란’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의사랑 한의사 썼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한테 수시 안 쓸 거냐고 했을 때, 저는 학기 초에는 모의고사가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한의대 같은데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수시 
안 쓴다고 선생님한테 하니까, 선생님이 고개만 끄덕이고 알겠다고 하고, 
저는 다시 야자 하러가고 그게 끝이었어요. [E2]
P: 대학탐방...대학탐방? 아 그거 대학탐방이 이런 거였어요. 무슨 무슨 대학
교 의대 보는 거랑, PD? PD체험? PD 그런 과 가서 하는 건데, 진짜... 그
런데 그것도 4개인가 5개? 되게 조금만 보는 거여서, 관심 없는 거 있잖아
요? 그런 것이어가지고, 그냥 ‘의사’있는 쪽으로만 가봤지, 나머지는 기
억도 안나요. 그게 뭐였는지. 정말 쓸데없는 그런 거여서...<중략>...아. 그
리고 학교에서 직업체험 같은 것도 했는데, 그것도 애들이 하고 싶은 거 다
수결로 하다보니까, 하고 싶은 건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E2]
② 학원에서의 경험 : 신분상승을 하려면 의사가 되어야 한다.
김민서는 인생에서 대전에 있는 학원을 가게 된 것이 가장 잘 한 일이
었다고 이야기했다. 학원에서 ‘대전 애들’을 만나게 된 것은 김민서에
게 큰 영향을 주었다. ‘대전 애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지켜보게 되
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우선 진로 및 직업포부가 다르다. ‘금산 애
들’은 근처 도시의 국립대학 진학을 최고 목표로 삼으나, ‘대전 애들’
은 전국적인 규모로 생각한다. 그리고 경제생활의 수준이 다르다. ‘대전 
애들’은 부모님의 카드를 거리낌 없이 쓰고, 자신의 욕구대로 소비를 하
고, 취미와 여가생활을 즐긴다. 김민서는 그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허탈감
을 느꼈다. 자신은 ‘금산 애들’에 속해있으나, ‘대전 애들’에 속하고 
싶다. 
김민서는 학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멘토 선생님)을 보면서 
의대에 가고 싶다는 직업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멘토 선생님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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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신이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길은 의사, 변호사가 되거나 명문대에 가서 대기업에 취직하는 
길밖에 없다는 VAS 메시지를 형성한다.
<대전 애들>
P: 거기는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밥 먹으면서 이
야기하다가, ‘어디 가고 싶어?’ 이러면 애들이, ‘서강대, 연세대, SKY’ 
이렇게 가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저희 지역에서는 충대만 가도 되게 잘 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물 안 개구리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학
교에서는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거기서는 한 번도 못하면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지, 잘한다는 소리도 못 들었고... 되게... [E1]
P: 거기 애들은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잘 사는 거예요. 엄마 카드 그냥 긁고, 
저는 미안해서 좀 싼 거 먹고 그런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걔네들은 카드도 
딱 들고, ‘오늘 뭐 먹고 싶어, 거기 갈래?’ 하면서 다 긁고 오는 거예요. 
자기 사고 싶은 것도 뜬금없이 갑자기 ‘저거 예쁘다’ 하면서 사고. 그래
서 걔네랑 더 놀고 싶어도 그런 금전적인 것 때문에 못 논 적도 되게 많
고...<중략>...경제적인 삶도 그렇고, 애들이 잘사니까 저랑 생각하는 것 자
체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금산에서 재수하면 ‘완전 못된 것’이고, 
‘죄를 지은 것’인 줄 알았는데, 대전에서는 재수한다고 하면 ‘아~ 재수
하네.’ 완전 평범하게 생각하니까, 주위의 흔한 일이고...그런 생각들도 다
르고, 애들이 여행도 많이 갔다 오니까 부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E1]
P: 실제로는 여기 금산 애들한테 속해있긴 하는데, 제 ‘이상’은 그거죠. 
[E1]
P: 금산에선 없었는데, 대전애들이랑 놀다보니까 ‘다르다’라는 것보다는 허
탈감을 느끼는 거죠. ...<중략>...진짜 취미도 아예 다른 부류인 거예요. 저는 
그냥 취미라고 하면 ‘아이돌 노래 가수 듣거나, 게임하는 정도’인데, 제가 
노래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상한 외국사람 이름 대면서, 자기는 이 노래 좋
아한다고 하면서 들어봤냐고 묻는데, 저는 처음 듣는 사람이고 아예 노래도 
걔는 클래식 같은 거 듣는데 저는 완전 취향도 다르고. 운동하는 것도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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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한다고 그러고, 해외여행 가봤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가본 적 없거든요. 진
짜...이게 ‘같은 나이인데도’ 흔히 금수저, 흙수저 그러잖아요, ‘금수저는 
아예 그런 차원 자체가 다르구나...’ 좀 약간 허탈감을 느꼈죠. [E2]
<계층의식과 신분상승>
R: 그러면 구체적인 꿈이랑 공부랑 연관 지은 것은 언제부터야?
P: 그 학원 다닌 후부터요.
R: 고 3 초부터 내 꿈을 생각하기 시작했구나?
P: 그 전에는 생각 안 했어요. ...<중략>...네. 거길 갔는데, 대학생 멘토 선생
님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때까지만 해도, 가게 되면 충대나 가야지. 경영
학과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다녀봤는데 애들도 다 공부 잘하는 애들
이고, 한명은 이대 의예과가 문과도 몇 명 뽑거든요? 거기 문과에서 가고 
싶다는 애도 있었고, 멘토 선생님들이 다 남자였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제
가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 분이 ○○대(의과대학) 근처여가지고. 제가 그
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니까, 의대는 문과에서 그나마 가기 쉬운? ○○대를 
그래서 가고 싶었죠. [E1]
P: 3수하고, 재수도 해서 의대를 간 것도 부러웠는데, 그분들이 잘생겼는데도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서 부러웠어요. 집에 원래 돈도 많고. 다 갖추고 있
어서 ‘엄친아가 저런 거구나. ...<중략>...속상하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
아요. 자기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냥 운이잖아요? 
나도 저렇게 되면 되지~라는 생각만 했지... [E1]
P: 네. 공부를 해서 괜찮은 그런 데를 가는 게, 신분상승을 하기 제일.. 그 길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신분상승을 하려면 의사나 변호사가 되거나 아니면 스카이 나와서 엄청 좋
은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 아닌 이상은, 어렵죠. 다른 길로 신분상승을 하는 
것은. 거의 유일한 길이죠.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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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지역사회의 메시지
① 금산의 의미 : 금산은 나와 수준이 안 맞는 곳이다.
김민서는 금산 지역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금산의 고등학교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지 않으며, 교육의 질도 낮다. 다른 지역 출신 학생들의 이
야기를 들어보면 고등학교 때 발표 수업, 토론 수업 등을 하였고, 학교에
서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교육활동의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김민서는 고등학교 때 다양한 교육활동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김민서는 
고등학교 때 거의 인터넷 강의를 통해 공부를 했다. 학원을 다니고 싶어
도 적당한 곳이 없고, 방학을 이용하여 대전의 학원을 다녀보았지만 육체
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시외버스를 타고 대
전에 도착한 후 학원 버스를 갈아타고 다녔다. 밤 11시에 마쳐서 또 학
원버스, 시외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면 씻고 새벽 3시까지 숙제를 했다.
김민서에게 금산은 수준이 낮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답답한 공
간이다. 금산 친구들은 진로포부가 낮아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 지역
이 좁기 때문에 금산 사람들은 남의 일에 관심이 많고, 행동의 자유가 없
다. 금산 지역은 문화생활의 기회가 거의 없어서 삶이 재미가 없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금산 지역은 김민서에게 벗어나고 싶은 곳이고, 금산의 사람
들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며, 금산에서의 삶은 불만족스럽다. 
<금산의 고등학교>
P: 저는 그런 걸 고등학생 때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피피티 만드는 것도 여
기 와서 처음 만들어보고, 토론자체도 처음해보고, 피피티도 처음 해봤는데 
제가 발표했단 말이에요. 발표도 처음 해서, 토론을 제가 잘 못했어요. 그
래서 제가 피피티를 만들고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R: 신기했어?
P: 신기하고...네...학회 신입생 애들 중에 저만 시골에 왔단 말이에요. ...<중
략>...진짜 달라요. 제 친구는 소논문대회를 학교에서 해서 거기서 상을 받
았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나는 뭔가...’
P: 하긴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3년 생활을 하면서 토론대회를 하는 걸 한번 
- 170 -
봤고. 되게 안 해요. 딱히 하는 게 없어요. 글짓기 그런 것도 맨날 하라곤 
하는데, 맨날 주는 애들만 상을 주고...
P: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긴 했는데, 흔히 말하는 ‘클라스’가 다른 대회
인 것 같아요.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서...
P: 규모? 규모의 차이도 그렇고 지원을 못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
면 금산이 막 고등학교 평가하는 시험 있잖아요? 충청남도가 공부를 제일 
못한대요. 그 충청남도 중에서도 저희가 제일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많이. 금산이 제일 못한대요. 그 중에서도 □□□고가 제일 못한대요. 그래
서 지원을 못 받는 것도 있는 것 같고. [E3]
P: 네 고등학교 때. ‘나는 뭘 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P: 나는 고등학교 때 왜...고등학교가 아니라 진짜 시골에 잘못 살았구나. 그 
생각도 해보고... [E3]
<금산에서 학원 다니기>
P: 네. 좋은 학원도 별로 없고...인강(인터넷 강의) 보는 애들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공부 한다는 애들은 저처럼 수학만 듣는다든지, 탐구 하나
만 듣는다든지 다 그런 식이어가지고. [E1]
P: 11시까지 원래 자습인데, 차량 운전사 아저씨가 저 막차 태우려고 부사동
까지 와서 저는 그렇게 집에서 갔어요. 
R: 매일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차를 타고 왔어?
P: 6시에 일어나서 갔던 것 같아요.
P: 저 그 때 엄청 힘들었거든요? 11시에 와서도 씻고 새벽 3시까지 맨날 공
부하다가.
P: 맞다 숙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중략>...힘들었는데, 멘토 쌤 중에 좋
아했던 분이 계셔서 그걸로 참으면서 맨날 공부했던 거 같아요. [E1]
<금산 사람들>
P: 아니, 그런데 저는 딱히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다 공무원 
해야지~ 아니면 충대 정도 가서 대전에 취직해야지~ 그런 생각이어 가지
고, 저도 ‘나도 그래야지~’ 라고...<중략>...제 금산 친구들이랑 솔직히 
저랑 수준이 다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또 대전에 있는 애들은 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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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더 높거든요? 걔네한테 제 말을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걔
네들한테만 말을 하지. 금산에 있는 애들한테는...
R: 이야기해봤자...
P: 잘 몰라요. 대화가 안 돼요.
R: 금산에 있는 학교도, 엄마도, 친구들도 별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야?
P: 네. 딱히 중요하진 않죠. 
R: 빨리 벗어나고 싶어, 여기를?  
P: 네. [E1]
P: 살기 좋은 건 아니고 공기만 좋은 정도? 여기 살기도 별로인 게, 하도 좁
아가지고, 엄마가 인맥 넓은 사람은 금산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는 데 앞에, △△(아파트 명) 앞에 파리바게트가 있거든요? 거기 사
장이 제가 어느 대학교에 갔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금산 너무 좁다고... 
너무 별로인 것 같아요.  
R: 너무 별로인 거 같아, 너무 좁아?
P: 학교에서도 어떤 애가 누구랑 싸웠다 하면 소문 다 나고, 애들 연애하는 
것도 ‘돌려가면서 연애 한다’는 말이 너무 별로고. 너무 좁아요. 진짜 별
로인 것 같아요. [E1]
<금산의 문화생활>
P: 제가 금산에 살다가 대전에 가서 더 눈을 틔었잖아요? 그래서 큰물에서 
노는 것도 있고...한 방향으로만 뭐라고 해야 하지...그런데 지금 사는 건 
확실히 아니에요.
P: 네. 너무 재미없게 사는 것 같아요 진짜. 삶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진짜. 
저는 문화라고 해봤자 영화? 영화보고...이런 게 다 인 것 같아요. ...<중
략>...그런데 카페 같은 데나 다른 커뮤니티를 가보면, 집에서 가까우니까 
콘서트도 막 가고, 대학로 가서 연극도 자주보고 좋은 대학교 가면 넓잖아
요? 넓은 대학교는 잔디밭 같은 데서 관현악단이 와서 하고...그런 것도 되
게 많던데...여긴 없더라고요. [E1]
P: 우리나라에서 문화를 누리는 정도? 그걸 봤는데, 확실하게 서울 애들이 훨
씬 많은 거예요. 서울 애들이 훨씬 많고 그 다음 부산. 그리고 대전도 봤는
데, 대전은 문화생활 누리는 게 되게 적은 거예요. 저는 오페라 같은 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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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 좋아하고, 전시회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런 건 비싸고. 대전은 공
간도 없어요. 그런 거 보려면 다 서울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
렇고...
R: 문화적인 삶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컸구나?
P: 네. 그리고 저는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게 제일 좀 그런 것 같아요. [E2]
⑷ 아르바이트의 메시지
① 소시지 공장 아르바이트 : 머리 쓰는 일을 하고 싶다.
김민서는 두 세 번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 고깃집, 만두가게, 소시
지 공장에서 일했으나 작업의 질이 낮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었다. 고등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는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시급이 낮
은 일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아르바이트는 보람을 느끼거나 일의 의미
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못한다. 소시지 공장에서 하루 8시간 
반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단순노동을 경험한 이후 김민서는 화가 나고 우
울했다.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
각이 들었다. 머리 쓰는 일과 육체적 일은 차원이 다르다는 VAS 메시지
를 형성한다. 좋은 대학에 가서 과외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고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
P: 그 때 시급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육천 얼마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시간에 육천 얼마 하기에는 계속 서 있어야하고, 막 뭐라 뭐라 하는데, 사
람 하도 많으니까 들리지도 않고, 제가 처음 하는 거라서 실수를 많이 했거
든요? 되게 짜증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앉아서 하는 직업 선호하잖아요? 
그걸 그때 좀 알았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서 그 이후로 고깃집은 진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
을 했어요.
R: 보람되거나 이러진 않았어?   
P: 전혀 보람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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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억울했어?
P: 네. 왜냐하면 하는 건 많은데, 달랑 육천 원만 주고... 일본 보니까 만원주
고 그러던데, 저는 육천 원밖에 안 주고. 육천 원으로 어디 가서 밥 사먹기
도 애매하잖아요? 요새 보니까 제일 싼 게 오천 원 정도인데. 그 때 짜증났
어요, 돈 받긴 받았어도. [E2]
P: 소시지...하...(한숨). 친구랑 일본가자고 약속을 해서, 단기알바를 찾던 중
에...<중략>....친구랑 그 일을 하고 밥을 먹었는데, 친구랑 ‘아 진짜 이게 
내가 멍 때리고 하니까 무슨 내가 로봇된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
요. 그래서 ‘공장이 말이 단순 노동이지, 사람 미치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다시 또 하는데, 계속 똑같은 것만 하니
까 재미도 없고 질리는데, 오뎅 냄새랑 소시지 냄새가 자꾸 나는 거예요. 
느끼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친구랑 김치 어디 있냐고, 김치 찾다가... 
R: 하루 몇 시간 했었는데?
P: 하루에요? 8시 반부터 시작해서...12시 반에 밥을 먹고, 8시간 반? [E2]
P: 제 친구랑 이야기했던 게, 좀 더 좋은 대학을 갔으면 과외 했었을 거라
고...과외요. 과외 했었을 것 같아요. ...<중략>...소시지 공장은...또 머리 
쓰는 거랑 육체적인 일을 하는 건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생각해요. 육체적
인 일이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또 소시지 공장은 심지어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R: 단순한 일이 반복되고 하니까?
P: 네.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그 때. 정말 정신병자 될 것 같았고. 둘 다 짜
증나고...돈을 이것보다 더 받아야할 것 같은데, 이만큼밖에 안주고. [E2]
⑸ 인터넷 공간의 메시지
① 직업에 대한 태도 : 나랏일 그리고 정당한 보상
엄마는 김민서가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지만 김민서는 ‘나랏일’을 하
고 싶은 생각이 없다. 초등학생 때부터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김민서
- 174 -
는 또래 친구들보다 먼저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다. 인터넷 
상의 글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인, 국가에 기여하는 일 등에 대한 부
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복지 및 교
육 서비스가 좋지 않으며, 정치인들은 하는 일 없이 세금을 허비한다. 국
가에 기여하거나 사회봉사적인 직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김민서는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으며, 힘들게 이러한 일
들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김민서는 나랏일을 하고 싶지 않다, 
오로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VAS 메시지를 형성한다.
P: 안정적인 거. 선생님이나...  
R: 그런데 민서는 그걸 원하지 않는구나?
P: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R: 왜?
P: 이건 제 신념 같은 건데, 나랏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E1]
P: 초등학생 때부터 인터넷 사이트 같은 곳도 신기한 사이트 많이 알고 그랬
어요. 그 중에 커뮤니티 같은 데도 가입을 많이 해놨고. 인터넷을 통해 세
상을 넓게 보게 됐는데,..<중략>...인터넷에서 보니까 국회의원들 별로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돈은 많이 받고. 저는.. 좀 별로 가난한 환경이니까, 중학
교 때 안 좋게 살았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하는 것도 없는데, 돈 겁나 
많이 받고. 우리는 세금 내는 거 다 내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고...’ 별
로 해주는 것도 없어서 별로 안 들어 했어요. 그 때부터 저는 여기에 신물? 
신물 나서 나랏일 하는 거, 나라와 관련 있는 것들을 하기 싫었어요. [E1]
P: 이렇게 말하면 웃긴데, 저는 우리나라를 좋게 바라보는 쪽이 아니에요. 그
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여기가 아니면 다른 나라를 가서 공부할 수 있는 환
경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의대 공부를...이민이 아니고 그냥 가서. 그래
서...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복지나 교육도 별로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윗분 자체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어렸을 때부터 원래 
마음에 안 들었어요. [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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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중학교 때 실망을 많이 해서,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써요. 나만 잘 되
면 되니까, 이제는.
R: 그래서 기업에 들어가거나 의사가 되는 것도 나 잘 사려고...
P: 네. 저 잘 사려고 하는 거지.  
R: 국가에 기여하고 싶은 게 없구나.
P: 그런 거 한 개도 없어요. [E1]
P: 우리나라에서 경찰이랑 소방관 진짜 별로라고 생각하는 게, 소방관들 보니
까 처우도 되게 안 좋더라고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장갑 같은 것도, 다
른 나라는 장갑 같은 거 막 주는데, 우리나라는 소방관들이 직접 사야한대
요. 그런 것도 그렇고... 경찰들도 보니까 윗사람들이 시키면 가서, 의자 놓
는 일을 하고, 별 잡심부름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좋다고 생
각은 안 해요. 경찰이랑...
R: 그러면 돈 말고, 사회에 봉사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선 별로 좋다고 생각하
진 않아?
P: 좋다고 생각 안 하는데, 굳이 왜 그런 걸 하지, 힘들게?...<중략>...제가 
카페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 카페 제목이 잘 생각 안 나는데 약간 칼
럼 같은 거였어요. ‘다른 나라랑 비교하고 우리나라 소방관이 얼마나 안 
좋은가’...저는 솔직히 대충 읽어서 잘 생각 안 나는데, 불쌍했어요. 소방
관을 보면, 다음에도 이 직업을 할 거냐고 물으면 그 그래프 있었는데, 반 
이상이 절대 안한다고 그랬어요. [E2]
김민서는 직업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당한 보상’이라는 VAS 
메시지를 형성한다. 김민서는 회사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에는 회사원들이 힘들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 게시판 글에 따르면 특히 중소기업은 야근을 많이 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 대기업의 경우는 그나마 보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일한만큼 보상을 받는 것 같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일수
록 자신이 일한만큼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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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음... 일반 회사 가게 되면, 퇴근을 늦게 하든가, 빨리 출근을 하든가 그런 
것은 상관은 없는데, 제가 일한 만큼은 (보수를) 받는? 그런.. 생활을 기대
하고 있어요. 
R: 일한만큼 받는?
P: 그런데 일한만큼 받는 게 쉽지 않은 게, 일반 중소기업 가면, 늦게 끝내주
고 야근도 되게 많이 하는데, 돈 얼마 안 주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은 돈 많
이 주고, 보너스도 많이 주고. 명절 되면 보너스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
른 애들 보니까...저는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현실은 아닌 거...<중략>...
P: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저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터넷에 보면 좀 
불쌍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R: 어떤 거?
P: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도 돈은 많이 받으
니까,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힘들어도. 그렇게 중
간에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계속 다니다가 잘
리거나, 승진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대기업 아니고서는, 일
찍 출근하고 늦게 끝나는데 진짜.. 백오십? 백오십도 못 받는 사람 되게 많
고... 저는 경제적 보... 제가 한 만큼만 받으면 좋다는 거지. 막 돈 많이 벌
고 싶다 그런 건 아니에요.
R: 정당한 보상?
P: 네 정당한 보상. 저는 불쌍하게 일하고 돈을 조금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R: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다...민서는 혹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접한 적 있어?
P: 여기 말고 다른 사이트도 많이 하는데, 거기 보면 회사원 게시판이라든가 
잡담하는 데가 있어요. 꼭 하루에 한번쯤은 힘들다고.. 하면서 회사원 한분
씩 올리는데 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너무 힘든데, 돈은 너무 조금 받
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중략>...
P: 네. 또 사회초년생일수록 그런 현상이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정당한 
보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② 인터넷 공간의 의미 : 세상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
김민서는 진로계획을 세우고 의사결정하기 위한 대부분의 정보를 인터
넷을 통해 얻었다. 김민서는 어린 시절부터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활발히 
하였고, 매일 1시간 이상 인터넷 검색을 하였다. 자신은 다른 친구들보다 
경험은 적지만 인터넷 정보는 가장 빨리 습득한다고 이야기했다. 거의 모
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의사결정 한다. 친구나 
엄마와 상의하지 않으며,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했다. 
P: 그런데 제가 좀 더 많이 알고 그런 것 같아요.   
R: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P: 저는 진짜 초등학생 때부터 많이 하고 그래서, 정보 같은 것도 제가 빨리 
알고 그랬거든요.
R: 남들보다 정보가 빨라? 
P: 네. 정보를 빨리 아는 편인 것 같아요. 요새는 공부하느라 시간 없어서 그
런데...진짜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제가 더 정보도 빠르고, 아는 것
도... [E1]
P: 많이 미친 거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딱히 그런 (구체적인) 일들은 생
각이 안 나는데, 많이 미쳤던 거 같아요. 확실히.
R: 그러면 민서는 경험보다는, 경험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지?
P: 네 경험이 많은 건 아니죠.
R: 경험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정보를 통해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거구나?
P: 경험을 해보고 싶죠. [E1]
P: 요즘에는 안하긴 하는데, 최소 1시간은 하는 것 같아요.
R: 매일 매일? 
P: 네.
R: 주로 한 시간 동안 뭐부터 시작해?
P: 카페 들어가서 다른 사람은 오늘 뭘 사...산거? 오늘 산 것도 구경하고, 여행
간 데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나? 오늘은 뭐 했나 그런 거? [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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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그런 글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데니까.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얻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얻었어요. 
R: 인터넷을 통해서?
P: 네 진짜 자연스럽게...<중략>... 
R: 다 네가 스스로?
P: 다 제가 스스로 했죠.
R: 어려운 건 있어? 외롭다거나 혼자 이렇게 결정하고 이런 게 되게 부담스
럽다거나.
P: 아니요. 그게 제가 편해요. 부담스러운 건 아니고 제가 편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E1]
P: 직업이요?   
R: 응 직업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게 된.
P: 저는 인터넷. 저는 거의 다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서 얻은 것 같아요. 사람
한테 얻은 게 아니고. [E2]
김민서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으나, 주변에 의사가 
없고, 의사라는 직업의 길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대학교 휴학을 하
고 고시원에 가서 수능시험 준비를 다시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는 독
일에 유학을 가서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독일어과를 선택
하겠다는 계획을 이야기했다. 이러한 계획들은 모두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게 된 익명의 글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김민서는 인터넷 공간을 수
준이 높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 여겼다. 
P: 제가 길게 잡은 게, 이번 년도에는 반수를 해서 더 나은 대학교를 가고, 
그 대학교에서 2학년 때까지 계속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2학년 끝
나고 휴학계를 내서 금산에 다시 오거나 서울에 있는 고시원 가서 수능공
부를 다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R: 알바하면서 2학년 때까지 다니고 틈틈이 공부를 하고, 2학년 끝나고 휴학 
후에 다시 공부를 한다고? 의대준비를 한다고? 왜 그렇게 생각했어? 주변
에 그런 케이스가 있어? 아니면 어디서 이런 조언을 들어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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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수만휘(수능만점을 휘날리며/인터넷 카페명)’ 봤다가... [E1]
P: 인터넷에 저런...거...제가 따로 찾아본 건 아닌데, 막연하게 저런 생각했을 
때, 인터넷에 저런 글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R: 아까 말한 ‘수만휘’리고 하는데?
P: 그런 데서도 그렇고. 막 제가 이렇게 찾아서 안 게 아니고, 인터넷 돌아다
니다가 본 거라서, 저 사람...또 꽤 많아요, 한 두 명이 아니고. 유학 가서 
의사된 경우도 많아서 저도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E1]
P: 네 의외로 그런 데가 저런.. 카페 안에서의 익명게시판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별 글이 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독일에 가서 의사가 된 것도, 
‘수만휘’에서 어느 남자분이 그래서 의사가 됐고, ‘쭉빵카페(인터넷 카
페명)’에서도 어떤 여자분이 그렇게 의사가 된... 시험 봐서 될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거길 가는구
나...’...<중략>... 금산은 너무 좁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E1]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김민서는 인터넷 공간이 ‘쉬기 위한 도피처’
였다고 재해석했다. 김민서는 대학에 진학한 이후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
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고등학생 때 김민서는 다른 친구
들보다 경험이 적었고,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다. 김민
서는 특히 학교에서도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혼자 공부하는 일들을 주로 
하였고, 자신은 ‘금산 애들’과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하였으며, 또래 친
구들이나 부모님 등 사람들과 소통이 활발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어
떻게 사는지 궁금했던 김민서는 인터넷 공간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고 싶었다. 하지만 인터넷 상의 정보가 한계가 있으며, 사람들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P: 고등학교 때는...지금이 더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 게, 그때는 공부를 한다
고 해도 ‘이거 하고 핸드폰 해야지~ 공부하고 핸드폰 해야지’ 애들하고 
말할 때도 다 스마트폰 보면서 이야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스마트
폰 만지면서 이야기도 많이 안 하고. 중간 중간 쉴 시간이 있으면 계속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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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안 들어가게 
되고. 고등학생 때는 ‘쉬기 위한 도피처’ 였다면, 지금은... 
R: 지금은 사람을 찾아다니고?  
P: 네 사람을 찾아다니죠. [D3]
P: 제가 가진 생각을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게, 직접적으로 하는 게 좋았
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토론을 하고나서...<중략>...저는 형식적으로 인터
넷에 있는 말을 짜깁기를 해서 토론에서 말했거든요, 제 생각이랑. 다른 사
람들이랑 선배들 토론하는 걸 듣고, 또 저희 조에 새내기가 둘이 있었단 말
이에요. 제 친구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 인터넷하고는 다르게 바
로 듣고, 바로 이야기하고, 솔직히 인터넷에서는 댓글 달면 한 줄, 두 줄? 
많아봐야 그 정도 쓰잖아요? 그런데 말로 10분, 20분 말을 하는데, 재미있
었어요.
R: 사람들의 말을 바로 들으니까 재미있었어? 인터넷을 통해서는 그냥 읽고 
끝나는 건데? 이렇게 만나서 하니까, 내 말을 저 사람이 대답해주고... 
P: 네. 그렇게 해주니까.
R: 말 그대로 토론을 하니까 달랐어? 
P: 네. 신기했어요. [D3]
2) 진로선택 시기
⑴ 대학의 의미 : 명문대와 의대 그리고 직업
김민서는 진로선택 과정에서 미래 직업을 고려하기 보다는 대학의 서열
이 중요했다. 김민서는 명문대에 가고 싶다. 남들에게 멋있어 보이고 부
러움과 인정을 받고 싶다. 대학과 마찬가지로 직업도 남들이 자신을 ‘우
러러 볼 수 있게 하는 수단’이다. 명문대에 간다는 것, 의대에 간다는 
것, 대기업에 취직한다는 것,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는 것 등은 모두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기 위한 ‘옷과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다. 따
라서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돈을 잘 버는 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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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인정을 해준다. 김민서는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힘들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
P: 네 명문대를 가고 싶어요. ...<중략>...명문대 가면 정시로 많이 오고,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학교를 가면 저처럼 수능 
공부를 다시 하는 사람들이 명문대에서는 그 비율이 더 많대요. 공대 같은
데 가면 더 많이 물어볼 수도 있고. 그 환경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요. ...
<중략>...저는 어디 가서 꿀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저 혼자는 엄청 잘 됐
으면 하는...
R: 최고가 되고 싶어?   
P: 네 저는 진짜. [E1]
P: 남들이 가니까? 이왕 남들이 다 갈 거면, 대학 자체를 남들이 개나 소나 
다 가는 데잖아요, 전문대이든 일반 대학이든. 이왕 가는 거면 사람들이 부
러워하는 대학을 가는 게...뭐라고 해야 하지? 부러워하는 그런...말 정리를 
못하겠어요. [E1]
P: 의대는 못가지만 남들이 딱 봤을 때, ‘쟤 좋은 대학 나왔다~’ 이 소
리...의대를 실패하면, ‘저 사람 괜찮은 데 다닌다.’ 이 소리는 듣고 싶으
니까 반수를 하는 거죠. [E1]
P: 의대를 가면 제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텐데, 못 가면 ‘개나 소나 다 
가는 대학일지라도, 저는 좋은 대학을 가서 남들이 우러러 볼 수 있게 하는 
수단?’...<중략>... 좋아 보이고, 부러움 받고 싶은... 그런 수단이 되는... 
물론 좋은 대학을 간다면. [E1]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P: 평범하게 일반 □□□(도시지역)에 있는 일반 회사를 가면, 그냥 ‘돈 버
는 곳’이고, 괜찮은 대기업 가면, 대기업도 남들이 우러러 보잖아요? 이런 
느낌? ‘옷하고 악세서리 같은 느낌?’ [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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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그럼 네가 지금 의대를 가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이런 욕구는 자유롭고 싶
어서 그런 건가?
P: 아니요, 그냥 남들이 부러워할 것 같으니까.
R: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싶구나. 남들이 못하는 걸 하고 싶고?
P: 네. 또 많이 아는 거?
R: 많이 아는 거. 전문적인 걸 하고 싶고.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
P: 그냥 많이 아는 건 또 부럽고. 의사라는 게 자유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
도 그것 자체로 멋있는, 남들이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도 
멋있어 보이고. [E1]
<돈과 신분상승>
P: ‘하고 싶은 거?’ 아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직업 할 때 중요한건 일단 
‘돈’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잘 버는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부
러움도 오고 인정을 받아요. ...<중략>...돈은 공통적인 거 맞는데, 제가 보
기에는 멋있는 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R: 그러니까 왜 멋있어 보여? 그 특징이 뭐야?
P: 그 사람들밖에 할 수 없는 거라서. [E2]
P: 네. 그리고 저는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게 제일 좀 그런 것 같아요.
R: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거 같아?
P: 하고 싶은 걸 하려면 모든 게 다 돈이에요.
R: 모든 게 다 돈이야? 열정도 아니고, 기회도 아니고 돈이야?
P: 돈이 있어야 기회도 잡는 거죠. ...<중략>...그런데 제가 아무리 티켓팅을 
성공했어요, 기회를 잡았는데도...돈이 없으면, 기회를 잡았다가 놓치는 거
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있어야지 오는 기회도 잡는 거고... [E2]
P: 네. 공부를 해서 괜찮은 그런 데를 가는 게, 신분상승을 하기 제일...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서 신분상승을 하려면 의사나 변호사가 되거나 아니면 스카이 나와서 엄청 




김민서는 직업인으로서 낮은 자기효능감을 표현하는 이야기를 자주 했
다. 김민서는 고등학교에서 내신 1~2등급, 전교 4등을 하는 등 학업 성
적이 높은 학생이었다. 자신이 학업성적은 높지만 ‘대전 애들’에 비하
면 수준이 낮다, 남들보다 아주 조금 잘 할 뿐이라고 말했다. 손재주와 
운동신경이 좋지만 남들보다 조금 잘 하는 것은 애매한 재능이라고 말한
다. 직업인으로서 자신을 표현할 때 남들이 많이 하는 회사원, 앉아서 컴
퓨터 두드리는 재미없는 일, 평범하고 무난한 일, 재미없고 따분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 남들과 함께 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하며, 회
사에서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성, 특기, 재능>
R: 네가 나온 적성의 특징이 무엇인 것 같아? 혼자 하는 것. 또?
P: 재미없는 것. ...<중략>...누가 많이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냥. ...<중략>...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회사원도 대부분...일
하는 사람 대부분이 회사원이잖아요? 앉아서 컴퓨터 두드리고...재미없는...
R: 평범한 것?
P: 네 되게 평범한 것. 
R: 그게 네 적성이라고 나왔어? 
P: 네 그런 게 나왔어요.
R: 네가 생각하는 네 적성이 뭐야? 
P: 사실 저도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R: 그럼 네 적성에 대해 너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P: 부정적인 건 아닌데...재미없고...따분하고...시간 안 가고...<중략>...솔직히 
사무직하는 게 그냥...제일 맞을 것 같긴 해요.
R: 왜? 사무직의 어떤 특성이 너한테 맞을 것 같아?
P: 남들이 다 하는 것, 남들이 다 무난하게 하는 것? 제일 평범하다는 점? 
누구나 하고...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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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저는 그게 다 애매한 게. 손재주 있다고 하기 좀 그런 게, 저보다 잘난 사
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재능? 
R: 네가 잘하는 게 뭐야? 네 특기는. 남들보다 잘하는 것.
P: 남들보다 잘 하는 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제가 운동신경이 좋다고 생
각하는 게 남들보다 이만큼 좀 더 좋아서, 이만큼 더 빨리 습득을 하는 거
지, 진짜 운동선수랑 비교해보면 저는...<중략>...네. 그런데 아직 잘 못 찾
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저는 진짜 공부만 해가지고, 초등학교 이후
로. 공부 이외에 한 게 운동이라 하면 체육시간에 운동? 음악시간에 그거? 
미술시간에 그림 그리는 것. 그런 거 밖에 없어서.. 제가 못 찾은 것 일수
도 있긴 한데...남들보다 다 이만큼 나은 거지... 그런 건 없어요. 특기, 흥
미 이런 건 없어요. [E2]
P: 남들보다... 지금까지 보면 나았던 적이 없어서...
R: 너 공부도 남들보다 잘한다며?
P: 그것도 엄청 잘하는 게 아니고 이만큼 잘하는 거라서. [E2]
<장점이자 단점>
P: 저는...‘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조별모임
이 있는데, 애들이 다 꺼리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걸 다 하는 편인 게, 차
라리 제가 하면 빨리 라도 끝내지...안 하고 싶어 하는 애가 하면, 늦게 끝
나고 또 짜증나거든요, 결과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그런 것...? 그냥 ‘남
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내가 하는 것’? 그런 것? 
R: 같이 하지는 않아?
P: 네. 귀찮아져요 같이 하면. 
R: 내가 혼자 하는 게 낫다?...<중략>...
P: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 안 해요. 장점보다는 단점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R: 단점에 가까울 것 같아?
P: 왜냐하면 그냥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제가 엎고 가는 거잖아요? 남들
이 편하지, 저는 힘들잖아요. 회사일 하면, 제가 다 할 것 같긴 한데...(침
묵)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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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등학교 졸업 후
⑴ 새로운 경험과 자기이해의 변화
김민서는 지방도시의 국립대 경영학과에 진학하게 되면서 새로운 경험
을 하게 된다57). 또한 대학생활을 하면서 환경과 자신의 생각이 변화했
다고 느꼈다. 첫째, 금산을 벗어나 도시생활, 대학생활을 하는 것이 만족
스럽다. 환경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사
람들과 함께 하는 일도 많아졌다. 문화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혼
자 있는 시간보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겁다. 직업에 대한 생각
을 할 때 이전에는 ‘나 혼자만 잘 살기 위해서, 신분상승을 하기 위해
서’라고 말했으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대학의 강의는 주입식이 아니고 다양한 학문적 
관점을 접할 수 있어서 재미있다. 
<문화생활>
P: 제가 좋았던 게 뭐냐면, 금산에는 영화관이 없었는데, 여기는 한 20분만 
걸어가면 ○○○(지역명) CGV가 있어서 영화 보고 싶음 가서 보고. 또 어
제 다이나믹 듀오가 학교축제에 온 것처럼, 저희도 ◇◇대학교(금산 근처 
대학)에 오긴 하는데, 솔직히 멀잖아요, 버스도 일찍 끊기고...여기는 ‘누
구 보고 싶어!’하면 가고. 아프리카 TV 비제이 벤쯔라고 있거든요, 먹방. 
어떤 언니가 여기서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당일 날 수업하고 막 가고. 
‘영화 볼래?’ 라고 하면 ‘그래 보자.’ 하는 것도 신기하고...신기한 경
험...문화생활? 같은 걸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E3]
57)  김민서는 서울의 4년제 대학 2개와 지방의 국립대학 1개에 지원했다. 서울의 대학
에는 합격하지 못했으며, 최종적으로 지방의 국립대학에 합격했다. 전공은 무역학과, 
컴퓨터공학과, 경영학과를 지원했다. 컴퓨터공학과는 인문계를 따로 뽑아서 지원했으나 
엄마가 반대하였고, ‘취직을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잘 되고, 수학도 조금 하고, 인터
넷에서 보니까 자신과 맞는 것 같아서 [E1]’ 경영학과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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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변화>
P: 그걸 하는 사람이 적잖아요. 적고...특히 외과의사가 없대요. 되는 사람이. 
그런 걸 해가지고, 내 지식이 다른 사람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제
가 막 착한 사람은 아닌데, 저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다른 사람이 못
하는 걸 제가 해주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그런 게 되게 힘들고 비싸잖아
요? 제가 그걸 하면 비용적인 부분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고...‘돈을 많
이 벌어서 사회적 신분이 높아져서 좋다!’ 이러기 보다는 제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R: 생각이 많이 달라졌네?
P: 많이 달라졌어요. 뭔가 되게...그나마 큰 데로 오면서...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E3]
<대학의 강의>
P: 완전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 사회학 어떤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건강, 
종교 막 그런 분야들로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학교였나? 그런 주
제의 페이지였는데...마르크스가 그랬나 누가 그랬나 생각은 확실히 안 나
는데, 학교라는 데가...그게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요 공장에서 노동자 이야
기를 하면서 나왔어요. 그 노동자들이 몇 시간은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옛날에 몇 시간을 일하고, 얼마 쉬고 다시 일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 저희가 45분 수업을 듣고, 10분을 쉬고 이런 
걸 학교에서 미리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자가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라는 곳이 사람들이 노동시키기 위한 약간 중간 지역이라고 어
떤 사회학자가 그런 거예요. 아~ 너무 재미있다. 이게 약간...어떤 걸 다 
사회학적 관점으로 보는데, 너무 재미있고 신기해서...
R: 새로운 관점들을 보는 게 재미있고 신기했어?
P: 그게 진짜 재미있어서, 다른 애들한테 추천하고 다녀요. [E3]
둘째,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며, 자신을 구성원들과 동일시하는 동시에 
다른 대학생들과 차별화를 하면서 만족감을 느낀다. 김민서는 대학의 통
계학회라는 집단에 소속되고 학회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했다. 그들
은 ‘사회의식 있는 대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대기업에 취
업한 선배들도 많다. 김민서는 통계학회 구성원이 되어서 만족스럽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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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고, 말이 잘 통한다. 
학회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사회문제나 정치 이야기를 하고, ‘금산 애
들’과는 수준이 다르다. 아직 완전히 동화되지는 못했지만 학회 친구들
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들과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신기하다.
P: 솔직히 여기 학교 좋은 학교는 아니니까, 취직도 잘 안 될 거란 생각도 했
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잘하는 거예요. 대기업도 막 가고. 삼성, 엘지 그런
데 가고. 제가 또 학회를 다니는데, 윗 선배들 중에서도 거의 다 대기업 다
니는 사람도 되게 많고...그래서 그냥 ‘E대(대학)에 남아 있는 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R: 학교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네?
P: 완전 바뀌었죠. 선배들 말도 들어보니까...<중략>... 여기 와보니까 취직도 
괜찮게 잘 되고, □□□지역에서는 괜찮은 학교니까, 등록금도 싸고 하니
까. 미련 없이 다닌다고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중략>...지금은 그냥 
아직 목표만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죠. 지금은 여기에 남을지 다
른 대학에 가서 취직을 할지...를 모르겠어요. [E3]
P: 이거는 제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학회라는 단체에 소속돼있으니까, 조금 
더 특별하게 느끼고...어쨌든 되게 달라요. ...<중략>...‘나는 이 학회 사람
이다.’라는 자부심이 되게 많아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경제학회도 그
렇고, 무역학회도 그렇고 ‘나는 학회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이 엄청나요. 
한 그룹에 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자부
심이 되게 크고. ‘나는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의식 있는 대학생’. 그
런 자부심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중략>...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사회문제에 대해 토론도 하고, 피피티 만들면서 발표를 하니까. [E3]
P: 지금은 나름 저랑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말이 잘 통하는 애들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옥시 문
제’가 났잖아요. 여기는 일단 애들이 그걸 잘 모르기도 하고 관심이 없어
요. 저희도 어떻게 하다가 어떤 애가 ‘아 옷에 얼룩 안 지워진다. 옥시크
린 사서 해야겠다.’고 하면 애들이 옥시 쓰면 안 된다고 애들이 그런 말도 
하고. 달라요 말을 하는 것도 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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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말도 잘 통하고, 사회문제에 더 관심이 많고?
P: 네 있는 애들이 확실히 많더라고요. [E3]
P: 미래...뭐라고 해야 하지...애들 수준이 달라요. 확실히...진짜 수준이 다르
다고 느낀 게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하고 이야기
를 하는 거예요. ‘너네 뭐하냐’고 이야기했었는데, 애들끼리 토론을 하는 
거예요. ‘얘네는 왜 이러나’ 하고 듣다가 가버린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은 밤에 ‘아 확실히 금산하고 다르구나...’그런 생각도 한 
적 있고. 뭔가 되게 달라요. [E3]
P: 그런데 아직 그런 건...제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인간관계는 
넓은 편인데, 그것 하나하나의 수준을 다 맞출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에 비해 이 대학교에 괜찮은 애들이 더 많이 온 것 같다는 생각은 하긴 
했어요. 아직 지금도 말을 할 때, 갑자기 ‘사형제’ 나오고, 애들이 토론
을 하면, 듣고만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건 적응을 아직 못한 것 
같아요. 
P: ...<중략>...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금산에서만 그랬어요. 지금은 
‘쨉’도 안돼요. [E3]
P: 헤드헌터? 그게 되고 싶다는 애도 있긴 했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R: 왜 신기했어?
P: ‘저런 걸 어떻게 알지?’ 
R: 아~ 그 전에 네가 알 수 없었던 그런 것들? 
P: ‘쟤네는 신기하네.. 뭐 저렇게 사나’ 특정 일은 괜찮은데, 유학 가서 거
기서 찾는다는 애도 있는데 걔는 뭔가...
R: 신기해? 이런 애는 본 적 없어서? 
P: 네. [E3]
⑵ 회사원 직업에 대한 가능성 
김민서는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 달리 구체적인 직업 선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다른 연구 참여자들이 직업 선택과 직결되는 전공을 선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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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달리, 여러 가능성을 지닌 4년제 경영학부에 진학했기 때문이다. 다
양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면담 초기 전공 선
택과 대학 진학 결정 이후에도 직업이나 전공에 대한 생각을 깊이 있게 
하지는 않았다. 직업, 취업, 일터 등 사회생활에 대한 일은 막연하고 먼 
미래 이야기라고 느낀다. 아직까지 대학의 이름, 서열, 수능시험, 재수 등 
학생으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막연하게 
경영대를 졸업하고 회사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특히 
대학 진학 이후 선배들과 만나고 대화를 통해 기업에 입사하는 것에 대해
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R: 대학 졸업 이후는 생각해본 적 없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하게 생
각하고 있는 게 뭐야? 네 머릿속에 제일 커다란 것들.
P: 공부. 대학교. 아직 취업 걱정이나 취업 생각은 아직 없어요.
P: 네. 대학 이름이 중요한 거지, 아직 취직, 취업은... [E1]
P: 네. 진짜 아무 생각 없어요. 
R: 대학을 진학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머릿속의 생각은 뭐야?
P: 아무 생각 없어요.         
R: 아무 생각 없어? 과에 대한, 전공에 대한? 
P: 네 진짜 없어요. ...<중략>...물론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긴 한데, 
그게 너무 막연한 그런 거라서. 아직 생각이 없어요. [E2]
P: 직업자체에 대한 것은 확실히 회사원에 더 가깝죠.
R: 그래? 왜? 이게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아?
P: 가장 크죠, 제가 될 가능성이.
P: 그래서 잘된 선배들 오셨는데, 한 분은 매번 오신대요. 왜냐하면 그 분이 
□□□(도시지역)에서 하시는 회사 대표신데, 되게 잘된대요. 약간 연줄로 
해서, 작년에 졸업한 선배도 거기 회사에 들어가시고, 또 삼성이나 엘지, 
증권회사 같은 곳에 들어가서 자기자랑 하러 자기는 어떻게 공부를 해서 
여기를 왔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런 걸 듣고 직업에 대한 생각
도 많이 바뀌게 되고... [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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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40대 때는 어떤 경제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아?
P: 제가 만약에 하고 싶어서 의사가 됐으면, 제가.. 여자는 의사로서의 여자
는 진입장벽이...계속 승진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을 많이 안했
거든요? 만약에 회사 일을 하면, 제가 결혼을 안 한 40대여도 솔직히 많이
는...회사 내 위치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많이 벌면,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400~500? 400도 못 벌려나? 모르겠다. ...<중
략>...제가 40대되면 직업은 그냥...‘사람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일’
일 것 같아요. 너무 나쁜 쪽이라고 보기보다는, 긍정적인 쪽? 일 것 같아
요. [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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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내러티브의 이해 
: 청소년의 탈주적 직업정체성
1. 사회화 원천과의 상호작용 이해 
1) 가족구성원과의 상호작용
⑴ 사회화의 구조적 조건 
구조적 관점에서 가족사회화 연구는 물적 자본에서 비물질적 조건들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초기에는 부모의 직업과 경제적 조건을 
강조하였다. 이후에는 부모의 직장 내 경험58), 가족 내 의사소통 방식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결정하고 자녀를 특정한 방식으로 사회화한다고 생각
했다(Bernstein, 1990; Kohn, 1977). 오늘날에는 지역, 나이, 부모의 
사회 연결망, 가족 내 감정적 관계 등 부모의 사회적 능력이 자녀의 사회
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Bourdieu, 1986; Coleman &  
Hoffer, 1987). Bourdieu(1986)는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조건들이 지
속적으로 일상생활 경험에 작용하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장기간의 관행
은 쉽게 변하거나 잊혀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① 가족의 위기, 가족 구조의 변형
연구 참여자들의 가정을 둘러싼 공통된 맥락은 가족의 위기와 가족 구
조의 변형이다. 이에 따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자본이 풍부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했다. 한지민의 부모
58)  Kohn(1977)은 2차 산업이 주를 이루었던 70년대 직업심리학자로서 부모가 육체
노동자일 경우 수동적 입장을, 비(非) 육체노동자일 경우 능동적인 입장을 지니게 된
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러 연구들은 2, 3차 산업의 직업상황에서 노동자의 주관적 입
장을 고려한 직업경험을 연구하는 데 주목하게 되었다(황석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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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전에서 문방구를 하다가 큰 빚을 졌고 현재까지도 가계부채로 경제
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금산의 할머니 집에 얹혀살면서 한지민은 조부
모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또한 둘째 동생의 교통사고로 한동안 집을 비
운 부모님을 대신하여 한지민은 막내 동생을 보살펴야 하는 심리적인 가
장의 역할을 했다. 김서연은 재혼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이다. 엄마와 아빠
가 이전 가정에서 각자 데리고 온 나이 많은 오빠, 언니들이 있었으나 서
로 왕래하지 않으며, 친척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김서연 
가족의 사회적 관계는 매우 협소했다. 강은진의 엄마는 두 번의 이혼을 
겪었다. 첫 번째 이혼 후 만난 새 아빠는 낚시터를 운영했고, 강은진은 
어린 시절 외딴 저수지에서 외로움과 구박을 견뎌야 했다. 이후 금산 외
할머니 집에 와서 살면서도 일하는 엄마를 기다리며 외로운 시간을 보냈
다. 김민서의 경우 아버지의 실직과 여러 번의 사업실패, 부모의 별거, 이
혼을 경험했다. 아버지의 실직 전 도시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
움을 경험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한다. 이렇게 가정의 위기는 가정의 재정 악화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다양한 상황조건을 형성하였고, 심리적 불안, 사회·
문화적 자본의 부족으로 이어져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② 부모의 직업생활
두 번째 구조적 맥락은 연구 참여자 부모의 직업생활로 인해 형성되었
다. 부모들은 주로 비정규직,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한지민의 아버
지는 건설 일용직, 어머니는 식당일, 간호조무사직에 종사하였고 가계소
득이 안정적이지 못했다. 김서연의 부모는 깻잎 농사를 하였고, 김서연은 
부모가 육체노동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보아 왔다. 강은진의 어머니는 
간호조무사로 동네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였다. 비정규직이고 나이가 많아 
고용불안감이 컸고, 추가근무, 야근, 인삼 밭일 부업 등 육체적으로 고된 
직업생활을 하였다. 김민서의 어머니는 동네 어린이집에서 비정규직 보육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Krumboltz(1996)의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의 직업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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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함으로써 특정 직업에 대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개인은 학습경험
에 따라 진로·직업 영역에 대해 ‘좋다 또는 싫다’의 경향을 가지게 된
다. 과거의 학습경험은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나 인지적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고(도구적 학습경험), 혹은 중립적인 자극이 특정 자극과 짝지어 경
험되면서 긍정적·부정적 자극의 성격을 띠게 될 수 있다(연합적 학습경
험). 고전적 조건화와 관찰, 대리경험과 간접경험이 이에 해당한다. 즉, 
자녀는 부모의 직업생활을 대리경험하며, 그 경험이 어떠하였는가는 자녀
의 직업태도 내용에 영향을 준다.
연구 참여자들도 부모의 직업생활을 지켜보며 특정 직업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였다. 한지민은 사무직은 지루하다, 앉아서 컴퓨터 질은 못한다, 몸
이 고된 일, 잡일이라도 상관없다, 일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여겼다. 또한 어렸을 때 엄마의 식당일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자신도 식당
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서연은 부모의 농사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강하게 드러냈다. 특히 엄마의 고된 육체노동을 관찰하였고, 알레
르기 때문에 엄마를 도울 수 없는 자신의 상황과 미안한 감정이 연합하여 
농사일/육체노동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지니게 된다. 강은진은 엄마로부
터 간호조무사 직업의 고된 이야기를 들어왔고, 간호사 직업에 대한 반감
과 부담감을 지니고 있었다. 김민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엄마의 직업
생활을 지켜보며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⑵ 사회화의 개별적 의미 
가족사회화의 공통된 구조적 맥락이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으나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내용은 각각 달랐다. 첫째, 각 가족구
성원과의 상호작용 의미는 개별적으로 형성되었다. 가족의 위기가 가족구
조의 해체,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상황을 낳았고, 이것이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가족구성원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는 예측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한지민과 강은진의 가족구성원은 가족의 위기로 인해 고향으로 돌아
왔고, 조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 맥락이 공통된다. 하지만 [그림 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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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조부모와 상호작용하는 양상은 달랐다. 한지민-할머니 상호작용은 
‘갈등’의 양상이었고, 이는 취업을 통해 빨리 독립하고자 하는 VAS 메
시지를 형성했다. 반면, 강은진-할머니 상호작용은 ‘치유와 위로’의 양
상이었고, 할머니는 강은진 가정의 재기를 돕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상호작용 양상의 차이는 <표 14>의 면담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 면담 내용
한지민
R: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는 한 번도 안하더라?
P: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가 여기 이사 올 때 좋게 이사 온 게 아
니라 빚 때문에 다 넘기고 이사 온 거란 말예요...<중략>...
R: 같이 살지만 도움을 주지는 않으셔?
P: 없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집주인이니까...어디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산다는 얘기도 별로 안 해요. 말을 막하세요. 저희
랑 뒷집이랑 되게 가까워서...뒷집 마당에서 하는 얘기가 다 들려
요. 부엌에 있으면..부엌에 있는데...할머니가 저 씨발 것들 때문에 
집에 돈이 안 들어온다 그러세요. 할머닌데...영향을 줬다면 스트
레스와 우울증을 줬겠죠. [A2]
강은진 P: 할머니랑 12살 때부터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같이 지냈는데...
[그림 5] 가족구성원과의 개별적 상호작용
<표 14> 연구 참여자-할머니 상호작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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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실천 양상이 달랐다. 저소
득가정 맥락 안에서 한지민은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용돈을 충당하
고, 경제생활에 빨리 입문하게 된다. 한지민은 부모의 일을 돕거나 동생
들을 돌보고, 부모는 한지민에게 심리적으로 의지하는 방식으로 부모-자
녀 간 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진로·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한지
민이 주도하고 부모는 이에 따르는 방식으로 행위 하였다. 반면, 강은진
의 부모는 오히려 자녀에게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하였고, 강은진은 소비
를 거의 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였다. 그 결과 강은
진은 경제생활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많지 않다. 또한 한 부모 가정 속
에서 강은진과 엄마는 유일한 관계로서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였다. 
[그림 6] 경제적 어려움 속 개별적 상호작용 
할머니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스타일이신 거예요. 되게 잘 보듬어 
주시고 엄마한테 할 수 없는 얘기도 할머니한테 많이 했고...이제 
할머니네 집에서 나와서 저쪽 **쪽(동네명)으로 이사를 갔을 때는 
친구들이랑 굉장히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C1]
P: 그런데 할머니가 저를 걱정하신다는 말에, ‘왜 굳이 나를 그렇
게 걱정하셔?’라고 했어요. 엄마가 ‘할머니가 너 외롭다고 걱정
하신다.’고... 처음으로 감사하기도 하면서, ‘내가 그렇게 외로웠
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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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가족 구조의 변형 속에서 부모-자녀의 관계는 서로 다른 의미로 
형성되었다. 한 부모 가정 배경이 부모-자녀 관계 형성에 어떠한 방식으
로 작용할지는 예측할 수 없었다. 강은진과 김민서의 어머니는 공통적으
로 이혼과 별거 후 생계를 책임졌다. 강은진은 어머니를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 끈끈한 관계로 설명하는 등 자신의 삶과 어머니의 삶을 밀접하게 
연결 지어 인식했다. 반면, 김민서는 어머니와 자신의 삶을 독립된 것으
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어머니의 직업생활을 바라보는 태도, 
어머니의 진로 조언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영향을 주었다. 강은진은 어머
니의 직업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대리경험 하는 반
면, 김민서는 어머니의 직업생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관심이 
없었다. 강은진은 직업을 빨리 갖고자 하는 이유가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
리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한 반면, 김민서는 어머니가 앞으로 10년은 더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강은진은 
어머니의 간호사 직업에 관한 설득을 받아들이고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
는 반면, 김민서는 교육대학 진학을 설득하는 어머니의 의견을 귀담아 듣
지 않는다.
[그림 7] 한 부모 가정 속 개별적 상호작용
넷째, 부모의 직업생활이 자녀에게 전달하는 VAS 메시지 또한 개별적
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의 직업생활을 관찰해 오면서 서로 다른 직
업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비정규직인 부모의 직업생활을 지켜보면서 한지
민은 ‘직업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인식 하
였고, ‘오래 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등 직업의 안정성을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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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고려하지 않았다. 반면, 강은진은 비정규직인 어머니의 불안정한 직업
생활을 지켜보면서 직업의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
다. 또한 김서연의 경우 농사라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육체노동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고, 피부 알레
르기 때문에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유 없는 죄책
감’을 형성하게 된다. 김민서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직업생활에 대해 부
정적이거나 혹은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듯 부모의 직업생활 관찰을 통한 학습경험은 단순히 선호와 비선호
로 표현할 수 없다. 부모의 육체노동을 지켜보면서 이에 대한 부정적 태
도를 형성하는가 하면(김서연), 반대로 사무직은 재미없고 지루한 일이라
고 인식하며 육체노동에 익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한지민). 어머니가 
사이버대학 강좌를 통해 취득한 간호조무사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인정하는가 하면(강은진), 쉽게 딸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잘 자잘한 업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김민서). 
가족의 위기, 가족 구조의 변형, 경제적 어려움 등 구조화된 사회화 조
건이 가족구성원과의 상호작용에 어떠한 맥락으로 작용할지는 일관되게 
설명할 수 없다. 또한 부모의 직업생활이 자녀에게 어떠한 사회화 메시지
를 전달할지도 예측할 수 없다. 그 안의 상호작용 과정과 내용을 들여다
보아야 개별적 사회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 가족구성원과의 상호작
용과 그 경험을 통해 형성된 VAS 메시지의 개별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 상호작용 VAS 메시지
한지민
가족의 위기 ∙ 가족들은 나에게 의지한다. 
할머니와의 갈등 ∙ 취업의 목적은 할머니 집에서 빨리 벗어나기 
부모님의 
직업생활
∙ 육체노동, 비정규직에 익숙하다.
 -사무직은 ‘재미없고, 지루한 일’이다.




∙ 그 쪽 일(농사, 육체노동)은 안하겠다.
<표 15> 가족구성원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VAS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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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와의 상호작용
⑴ 사회화의 구조적 조건 
① 정상적 직업 경로, 진로선택 범위 제한 
첫째, 학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고등학교 졸업-대학 진학-일의 세
계 입문’이라는 ‘정상적인’ 직업 경로를 제시해 주고 있었다. 사회구
성원들과 청소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 진학을 통해 직업교육을 
받는 것을 정상적인 것, 일의 세계로의 순조로운 이행으로 인정하고 있
다. 이 경로를 벗어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 심리적으로 저항
이 크다. 청소년들에게는 학교라는 관문을 잘 통과해야 대학 진학을 통한 
직업교육기관 진입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가 제시한 
질서를 따르고자 하였으며,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방식대로’ 직업인이 
되고자 하였다.
둘째, 학교는 성적과 대학입시 제도를 통해 진로선택 범위를 제한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부여받은 성적에 따라 진
부모님의 고생 ∙ 이유 없는 죄책감을 느낀다.
부모님과 오빠의 
갈등
∙ 부모님은 나의 취업을 기다려줄 수 없다.
강은진
외로웠던 아동기 ∙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엄마의 직업생활
∙ 엄마는 멋있고 자랑스러운 직업인이다.
∙ 간호사 직업은 장단점이 있다.
엄마의 고생 ∙ 최대한 빨리,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 
김민서
부모님의 이혼 ∙ 아빠는 ‘원래 없는 존재’이다.
엄마의 직업생활
∙ 부정적이고 관심이 없다.
 -보육교사 자격증, 쉽게 딴다, 자잘자잘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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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선택의 범위를 줄여나갔으며, 이러한 과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특
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
력을 발휘하는 것은 학교와 교육제도가 부여하는 성적이다. 학교가 허용
하는 범위 안에서 진로선택을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실질적 선택의 
자유’도 차등적으로 주어진다. 연구 참여자들은 저소득가정, 부모에 대
한 부담 등 다양한 제약 조건을 고려해야 했고, 선택의 범위는 매우 협소
해졌다. 하지만 이를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자신의 탓이라고 여겼다. 
예를 들어, 강은진은 성적이 떨어지자 자신의 집중력이 낮아서 혹은 끈기
가 없어서 심리상담가나 수의사는 될 수 없다고 스스로 포기했다. 이처럼 
저소득가정 배경을 지닌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의 소극적 교육지원 등 높
은 학업성취를 할 수 없는 구조 속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성적
과 이를 근거로 학교에서 제시하는 진로선택의 범위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8] 학교 사회화의 구조
② 무의미한 진로교육, 경제수업의 부재
첫째, 학교의 ‘무의미한 진로교육’ 구조 속에서 구체적인 VAS 메시
지는 형성되지 않았다. 학교의 진로교육 내러티브는 진로상담, 진로체험, 
진로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담임교사와의 진로상담은 고등학교 3학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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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와 입시원서를 쓸 때 즈음 간단하게 이루어진다. 학생의 지망 학과
와 대학을 확인하고, 관련 입시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교사는 진로의
사결정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자 고
등학교라는 특성, 취업률, 졸업생들의 진학 전통을 고려하여 보건계통(간
호학과,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의 진로를 권유하는 학교 분위기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매년 실시하는 MBTI 진로검사는 진로선택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격유형에 부합하는 직업 환경을 제시해 주는 
프로그램이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진로의사결정 시 이를 중요하게 고려하
지 않았다. 학교에서 진로강연,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크게 도
움이 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니었다, 실제 직업 
종사자의 현장 이야기가 아니었다, 관심분야의 진로체험 활동이 없어서 
선택의 범위가 좁았다, 직업체험이 아니라 직업관련 행위를 따라하는 방
식이었다.’ 등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
육 현상은 존재하나, 이러한 구조 속에서 VAS 메시지의 내용이 형성되기
는 어려웠다.
[그림 9] 무의미한 진로교육의 구조
참여자 면담 내용
한지민
R: 만약에 진로상담을 학교에서 받는다면 누구와 어떤 애기를 하고 
싶어?
<표 16> 진로교육 관련 내러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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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지금 이 일을 하는 사람. 그 ...얼마 전에 학교에 전직 승무원일 
하셨던 교수님이 와서 자기가 했던 일을 쫙 펼쳤는데 아...정말 
재미있었거든요. ...<중략>...그니깐 김제동이 와서 강호동 얘기하
는 거랑 같아요. 김제동이 왔는데 강호동 얘기만 해요. 김제동이
가 자기 얘기를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 얘기만 해요. [A4]
김서연
P: 보건 쪽은 아무래도...남들 보면 보건 쪽이 취업...그러게요...선생
님들도 그러신 건 같아요. 보건 쪽이 취업 잘된다. 보건 쪽으로 
우선 한 개씩 써봐라...분위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끼리 
입시 이야기할 때도...<중략>...선생님들도 많이 보신 것 아닐까
요? 잘 모르겠어요. [D4]
P: 관심 없고...그냥 탐방 가길래 따라 가보자...해가지고.^^(웃음)... 
<중략>...호텔관광학과에서는 음료수 같은 거 만들고 샌드위치 만
들고...경영학과에서는 무슨 수업을 듣더라고요 진짜 재미없어가
지고 좀 졸았던 것으로 기억해요.^^(웃음) 뭔가 샤랄라 하고 뭔
가 재밌을 것 같았는데 가니까...거기 카페가 있었거든요. 근데 언
니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아 저렇구나. 대
학가면은... [D1]
강은진
P: 아니요. 결국 직업 선택함에 있어서 그런 검사들보다는 그냥 계
속 고민하고 엄마랑 함께 얘기하고 이런 게 더 영향을 끼쳤으니
까. 만약 어떤 검사를 더 해줬다고 해도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
게...<중략>...고등학교 때 직업체험 사회복지사, 응급 구조 이런 
거 들었는데. 응급 구조에서는 심폐소생술하고 끝나고 사회복지
에서는 휠체어 운전하는 법 가르쳐주고 끝나고 하니까 그렇게 크
게 내 직업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거죠. 
P: 정말 만약에 후배들한테 어떤 활동을 해준다면 정말 현실적으로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되는, 그 분야, 업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그냥 강사분들이 아닌, 간호사라면 병동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의 얘기를 들어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중략>...응급구조 체험했
다고 했잖아요. 소방서에서 구급대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닌, 
그 학과를 나오신 분들이니까 직접적인 현장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없잖아요. 정작 우리가 종사하는 곳은 현장인데.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C4]
김민서 P: 그런데 저희 학교에서는 진로시간이 있긴 했는데, 그런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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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교 안에서 ‘경제수업이 부재’하였고, 경제수업을 통한 예비 
직업사회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사회시간에 경제 
단원을 배워본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실제 경제수업이 존재 하였는
지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 안에서 의미 있는 경험이 형성
되었는지의 문제이다. 중학교 때 사회시간 경제수업에서 의미 있는 상호
작용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고등학교 때는 선택과목으로 
경제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경제수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음을 의미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한지민은 경제수업 시간에 노동법, 노동권
과 관련한 내용을 배우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김민서는 자신이 필요에 의
해 한국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참여자 면담 내용
한지민
R: 사회나 경제를 배워본 적 있어?
P: 중학교 땐가...사회랑 법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사? 그냥 
부록처럼 껴있는 경제 있잖아요. 그건 배웠어요.  
R: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어?  
<표 17> 경제수업의 부재 관련 내러티브
MBI 검사?(MBTI 검사) 이런 검사만 몇 번 했지, 학교에서 해주
는 건 솔직히 없었어요, 진로에 대해서는.
R: 진로와 관련된 상담은 했을 거 아니야, 고3때?
P: 상담...저희는 상담을 한 게 아니라,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 하
고 과 어디 가고 싶냐고’ 그런 것만 했지. 진로상담은... [E2]
R: ‘아 그래도 학교에서 나한테 뭔가 의미 있는 걸 제공해줬구
나.’라는 경험이나 체험이 있었어? 
P: (침묵). 아니요. 
R: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
P: 학교에서 해주는 거 자체도 없었는데 그런 직업적으로는 몇 개 




R: 학교에서 가르쳐 주면 좋겠다...배우고 싶은 거 있어?
P: 노동법...근로기준 이런 거? 그런 거 어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확실히 알고 가면 내가 가서 너 ~~이래 그러면 내가 근
로기준법~~이래이래요. 얼마 더 주셔야 돼요...그러고... [A4]
김서연
R: 너 혹시 경제수업을 받아본 적이 있니?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P: 아니요 한 번도 없었어요.
R: 한 번도 없었어? 경제단원도 없었어? 소비, 소득...
P: 사회? 중학교 1학년 때 사회 시간에.
R: 뭐 배웠는지 기억나? 
P: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대충... [D2]
강은진
R: ...쌤들은 다 좋아했는데 딱 영향을 주신 분들은 없었어요. 
P: 경제수업을 들어봤어?
R: 경제...? 경제 과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어요. [C1]
김민서
R: 경제수업 받은 적 있어?    
P: 없었어요.
R: 중학교 때는?              
P: 없었어요.
R: 경제단원도? 경제소비, 소비곡선... 공급곡선...
P: 저 그런 거 배운 적 한 번도 없어요.  
R: 한 번도 없어? 그래? 고등학교 때는...
P: 고등학교 때도 없어요. 
R: 선택도 안 했으니까... 선택한 애는 있니? 
P: 아니요. 과목이 없어요. 저희는 선생님이 별로 없어서, 지정된 것
만 배우느라...
R: 경제관련 수업을 한 번도 받은 적 없어? 
P: 학교에서는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국은행이었
나? 거기서 동영상 같은 걸로 해준 게 있더라고요. 입시준비도 해
야 하고 그래서 한 두 번 본 것 같아요. [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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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사회화의 개별적 의미
학교는 각 연구 참여자들에게 동일한 하나의 공간이면서 동시 발생된 
여러 사회적 사건들의 장소가 될 수 있다. 학교는 두 개의 세계로 구성되
어 있다. 하나는 공식적인 구조로서 제도의 세계이고, 성인에 의해 통제
받는 형식적 학교 세계이다. 반면, 학교에는 사회 네트워크와 또래 집단 
문화와 같은 비공식적 세계가 존재한다(Valentine, 2001: 185). 
Willis(1981) 역시 학교 공간이 제도적이고 사회 유지적인 질서가 존재
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질서에 저항하는 대안적 공간구성
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노동자 계급의 청소년들은 학교가 전달하고자 하
는 사회적 메시지를 저항 없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학교 질서
에서 일탈하는 공간 구조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연구 참여자들 역시 학교의 제도적 권위와 질서를 받아들였으나, 학교
의 의미를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행위 한 것은 아니다. 자신의 상황
과 해석에 따라 학교 안에서의 실천은 상이했다. 한지민은 공식적인 교육
제도 안에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인식하고, 학교 밖에서 의미를 찾고자 
했다. 강은진은 학교의 권위를 인정하되 인간관계를 배우는 곳, 끈기를 
배우는 곳 등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민서는 학교 안 교육활동을 비판적으
로 평가하고,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 행정적 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자 면담 내용
한지민
R: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었어?
P: 아니요~~전혀.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정말 답답해 보였어요. 
...<중략>... 그리고 고3 애들 보면 (조용하게)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저희보다 선택의 폭이 넓잖아요. 근데 막상 꿈이 없어요. 걔
네들...그냥 성적 맞춰서.. 써서.. 대학가고 거기 맞는 취업하고...그
것밖에 없어요. [A2]
R: 학교를 졸업한다는 건 어떤 의미야?
P: 옛날엔 졸업장만 있음 된다. 그런 거? 왜냐면 미용하는 애들 중
<표 18> 학교의 의미와 개별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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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졸업장 없는 애들이 많아요. 중졸 이런 애들이 많거든요. 졸업
장만 있고 자격증만 있으면 땡 인거지... [A2]
P: 제가 공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친한 선생님들이 진짜 많아
요. 선생님들이 약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찾아와서 “선생님 이거 
문제 좀 알려주세요.” 그러는데 저는 “선생님 밥 드셨어요? ” 
그러는데 선생님 눈에 띄면 뭐라도 하나 얻어요. [A2]
P: 제가 유리할 것 같은 건...애들은 뭐 시키면....아~이거 왜 해야 
되지?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뭐시키면 아...빨리 하고 집에 가야
지 그런 게 있단 말예요...좀 긍정적인~^^ (웃음) [A4]
강은진
P: 이왕이면 학교에서 늦게 까지 야자를 하는 거면 이왕이면 학교에 
잘 붙어있는 주의였어요. 야자를 잘 빼지도 않고...이때까지 시간을 
딱 정해서 이때까지 학교에 있어라...그러면  아. 예. 있죠 뭐~~ 
이러고 있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공부는 안 해도..^^(웃음) 학교에 
꼭 붙어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 이었어요^^(웃음)
R: 학교에 붙어 있으면 뭐가 좋은데?
P: 좋은 건 없었어요. 그냥 ...야자시간이고 이때 끝나는 게 맞고...내
가 집에 가거나,,,다른 곳에 가야할 마땅한 일이 없으니까...굳이 
뺄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C3]
P: 학교가 되게 학교에서 공부 이런 것보다는 인간관계를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중략>...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C3]
김민서
P: 의무니까 가는 거지...처음에는 시간 아깝고 그래서 자퇴할 생각
도 한 적 있어요. 그 고1 끝나고 겨울방학인가? 겨울방학 때쯤에 
자퇴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에서도 그렇
고,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고, 재수학원 같은 데를 들어가서 
대학 더 잘 가고...그러기도 하고. 또 시골학교다보니까 수준도 되
게 떨어지고 그래서, 자퇴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R: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학교를 다닌 건 왜 다닌 거야?
P: 아무래도...제가 졸업을 안 하고 졸업장을 못 받는 게 엄마는 별
로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E2]
P: 제가...한 부모 지원을 받게 되면, 급식이 점심 급식이 무료라는 
걸 엄마가 알고 있어서, 엄마가 그걸 행정실에 물어봤고, 또 시간 
며칠 지나니까, 보건 선생님...행정실 그 사람이 저를 찾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우유 공짜로 지원해주니까 먹으라고 그래서...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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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한지민은 학교가 제시하는 틀 안에서 인
정받을 수 없었다. 학교는 공식적인 질서를 따르지 않는 한지민을 소외시
키고 배제한다. 취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한지민이 누워있어도 교과교사
는 관여하지 않았고, 담임교사는 진로상담을 하지 않았다. 한지민의 생활
과 전혀 관련이 없는 수업시간은 앉아있기도 고통스러웠다. 예술실용전문
학교 진학 결정을 독자적으로 하였으며, 원서비가 아까워 수능시험을 보
지 않는다는 결정에 대하여 아무도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지민은 학교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았다. 한지민은 학교의 공
식적 제도 안으로 들어가고자 노력하거나 학교가 제시하는 가치, 대학진
학이라는 공동의 목적에 순순히 동의하지 않는다. 스스로 대안적 목적과 
공간을 형성하고자 하였으며, 학교를 평가하고 이용하는 주체였고, 학교 
밖의 공간에서 의미를 찾는 데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다. 학교가 제시하는 
‘정상적인 직업 경로’가 아닌 자신만의 직업 경로를 찾기 위해 노력했
다. 한지민은 수업시간 대신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이었고, 야간 자율학습
을 하는 대신 대전의 미용학원을 다녔으며,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대신 예
술실용전문학교의 면접에 참여했다. 또한 공부를 못하는 대신 선생님 눈
에 띄기, 심부름 잘하기 등의 전략을 썼다.
김민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학교의 질서에 저항하였다. 김민서는 반에
서 1~2등, 전교에서 3~4등을 할 만큼 성적이 좋았으나, 학교의 권력을 
받아들이는 학생은 아니었다. 김민서는 학교가 자신의 신분상승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만의 전략을 추구했다. 
학교에서는 인터넷 강의를 듣고, 문제집을 풀고, 내신점수를 위해 ‘필요 
있는 수업’을 골라듣고, 동아리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한 부
모 가정 자녀에게 학교에서 제공하는 행정적 지원을 이용하는 등 학교를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민서는 인터넷을 통해 상류층 사람




⑴ 사회화의 구조적 조건 
Bourdieu(1991)는 장소를 점유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했다59). 비수도권, 비도시지역인 금
산이라는 지역에 거주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득을 얻게 하고 혹은 포기하
게 하는 구조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했다.
① 한계와 제약의 구조
금산 지역은 부모와 자녀에게 서로 다른 조건으로 작용했다. 첫째, 금산 
지역은 연구 참여자의 부모에게 ‘치유와 재기’의 공간이었다. 부모들이 
금산 지역에 거주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가족의 위기를 경험하고 어려
운 상황에서 고향으로 오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한지민의 부모는 도시에
서 문방구를 하다가 큰 빚을 져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금산 할머니 집
으로 이주해 아직도 그 빚을 갚고 있다. 강은진의 엄마는 다른 지역에서 
두 번의 이혼을 겪고 홀로 남매를 데리고 고향인 금산에 왔다. 외할머니 
집에서 지내면서 강은진은 외롭고 상처받았던 심리를 치유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강은진의 엄마는 금산에서 경제적 자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김민서의 엄마도 서울에서 살다가 아버지의 실직 이후 고향인 금
산에 내려왔고, 직업생활을 시작하는 등 새로운 삶을 도모했다. 
둘째, 금산 지역은 자녀인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한계와 제약’의 공
간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이들은 문화, 소비, 교육 경험을 하기 위해서 시
59)  Bourdieu(1991)는 공간이득을 다양한 형식으로 구분했다. 상황이득은 특정 공간을 
점유함으로써 원하는 환경, 사건, 사람에게 불편함 없이 빨리 다가가고, 원치 않는 접
촉은 차단시켜주는 이득을 말한다. 위치이득은 타인의 공간과 시간을 점령하는 데 얼
마나 신속한 권한을 가지는지를 의미한다. 나쁜 장소는 위치이득을 감소시킬 뿐만 아
니라 삶의 기회 감소를 의미한다. 공간 확보 이득은 공간에 대한 처분력을 얼마나 소
유하고 있는가이다. 확보한 공간이 크면 클수록 사회적으로 결합할 수 없는 존재를 멀
리 밀어낼 수 있다(Schroer, 2006: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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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버스를 타고 근처 도시로 나가야 했다. 한지민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
트를 가고 싶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도할 수 없었
다. 금산에서는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주춤거리게 된다고 말한다. 가장 
외진 곳에 살았던 김서연은 친구들처럼 아르바이트도 하고 싶고, 놀고 싶
지만 버스가 일찍 끊기면 집에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참아야 했다. 자신
을 ‘우물 안의 개구리’, ‘방구석의 아이’라고 표현하였다. 김민서는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컸으나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
다. 금산에 산다는 것은 행동과 생각의 제약까지 가져온다. 좁은 지역이
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식이 쉽게 퍼지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다. 김민
서는 금산에서 (입시)재수를 한다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것이 ‘완전 못된 짓’이고 ‘죄를 짓는 것’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금
산에서는 사람들의 진로가 다양하지 않고 ‘충대(근처 도시 국립대) 가서 
공무원 해야지’ 정도의 생각의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② 부딪침과 수용의 구조
한계와 제약의 공간 속에서 연구 참여자의 일상생활에는 상황을 참고 
받아들이는 경험이 반복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농촌지역의 제약과 반복된 
부딪침은 심리적 위축과 수용하는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한지민은 어린 
시절 할머니와의 갈등과 부모를 대신하는 역할을 참아야 했다. 예술실용
전문학교 진학을 포기하면서 ‘인연이 아닌가보다, 운명인가보다’라고 
체념을 했다. 졸업 후 학원비가 없어서 한 달 동안 집안에서 지낼 때도 
아빠를 원망하였으나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은 이후에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한
다. 예전에는 하고 싶은 일이 많았으나 ‘계속 움츠려드니까 흥미를 잃었
다.’고 말한다. 
특히 김서연은 거주지의 제약을 많이 경험하고 자랐다. 부모님이 깻잎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오
면 버스가 다니지 않아 학교에 갈 수 없었다. 또래는 별로 없고 슈퍼 하
나, 새마을 금고가 하나 있는 동네에서는 TV시청, 독서 외에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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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거의 없었다. 교통과 통신 환경이 불편하고, 소비시장이 크게 형성
되지 않은 거주지에서 김서연은 하고 싶은 것이 많지 않았고, 하고 싶어
도 못하는 것이 많았다. 김서연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사학과에 합격했는
데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계획에 없던 물리치료학과를 선택한 이후에
도 ‘그냥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체념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강은진은 어린 시절 새 아빠의 구박을 견뎌야 했고, 금산에서도 일하러 
나간 어머니를 기다리며 외로움과 무서움을 참아야 했다. 지금 삶에도 만
족하며, 아주 조금만 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한다. 어린 시절부터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포기하고,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체념한다. 학교에
서도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며, 낮은 성적 때문에 자신이 선택할 수 없
는 진로에 대해서도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며 수용한다. 진로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최종적으로는 엄마의 설득을 수용하여 간호학과를 지원하게 된
다. 경제생활에 있어서도 소비 욕구가 강하지 않으며 사고 싶은 것이 있
어도 참는다.
⑵ 사회화의 개별적 의미 : 금산 지역 벗어나기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금산 지역을 벗어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금산 벗어나기’
를 ‘직업’과 연결 지어 생각했다. 그리고 단순히 금산 지역을 떠난다는 
물리적인 의미도 있었으나, 현재의 삶과 계층을 벗어난다는 의미를 부여
하기도 했다.
한지민은 물리적으로 금산 지역을 빨리 떠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 
취업을 통해 금산을 벗어나고자 하였으며, 고등학생 때부터 다양한 시도
를 했다. 첫 번째 시도는 대전으로 미용학원 다니기였다. 두 번째 시도는 
서울의 예술실용전문학교 진학하기였다. 금산을 벗어나 서울의 방송국에
서 일하기 위해 무대연출학과를 지원하게 된다. 세 번째 시도는 대전의 
뷰티학원 등록하기였다. 졸업 후 아빠의 반대로 예술실용전문학교 진학이 
무산되자 서울의 방송국에 취직이 잘 된다는 대전의 뷰티학원을 찾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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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한다. 네 번째 시도는 대전의 고용센터 찾아가기였다. 학원비를 낼 수 
없어 뷰티학원을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자 절망의 시간을 보냈으나, 결국 







P: 일단 금산을 떠야 해요. 일단 그게 목표에요. 그냥...할머
니랑 자꾸 싸우다 보니깐 자꾸 집을 나가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음...그리고...
P: 사회적 명예도 얻고 싶은데, 일단 근본적인 직업을 갖기 
위한 목표는 ‘집에서 나와야돼서.’
R: 솔직히 말하면, 집에서 빨리 나오고 싶어서 직업을 갖고 




P: 고민 안했어요. 고1 겨울방학 때 정말 추웠어요. 길을 잃
어 버렸어요. 대전에 내렸는데...그 계속...미용학원 가야되
는데...(알바하면서) 계속 그러다가 돈이 좀 있으니깐 간 
거예요. 학교 끝나고...버스타고 부사동에 내려서 거기서 
또 급행 2번을 타고 은행동에 내려서 길을 잃어버려서 대
전역까지 헤맸어요. ...<중략>...다 그런 건 아닌데 꿈이 있
는 애들만...금산에도 미용학원이 있긴 하는데 거긴 하나
밖에 안 가르쳐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애들이 다 대전으




P: 알바보다 더 힘들어요. 일단 말할 사람이 없어요. 혼자 
한 두 시간 동안 입을 앙 다물고...^^(웃음)선생님 물어봐
도 네. 이런 거만 하니깐. 그래서 말고...시간재고...또 말
고...물리면은 다 못 말았으면 다시 풀고 혼자 다시하고 
또 다시하고 계속 그랬어요. 
R: 일주일에 며칠?
P: 5일 동안. 매일 갔어요. 버스타고...가면 한 시간...매일 
세 시간씩...도착하면 6시 되니깐 9시까지... [A2]
예술실용
전문학교 
P: 처음에 이모가 의정부에 살아서 금요일 날 학교를 끝나
고 의정부로 올라가서 자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씻
<표 19> 한지민의 금산 지역 벗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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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에게 금산을 벗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
라 현재의 삶, 계층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명문대 진학을 통해 금산을 벗
어나고 신분상승을 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김민서는 친구들과는 다른 방
식으로 행위 했다. 인터넷 강의 활용하기, 방학 기간 동안 대전의 학원 
다니기 등 나름의 전략적 실천을 하였다. 중학교 때부터 학원을 다니지 
않고 인터넷 강의를 통해 스스로 공부하며 상위권을 유지했다. 고등학교 
3학년 두 번의 방학 때는 대전의 입시학원을 다니기도 했다. 금산 지역에
서 대전의 입시학원에 다니는 또래는 거의 없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여유
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 선택한 행위이다. 김민서는 
심리적으로 금산 지역에의 소속을 거부했다. ‘금산 애들’, ‘대전 애
들’로 나누어 이야기하였으며, ‘금산 애들’은 자신과 수준이 맞지 않
고, 대화가 통하지 않으며,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자신은 
실제 금산에 속해 있지만 이상은 ‘대전 애들’에 속하는 것이다. 
면접보기
고...멀어가지고 8시에 지하철을 타고 한 두 시간 타고 가
서...<중략>....그래서 떨어졌어요. 1차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준비해서 2차를 다시 보러 간 거예요. [A2]
P: 좀...절실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공부를 못했잖아요.^^






P: 가야 되죠. 학원에 선생님들이 연예인 스타일리스트 하는 
분도 있고...저희 학원이 방송국이랑 SBS랑 연계돼 있거
든요. 거기 학원에 인턴십 그런 것도 있어요. 프로그램이. 




P: 한 달 동안 집밖에 안 나가고.. 학원을 안 나가게 돼서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엄마가 전화해서 칼국수를 먹으러 
가재요. 칼국수 집에 갔는데, 엄마가 ‘고용센터에 가볼
래?’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 왜? 왜 가야돼?’ 이
랬더니, ‘국비로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셨어요. 그럴








P: 네. 좋은 학원도 별로 없고...인강 보는 애들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공부 한다는 애들은 저처럼 수학만 듣는다




R: 그런 애들이 금산에 많아?
P: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저밖에 없었던 걸로 알아요.
R: 대전에 있는 학원에 다니는 애들이? 왜?
P: 일단 멀기도 하고, 금산에서 둔산동까지 가기에 돈도 많이 
들고...<중략>...11시까지 원래 자습인데, 차량 운전사 아저
씨가 저 막차 태우려고 부사동까지 와서 저는 그렇게 집에
서 갔어요...<중략>...저 그 때 엄청 힘들었거든요? 11시에 




P: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제 금산 친구들이랑 솔직히 저랑 
수준이 다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또 대전에 있는 애들은 
저보다 수준이 더 높거든요? 걔네한테 제 말을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걔네들한테만 말을 하지. 금산에 있는 
애들한테는... 
R: 이야기해봤자. 
P: 잘 몰라요. 
R: 대화가 안 되고...
P: 대화가 안 돼요. 
P: 실제로는 여기 금산 애들한테 속해있긴 하는데, 제 ‘이
상’은 그거죠. [E1]
<표 20> 김민서의 금산 지역 벗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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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과의 상호작용
⑴ 사회화의 구조적 조건
① 인터넷 사회화의 가능성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매개하고 있는 미디어는 20세기 이후 현대 사회
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사회화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Giddens, 
1992). 특히 인터넷은 현대 사회인에게 새로운 일상적 삶의 공간이 되었
으며 개인의 사회화 과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인
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문화를 즐기며, 
이 과정에서의 경험이 사회화를 촉진 한다60). 새로운 디지털 문화는 젊
은 층이 세계로 가는 통로이며 사회화가 일어나는 맥락을 제공한다. 오프
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의 삶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요즘의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의 영향과 그 범위는 매우 복잡하고 
강력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진로·직업 정보를 얻고 직업 관련 가
치관을 습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를 매우 신뢰
하고 있었다. 한지민은 진로의사결정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이 인터넷
이라고 말했고, 강은진은 인터넷 공간이 청소년들에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가장 덧붙임 없이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어떤 압
력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한 진실만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신뢰했다. 
김민서는 하루 한 시간 이상씩 인터넷을 하였으며, 거의 모든 정보를 사
람이 아닌 인터넷을 통해 얻는다고 말했다.
60)  민경배(2002)는 인터넷 공간의 사회적 역할을 사회화의 주된 내용과 관련해 ‘지





R: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혼란을 겪고 새로운 결정을 하기 까지 영
향을 미친 사람이나, 도움이 됐던 뭔가 있어?
P: 인터넷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R: 인터넷이 제일 도움이 됐어, 네 인생에? 사람보다?
P: 스마트폰을 정말 누가 개발했는지.. 찾아보면 고민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지식인 같은데... 그런 비슷한 글을 찾아보면 사람들 
댓글이 ‘굳이 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나중에 후회한다
고...나중에 부모님 탓 하지 말고 차라리 너를 탓하라고...<중략>... 
얼굴이 안보이니까 속마음을 다 쓰거든요? 그래서...학원 정보를 
그렇게 잘 줘요. 학원이...사기 치는 데도 되게 많대요. 미용 학원
은...얼마 안하는데 다른 학원가면 백 얼마주면 배울 것을 다른 학
원에서는 이백얼마주고 배워야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 찾아보면 
여기는 어디가 좋고, 여기는 어디가 좋고... 다녀보니까 여긴 어떻
더라...이런 것도 올라오거든요? [A5]
강은진
P: 요즘 세대의 애들한테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가장 덧붙
임 없이 얻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공중파 뉴스나 이런 데에서는 
정작 우리가 알아야할 내용들이 안담긴대요. 예를 들어 광화문에
서 시위하시는 어르신들이 물대포를 맞는다거나 이런 게 있고. 그 
이면에는 또 그분들의 시위로 인해서 다치신 경찰들도 있고. 그런
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린 분명 페이스북에서 접하고 있는데, 
공중파 뉴스에서는 단 한 장면도 안 나갔대요. 그걸 보면서 ‘굉
장히 우리가.. 되게 덧붙임 없고, 어떤 압력도 들어가지 않은, 완
전한 진실만을 볼 수 있는 그런 매체도 어쩌면 SNS 겠구나.’ 이
런 생각을 한 적 있어요.
R: 그럼 은진이는 세상과 소통하는 데 있어 SNS가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P: 아무래도 거기서는 제가 뉴스를 보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
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진실된 팩트를 받을 수 있고. [C2]
김민서
R: 응 직업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게 된?
P: 저는 인터넷. 저는 거의 다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서 얻은 것 같
아요. 사람한테 얻은 게 아니고. [E2]
<표 21> 사회화 원천으로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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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인터넷의 상호작용은 주어진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대안적 사회화 
원천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농촌지역 저소득가정 배경의 연
구 참여자들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자본의 부족61)으로 인해 직업인
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는 구조에 놓여있었으나 이를 인터넷 
활용으로 극복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제공해 주지 못하는 진로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정보의 불평등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
었다. 주변에서 만날 수 없었던 직업집단과의 만남, 시공간의 제약으로 
경험할 수 없었던 체험들의 간접체험, 심리적 위안과 격려, 인터넷 강의
를 통한 교육서비스의 분배, 제도와 기회의 공개와 접근가능성의 증가, 
댓글 문화를 통한 다양한 가치관의 체득 등 수많은 가능성이 내재된 공간
임이 내러티브 곳곳에서 드러났다. 
61)  연구 참여자의 가정은 한 부모 가정이거나 부모가 농업에 종사하는 등 사회적 관계
가 협소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교육·직업적 기대가 크지 않으며, 생업
에 바빠서 경험과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해 주지 못한다. 금산 지역은 경제규모가 작고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가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이 다양하지 못
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주변에 다양한 직업인의 사례를 관찰할 기회가 적었다. 
P: 요즘에는 안하긴 하는데, 최소 1시간은 하는 것 같아요.
R: 매일 매일? 주로 한 시간 동안 뭐부터 시작해?
P: 카페 들어가서 다른 사람은 오늘 뭘 사...산거? 오늘 산 것도 구
경하고, 여행간 데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나? 오늘은 
뭐 했나 그런 거? [E1]
P: 인터넷에 저런...거...제가 따로 찾아본 건 아닌데, 막연하게 저런 
생각했을 때, 인터넷에 저런 글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R: 아까 말한 ‘수만휘’리고 하는데?
P: 그런 데서도 그렇고. 막 제가 이렇게 찾아서 안 게 아니고, 인터
넷 돌아다니다가 본 거라서, 저 사람...또 꽤 많아요, 한 두 명이 
아니고. 유학 가서 의사된 경우도 많아서 저도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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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터넷 사회화의 한계
하지만 대안적 사회화 원천인 인터넷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 인
터넷으로의 접근성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김서연의 경우 가장 외진 거주지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단절감과 
이로 인한 공간 불이익이 가장 컸다. 이는 통신 여건의 열악함으로 이어
져 인터넷 공간으로의 접근성 또한 방해받았다. 진로정보가 거의 없는 상
황에서 진로의사결정을 하였고 전략적이지 못한 대입 과정을 후회하였다. 
김서연은 인터넷의 공간에서 능동적이거나 활발하게 활동하는 행동 성향
이 없었다. 인터넷 공간으로의 접근성 차이, 인터넷 공간에서 행위 하는 
방식의 차이 등이 정보화 사회에서 또 다른 중요 자본이 될 수 있음을 유
추해 볼 수 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이 신뢰하고 있는 인터넷 공간은 그들이 믿는 바대
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은 아니었다. 편향된 정보, 상업적 
정보, 과장되거나 왜곡된, 선택된 정보들이 구부러지고 짜깁기 되어 펼쳐
지는 공간이었다. 한지민은 예술실용전문학교 홈페이지의 홍보와 상업적 
정보를 바탕으로 ‘학점 관리를 잘하면 유학도 갈 수 있다, 편입을 하면 
스카이 대학도 들어갈 수 있다, 취업은 무조건 잘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결과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술실용전문학교 진
학을 선택한다. 김민서는 인터넷 카페 속 익명의 글들, 편향된 글들을 읽
으면서 직업 관련 가치관을 형성했다. 어린 시절부터 국가와 정치를 비판
하는 글들을 읽으면서 우리 사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또한 인터넷 
카페 익명의 회원들이 직업생활의 힘든 점을 토로한 글들을 읽으면서 
‘회사원들은 불쌍하게 일하고 돈을 조금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출처가 불분명하고 편향된 글을 비판적 과정 없이 수용하여 균형적인 시
각을 갖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62).
62)  Arnett(1995)은 미디어와 사회화를 논할 때 이미 기존 세대의 사회화 과정에 존재




P: 전문학교 그런 쪽으로 검색을 하다보니까 여기가 나온 거예요. 
여기가 전통도 있고 학점관리만 잘해주면 미국 유학도 보내주
고...그리고 일단 취업이 잘된대요. 그래서 이거 보고 다음 주에 
바로 원서를 썼어요. [A1]
P: 그게...학년...언제든 그런 의지가 있으면...하더...하던데요...학점 
관리를 해서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한다던지...아니면 아예 1학년 
때부터 취업을 한다던지...학교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취업공고문
이 따로 나와요. 찾아봐서 거기로 취업을 한다거나....저는 학교 2
년 동안 다닐건데...공부 더 하고 싶으면 편입을 할까 생각중이에
요...학점 관리 잘하면...어디 좀...스카이 중 하나인데...스카이 중 
하나로 편입을 한다던데? 연출과...모르겠어요... [A4]
김민서
P: 인터넷에서 보니까 국회의원들 별로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돈은 
많이 받고. 저는.. 좀 별로 가난한 환경이니까, 중학교 때 안 좋게 
살았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하는 것도 없는데, 돈 겁나 많이 
받고. 우리는 세금 내는 거 다 내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고...’ 
...<중략>...그 때부터 저는 여기에 신물? 신물 나서 나랏일 하는 
거, 나라와 관련 있는 것들을 하기 싫었어요.
R: 이 사회에 대해서 실망을 했구나?
P: 네 진짜.. 아닌 거 같아요. [E1]
P: 여기 말고 다른 사이트도 많이 하는데, 거기 보면 회사원 게시
판이라든가 잡담하는 데가 있어요. 꼭 하루에 한번쯤은 힘들다
고...하면서 회사원 한분씩 올리는데 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너
무 힘든데, 돈은 너무 조금 받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
게..<중략>...그런데 솔직히 대기업 아니고서는, 일찍 출근하고 늦
게 끝나는데 진짜.. 백오십? 백오십도 못 받는 사람 되게 많고... 
저는 경제적 보...제가 한 만큼만 받으면 좋다는 거지. 막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런 건 아니에요. 
R: 정당한 보상?
P: 네 정당한 보상. 저는 불쌍하게 일하고 돈을 조금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E1]
<표 22> 인터넷 사회화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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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인터넷 공간의 약한 네트워크는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 자본을 보
완하기에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의 부모는 진로정보에 대해 
무지하거나, 이혼, 별거, 재혼 등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 형성이 다양하지 
못하였다. 일차 산업에 종사함으로써 지역사회 네트워크에서 떨어져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에게 풍부한 사회적 자본을 제공하지 못하였
다63). 인터넷 공간에서의 네트워크는 사회 자본의 형성과 축적의 가능성
을 지닌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낮은 비용으로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정보
와 지식을 공유하고, 점차 신뢰와 상호관계가 강화되면 사회 자본의 형성
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Lin, Cook, & Burt,  2001). 하지만 
인터넷 공간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접촉이 곧바로 사회적 자본의 형성으로 연결되기는 어렵
다. 연구 참여자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단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개
방적 네트워크64) 즉, 약한 연대를 형성하는 데 그쳤다. 연구 참여자들의 
63)  선행연구들은 지역의 경제적 여건이 사회 자본 형성의 차이를 가져오며, 농어촌 지
역의 청소년들은 도시 지역 청소년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하고 삶의 만족도가 낮으며 
사회 자본을 형성하기 어려운 조건임을 보여준다(김경준·오해섭·김진모, 2006; 김미
숙·신어진, 2009; 이두휴, 2011; 전신현, 2003). 
64)  인터넷 공간에서의 네트워크는 폐쇄적 네트워크(강한 연대)와 개방적 네트워크(약
한 연대)가 혼재되어 있다. 개방적 네트워크는 관심사나 정보에 대한 공유를 통해 형
성된다.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인간적인 감정을 나누고, 강한 결속을 형성해 감으로써 
P: 인터넷에서 봤죠. 
R: 인터넷에서 무슨 글을 봤는데?
P: 제가 카페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 카페 제목이 잘 생각 안 
나는데 약간 칼럼 같은 거였어요. ‘다른 나라랑 비교하고 우리
나라 소방관이 얼마나 안 좋은가’...저는 솔직히 대충 읽어서 잘 
생각 안 나는데, 불쌍했어요. 소방관을 보면, 다음에도 이 직업을 
할 거냐고 물으면 그 그래프 있었는데, 반 이상이 절대 안한다고 
그랬어요. 칼럼 같은 거였어요.
R: 어디서 봤어? 
P: ‘쭉빵카페’요... 
R: ‘쭉빵카페’...출처가 뭐야? 
P: 그것까진 생각이 안나요.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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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간 활용을 살펴보면 단순한 정보 보기, 댓글 쓰기 등에 그쳐 능
동적이고 자발적인 관계성의 강화까지 나아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강한 연대에 기반 하는 신뢰, 협력, 호혜적 정보 교환 등 긍정적 사회 자
본 획득이 가능한 단계까지 나아가기 어려웠다. 
⑵ 사회화의 개별적 의미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직업과 관련
된 지식, 태도,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인터넷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상호작용의 내용, 행위로의 연결은 각각 상이하다.
① 정보의 능동적 창조
강은진은 인터넷에서 능동적으로 정보를 창출하는 상호작용을 한다. 평
소에 인터넷 활동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접한다. 
댓글을 읽으며 사회 현상을 여러 측면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한다. 이러한 
습관이 직업 선택과 관련해서 직업의 장단점을 균형적으로 사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의료인과 관련된 기사를 읽을 때는 그들의 상황
과 감정을 대리경험 한다. 강은진은 인터넷을 통해 단순히 정보를 습득함
에 그치지 않고, 의미를 부여하고 감정이입을 하는 등 능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관련 법률 개정을 둘러싼 인터넷의 다양한 
글들을 읽고, 강은진은 자신의 상황에 적합하게 해석한다. 직업의 전문성, 
전문직의 책임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만의 방식으로 창조한다. 강은
진은 인터넷과 상호작용 시 정보의 수용자에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정보로 재구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개방적 네트워크는 긴밀한 네트워크로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참여가능성을 높이고, 








P: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글이 올라오면, 분명 이건 만
약에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는데, 막상 댓글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굳이 너무 한쪽으로만 평가하는 거 아니
냐?’ 나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댓글이 의외로 
많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구나.~’ 이
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래서 댓글을 많이 살펴보는 편이에
요. 그걸 읽어보면서 ‘이것도 읽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SNS를 하고 1년이 
지나다 보니까, 댓글을 보기 전에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하는 
습관이 들었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걸 딱 보자마
자 ‘이건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댓글을 눌러보기 전에 
‘아~ 그런데 분명 또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왜 맞다고 생각할까...?’ 하면서 그 짧은 순간이지만, 
진짜 길지도 않아요, 한 10초 동안 멍하니 보면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댓글을 눌러보면 진짜, 상상도 못할 여
러 개의 의견이 있어요. [C2]
메르스 
기사
P: SNS 하면서 메르스 관련 글이 그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
걸 보면서 메르스 질병에 대한 지식도 많이 올라왔는데~ 그 
의료진들의 수? 이런 것도 많이 올라오고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중략>...‘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둘 다 뭐 
어차피 어떤 직업을 갖든 있을 수 있겠구나...’ 만약에 동물 
관련된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지만, 내가 살아가기에 적절
한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이건 단점이고. 
그러나 내가 하고 싶다는 건 장점이고... 간호사라는 직업을 
봤을 때도, 내가 너무 섣불리 선택했다는 것이 단점일수도 있
겠지만, 이 직업으로 인해서 내가 선택하게 된 수많은 이유들
은 장점이고 또 간호사 일에 대해서 엄마가 말한 것처럼 피
곤하고, 사람들이랑 많이 부딪히고 하는 게 단점이겠지만, 또 
그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성취감은 장점이고... 그런 걸 다 따
져보다 보니까, 진로를 선택할 때에도 ‘뭘 하든 다 장점과 
<표 23> 강은진-인터넷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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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업 태도 형성, 세상 엿보기
김민서는 인터넷에서 직업 관련 태도를 형성한다. 어렸을 때부터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다양한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글
을 읽었다. 이러한 경험은 직업 관련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
다. 김민서는 우리 사회와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글들을 읽으며, 국가에 
기여하는 직업, 사회봉사적인 직업을 선호하지 않는 태도를 지니게 되었
다. 또한 직장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김민서는 인터넷을 통해 ‘세상 엿보기’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오늘 
단점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때. [C2]
P: 메르스를 겪은 의료진들은 정신적인 피해가 남아있대요. 그
걸 보면서, ‘이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그 일을 해내는 사람
들은 대체 어떤 마음가짐일까?’라는 생각을 깊게 해보면서, 
뭔가 마음이...막... 
R: 공감이 됐어? 






P: 예를 들어 간호사랑 간호조무사에 대한 관계에 대한 법제정
이 최근 있었단 말이에요? ...<중략>...아무래도 4년 동안 제
가 열심히 배워서 더 많은 지식이 있으면, 그만큼 또 저에게 
치료를 받는 환자들도 편할테고, 그 직업에 대해서 갖는 마
인드도 달라질 것 같아요. 
R: 어떻게 달라질 거 같은데?
P: 예를 들면, 2년 동안 자격증을 따서 병원에 취업을 하려고 
과정을 이수하고 딱 나온다면, 그냥 직장을 얻는다는 기분일 
텐데, 4년 동안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더 전문적인 
걸 갖춰서 4년 동안 노력했던 경험들을 갖고서 취업이 되고, 
환자들을 돌보게 된다면 그냥 내가 고생했던 시간만큼이나 
마음가짐의 무게도 달라질 것 같아요. 
R: 어떻게 다를까?
P: 조금 더 책임감이 있어지고, 내가 지내온 시간에 대한... 무
엇이라고 해야 하지? 어...시간에 대한...책임감.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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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생활을 했나, 무엇을 샀나, 어디를 여행 했나 등 그들의 삶이 궁금
하다. 인터넷에서 사람들은 집에서 가까운 콘서트 장에 가서 공연을 보
고, 대학로에 가서 연극을 자주 본다. 좋은 대학의 넓은 잔디밭에서 관현
악단 연주회를 본다. 반면, ‘현실의 나’는 가끔 대전에 가서 영화를 보
는 것이 전부이다. 실제 경험은 별로 없지만 인터넷을 통해 세상을 엿보
면서 ‘나도 저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한다. 게임 사이트에서 만
난 친구는 외국에 있는 학교에 다니다가 한국에 와서 명문대에 진학했다. 
직업 선택도 엄마의 조언대로 약사가 되기로 결정했단다. 엄마가 어떤 진
로경로를 거쳐 약사가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언했다. 그 친구는 자
신과 취미와 취향도 다르다. 이름 모르는 팝송과 클래식을 듣고 테니스를 
친다. 그 친구가 해외여행 이야기를 물었지만 김민서는 가본 적이 없다. 
잘 사는 사람들의 삶이 현재 나의 삶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의 






P: 중학교 때 실망을 많이 해서,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써요. 
나만 잘 되면 되니까, 이제는.
R: 그래서 기업에 들어가거나 의사가 되는 것도 나 잘 살려고...
P: 네. 저 잘 사려고 하는 거지.
R: 국가에 기여하고 싶은 게 없구나.
P: 그런 거 한 개도 없어요. [E1]
정당한 
보상
P: 여기 말고 다른 사이트도 많이 하는데, 거기 보면 회사원 게
시판이라든가 잡담하는 데가 있어요. 꼭 하루에 한번쯤은 힘들
다고... 하면서 회사원 한분씩 올리는데 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너무 힘든데, 돈은 너무 조금 받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연
스럽게...<중략>...네. 또 사회초년생일수록 그런 현상이 더 심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정당한 보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E1]
세상 
엿보기
P: 네. 저는 문화라고 해봤자 영화? 영화보고...이런 게 다 인 것 
같아요.
R: 민서는 뭔가를 경험해본 적 있어?
P: 아니요. 경험 해본 건 옛날 초등학생 때 오페라를 본 적이 있
<표 24> 김민서-인터넷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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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rdieu(1985)는 “사회적 공간, 이것은 경제적 차이, 문화적 차이이
든 그 차이를 경시한 채 아무나를 아무나와 한데 모아둘 수 없다.”고 말
했다(Schroer, 2006: 96). 이는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자본의 할당에 
따라 공간이 나눠지며, 자본이 서로 차이가 나는 두 행위자들 사이에 만
남의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의미이다. 장이라고 불리 우는 각 부분의 공간
이 독자적 법칙을 가지고 힘의 관계를 보전하려고 한다.
공간의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쪽에 위치하는 사람들과 결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물리적으로 이들이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
문이다. 혹은 우연히 만난다 할지라도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고, 진정
고. 동아리끼리 여행 갔을 때, 홍대에서 연극본 적이 있고. 또 
래퍼 공연 가고. 진~짜. 드물어요. 그런데 카페 같은 데나 다
른 커뮤니티를 가보면, 집에서 가까우니까 콘서트도 막 가고, 
대학로 가서 연극도 자주 보고 좋은 대학교 가면 넓잖아요? 
넓은 대학교는 잔디밭 같은 데서 관현악단이 와서 하고...그런 
것도 되게 많던데...여긴 없더라고요. [E2]
P: 제가 게임에서 같이 하는 애가 있는데, 남자애거든요? 그 남
자애는 학교를...외국에 있는 학교를 갔다가, 이번에 한국에 와
서 연세대를 간 애거든요? 걔랑 이야기 하다보니까, 진짜 취미
도 아예 다른 부류인 거예요. 저는 그냥 취미라고 하면 아이돌 
노래 가수 듣거나, 게임하는 정도인데, 제가 노래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상한 외국사람 이름 대면서, 자기는 이 노래 좋아
한다고 하면서 들어봤냐고 묻는데, 저는 처음 듣는 사람이고 
아예 노래도 걔는 클래식 같은 거 듣는데 저는 완전 취향도 
다르고. 운동하는 것도 테니스한다고 그러고, 해외여행 가봤냐
고 물어봤는데, 저는 가본 적 없거든요. 진짜...이게 같은 나이
인데도 흔히 금수저, 흙수저 그러잖아요, ‘금수저는 아예 그
런 차원 자체가 다르구나...’ 좀 약간 허탈감을 느꼈죠...<중
략>...엄마 때문에 과를 결정하고, 미래도 결정하고. 걔는 생물
공학과를 가서 약대, 피트 시험을 봐서 약사 하라고 엄마가 그
래서 걔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E2]
- 224 -
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없으며, 서로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기 때문이
다(Bourdieu, 1994/2005: 26).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인터넷 공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
의 모습을 엿보기도 하고 부족한 경험을 채우기도 한다. 인터넷 공간에서
는 누구나 만날 수 있고, 현실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그들의 공간에 
가까이 갈 수가 있다. 현실에서의 거리감이 무너지거나 그들의 공간에 진
입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생활을 엿볼 수는 있다. 그들이 지닌 실천 감각
을 체화할 수는 없지만 차이를 인식할 수는 있다. 인식하지 못하고 자연
스럽게 받아들였던 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참여자 상호작용  VAS 메시지
한지민
정보수집 ∙ 인터넷은 진로결정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된다.
전문학교 
홈페이지
∙ 학점 관리만 잘하면 취업도 잘 되고, 유학도 가고, 












∙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도 장점과 단점이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 실무경험보다 제도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싶다.
김민서
정보수집 ∙ 인터넷은 세상과 통하는 유일한 통로이다.
직업태도
∙ 나랏일은 안 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 사회봉사적인 직업은 선호하지 않는다.
∙ 정당한 보상이 중요하다.
세상 엿보기 ∙ 잘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갈망한다.
<표 25> 인터넷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VAS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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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 : 자기 메시지 만들기, 자기 공간 조직, 자기 사회화
[그림 10] 자기 메시지 만들기
연구 참여자와 사회화 원천과의 상호작용은 “자기 메시지 만들기(self 
-message making)”로 개념화할 수 있다. 자기 메시지 만들기란 개인
이 사회화의 관습적 메시지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해석과 
행위전략을 통해 사회화 메시지를 개별적으로 창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인터넷 공간에 개별적인 의미를 
부여하였고, 사회화 기관이 전달하고자 하는 규범과 가치를 형성하는 데 
주체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과정을 자기 공간 조직(self-spacing)과 자
기 사회화(self-socializing)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화 과정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상호작용
의 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첫째,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사회화 원천은 개인 행위의 장소적 배경(space)이었다. 개인은 공간 활
용의 방식을 통해 사회화의 규범을 전달받았다. 둘째, 사회화 원천은 사
회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관(agent)이였다. 사회화 기관은 ‘사회화 메
시지 전달’이라는 방식으로 청소년들에게 질서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첫째, 개인이 장소와 상호작용하는 양상은 ‘자기 공간 조직’으로 개
념화할 수 있다. 이는 사회화의 배경인 공간의 의미를 개인 행위 실천을 
통해 창조한다는 것이다. 각 공간과 장소는 개인의 행위에 제약을 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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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방식으로 행위 하도록 관행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지만 개인은 
공간의 질서에 획일적으로 길들여지지 않으며, 공간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거나 대안적인 방식으로 공간을 향유한다. 
뒤르껨, 하이데거, 짐멜, 고프먼, 기든스는 공간이 인간 행위의 단순한 
주변 조건 혹은 배경이 아니라 실행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뒤르껨은 칸트와 달리 공간이 절대적이고 동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
로 구성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하이데거는 공간이 인간 체험을 조직하
기 위한 형식적인 테두리가 아니라 행위자의 행위에 한계를 정해줌과 동
시에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보았다. 짐멜은 그 이전에는 비어있고 아무것
도 없었던 공간이 상호작용을 통해 채워지고, 우리를 위한 어떤 것으로 
만들어 준다고 말했다. 기든스는 그 장소를 장소이게끔 만드는 상호작용
의 종류를 통해서 자신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Schroer, 2006). 
장소의 의미는 그때그때 장소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에서 결과한다. 
인간의 행위 속에서 그때그때 특수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결과로 얻어진 
일련의 특성을 갖춘 그 곳(장소, 지역)을 관찰자가 인식할 때 오직 그때 
그 곳(장소, 지역)으로 파악된다.
Giddens(1992)는 특정한 현장들에서 사람들이 만날 때 능동적인 공간 
조직(spacing)이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사람들은 만남들을 경계 짓기 위
해 장소 내 공간을 공동체적으로 조직한다. 상호작용 공간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것은 개인의 포지셔닝(positioning), 상호작용 요소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난다. 공간은 상호작용을 위한 관련 틀로서 이용가능 하지만 
반대로 상호작용 관련 틀은 공간의 맥락성을 특수화시키는 원인이다. 동
시에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역사를 만들 듯 자신의 고유한 지리학을 만든
다고 말했다. 상이한 개인은 다양한 장소 이용을 통해 차별화하여 체험할 
수 있다(Schroer, 2006: 129-131).
예를 들어, 학교라는 공간은 수업시간과 교실이라는 공간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그 공간에서의 활동이나 질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구
조화되어 있다. 수업시간의 공간과 학습활동에서 말 잘 듣는 몸으로 길들
여지고, 그 공간에서 인정받는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구조를 지
니고 있다. 동시에 학교라는 기관은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정상이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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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제도적인 질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
고 대학에 진학하여 직업교육을 받는 경로를 학교-노동 이행의 ‘정상
적’인 경로라는 가치관을 집단의 구성원들은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학
부모, 교사, 학생 등 모든 구성원들은 대학 진학이 목표이다. 이렇게 주어
진 공간 의미와 제도적인 질서를 학생들은 이미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그러한 공간적 질서에 순응하여 일관된 방식으로 공간
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한지민-학교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자
기 공간 조직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교라는 공
간 안에서 통상적인 VAS 메시지가 존재했다. 예를 들어, ‘대학에 가야 
정상적인 직업인이 될 수 있어.’, ‘4년제 대학에 가야 차별받지 않는 
직업인이 될 수 있어.’, ‘성적이 낮으니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성적이 낮은 것을 보니 끈기가 없구나, 
혹은 노력하지 않았구나.’ 등의 메시지이다. 한지민에게 학교는 수업시
간, 성적, 수능과 입시 제도를 통해 사회의 질서를 전달하고, 학교-노동 
이행의 정상적인 경로를 제시하며, 그 길을 따르도록 길들이는 공간이었
다. 질서를 따르지 않는 한지민에게 무관심과 배제의 처벌을 하였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으니 너는 우리 집단의 구성원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겠다.’, ‘수능시험을 보지 않으니, 
너의 진로는 네가 알아서 하렴.’ 등의 관습적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하지만 한지민은 학교의 지배규범에 굴복하기 보다는 자신의 의도와 목
적에 맞게 학교 공간을 활용하거나 비판적으로 재해석한다. 거짓말로 야
간 자율학습 시간을 빠지고 미용학원을 다닌다거나, 수능시험 점수가 필
요 없는 예술실용전문학교를 검색해서 알아낸다. 수업시간보다 동아리 시
간에 더욱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그 곳에서의 체험을 직업생활과 연
결 지어 본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꿈이 없는 아이들’이고 ‘성적대
로 대학가고 거기에 맞추어 취업하는 일밖에 없다’고 해석하는 반면, 공
부는 못하지만 춤추고, 노래하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자신은 ‘도전하는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재미있게 사는 사람, 
꿋꿋한 잡초’라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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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학교-한지민 상호작용과 자기 공간 조직(self-spacing) 
둘째, 개인이 사회화 기관과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자기 사회화’의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사회화란 ‘사회화 원천과의 상호작용
에 있어서 개인이 생애사를 중심으로 보다 주체적인 사회화 과정을 거친
다.’는 의미이다. 요즘 시대의 청소년들에게는 인터넷이 주된 사회화 기
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터넷과 상호작용에 있어서 개인은 보다 주체적
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 사회화 기관을 선택하고, 세계의 규범과 질
서 형성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청소년들은 보다 능동적으로 지
식, 가치관을 전달해주는 집단과 세계를 선택하고 있었다. 댓글이나 글쓰
기 등을 통해 그 세계를 구성하는 데 참여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자신의 
생애사와 관련하여 그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그 세계를 함께 구성하
고 있었다. 
Arnett(1995)과 Heinz(2002) 등은 전통적 방식의 사회화가 아닌 새
로운 방식의 온라인 사회화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들은 청소년들
이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하면서 사회화하는데, 자신의 선호와 취향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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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디어를 선택할 수 있음에 주목했다. 청소년들은 미디어 선택과 이용
을 통해 특정한 믿음과 가치관을 지니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강한 독립성
과 자율성을 지닌다. 또한 자기 사회화란 개인이 스스로 생애사 안에서 
과거와 미래를 현재에 의미 있게 연결 지으려는 노력을 의미한다고 보았
다. 생애의 경로와 단계를 전환해 가면서 행위를 하고 관련된 기회와 제
약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쓰면서 스스로의 삶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전통
적 사회화 개념은 구성원들을 사회의 구조에 맞추는 데 초점이 있다면, 
자기 사회화 개념은 인터넷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함께 구성한 세계
(co-constructed world)’에 초점을 맞춘다. 인터넷 공간 안에서 그들
의 동료들과 함께 규범을 만드는 사회화 협력이 이루어지고, 이를 다시 
오프라인 현실로 가져와 사회화의 결과와 행위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
이다(Anderson & McCabe, 2012).
강은진은 인터넷 공간에서 선호와 관심에 따라 특정 이슈를 선택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만난다. 그 세계에서는 간호사 집단과 간호조무사 집단
이 대립하고 있었으며, 보건 직업인의 세계가 구성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의료인으로서 혹은 관련자로서 지식, 규범, 가치관,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였다. 강은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인터
넷 세계 구성에 참여한다. 그들의 논리와 규범을 내재화하기도 하고, 비
판하기도 하면서 자기 사회화가 일어난다. 
또한 강은진은 자신의 생애사와 관련지어 그 세계를 이해한다. 간호조
무사인 엄마의 삶을 지켜보았던 자신의 과거와 간호학과 학생이 되고 싶
은 미래의 자신은 현재 하나의 맥락 안에서 만나 나의 진로 역사를 써간
다. 그 세계는 간호조무사 엄마를 두지 않은 청소년이 생각하는 간호조무
사의 세계와 다를 것이다. 또한 간호학과를 지원하지 않는 학생이 생각하
는 간호사 세계와는 다를 것이다. 과거에는 간호사에게 있어서 ‘현장 업
무의 경험과 경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전문 직업교육 
이수와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는가(면허증 취득)’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생각의 변화를 통해 강은진은 하나의 메시지를 창조한다. ‘전문성’이란 
단지 직업 관련 지식을 좀 더 안다거나 교육을 몇 년 더 받는 것에서 나
오는 것이 아니다. ‘환자/시간에 대한 책임감(마음가짐의 무게)’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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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된다고 생각한다. 이 메시지는 간호사 직업을 거부했던 과거 자신과의 
화해이며, 엄마가 간호조무사이지만 간호사 집단을 지지하게 된 자신에 
대한 정당화이며, 간호학과 진학이라는 미래 행위로의 의미 있는 연결고
리가 되어 준다. 
[그림 12] 인터넷-강은진 상호작용과 자기 사회화(self-socializing)
김민서는 어렸을 때부터 ‘베스티즈’, ‘오늘의 유머’와 같은 인터넷 
동호회를 선택하여 활동하였고, 그 세계는 사람들이 함께 구성한 세계였
다. 함께 구성했다는 것은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아서 그 곳에서의 문
화와 질서를 만드는 데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생애사와 관련지어 그 세계를 해석한다는 의미도 있다. 인터넷 동호회 안
에서 국가와 정치의 모습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싸우기만 하는 세계였
다. 김민서의 가난한 환경과 생애사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원들은 ‘하는 
일 없이 싸우는 사람들’이다. 그 세계 안에서 국가는 다른 나라의 좋은 
점과 대조되어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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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청소년들은 주어진 사회구조적 맥락의 제약을 받았으나 동시에 
사회화 메시지를 만들어간 주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이 사회화의 결과에 
있어서 큰 변화를 이끌어 내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은 역동적
이었고, 상황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내용과 방식은 달랐다. 즉, 
‘자기 메시지 만들기’는 구조적 사회화(타자의 주체화)와 개별적 사회
화(주체의 의식화)가 동시에 일어나며 구조와 주체가 충돌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주체는 구조에 작용하고 반작용하며 타자의 욕망과 자신의 
욕망을 매개하며 조절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빈곤청소년 혹은 노동자 계급 청소년들이 주요 사회화 기관과 어
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 밝힌 기존 문화기술지 연구들의 맥락과도 
일치한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노동자 계급 청소년들은 계급 구조라는 현
실의 모순을 간파하고, 창의성과 합리성을 지닌 ‘반 학교 문화’를 능동
적으로 창조해 낸다(Willis, 1981). 또한 빈곤청소년들은 학교 졸업 후 
직업세계 이행 과정에서 자신의 현실과 사회적 조건들을 통해 다양한 전
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Brown, 1987). 국내에서도 빈곤층 십대 
여성들이 정상적인 제도와 문화에서는 충족할 수 없는 욕망을 지니고 있
으며, 이들이 지배적인 삶의 양식과 규범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노동시장
에 일찍 진입하거나, 소모적인 소비와 놀이로 향하는 선택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민가영,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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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선택 행위의 이해 
고등학교 졸업 직전 진로선택기에는 연구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진로의
사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예비 직업사회화와 진로선택의 방향이 결정되었
다. 청소년들에게 이 시기는 짧지만 가장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시기였고, 어떠한 실천 행위를 하는가에 따라 미래 자신이 속하게 될 직
업집단이 결정되는 시기였다. 기존 진로선택 이론들이 개인의 진로선택 
과정을 개인적·환경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순차적인 경로로 이해
한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진로 구성주의에 기반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진로선택 과정을 진로 이야기 구성과정으로 이해하였다.
1) 진로선택 행위와 관련된 힘 
⑴ 진로 이야기 속 ‘욕망’
연구 참여자의 진로선택 이야기 안에서 연구자가 발견한 것은 청소년들
의 ‘욕망’이었다. 한지민은 할머니 집/금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을 이야기했다. 김서연은 엄마와 같은 삶(육체노동/농사일)을 살지 않겠
다는 욕망을, 강은진은 누군가를(어린 시절의 자신/엄마/동물) 돌보고 싶
다는 욕망을, 김민서는 신분상승을 하고 싶다는 욕망을 이야기했다. 이러
한 욕망은 각자 환경과 상황에 대한 해석을 반영하고 있었고, 과거 속 경
험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진로
선택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욕망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했다. 이들의 욕
망은 진로와 관련하여 다양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 이
를 “진로욕망(career desire)”이라고 개념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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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욕망을 해석하는 관점은‘욕망의 억압’에서 
‘욕망의 긍정’으로  변화하여 왔다. 라깡은 욕망이 대타자의 질서에 순
응하고 편입되어, 개인은 한 사회가 용인하고 허락하는 형태의 욕망을 가
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반면, 들뢰즈는 욕망을 재현의 질서를 벗어나는 
충만한 힘 자체로 보았다. 이렇듯 욕망과 관련하여 주체를 보는 시각과 
실재에 대한 입장 등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욕망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힘’이며, 역동성을 지니며, 인간의 행동과 판단을 이끌어
내어 인간 경험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진로욕망 개념은 ‘생성의 욕망론’을 토대로 개념화한 것
이다. 들뢰즈는 욕망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사물, 사건이 특
정 상호관계를 맺는 형태로 배치(agencement)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
고 보았다65). 따라서 욕망은 특정한 주체의 본질적 속성이거나 고정적으
로 소속된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생성되는 것으로서 새로운 접속을 향해 
뻗어나가 특정한 배치를 만들어내고 다시 또 다른 욕망이 만들어지는 연
속된 유목적인 흐름이다(서동욱, 2002; Deleuze & Guattari, 1980).
연구 참여자들의 진로 이야기 속에서 드러난 욕망은 이들의 진로선택과 
관련한 행위와 실천을 이끌어내고, 삶의 원동력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개
65)  이진경(2002: 58)은 배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축구공이 있다. 양 쪽에 같은 
한국선수가 서있으면 이는 ‘패스’를 의미하고, 한쪽에는 한국선수, 다른 한쪽에는 일
본 선수가 서있으면 ‘패스미스’를 의미한다. 하나의 사물이 다른 것과 계열을 이루
면 연결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공시적인 차원
에서 만들어지는 계열들을 ‘배치’라고 한다.
연구 참여자 진로욕망
한지민 할머니 집/금산에서 벗어나고 싶다.
김서연 엄마와 같은 삶(육체노동, 농사일)을 살지 않겠다.
강은진 누군가(어린 시절의 나, 엄마, 동물)를 돌보고 싶다.
김민서 남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져 신분상승을 하고 싶다.
<표 26> 연구 참여자들의 진로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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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진로욕망은 그들이 의미 있게 여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드러났다. 
그들의 욕망은 개별 상황 속에서 충동으로 보이기도 하였으며, 비합리적
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였으나, 다양한 진로행위를 하게 하는 힘이었고, 
과거-현재-미래의 진로 이야기를 연결하는 흐름이기도 했다. 연구 참여
자들은 진로욕망을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는 어떠한 결과
를 낳았으며, 행위 결과와 그 상황 속에서 직업인으로서 자아상(像)을 만
들어 내었다.
예를 들어, 한지민은 ‘할머니 집/금산에서 벗어나기’에 대한 욕망이 
직업을 갖는 일차적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욕망은 ‘서울/도시/방송
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직업적 욕망으로 흘러갔고, ‘미용사, 무대연출
가, 분장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 미용학원 등록, 예술실용전문학교 면
접보기, 뷰티학원 등록 등의 진로행위와 계속하여 접속되었다. 김서연은 
엄마와 같은 삶(농사/육체노동)을 살지 않겠다고 욕망하였다. 초기에는 
역사책 읽기, 역사동아리 활동, 사학과 지원으로 연결되었고, 이후에는 분
열적으로 보이는 물리치료학과 지원 행위와 이어졌다. 강은진은 어린 시
절 외로움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도,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언니들의 모습
을 보면서도 ‘나도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욕망을 반복적으로 이야기
했다. 이는 간호학과 진학이라는 행위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대학 진
학 이후에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멘토가 되어주는 봉사 동아리 활동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흐름은 미래 삶에도 연속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김민서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부러움을 받고 싶다는 욕
망을 다양한 직업적 가능성과 연결 지었다. 의사, 은행이나 대기업 취직, 
번역가 등 희망하는 직업의 종류에는 일관성이 없었다. 명문대에 진학하
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아무나 못하는 직업을 가지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연구 참여자들의 욕망과 진로선택 행위를 연결 지어 






∙ 일단 금산을 떠야 해요. 일단 그게 목표에요. ...<중략>...일단 




∙ 넌 대학가지 말고 취업할거니까 여기 와서 기술 배워서 서울
로 가라고. 그러겠다고 그랬죠. ...<중략>... 어차피 서울로 올라
갈 생각이 있었으니까. 여기보다는 서울이 교육도 다양하게 많
고 그러거든요. 서울로 올라갈 생각은 있었어요. [A3]
방송국에서 
일하기
∙ 내가 이 가수는 못해도 다른 일 쪽으로 방송국에서 일을 하
면 되지 않나...<중략>...근데 공부를 못해서 일단 대학을 못가
잖아요. 제가 성적이 바닥이라서...일단 4년제나 전문대는 못갈 




∙ 정규직인데 요새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세트를 만들어주는. 
방송국이랑 연계된 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해도 되고, 아
니면 어디 극단에 들어가서 연극세트를 만들어도 되고. [A1]
예술실용
전문학교
∙ 그 때는 그냥 서울이라는 곳에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떤 
변명을 하고서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서 서울이라는 곳을 가
려고 했던 것 같아요. [A6]
고용센터 
방문
∙ 칼국수 집에 갔는데, 엄마가 ‘고용센터에 가볼래?’ 이러시
는 거예요. 제가 ‘거기 왜? 왜 가야돼?’ 이랬더니, ‘국비로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셨어요. 그럴까? 하고 그 날 바로 대
전으로 가서 신청하고... [A6]
뷰티학원 
다니기
∙ 지금도 가고 싶긴 해요. 그런데 서울 쪽보다는 경기 외곽을 
좀 가고 싶어요. [A6]
∙ 메이크업. 백화점 브랜드 들어가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해도 
되고, 아니면 로드샵 같은 곳 들어가서 해도 되고, 샵 들어가도 
되고, 웨딩샵 들어가도 되고, 토탈샵도 있고, 혹은 프리랜서로
도 뛰어도 되고. [A6]







∙ 아니요, 그냥 남들이 부러워할 것 같으니까...<중략>...그냥 많이 
아는 건 또 부럽고. 의사라는 게 자유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것 자체로 멋있는, 남들이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저
도 멋있어 보이고. [E1]
∙ 3수하고, 재수도 해서 의대를 간 것도 부러웠는데, 그분들이 잘생
겼는데도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서 부러웠어요. ...<중략>...집에 원
래 돈도 많고...<중략>...다 갖추고 있어서~ ‘엄친아가 저런 거구
나...’<중략>...속상하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냥 운이잖아요? 나도 저렇게 





∙ 네 명문대를 가고 싶어요. ...<중략>...일단 저는 반수를 해서 명문
대... 낮은 학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 다니면서 또 다
른 수능공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E1]
∙ 그래서 1년 정도는 서울에서 대학생활 하고 싶어서, 이번에 반수
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학교 이름도 쪽팔리기도 하고. [E1]
∙ 남들이 가니까? 이왕 남들이 다 갈 거면, 대학 자체를 남들이 개
나 소나 다 가는 데잖아요, 전문대이든 일반 대학이든. 이왕 가는 
거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을 가는 게... 뭐라고 해야 하지? 부
러워하는 그런... [E1]
∙ 의대를 가면 제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텐데, 못 가면 ‘개나 
소나 다 가는 대학일지라도, 저는 좋은 대학을 가서 남들이 우러러 
볼 수 있게 하는 수단?’...<중략>...좋아 보이고, 부러움 받고 싶
은...그런 수단이 되는...물론 좋은 대학을 간다면. [E1]
재수를 
계획함
∙ 제가 길게 잡은 게, 이번 년도에는 반수를 해서 더 나은 대학교를 
가고, 그 대학교에서 2학년 때까지 계속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
가, 2학년 끝나고 휴학계를 내서 금산에 다시 오거나 서울에 있는 
고시원 가서 수능공부를 다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E1]
∙ 의대는 못가지만 남들이 딱 봤을 때, ‘쟤 좋은 대학 나왔다~’ 
이 소리...의대를 실패하면, ‘저 사람 괜찮은 데 다닌다.’ 이 소리
는 듣고 싶으니까 반수를 하는 거죠. [E1]





∙ 독어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가 언어를 좋아라 해요. 그리고 독
일이 다 외국 사람이 가서 공부하기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의대
도 괜찮고, 우리나라보다 더 가기 쉽고. 워낙 가려는 사람이 없다보
니까... 그래서 독일어 배우면서 어문계 전공하면 거의 유학 가잖아
요? 거기 유학 가서 의대 하는 것도 확실히 알면서, 그리고 또 외대
랑 홍대는 독어과 나와도 취직이 잘 된다고 알아요. 일반 은행 같은 
데도 그렇고. 그래서 독어과로 결정했어요. ...<중략>... 최소 은행은 
갈 수 있으니까. [E1]
∙ 처음에는 의대는 이번에 못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관심 
있고, 하고 싶었던 번역을 가려고 해서, 가려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
데, 주변 친한 애들한테는 말을 했어요. ‘2학기 때 휴학을 하고 반
수를 할지도 모른다’고...그랬더니 애들이 ‘어디 하고 싶냐고’ 해




∙ 평범하게 일반 □□□(도시명)에 있는 일반 회사를 가면, 그냥 
‘돈 버는 곳’이고, 괜찮은 대기업 가면, 대기업도 남들이 우러러
보잖아요? 이런 느낌? ‘옷하고 악세서리 같은 느낌?’[E1]
∙ 알고 보니까 되게 잘하는 거예요. 대기업도 막 가고. 삼성, 엘지 
그런데 가고...<중략>...윗 선배들 중에서도 거의 다 대기업 다니는 
사람도 되게 많고...그래서 그냥 ‘E대(대학)에 남아 있는 것도 나
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E3]
신분
상승
∙ 네. 공부를 해서 괜찮은 그런 데를 가는 게, 신분상승을 하기 제
일...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
니고, 우리나라에서 신분상승을 하려면 의사나 변호사가 되거나 아
니면 스카이 나와서 엄청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 아닌 이상은, 
어렵죠. 다른 길로 신분상승을 하는 것은...<중략>...거의 유일한 길
이죠. [E2]
∙‘하고 싶은 거?’ 아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직업 할 때 중요한
건 일단 ‘돈’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잘 버는 일을 하면, 자연스럽
게 사람들의 부러움도 오고 인정을 받아요... [E2]
- 238 -
⑵ 진로 이야기 속 ‘불안’
진로 이야기 속에는 진로선택 행위를 방해하는 힘도 존재했다. 선행연
구들은 ‘진로장벽’의 개념을 통해 진로선택 행위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논의하였다. 전통적으로 진로장벽은 ‘직업이나 진로계획에 있
어서 자신의 진로목표를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내적·외적 요인들’을 뜻
한다(손은령, 2004). 내적 장애요인으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낮은 자
기효능감, 제한된 직업흥미, 다중 역할로 인한 갈등 등이 연구되었다
(Fitzgerald, Fassinger, & Betz, 1995). 외적 장애요인으로는 고정된 
성 역할 인식, 교육체제 내에서의 여성과 남성에 대한 차별적 대우 등이 
다루어졌다(공윤정, 2005).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내면화된 내적 장벽
과 구별하기 위해 외적 장벽만을 진로장벽으로 보기도 한다(Lent et al.,  
2000). 하지만 선행연구들이 다루고 있는 각각의 요인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외적 장벽이 내면화되기도 하는 등 요인 간 구분이 모호하였
다. 따라서 진로장벽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여 본 연구의 현상을 분석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진로 이야기 속에서 연구자가 발견한 현상은 ‘불안(anxiety)’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차원의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있었고, 자기 자
신, 부모, 학교, 사회에 대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진로선택 행위
를 방해하는 힘으로 작용했다. 한지민의 진로 이야기 속에는 부모님이 등
록금을 내 줄 수 있을까, 타지에서 기숙사 혹은 자취생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까, 자격증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 등이 드러났
다. 김서연이 사학과 진학을 포기한 이유는 사학과 졸업 후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나이가 많은 부모님이 자신의 교육기간을 기다려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 때문이었다. 물리치료학과 진학 이후에도 전문대 졸업생에 대
한 사회적 차별을 걱정했다. 강은진 역시 졸업 후 취업가능성에 대한 불
안,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이 있었고, 김민서는 재수학원 
비용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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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불안은 크게 물질적 차원,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가장 직접적인 방해요인은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
게 ‘비용의 부족’에 따른 불안이었다. 한지민의 아버지가 예술실용전문
학교 진학을 반대한 이유는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였고, 뷰티학원을 중도 
포기한 이유는 학원비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김민서 역시 재수
학원 교육비용을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대 진학을 위한 재도전을 할 
수 없었다. 직업교육을 위한 비용의 부족은 연구 참여자들의 진로선택 과
정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소득분위
별 대학 등록금 지원, 대학의 장학금 제도, 대학의 기숙사 지원, 저소득가
정 청소년 대상 취업지원제도 등 사회제도를 활용하여 직접적인 직업교육 
비용의 한계는 어느 정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물질적 차원이 아닌 개인 내부적 차원의 불안이 존재했다. 개
인은 인지적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약한 경우 진로선택을 방해
하는 힘이 작용했다. 한지민이 대학 진학을 추구하지 않은 이유는 학업능
력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용사 진로를 포기하고 메이크업 아
티스트의 길로 선회한 이유 역시 미용사 자격증 취득 실패에 따라 미용기
술 습득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강은진이 수의사 혹은 심
리상담가에 대한 진로대안을 일찍 포기한 이유도 학업능력을 확신할 수 
차원 유형 관련 개념 및 예시
물질적 
차원




인지적 자기효능감, 대처효능감 등




타인 신뢰 부모, 교사의 지원 등
제도 신뢰 사회적 안전망, 공정한 기회 등
사회 신뢰 미래 경제 상황, 취업가능성 등
<표 29> 진로선택 행위를 방해하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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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기 때문이었다.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자기효능감은 진로타협 과
정에서 진로대안을 제외시키는 데 작용하였다. 
세 번째, 개인의 비인지적 요인 중 심리적 불안은 진로선택 행위를 방
해했다. 선행연구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진로결정의 불확실성과 불안을 다
루어 왔다66). 여러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불확실성, 불안의 요인이 개인의 
진로경험과 진로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김경욱, 2009;  
Gati et al., 2011). 개인은 정보가 부족하거나 신뢰할 수 없을 때, 정보
와 변화의 상황을 잘못 이해했을 때, 매력적인 대안 간에 갈등을 느낄 때 
불확실함을 느낀다(오을임·김 구, 2002). 이러한 불확실 상황에서 개인
은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며, 그러한 감정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
치며,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게 된다. 개인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선택을 가장 합리화 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거나, 선택을 포기 혹은 
지연하는 등의 특성을 보일 수 있다(정준표, 2003; Chanel & 
Chichilnisky, 2009; Luce, Bettman, & Payne, 1997). 
이렇게 불안을 개인 심리적인 차원에서 다루어 온 연구들은 개인이 불
확실성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는 것, 개인이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intolerance of 
uncertainty)’ 부족이 걱정(worry)을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
라고 간주 한다67). 이것이 자신감과 통제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문
제해결지향과 부적 상관을 지닌다고 설명했다(Ladouceur et al., 2000).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진로장벽 지각을 직·간접적으로 높이고, 
진로선택 과정 자체를 위협적으로 지각하게 하고,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
하게 한다고 밝혔다(김나래·이기학, 2012; Buhr & Dugas, 2006). 따
라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미래의 우연한 기회에 적극적으
로 반응하는 태도와 능력,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진로 이야기를 살펴보면 불확실함과 불안을 개
66)  진로 상황에서의 불확실성 개념은 '진로결정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사건과 결정 결
과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환경과 심리상태'로 정의내릴 수 있다(이아라, 2013). 
67)  ‘불확실한 상황에서, 실제 일어날 결과의 가능성과 상관없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김경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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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심리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한계를 지닐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연
구 참여자 불안의 원인은 단순히 개인의 인지적·정서적 경향성의 문제라
기보다 사회적 차원의 문제임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3] 김서연의 진로선택을 방해하는 힘 
김서연의 경우 역사 전공자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오
랫동안 진로흥미와 목표를 유지해 오고 있었으나, 전공 선택 시 사학과 
진학에 대해 불안해했고, 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청년실
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 부모님이 오랜 기간 교
육비를 충당해 줄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기대, 부모님의 노후생활을 
걱정하는 마음 등이 작용한 것이다. 결국 단기간 내 취업이 가능한 물리
치료학과에 진학한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개인의 대처능력, 인내
력 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삶을 지지해 줄 여러 유형의 자본이 부족한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사회에 대한 신뢰’는 매우 중요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진로선택 이야
기 안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신뢰가 등장하였다. 개인 간 형성되는 타인
에 대한 신뢰(교사의 조언과 정보, 부모의 지지 등)와 사회규범과 제도에 
대한 신뢰(입시제도, 국가장학금지원제도, 취업지원제도, 자격증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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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회집단에 대한 신뢰(우리나라 경제의 성장가능성, 취업가능성 등)
가 그것이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한지민은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직업교육에 재도전할 
수 있었고, 강은진, 김서연, 김민서는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지원제도, 성
적장학금제도, 대학의 기숙사 지원 등을 통해 대학진학을 목표로 할 수 
있었다. 이들은 자격증제도를 통해 직업교육 기간을 버티고 졸업 후 자격
증을 취득하면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진로선택 행위를 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청소년의 진로선택을 방해하는 힘, 즉 사회적 차원의 ‘불
안’에 주목하였고,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힘으로서 “신뢰자본
(trust capital)”의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개념은 Putnam(1993)
과 Fukuyama(1995)의 사회자본 개념을 발전시킨 것이다. Putnam(1993)
은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척도를 제시하면서 ‘타인과 제도
에 대한 신뢰’를 언급하였다. 타인과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시민
적·정치적 참여를 활발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연구자는 이 ‘타인
과 제도에 대한 신뢰’에 주목하였다. 타인과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
록 사회적 불안감은 감소될 것이다. 이것이 개인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
익을 가져다주지는 않으나 행위의 적극성을 부여할 것이다. 이는 ‘불안
에 대처할 수 있는 자본’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자본 개념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사회
적 자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신뢰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사
회적 자본 개념은 부르디외, 콜만을 거쳐 퍼트넘, 후쿠야마에 이르기까지 
그 의미가 확장되어 왔다. Bourdieu(2003)와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을 개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관계/연결망으로 보았으나, 
Putnam(1993)은 협력적 행위와 시민적 참여를 증진시키는 자본으로 보
았다. 사회적 자본을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회적 관계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신뢰를 ‘타인의 이해가 자신의 이익에 맞도록 행동할 것이
라는 주관적 기대’라고 정의할 수 있다68). 하지만 사회적 자본을 경제
68)  Coleman(1990)은 신뢰를 ‘한 행위자가 택하는 위험(risk)이 다른 행위자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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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익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행위에 적극성을 부여하고 참여를 증진시키
는 자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신뢰의 대상이 꼭 개인일 필요는 없다. 
Putnam(1993: 35)은 사회적 자본을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조나 협
동을 용이하게 하는 연결망, 규범, 신뢰 등과 같은 사회구조상의 특질’
이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에서 ‘신뢰’는 연결망, 규범과 함께 사회적 
자본을 이루는 근본적 요소이다. 그가 말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은 구조적 
측면(연결망)과 정서적 측면(신뢰)으로 구분할 수 있고,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전통을 지녔다는 의미이며, 개인주의의 약점을 극복하고 집합적 
행동을 하게 해 주는 것이다. 한 사회에서 신뢰가 제도화되어 있다면 사
회체제가 원활히 유지되도록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함과 동시에 개인의 능
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발생 한다. 이는 집단의 자본 축적
에 기여할 것이다.
Fukuyama(1995)는 개인의 경제활동과 공동체의 경제적 번영에 대해 
고찰하여, 고 신뢰 사회(high-trust society)와 저 신뢰 사회(low-trust 
society)를 구분하였다. 고 신뢰 사회는 그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이 보
편적인 규범에 기초하여 규칙적이고 정직하며 협동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
는 기대-상호의존성, 도덕적 책임성,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였다(Fukuyama, 1995: 49). 국가의 복지 혹은 미래 성장 가
능성 등은 그 사회에 내재한 신뢰의 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가족의 범위를 넘어선 일반인과 사회 전반으로의 신뢰 확대를 통
해 공동체의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두 논의의 핵심은 개인의 행위에 ‘사회적 차원의 신뢰’가 영향을 미
치며, 공동체의 연대 의식이 있을 때,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긍정
적으로 반응하거나 개인의 행위가 보다 적극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
이 직업생활을 함에 있어서 타인(가족 등 사회적 관계) 또는 사회와 정부
가(사회제도 및 정책, 규범 등) 그리고 전체 집단의 구성원들이 서로 협
력적으로 행위하고 있음을 신뢰할 때, 이것이 진로선택 행위에 대한 불안
(performance)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이라고 정의했고, Gambetta(1988)는 신뢰를 
‘정보와 감시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다른 행위자나 집단이 특정 행위를 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주관적인 기대’라고 정의했다(박찬웅, 200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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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극복할 수 있는 자본이 된다. 즉,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이 취업에 있어
서 대학의 서열이 아닌 노력과 능력에 따른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믿
을 때, 부모님의 불안한 노후생활에 대한 부담과 짐을 덜 수 있을 때, 직
업생활을 해 나가면서 자신이 직면하게 될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
망이 존재한다고 믿을 때, 우리 사회의 경제 발전 가능성과 일자리 확대 
등 미래 경제 상황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믿을 때, 이들은 불안감을 극복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직업선택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정인(부모, 
교사 등)의 도움을 받거나, 집단의 구성원들(정부, 국민)이 협력할 수 있
을 것이라는 기대가 낮다.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가 오히려 자신에게 의지
한다고 느끼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며, 최대한 빨리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족구성원들
과의 정서적 유대감과는 별개의 논의이다.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자원이 존재한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지역사회는 자신들
에게 기회가 아닌 제약으로 작용하고, 학교와 교육제도가 자신에게 도움
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웠다. 국가와 정부에 대한 불신도 높으
며69), 청년실업이 심각해지는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지
니고 있다.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은 ‘불확실성 속의 가난함’이라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직업생활의 미래를 계획함에 있어서 정신적 여유와 느슨함을 가
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실수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완충기
제가 존재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경우 기
회비용을 더 꼼꼼히 따져야만 하고, 걱정할 거리가 많은 사람은 최선의 
역량발휘가 어렵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가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예측 
69)  한지민: 사람들이 불법 시위를 하게 만드는 게 국가잖아요. 애초에 국가가 잘 처리
를 해줬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잖아요. 근데 애꿎은 사람들 가둬놓고 물대포 쏘고...그
것도 불법이에요. 물대포를 쏜다는 거 자체가...물 부족 국가에서 물대포를 쏘다니요 말도 
안 되죠. [A3]
  한지민: 권력 남용? 내가 대통령이라고 막 사람들 괴롭히고 그러면 안 되죠. 국회 막 
일 안한다고 막 그러고...자기부터 일하고 국회한테 뭐라고 해야지. 자기는 해외나 왔다 
갔다 하면서....자기 역할은 다 해가면서 할 말을 해야죠. 자기 역할도 안하면서 할 말을 
해요.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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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해질수록,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질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치러야 할 
비용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직업생활을 함에 있어서 실업, 비정규
직과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 처할 때 자신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질 수 있
다는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지 못한다면, 저소득가정 배경을 지닌 청소년
들은 실질적이고 폭넓은 진로선택의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불확실
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사회가 변화할수록 저소득계층에게는 더욱 불리하
고 불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다. 
2) 진로선택 과정의 특징
⑴ 진로 이야기의 단절
[그림 14] 진로 이야기의 단절  
연구 참여자들의 진로선택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성은 “단절
(discontinuity)”이었다70). 진로 이야기의 단절이란 과거에 의미 있게 
이야기했던 행위와 계획이 부정되거나 흐름이 끊기게 되는 것을 말한다. 
외부적·내부적 사건발생으로 인해 과거 내러티브가 현재 내러티브와 일
관성 있게 연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가 단절이라고 파악했던 
70)  진로 이야기 단절 현상은 심층면담이 진행되는 중에 발견될 수 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재구성 과정을 거친 것이므로 하나의 통합된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와 만났던 기간 동안 일어난 사건과 사건 전후 이
야기 초점의 변화를 통해서 포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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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참여자가 선택한 진로의 영역이 비슷한가, 아닌가의 여부가 아니
다. 내러티브 안에서 경험의 해석이 달라지는 지점이 존재하는가의 여부
이다. 
한지민의 진로 이야기에는 ‘미용사-무대연출가-메이크업 아티스트’
라는 전환이 나타났다. 외부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비슷한 진로계통의 흐
름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내러티브 안으로 들어가 보면 행위의 초
점이 달라지고, 잠시의 공백이 존재하며, 이야기를 재구성해야 하는 단절
의 지점이 존재한다. 연구자가 발견한 단절의 지점은 무대연출가에서 메
이크업 아티스트로의 전환 지점 이었다71). 한지민의 4차 심층면담까지는 
연극부 동아리에 대한 특별한 의미부여, 예술실용전문학교 면접이야기 강
조, 서울 살이에 대한 계획, 무대연출가 직업의 특성과 취업 전망 등의 
주제가 내러티브의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5차 심층면담에서 갑자기 아버
지의 반대, 등록금 마련의 어려움, 무대연출학과 진학의 포기, 한지민의 
절망감 등 한지민의 진로 이야기 공백이 존재했다. 
[그림 15] 한지민, 김서연의 진로 이야기 단절
김서연의 진로 이야기에는 ‘역사학자-물리치료사’라는 전환이 나타
났다. 역사학자와 관련된 과거 진로 이야기는 물리치료학과 선택과 전혀 
71)  연구자가 한지민과 만났던 지점은 미용사-무대 연출가로의 진로 이야기 재구성이 
이루어진 이후였고, 그 시기의 단절은 이미 재구성과 회복의 과정을 거친 이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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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지 않았다. 과거 진로 이야기에는 물리치료사와 관련된 어떠한 내
러티브도 존재하지 않았다. 1차 심층면담에서 내러티브의 주를 이룬 것은 
역사에 대한 흥미, 역사교과 시간에 대한 의미부여, 역사동아리 활동에 
대한 자부심, 역사책 읽기와 사학과 진학 이후 전공하고 싶은 주제 등이
었다. 이후 2차 심층면담에서는 진로 이야기의 공백이 존재하고, 3차 심
층면담 이후 물리치료사 진로에 대한 내러티브가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역사를 좋아했던 과거 아동기~학창시절의 경험이 이후 진로 이야기에서
는 무의미해졌다.
Gottfredson(1981)의 제한-타협이론에서는 이 과정을 진로 타협
(compromise)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려 했다. 진로선택 과정에서는 어
떤 부분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상황이 발생함에 주목했다. 수용 가능한 진
로대안 영역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흥미 영역의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되는 경우 일부분을 포기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타협이라 했다. 성역할, 사회적 지위, 흥
미를 중요한 타협의 측면으로 바라보았다. 또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
의 선택을 하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받아들이는 과정, 즉 타
협에 대한 심리적 적응과정이 뒤따른다. 국내외에서는 진로 의사결정과정
에서 이루어지는 타협의 방향과 과정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동서양 문화권과 집단에 따라 일관된 연구결과가 아닌 타협
의 다양한 현상들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고교졸업생들에게 대
학 진학 의사결정과정은 복잡하고, 어떤 진로 의사결정과정보다 타협이 
필수적으로 드러난다(황매향·김계현, 2003).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진로 타협은 오랜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진로
대안을 좁혀가는 과정을 거치기보다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짧은 기간 동
안 일어난다는 특징을 보였다. 한지민의 경우 아빠의 갑작스러운 반대로 
한 달 뒤 입학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예술실용전문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 기한 내 학원비를 준비하지 못해서 다니던 뷰티학원을 중
도에 포기해야 하는 일이 일어났다. 김서연의 경우 그동안 지속해서 사학
과 진학을 계획해왔고 사학과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 두 달 
전 갑작스럽게 물리치료학과를 선택하였다. 진로 타협이 오랜 기간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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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 하나의 진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짧은 
기간에 진로 타협을 한 경우 과거 진로 이야기와 현재 진로선택 행위의 
흐름이 끊기는 단절 현상을 보여준다. 
⑵ 진로 이야기의 재구성
진로 이야기의 단절은 진로 자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했다. 과거 진로 
이야기 속 자아와 현재 진로 이야기 속 자아는 중시하는 경험, 경험을 해
석하는 방식, 진로목표가 다르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다시 이야기를 
구성하는 ‘이야기 재구성(reconstruction of the career story)’ 과정
을 거친다. 재구성된 이야기에는 감정의 극복, 현실의 수용, 과거 자아의 
평가, 현재 자아의 정당화, 둘러싼 환경의 재인식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
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과거와 현재 진로 이야기, 과거와 현재의 자아
가 연속성을 회복하게 되고 결속성을 가지면서 새로운 진로선택 이야기가 
형성되었다. 
[그림 16] 이야기 재구성을 통한 자아 회복
한지민은 진로 단절 이후 진로 이야기를 연결하고 자아를 회복하는 과
정을 거쳤다. 갈등, 분노, 체념의 감정극복 시간을 겪은 후 자신의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등록금을 낼 수 없는 재정적 현실을 수용한다. 그리
고 ‘사실 내심 나도 긴가민가했다.’고 과거 자아를 재해석하였고,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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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롭게 구성하게 된 뷰티학원 등록과 메이크업 아티스트 진로목표를 
과거 자아와 연결 짓고 현재 자아를 정당화한다. ‘취업의 길이 넓다, 돌
이 많은 길이지만 장점이 있다.’ 등 현재 직업 환경을 긍정적으로 재인
식하는 과정을 거친다.
김서연은 갑자기 등장한 물리치료사 내러티브 안에서 혼란한 감정을 극
복해야 했고, 현실을 수용해야 했다. 자신이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
는 상황을 설명하여 자신을 정당화하였으며, 정보를 충분히 탐색하지 않
았던 자신, 신중하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보건
계통의 직업을 선택한 주변인들, 만족스러워 하시는 부모님들을 둘러보는 
등 환경을 재인식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자아를 분열시키지 않고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연구 참여자들은 과거 나에 대한 해석과 현재 
나, 미래 나에 대한 기대가 서로 관련성을 가져, 시간의 변화에도 불구하
고 연속되고 통합된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기를 추구하였다. 연속성이란 
시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나 같은 사람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
의 문제이다. 시간의 변화 속에서 내가 어떻게 현재의 내가 되었는가에 
대한 대답을 하고자 한다. 개인의 역사, 경험의 흐름 속에서 과거 사건들
의 의미 관련성 안에서만 ‘현재의 나’는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이해’는 ‘나의 나됨’이 바탕이 되기
도 하고 동시에 ‘미래의 나에 대한 기대’가 토대가 되기도 한다. 과거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을 통해서 동시에 내가 보는 미래 행위의 선택과 목
표, 미래 행위 능력에 대한 믿음을 결정한다. 서로 배치되는 다양한 삶의 
관련성들과 역할들, 행위의 과제들과 내면의 심리적인 요구 및 동기들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속성의 생산과 유지는 개인의 근본적
인 과제로 간주된다. 결속성을 통해 개인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
고, 진정성과 통합성에 대한 자기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것
을 통해 개인은 정체성의 혼란과 분열을 막을 수 있다(Keupp et al., 
1999: Straub, 2000b: Lucius-Hoene & Deppermann, 200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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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 : 진로욕망과 신뢰자본, 진로자아의 단절과 회복
연구 참여자의 진로선택 행위는 “진로욕망(career desire)”과 “신
뢰자본(trust capital)”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가정 청
소년 진로 이야기의 특징은 “진로 자아의 단절과 회복”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진로욕망이란 ‘개인의 진로와 관련하여 존재를 유
지하고 행위를 이끄는 힘’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진로행동에 있어서 인간
의 기본적 욕망은 강력하게 행동을 이끄는 힘으로 작용한다. 인간을 이해
하는 원리가 이성과 논리에서 감성과 욕망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최근
에는 여러 학문 영역에서 욕망의 개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인간의 경
제적 행동과 관련하여서는 소비 욕망의 개념을 논의하기도 한다(이준영,  
2010). 현대 사회의 인간은 직업생활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보
존하고자 하며, 직업 선택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과 구별하고 자신의 존
재 의미인 정체성을 밝히고자 한다. 즉, 진로욕망은 ‘진로 행위와 관련
하여 개인이 진로자아 및 실천행위를 구성해 내는 힘’이며, 이는 하나의 
대상이나 방향으로 향하지 않으며, 다의적인 진로자아를 구성한다. 진로
욕망은 개인의 진로 이야기를 독특하게 구성해 내는 원동력이자, 진로행
위를 바꾸는 힘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욕망은 궁극적인 목표 지향점이 아니다. 그것을 달성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한지민이 금산에서 벗어남을 달성하여야 
한다거나 그것의 방향으로 한 단계씩 나아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다
른 친구들과는 다른 진로행위의 흐름을 보이고 직업인 성장 이야기의 차
이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의 추동력을 의미한다. 엄밀히 말하면 한지민
은 금산에서 벗어나기 위한 직업을 가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어떤 직
업을 가지게 되었든, 결과적으로 비록 금산에서 벗어나는 직업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상관없다. 그러한 인생의 과정과 남들과 차별화되는 
어떠한 행보를 하였다는 것 자체가 진로욕망이 작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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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에서 신뢰자본은 ‘사회적 자본의 한 형태로서 타인이 내 
삶을 지지 혹은 지원할 것이라는 믿음,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
제도 및 규범이 마련되어 있다는 믿음, 사회구성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에게 신뢰자본
은 사회적 차원에서 불확실성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자본이 된다. 
Yamagishi와 Yamagishi(1994) 부부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정적 
신뢰(particularized trust)와 일반적 신뢰(generalized trust)를 나누어 
구분하였다. 전자는 친족이나 동료 등 특정인과의 신뢰를 의미하고, 후자
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익명의 사람들과의 신뢰를 의미한다. 상호의존적 
사회에서는 일반적 신뢰가 더욱 중요하며, 개인과 사회가 폭넓게 신뢰하
는 연결망을 통해 사회적 자본이 증가한다.
따라서 신뢰자본이 증가할수록 시장에서 경제주체로서, 유연한 노동자
로서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직업인에게 신뢰자
본이란 불확실한 직업생활 속에서도 생계가 보장되고, 다양한 노동의 기
회가 존재하며, 능력과 노력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또한 진로를 선택하는 청소년들에게 신뢰자본이란 자신이 원하는 직업교
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이후 직업능력에 따른 노동
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취업제도 및 노동의 문화가 구축되어 있으며, 재교육 및 재취업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는 믿음이다. 
셋째,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진로선택 과정은 ‘자아의 단절과 회복 과
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로선택 행위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
하는 힘이 존재했고, 내외부적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단절 현상이 발생했
다. 연구 참여자들의 생활 세계 속에는 진로 이행을 돕는 자원이나 상호
작용이 풍부하지 못했다. 개인의 진로 생애에 있어서 아동 및 학교에서의 
진로 경험과 진로선택기의 행위, 직업교육기관으로의 진입과 수행, 일터
로의 이행이 단절 없이 이어지기는 힘들다. 특히 저소득가정 배경의 청소
년, 도시와의 접근성이 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단절
의 확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입시제도, 자격증 
제도, 노동정책 등의 확대와 유연화는 이러한 이행을 보다 원활하게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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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단절 현상이 아닌 극복의 모습에 주목하였다. 진로 이
야기 속 자아의 자리매김(positioning)72)이 급격히 변화하는 단절을 경
험하였을 때, 연구 참여자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자아를 회복하기 위한 이
야기 재구성을 하였다. 감정 극복, 현실 수용, 환경 재인식, 과거 자아 비
판, 현재 자아 정당화 등 진로 이야기의 연결(connecting), 진로 자아의 
재구성(reconstruction) 작업은 자아에 대한 이해를 보다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단순히 VAS 메시지를 수용/부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개인
의 진로 이야기를 재창조하는 작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진로선택 행위를 통해 사회적 실천 속에서 주
체를 억압하는 구조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움직
임을 추동하는 동인은 진로욕망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진로욕망은 ‘금
산을 벗어나고 싶다(한지민), 엄마처럼 육체 노동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
다(김서연), 외로웠던 아동기의 나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강은진), 
신분상승을 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싶다(김민서)’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진로선택 행위를 통해 자신의 진로욕망을 발견했다. 그들의 
행위 동인은 간호사 직업에 대한 흥미, 수학적 재능, 역사학에 대한 진로
흥미, 학교경험을 통해 형성된 자기효능감, 순차적인 절차로서 형성되는 
진로목표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진로행위를 차별화시켰던 추동력
은 내러티브 속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났던 진로욕망이었다. 연구 참여자들
은 단절과 회복의 과정을 통해 사회의 구조가 제시한 환상을 파악하게 되
었으며, 환상을 가로질러 자신만의 또 다른 환상 시나리오를 새롭게 창조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72)  개인이 담화 내에서 자신을 어떠한 위치에 두는가에 따라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본
다. 즉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파악하는
가라고 본다. Davies와 Harre ́(1990)는 이를 ‘자리매김’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
다(Lucius-Hoene & Deppermann, 2004 재인용).
- 253 -
3. 예비 직업사회화의 의미 
:“탈주적 직업정체성”의 형성
1) 청소년의 직업정체성 개념 제안 
연구 참여자들의 아동기~학창시절, 진로선택 시기, 고등학교 졸업 후 
예비 직업사회화 경험을 통해 직업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인터넷 등 다양한 사회화 원천과의 상호작용 결과 
개별적인 VAS 메시지를 만들어 갔다. 사회화 원천은 구조적 조건으로 작
용하여 사회의 관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회화 기관으로서 작용하기
도 하였으나, 청소년들은 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수용 혹은 거부하거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재해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예비 직업사회화가 
일어나는 공간을 자신의 방식대로 조직하였으며(self-spacing), 예비 직
업사회화 기관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자기 생애사를 중심으로 주체적으로 
선택·재해석하면서(self-socializing), 개별적이고 주체적인 자기 메시지 
만들기(self-message making) 과정을 거쳤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구조적·개별적으로 만들어진 VAS 메시지를 바
탕으로 진로선택이라는 실천적 행위를 하였다. 진로선택 행위를 이끄는 
힘은 진로 이야기 속에 내재된 진로욕망이었고, 행위를 방해하는 힘은 불
안과 신뢰자본의 부족이었다. 청소년들은 진로선택 행위를 둘러싼 진로 
이야기를 구성하였고, 이야기 속에서 진로자아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
만 금산 지역 저소득가정이라는 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의 진로 이야기에는 
내외부적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진로자아의 단절 현상이 존재했다. 그리
고 단절을 극복하고 자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직업인으로서 자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상(像)을 지니게 되었다. 자신의 진로 생애를 관
통하는 하나의 일관된, 결속성을 지닌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은 주어진 현
실과 환경을 재인식하고, 과거 자아를 평가하고, 현재 자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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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체적인 예비 직업사회화 과정은 청소년들이 직업인으로서 자
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직업인 자아를 구성해 가는 과정임을 확
인해 볼 수 있다. 이를 “청소년의 직업정체성(vocational identity of 
adolescents)”이라고 개념화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직업정체성은 사회
화 원천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예비 직업사회화 메시지를 형성하고, 진로
선택 행위와 진로 이야기를 구성·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내재화되고 발
전되어 갔다. McAdams(2001)는 내러티브에 의한 정체성 형성을 통해 
자아가 의도와 의미를 지니게 되며, 자아가 시간의 흐름과 상황을 관통하
는 통일성을 지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구성된 과거와 상상하는 미래가 
통합되어 자아에 통일성과 의도, 의미를 부여한다.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서서히 형성되며, 이야기를 구성하면서 또 다른 자아를 
형성하며, 반복된 상호작용을 통해 이야기는 발전되고 편집되며, 화자는 
점점 광범위하고 더욱 통합적인 정체성을 발달시키게 된다(McAdams & 
Mclean, 2013). 
[그림 17] 청소년의 직업정체성 형성 과정
연구 참여자 청소년들은 아직 일터나 조직에 진입하지 않았으나 VAS  
메시지를 형성하고, 진로선택 행위를 하고, 진로 이야기를 구성·재구성
하면서 직업인으로서 정체성을 지니게 되었다. 직업인 정체성이 직업 집
단에 소속되거나 특정한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
이 아니라, 청소년들은 이미 자신만의 독특한 진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면
서 현재의 자신을 이해하고 미래의 직업인 자아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그
려 나갔다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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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직업정체성 개념의 제안은 정체성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한
다. 직업 집단에의 소속을 통해 직업정체성을 파악하는 근대의 관점에서 
벗어나 진로 생애 동안 만들어가는 직업정체성 패러다임으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근대의 정체성 개념은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을 
어디에 위치시키는가와 관련되어 있었다. Tajfel(1981)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범주화하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보았으며, 다른 집단과의 차별화, 
소속집단에의 동일시를 통해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회적 정체성 개념을 강
조하였다. 그러나 현대에는 정체성이란 능동적으로 구성되며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정체성은 주어진, 동일한, 고정된, 범주
화된 특성이 아니다.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발현되고 창조되는 것이며, 의
식적 행위의 결과이자 자기 성찰의 결과이다(Davies & Harré, 1990; 
Melucci, 1996).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형성을 비선형적인 과정으로 바라보고, 주어진 순간 다양하고 모
순적인 세상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중요하게 파악해야 한다(Chappell 
et al., 2003: 29). 
따라서 청소년의 직업정체성이란 ‘일터로 진입하기 이전, 아동기부터 
후기 청소년기에 걸쳐 사회화 원천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예비 직업사회화 
메시지를 구성하고, 자신의 진로선택과 관련한 진로 이야기를 구성함으로
써 형성되는, 내재화되고, 구체화되며, 통합적인 직업인으로서의 자아 이
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직업정체성은 예비 직업사회화 이야
기 과정에서 창출되는 자기를 재확인하면서 발견되었다. 이는 자기 자신
에 대한 성찰적 관심, 자신의 체험에 대한 서사적 재구성, 사회적 인준자
로서 역할을 하는 청자와의 교감을 근거로 한다(Lucius-Hoene & 
Deppermann, 2004: 23). 연구 참여자들은 이야기하는 시점의 관점과 
사건이 발생한 시점의 관점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자신에 대한 비판적, 
성찰적, 해석적 거리를 갖게 되었다. 이야기의 중심에 자기를 놓고 특정
73)  최근 외국의 소수 연구들도 직업을 선택하기 이전 후기 청소년들이 직업정체성을 
지님을 주장하였다.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과 직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선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일부는 성인의 직업정
체성(young adult occupational identity)을 형성하고 있음을 주장한다(Hoogstra, 
Schneider, & Chang,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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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격, 목적, 동기,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은 자기 이해와 자기 경험을 
해석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이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었다. 진로와 
직업을 선택해 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규정, 결속성의 부여, 우연적인 삶
의 조건들에의 대응 등은 시간과 상황의 변화 속에서 일관된 자아를 형성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2) 탈주적 직업정체성의 형성
연구 참여자의 직업정체성은 “탈주적 직업정체성(vocational identity 
as a Line of Flight)”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탈주적이라는 용어는 들뢰
즈와 가타리의 탈주선(ligne de fuite), 탈영토화(déterritorialisation) 개
념에서 가져온 것이다. 탈주는 사회적 구조나 질서, 제도적으로 틀지어진 
주체성의 제약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새로운 대상과 새로운 접속을 추구하
는 욕망의 능동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전경갑, 1999: 246).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예비 직업사회화 경험에서 탈주의 흐름 즉, 
탈주선을 포착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직업과 관련하여 ‘자기 메
시지를 만들고’, 진로선택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진로욕망’을 발견하
였고, 욕망의 생성적 힘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계층과 공간을 넘어서려
는 행위들을 반복(répétition)74)했다. 즉, 직업인 정체성을 구성해 가는 
과정은 구조의 억압과 제약을 극복/저항해 가는 과정이었다. 이들이 보여
주었던 ‘금산에서 벗어나기’와 ‘부모보다 조금 더 나은 삶 살기’는 
다양하고 파편화된 욕망을 통해 구조를 변혁하고 새로운 사회를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다. 
탈주란 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탈영토화 되고 탈코드화된 흐름을 상징
한다. 기존 질서의 파괴를 통해 새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이동과 유목적 흐름(nomadism)을 통해 새로운 영토를 생성함을 의미한
74)  들뢰즈에게 반복은 같은 것의 재생산이 아니라 차이의 역능이다. 규칙성의 정렬되는 
과정이 아니라, 특이성들이 응결되는 긍정적이고 ‘즐거운’ 과정이다(Villani & 
Sasso, 2003: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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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진경, 2002; Deleuze & Guattari, 1980). 따라서 탈주는 부정적인 
도피나 무책임한 외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창조이
며 적극적인 생성을 의미한다. 탈주는 결코 세상으로부터 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치 사람들이 수도관에 구멍을 뚫듯이 세상을 탈주케 하
는 것이다. 모든 경계에서 탈주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체계란 없다. 탈주
라는 용어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기존의 지배적인 것에서 벗어나
려는 새로움을 향한 움직임들이 역사 속에서 외면당하고, 실패하고, 부정
적인 것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일 것이다(이진경, 2002: 642-643). 
탈주선은 주체가 재영토화 되는데 이르지 못하는 부분 대상들의 연속을 
가리킨다. 탈영토화 하는 파열의 선이라고도 부르며, 탈주선의 분명한 쓰
임은 자유를 되찾게 해주는 것이다. 탈주선은 탈영토화의 객관적인 선과 
결합하여 자유의 새로운 공간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열망을 창조한다
(Villani & Sasso, 2003: 99). 우리의 삶을 선으로 보면 경직된 선
(rigid lines)과 탈주의 선(lines of flight)이 있을 수 있다. 사회제도를 
통해 표준화되고 지배적으로 형성된 가치와 규범 그리고 그에 순응하여 
형성된 정체성은 경직된 선으로 볼 수 있다. 경직된 기준에 따라 집단별
로 구분하는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계적으로 
달성되는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직된 선을 따라 형성되는 
정체성은 사회질서에 기여하나 권력의 억압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반면 
탈주의 선은 사회의 질서로 틀지워진 정체성이 아닌, 끊임없이 새로운 대
상과 접속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간다. 
그리고 탈주의 정체성은 고유성과 자율성을 지니지만 분열적이고 파괴
적일수도 있다. 특히 자본주의 소비사회, 미디어 사회에서 개인의 욕망은 
미시적으로 해방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형태
의 예속과 억압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조적 질서로 진입하였고, 대타자의 
질서, 문화적 질서 안에서 욕망을 길들였다. ‘대학은 가야지, 전문대보다
는 4년제를 가야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통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정상적인 길이다.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면 의사, 역사학자 등 네가 원하
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성적이 낮은 나는 선택할 수 없는 직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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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등 다양한 VAS 메시지를 통해 욕망이 구성되었다. 하지만 문
화를 통해 사회화(제어, 길들이기)되지 않는 욕망이 ‘비정상적’인 다양
성을 지닌 채 자유롭게 흘렀다. 이 욕망은 표준화된 규범을 따르지 않으
며, 체계화되지 않으며, 이성으로 설명하려 하지 않으며, 개별적인 대상으
로서 파편화되어 서로 흩어진 채로 존재했다.
[그림 18] 한지민의 탈주적 직업정체성 형성 과정
한지민은 예비 직업사회화를 통해 미용인 직업정체성을 형성하였다. 한
지민을 억압하는 것은 금산의 할머니 집에 살아야 하는 상황, 빚이 많고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가정의 재정 상황이다. 학업성적이 낮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다. 하지만 한지민은 금산에서 벗어
나고 싶다는 진로욕망을 통해 끊임없이 ‘금산 벗어나기’와 ‘부모보다 
조금 더 나은 삶’으로 탈주하고자 한다.
한지민이 미용인 직업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은 대타자의 질서에 순응
하는 과정이었으며, 동시에 욕망의 탈주 과정이었다. 한지민은 용돈을 벌
기 위해 미용실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10시간의 노동에 3~4만원을 
받는 노동 착취를 당하였다. 육체노동의 규범을 배웠고 열악하고 고된 일
터의 환경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이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었고, 대전
의 미용학원 등록, 서울의 예술실용전문학교 면접비용 마련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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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용실 원장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미용사 직업인의 지식, 태도, 
가치관을 습득하였으며, 이는 미용 계통의 직업을 통해 금산을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이기도 했다. 
한지민은 자신이 학교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소외와 배제의 상황을 
수용했다. 대학 진학을 추구하지 않았고, 수능시험을 보지 않았으며, 졸업 
후 바로 취업을 계획했다. 하지만 한지민은 자신만의 경로를 찾기 위해 
교실 밖과 학교 밖에서 지속적으로 행위 한다. 수업시간보다는 연극부 동
아리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야간 자율학습을 몰래 빠지고 대
전의 미용학원에 다니며, 수능시험 점수가 없어도 진입할 수 있는 예술실
용전문학교 면접을 보러 서울에 간다. 이 과정에서 ‘또래 친구들과 다른 
나’를 이해한다. 
또한 직업교육비용을 내줄 수 없는 가정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했다. 직
업교육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좌절의 시간을 겪으면서 한지민은 보다 직업
인의 사고에 가까워진다. 직업인과 아르바이트생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
고, 노동법의 의미와 정당한 보상, 자격증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소득과 
교통비, 생활비 등 지출을 고려하는 등 경제적 사고를 하게 되고, 직업의 
다양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한다. 또한 자신에게 적합한 
업무의 특징을 명확히 했다. 
한지민의 예비 직업사회화는 ‘금산 벗어나기’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또 좌절하는 반복의 과정이었다. 대전의 미용학원 다니기, 자격증 취득 
실패, 예술실용전문학교 면접 보기, 아빠의 반대로 진학 포기, 대전의 뷰
티학원 등록하기, 학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좌절하기, 고용센터 찾아가기
가 반복되었다. 마지막에는 저소득계층 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뷰티학
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한지민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금산 벗어
나기를 욕망했다. 이러한 과정은 자신이 대학 진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고, 저소득계층임을 수용함과 동시에 ‘금산 벗어나기’와 ‘부모보다 조
금 더 나은 삶’의 가능성 또한 얻게 되는 과정이었다. 한지민은 도시에
서의 생활이 가능한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직업을 통해 부모보다 조금 
더 나은 삶,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되는 직업생활을 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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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김서연의 탈주적 직업정체성 형성 과정  
김서연은 예비 직업사회화를 통해 물리치료사 직업정체성을 형성하였
다. 김서연의 구조적 억압은 농사일을 하는 가난한 부모, 외진 거주지에
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김서연은 엄마처럼 농사일이나 육체노동을 
하지 않겠다는 진로욕망을 가지고 물리치료학과에 진학한다. 이 과정은 
사학과를 포기해야 하는 대타자의 질서에 순응함과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
을 발견하는 욕망의 탈주 과정이었다.
김서연은 물리치료학과 진학 이후 서서히 물리치료사 직업에 대해 이해
하고,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보이며, 물리치료사 직업 집단에 소속감을 
가지게 된다. 대학의 몇몇 강의에서 좋은 성과를 얻는 등 능력을 인정받
고, 직업 흥미와 자신감이 생기는 등 물리치료사 직업에 대한 가능성을 
생성하게 된다. 근로 장학생으로 활동하면서 주로 한의원, 정형외과 등 
병원을 선택하여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대학 진학 초기 김서연은 ‘엄마
처럼 육체노동 하는 삶’에서 크게 멀어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다75). 
돈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벌고 싶지만 그만큼 몸이 망가지는 것이라고 인
식했다. 하지만 직업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물리치료 의료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에 취업하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즉, 김서연이 물리치료
75)  김서연: 부족하지 않을 만큼 벌고 싶은데... 그런데 제가 그만큼 많이 번다는 말은 
제가 그만큼 치료를 한다는 거잖아요? 몸이 솔직히 망가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몸
이 힘드니까. ...<중략>... 단점... 사람을 치료한 만큼 몸이 상할 거니까.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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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직업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으로 보이는 행
위들이 연결되어 순간순간 생산되는 변화들로 만들어지는 직업인 ‘되기
(devenir)76)’ 흐름이었다. 
[그림 20] 강은진의 탈주적 직업정체성 형성 과정 
강은진은 간호학과 진학을 통해 간호사 직업정체성을 형성하였다. 강은
진의 구조적 억압은 저소득가정, 한 부모 가정, 학교에서의 낮은 성적 등
이었다. 하지만 강은진은 누군가(어린 시절의 나, 엄마, 동물)를 돌보고 
싶다는 진로욕망을 지니고 있었다. 강은진은 엄마의 설득을 수용하였고 
간호사 직업을 통해 최대한 빨리 취업해야 하는 자신의 상황에 순응하였
다. 하지만 동시에 직업선택의 주체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면접 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간호사가 되어 대학병
원에서 일하고자 하는 가능성을 생산해 내었다. 
76)  ‘되기/됨/생성’으로 번역되는 용어로서 실체적 의미가 아닌 동사적 의미로 이해되
어야 한다. 모든 대상 혹은 존재를 성격 규정하는 잠재적인 점들로 이루어지는 계열들
이 순간적으로 만나 변신을 낳는 하나의 과정이다. 들뢰즈와 가타리에게 존재는 ‘생
성/되기’들의 합이다. 항상 열려있는 이 합은 존재를 이질적이고 혼돈스러운 변이들
에 종속시키며, 그 결과 진행 중인 모든 예속의 원리를 폐지하게 된다. 존재 전체의 모
습을 그리는 것은 생성에 의한 현재적 다수성이다(Villani & Sasso,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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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진의 탈주적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은 ‘받아들임과 거리두
기’의 과정 이었다77). 강은진은 간호사 직업의 의미가 무엇일까? 엄마
가 왜 나에게 이 직업을 권유하였을까?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답
을 얻고, 과거 경험을 떠올리고, 경험을 재구성하였다. 라깡과 들뢰즈는 
욕망을 ‘물음을 던지고 문제를 제기하며 (무엇인가를) 탐색해 나가도록 
하는 힘’으로 규정한다. 진정한 주체는 대타자의 욕망을 파악하고 이로
부터 거리두기를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거리두기는 주체가 원
하는 것과 대타자가 주체에게 원하게 만드는 것을 분리할 수 있게 한다
(황순향, 2016). 대타자라는 사회적 구조와 엄마의 욕망과 자신이 원하
는 욕망을 분리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강은진의 모습은 탈주적 
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림 21] 김민서의 탈주적 직업정체성 형성 과정
77)  이러한 과정은 깊이 있는 심층면담과 대화의 과정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현상이다. 
‘엄마가 간호조무사였기 때문에 자녀인 강은진이 간호사 직업을 선택했다.’라는 설
명이나, ‘부모의 직업에 대해 자녀는 호/불호의 태도를 지닌다.’는 설명, ‘부모의 
직업생활이 자녀의 직업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적인 설명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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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는 경영학과에 진학하면서 회사 취업을 준비하는 동기들, 회사원 
선배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회사원 직업정체성을 형성해갔다. 김민서의 
구조적 억압은 한 부모 가정, 저소득가정, 의대 진학이 어려운 학교 성적 
등이었다. 김민서는 직업을 통해 신분상승을 하고자 하는 진로욕망을 지
니고 있었다. 인터넷 강의를 열심히 듣고, 학교 성적 올리기에 힘썼으며, 
대전의 입시학원에 다니는 행위를 하였다. 지방도시의 국립대 경영학과에 
진학하는 과정은 의대 진학을 포기하는 과정이기도 하였으나, 도시 생활
을 통해 문화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었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남들의 부
러움을 받거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과정
이었다. 
금산 지역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예비 직업사회화 과정은 겉으로 보기
에 주어진 맥락에서 공통적이고 반복된 실행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회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결과적으로 삶의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
로 보인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 부모 가정, 저소득가정의 맥락 안에서 부
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았으며, 학교에서 낮은 학업성취, 낮은 직업포
부를 보여주었다. 진로선택에 있어서도 부모의 직업지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진로장벽을 경험하였다. 경제규모
가 작고 비도시지역인 금산의 공간적 구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벗어남의 
비용78)을 치러야 했고, 좌절을 경험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의 
계층을 인식하고, 수용하고, 직업생활을 통해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Bourdieu(1994)는 사회적 공간이 물리적 공간 속에 퇴적되어 사회적
으로 조성된 차이 혹은 사회적 불평등을 사람들이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
들이게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구조와 공간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를 보여줌으로써 그것의 재생산 구조를 설명하려고 했다. 그의 아비투스 
78)  Bourdieu(1991)는 개인이 특정 공간에 위치함으로써 원하는 환경과 사건에 불편
함 없이 신속하게 다가갈 수 있고, 좋은 장소에 위치한다는 것은 타인의 공간과 시간
을 점령하는 데 신속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Schroer, 2006: 103-107). 
이는 시공간을 유연하게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자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
로 시공간의 경직화는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동’이라는 행위가 단순한 물리적 거리
를 극복하는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 삶의 기회로 연결되는 사회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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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사회 구조가 공간 구조를 만들고 이는 다시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삶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직업생활을 통한 작
은 변화를 이끌어 내는 ‘생성 중’에 있었다. 한지민은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처럼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되는 직업생활을, 그리고 도
시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욕망하며 행위하고 있었다. 김서연은 시골에
서 벗어나 농사를 짓지 않고 육체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물리치료사의 
직업을 욕망하며 행위하고 있었다. 강은진은 비정규직 간호조무사인 엄마
보다 조금 더 나은 지위의 정규직 간호사가 되어 휴가를 보낼 수 있고,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는 직업생활을 욕망하고 있다. 김민서는 의사나 변
호사와 같은 전문직으로서 신분상승을 하지는 못하지만 대기업의 회사원
으로서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문화생활을 하고, 먹고 싶




R: 부모님과는 다른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P: 네...그럴 것 같아요. 그게 목표에요...
R: 좀...잘 살고 싶어?
P: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잘 살고 싶진 않은데...또 없이 살고 싶진 
않아요...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R: 부모님들도 평범하게 살고 계시잖아...
P: 아니에요. 좀 모지라요~~저희를 위해서 사시는 거니까...약간 좀 
애들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저는 뭐 사고 싶어도 한번 생각을 하
거든요. [A3]
P: 한 150만원? 엄마는 부족했어요. ...대출한 것도 있고.
R: 대출과 빚이 있었지. 너는 어떨 것 같아, 그 정도면?
P: 저는 일단 제로베이스로 시작하잖아요. [A6]
P: 예전에는, ‘무조건 서울 청담동 샵에 연예인을 맡아야 한다. 연
예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의 서브로 들어 가야된다.’ 그랬는
데, 제가 화장품을 사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화장품 사는 걸 좋아
<표 30> 직업생활을 통한 작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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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까, ‘내가 화장품을 팔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요.
P: 네. 메이크업 아티스트인데 판매도 같이 할 수 있는. 저도 화장품
을 좋아하니까, 제가 써본 건 ‘이런 거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 화장도 해주고. 그런 것도 괜찮겠
다. 싶은 거죠. [A6]
P: 음...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헤어샵, 토탈샵 들어가야
지’ 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메이크업. 백화점 브
랜드 들어가서, 메이크업 아티스트해도 되고, 아니면 로드샵 같은 
곳 들어가서 해도 되고, 샵 들어가도 되고, 웨딩샵 들어가도 되고, 
토탈샵도 있고, 혹은 프리랜서로도 뛰어도 되고. [A6]
김서연
P: 엄마처럼...그렇게 고생하시니까...저는 여가생활 하면서 일할 때 
하고 그러고 살고 싶어요. ...<중략>...되게 힘들고...몸이...그리고 
다 보면은 제 걱정이나 아빠 걱정 하고...자기 몸도 힘드신데...자식
도 중요하고 남편도 중요한데...저는 저가 먼저이고 싶어요. 그래서 
농업 쪽은 안 가야겠다. ...<중략>...물리치료사는 그래도 퇴근시간
도 정해져 있고 문화 활동도 할 수 있고 육체적으로 땡볕에서 힘
들게 일하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병원에서...그냥... [D4]
P: 좀 물리치료사 쪽이 발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맨날 핫 팩 
같은 것만 하면 발전 없이 그냥 월급이 맨날 똑같은 거구. 나중에 
내가 발전해서 그 피티사...그러면서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저
만 열심히 한다면...저 마음가짐에 달린 것 같아요. 하는 만큼 버는 
것 같아요. [D4]
P: 이 길을 걸어가겠다...이거는 네...거의...근데 또 어떤 교수님은 왜 
물리치료과 와서 물리치료사만 하려고 하냐고 약품 같은 거 어디 
회사 같은 것도 있고, 너희 미국가면은 더 대우받고 하는데 영어공
부해서 가면은 얼마나 좋냐...미국은 좀 아니고...회사 같은 거는 어 
괜찮겠다.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
는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기계 만드는 쪽? [D4]
R: 적극적으로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P: 네...좀...예전보다는. 예전에는 많이 싫었어요. 그때는 마냥 하기 
싫어서 싫다 싫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할 거다. 이 생




P: 일단 대학 4년제이고, 엄마는 인터넷 공부하시면서 배운 거지만, 
저를 더 4년제 대학에 더..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로 보내고 싶
었던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C3]
P: 처음에는 그냥 엄마가 일하는 일터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어
요, ‘□□□ 병원’. 그런데 더 좋은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R: 어떤 곳, 예를 들면? 더 좋은 곳은 어떤 곳이야?
P: 대학병원이 말도 할 것 없이 좋은 곳이에요. 대학병원은 혜택이 
정말 좋아요. 보험적용도 다 되고, 간호사로서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자기 월급을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어요. ‘이만큼은 주세
요~.’ 하면 ‘당신은 그만큼의 값어치가 되니까, 그만큼을 드리겠
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정말 혜택이 좋아요, 대학병원이. 그런데 저희 
엄마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없으니까 원래는 세 파트 타임 
인데, 맨날 두 파트 뛰고, 16시간 동안 일하고, 월급도 주는 대로 
받아야하고, 병원이 잘 안 굴러가면 월급도 적어지고...그래서 일단 
좋은 곳은 대학병원이에요. [C3]
P: 돈도 많이 벌고, 혜택도 들어오고. 그리고 대학병원이 인력이 부
족할 일은 없대요. 그래서 자신이 이 날 쉬겠습니다~. 하면 쉴 수
도 있대요. 어느 정도의 휴가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저희도 있어
서... 저희 엄마는, ‘이 날 쉬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인력
이 부족해요.’라고 한대요. 직업혜택도 많고... [C3]
김민서
P: 그래서 잘된 선배들 오셨는데, 한 분은 매번 오신대요. 왜냐하면 
그 분이 □□□(도시)에서 하시는 회사 대표신데, 되게 잘된대요. 
약간 연줄로 해서, 작년에 졸업한 선배도 거기 회사에 들어가시고, 
또 삼성이나 엘지, 증권회사 같은 곳에 들어가서 자기자랑 하러 자
기는 어떻게 공부를 해서 여기를 왔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데. 그런 걸 듣고 직업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되고... [E3]
P: 저는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을 때 바로 가는 건 아
니더라도 몇 개월 돈을 모아서 해외여행도 가고, 가족끼리 화목하
고 하는 게 제일 잘 사는 게 아닐까요? [E2]
P: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적 신분이 높아져서 좋다!’ 이러기 보
다는 제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R: 생각이 많이 달라졌네, 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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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청소년들은 직업인 ‘되기’를 통해 ‘금산 벗어나기’와 ‘부
모보다 조금 더 나은 삶’으로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사회와 구조의 
작용에 대응하면서 작용하고 반작용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은 구조를 거스
르고 탈주하는 힘을 가진 주체의 모습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물론 예비 직업사회화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은밀하게 자본주의의 현실
에 순응하는 소비자, 노동자, 직업인으로 제어되는 모습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경제사회화 과정에서 경제주체가 자본의 욕망을 스스로 욕망
하도록 유도해 가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다. 철저한 경쟁의 규범에 따
라 재코드화 하고 규범과 교육제도를 통해 욕망의 흐름을 재영토화 시킨
다(전경갑, 1999: 236). 이러한 자본주의의 양면성과 같은 통제와 탈주
의 과정을 연구 참여자들의 예비 직업사회화 경험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은 스스로에게 억압된 욕망을 간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
며, 억압되지 않는 욕망을 분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강은진 : 수능을 안 본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랬긴 했는데, ‘하긴 지민이는 6
월 달에 학교 붙은 지 오래고, 이미 거기 간다고 마음을 굳혔는데, 굳이 수
능을 볼 필요는 없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왜 아직도 지민이가 그런 섣부
른 선택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략>...지민이는 자기에게 어떤 목표
가 생기면 정말 거침없이 밀고 나가요. 어떤 사람이 보면 그걸 보고 굉장히 
경솔하다, 섣부르다, 너무 빨리 선택한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자기가 결정한 그것에 대해서 밀고나가는 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 
P: 많이 달라졌어요. 뭔가 되게...그나마 큰 데로 오면서...많이 바뀌
어진 것 같아요. [E3]
P: 네. 혼자 밥 먹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이랑 밥 먹거나. 친구들이
랑 밥 먹을 수도 있고.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책도 읽고, 게임도 
하고.. 그냥 그렇게...또 내일을 위해서 자고... [E3]
P: 제가 40대 되면 직업은 그냥... ‘사람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그
런 일’일 것 같아요. 너무 나쁜 쪽이라고 보기보다는, 긍정적인 
쪽? 일 것 같아요.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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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지민이 그 모습을 보
면서, ...<중략>... 그런데 지민이는 항상 같은 답이에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지민이의 정말 큰 장점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꼭 해요. 다른 누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떻게 바라보든 
‘이건 내 일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내가 할 거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R : 은진이는?
강은진 : 저는 주위 시선도 많이 의식하고, 주변 의견에도 많이 흔들리고... 
어떤 목표가 딱 생겨도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해도 막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지 못해요. 그런 면에서는 지민이는 자기가 딱 그 쪽 진로로 가겠다. 
마음을 먹자마자 그 학교를 알아보고 면접을 보고 한 번에 붙고, 일찌감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정했어.’라고 한 다음에 되게 마
음 편하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지민이는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 마음대로 밀고나간 거니까 편한 거예요. 
그게 부러웠어요. 지민이는 항상 제가 고민을 할 때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한번 살다가는 인생인데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라고 이
야기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없는 모습이라서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
고 그랬어요. [C3]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특정 정체성으로 고정되기를 거부하면서 순간순
간 변화하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직업인 ‘되기’ 이
야기를 만들어 가는 작가였다. 직업인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은 주어
진 시나리오가 아닌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사회화 
원천이 전달하고자 하는 VAS 메시지를 스스로 창조해 간다는 점에서 탈
주적 이었다. 한지민은 직업인이 되는 과정을 ‘새로운 장난감을 찾는 기
분’이라고 표현하였다. 블록을 끼웠다가 뺐다가 점점 블록 형태를 확대
해가며 자신에게 맞는 장난감의 모양을 갖출 때까지 자유롭게 놀이하듯이 
유목하는 과정임을 이야기했다. 이는 다양한 접속(connexion)79)이 가능
하고 나름의 탈주선을 그리고 있는 직업정체성 생성 과정을 표현하는 것
79)  들뢰즈는 『의미의 논리』에서 접속/연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접속은 
‘~et~’(~와~)로 나타내며, A와 B가 등위(等位)적으로 결합하여 A도 아니고 B도 
아닌 제 3의 C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이진경, 2002: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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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연구자는 해석한다. 
꼬마의 몸짓, 의태, 놀이의 기호계들은 자유를 되찾고, ‘사본’으로부
터, 교사의 언어가 갖는 지배적 능력으로부터 벗어난다. 극미한 사건이 
국지적 권력의 평형 상태를 전복시키는 것이다. ...나무라면 진절머리
가 난다. 우리는 더 이상 나무들, 뿌리들, 곁뿌리들을 믿지 말아야 한
다. 우리는 너무 오래 참았다. ...사유는 결코 나무 형태가 아니며, 뇌
는 결코 뿌리내리거나 가지 뻗고 있는 물질이 아니다(Deleuze & 
Guattari, 1980/2001: 35).
한지민: 저는 노는 것처럼 해야 해요. 일이라고 생각하면 빨리 하고 집에 가
야지 이런 것밖에 생각 안 나지, 박스를 접다가 해도 사람들이랑 앉아서 얘
기하면서 하면 금방 하잖아요. 놀이처럼 해야 해요. 
R: 재미있는 거 말고는 고려하는 거 없어?
한지민: 놀이처럼 할 수 있는 거랑...제 생각을 계속...창의적인 거가 계속 생
각이 나야해요. 여기 과자를 봐도 얘는 왜 빨강색이랑 하양색으로만 했지? 
여기에 남색으로 해도 이뻤을 텐데...계속 이렇게... [A4]
한지민: 장난감 찾는 기분? 새로운 장난감? 워낙 노는 걸 좋아해서 직업도 
그런 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제가 새로운 장난감만 찾았어요. 장난감들을 찾았어요...중3 돼서 좀 
현실적인 거 찾다가 다시 미용을 했는데 저한테는 좀 안 맞았던 거죠. 블록
을 쌓았는데 마지막 블록이 안 맞는 거예요. 뭐야~또 다시 나는 연예인을 
해야 할 사람인가보다...하다가 좀 고2때, 다시 안 맞아도 다시 그 블록을 
끼운 거죠. 그래서 미용을 했는데, 아 난 이 일이 아닌가보다~다시 블록을 
빼서 맞는 블록을 찾는 거죠. 근처까지 온 것 같아요. 찾을랑 말랑...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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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비수도권, 비도시지역인 금산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가
정 후기 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내러티브 탐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예비 직업사회화 내러티브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예비 
직업사회화 내러티브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하여, 경제교육 및 시민
교육에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는 “청소년의 직업정체성
(vocational identity of adolescents)”을 형성하는 과정이었다. 청소년
의 직업정체성이란 ‘일터로 진입하기 이전, 아동기부터 후기 청소년기에 
걸쳐 형성되는 직업인으로서 자아 이해’로 정의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사회화 원천과 상호작용을 통해 예비 직업사회화(VAS) 메시지를 만들고, 
진로선택 행위를 통해 진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직업정체성을 형
성하였다. 한지민은 미용실 아르바이트와 연극부 동아리 경험, 미용학원
과 뷰티학원에서의 직업교육 경험을 통해 미용인 직업정체성을 형성해 갔
다. 김서연은 사학과를 포기하고 물리치료학과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물리
치료사 직업정체성을 형성하였다. 강은진은 간호조무사인 엄마의 설득으
로 간호학과 진학을 준비하였고, 간호사 직업교육을 통해 간호사 직업정
체성을 형성하였다. 김민서는 경영학과에 진학하여 동기들, 선배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회사원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등 자기이해의 모습을 보였
다. 
둘째, 저소득가정 청소년은 예비 직업사회화 과정에서 사회화 원천과 
상호작용하여 “자기 메시지 만들기(self-message making)”를 한다. 
청소년들은 구조적·관습적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으며, 자신
들의 해석과 행위 전략을 통해 VAS 메시지를 개별적으로 창조한다.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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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직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부모는 직업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공
통적으로 전달하지만, 한지민은 ‘사무직은 지루하다, 일은 원할 때 언제
든지 할 수 있다.’는 자기 메시지를 형성한다. 반면, 강은진은 ‘엄마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한 빨리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자
기 메시지를 형성한다. 
자기 메시지 만들기는 ‘자기 공간 조직(self-spacing)’과 ‘자기 사
회화(self-socializing)’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때 사회화의 장소는 행
위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사회유지의 질서를 전달한다. 하지만 개인은 개
별적 공간 활용을 통해 대안적 방법으로 그 질서에 저항하고, 일탈하고, 
공간의 의미를 재해석한다. 예를 들어, 학교 공간은 ‘정상적인’ 직업 
경로를 제시하고, 수업활동에 중요성을 부여하며,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
는 질서를 전달한다. 하지만 한지민은 학교 밖에서 자신만의 직업 경로를 
찾고, 동아리 활동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수능시험을 보지 않는 방식으로 
비판적인 공간 조직을 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사회화 기관을 선택하고 사회질서 구성에 참여한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는 사회화 기관인 인터넷의 세계는 
‘함께 구성한 세계’이며, 이 안에서는 보다 능동적인 자기 사회화가 일
어난다. 예를 들어, 강은진은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지위 관련 논쟁 공간
을 선택하여 의료인들의 세계 구성에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간호사 집단
의 가치관을 습득하고, 생애사에 비추어 직업 전문성의 의미를 창출한다. 
셋째, 저소득가정 청소년은 VAS 메시지를 바탕으로 진로선택 행위를 
하였다. 이 때 진로 행위를 이끄는 힘은 “진로욕망(career desire)”이
었으며, 이를 방해하는 힘은 불안과 “신뢰자본(trust capital)”의 부족
이었다. 진로욕망이란 ‘진로 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이 진로자아 및 실천 
행위를 구성해 내는 힘’이다. 청소년들의 개별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내러티브에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진로욕망을 통해 일관성 없어 
보이는 진로 행위들을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다. 한지민의 진로욕망(할
머니 집/금산을 벗어나고 싶다)은 대전의 미용학원 다니기, 예술실용전문
학교 면접보기, 뷰티학원 등록하기, 고용센터 찾아가기 등 행위를 지속적
으로 이끌었다. 김민서는 의대 진학, 명문대 진학, 독어과 진학, 은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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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번역가 되기, 회사원 되기 등 일관성 없는 진로목표들을 이야기하
는데, 이는 진로욕망(신분상승을 하여 남들의 부러움을 사고 싶다)을 통
해 이해할 수 있다. 
신뢰자본이란 ‘타인이 자신의 삶을 지지/지원할 것이라는 믿음, 불확
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규범이 마련되어 있다는 믿음, 사회
구성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미래에 대한 긍정적 믿음’을 의미한다. 
비수도권, 비도시지역의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이 계획했던 진로선택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등록금 등 물질적 비용 부족 이면에 작용하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이는 개인적·심리적 불안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불안감
이었다. 김서연이 사학과에 합격하였으나 차마 선택할 수 없었던 이유는 
역사에 대한 흥미, 적성, 자기효능감의 문제나 등록금에 대한 걱정이 아
니었다. 부모가 자신의 길을 지지하고 기다려줄 수 있을까 불안하고, 역
사학과 대학원생의 오랜 생활을 버틸 수 있을까 불안하고, 졸업 이후 경
제 상황과 취업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 때문이었다. 
넷째, 청소년들은 진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작가였으며, 사회취약계층
인 연구 참여자의 진로 이야기는 ‘단절(discontinuity)’의 특징을 보였
다. 저소득가정에서 부모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웠고, 농촌지역의 
사회적 자본 부족과 우연히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서 진로이행이 매끄럽게 
진행되기 힘들었다. 한지민은 예술실용전문학교에 대해 무지했던 아버지
의 갑작스러운 반대로 진로 이야기를 수정하고 재구성해야 했다. 김서연
은 부모와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상의 없이 대학입시를 준비했고, 대학 
진학 두 달 전 짧은 기간 동안 진로 타협을 함으로써 진로 이야기가 자연
스럽게 이어지기 어려웠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진로 이야기의 단절
을 극복하고 새로운 진로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과거-현재-미래 진로자아(career identity)에 대
한 영속성과 결속성을 부여함으로써 진로자아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진로자아의 단절과 회복 과정을 통해 청소년의 직업정체성은 구체화
되었고 또한 변화하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
화가 지니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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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직업사회화 경험을 통해 직업정체성을 형성하였으며, 이들의 직업정체
성은 “탈주적 직업정체성(vocational identity as a Line of Flight)”
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탈주적 직업정체성이란 직업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 구조의 억압과 제약을 극복/저항해 가는 과정이라는 의미이다. 이
들은 VAS 메시지를 창조하고, 진로욕망에 따른 진로행위를 하며, 욕망의 
생성적 힘을 통해 주어진 공간과 계층을 넘어서려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청소년들은 직업인 ‘되기(devenir)’를 통해 ‘금산에서 벗어나기’와 
‘부모보다 조금 더 나은 삶’으로의 여정을 걷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직업인 ‘되기’를 통해 기존 질서가 제시하는 ‘학교-노
동 이행’으로부터 탈주하여 직업생활을 통한 새로운 차이를 생성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던져진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의 공간에서는 영토화된 직업사회화 방식이 존재했다. 하지만 청소년들
은 이미 코드화된 VAS 메시지와 형식화된 진로교육의 무의미함을 간파
하고 있었다. 이들은 능동적인 방식으로 자기 메시지를 만들어 냈고, 진
로욕망에 의한 진로선택 행위를 반복하면서 영토의 경계를 넘나드는 모습
을 보여주었다. 청소년들은 새로운 영역과의 접속(connexion)을 통해 자
신의 직업정체성을 생성하고 있었다. 
한지민은 학교 안과 밖이라는 경계를 넘나들면서 탈영토화의 적극적인 
시도를 보여주었다. 학교나 직업교육기관(미용학원)이 아니라 미용실이라
는 일터의 현장에서 배움(apprenticeship)을 행하였다. 자격증 시험 통과
를 위한 지식과 기능 습득이 아니라 손님들과의 대화, 원장님의 시연, 서
비스 대상의 요구와 자신의 노동 행위 사이의 감성적 접속이 생성해 내는 
미용기술의 배움 과정이 미용인 직업정체성을 형성하였다. 
김서연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졌던 코드화된 학교-노동 이행 방식이 자
신에게는 기만이었음을 알아챘다. 김서연은 학교의 질서에 순응하였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였으며, 교과 흥미와 전공 
선택이 직업생활로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믿었다. 하지만 
진로선택 행위를 할 때 비로소 이러한 방식이 자신에게는 의미가 없음을 
깨닫는다. 결국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 육체노동을 하고 싶지 않
다’는 자신의 진로욕망에 따라 행위 했고, 이는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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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생성해 내었다.
강은진은 엄마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대타자의 메시지와 자신을 분리
함으로써 탈주하고자 했다. 강은진은 끊임없는 자기 대상화와 진로선택 
행위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를 행한다. 표면적으로는 코드화된 ‘학교-
노동 이행’의 절차를 그대로 수용하는 듯 보이나, 그녀는 영토 안에 머
무르지 않고, ‘거리두기’를 통해 영토의 경계에 서 있었다. 강은진이 
자신의 진로욕망을 중심으로 직업 영역에 접속하고자 했던 시도들은 새로
운 배치(agencement)를 만들어냈고, 이는 탈주를 통한 간호사 직업정체
성 형성 과정이었다. 
김민서는 대타자의 욕망을 욕망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가지고 
싶다고 욕망하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회적 지위를 얻고자 욕망했고, 
세상을 남들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지식을 욕망했다. 고등학교를 내신 
성적을 따기 위해 이용하고, 한 부모 가정 혜택을 얻기 위해 부모에게 이
혼을 권유하였으며,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공간에 진입하기 위해 인터
넷 공간을 활발히 돌아다닌다. 김민서는 자신의 현재 배치 안에서 코드화  
된 메시지를 따르는 것이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신분상승을 욕망하며 다양한 직업 영역에의 접속을 시도하는 
중이며, 이를 통해 주어진 질서에서 탈주를 시도한다. 
이 논문은 연구 참여자들이 직업인 되기를 통해 탈주선을 그려가며 새
로운 직업의 세계로 이동해 가는 여정을 담았다. 욕망하는 청소년들은 무
엇과 접속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자아로 바뀌어갔다. 욕망한다는 것은 지
속적으로 ‘차이(diffe ́rence)’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고, 이는 새로운 
‘정체성’을 생성해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이 직업인으로 성
장한다는 것은 하나의 고정된 직업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
운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 여정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여정은 무질
서하고 무계획적인 걸음이 아니라 차이를 만들어내는 정체성의 형성 과정
이며, 우리는 그 순간의 모습을 잠시 담아낼 수 있을 뿐이다.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역시 탈주의 과정이었다. 교사였고 연
구자인 내가 이질적인 사람, 낯선 공간과의 접속을 통해 변이하는 과정을 
담았다. 연구에 들어설 때의 ‘나’와 연구 텍스트를 구성했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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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랐고,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과 사용하는 용어도 달랐다. 또한 연구를 
마무리 하는 ‘나’는 이미 기존의 이론적 배치에서 나와 탈주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었다. ‘청소년의 직업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경제교육에서 직업사회화를 주제로 새로운 논의를 할 수 있는 영토를 마
련하고자 하였다. 경제교육 연구의 주제는 이러해야 한다는 틀, 진로교육
의 논의가 경제교육의 논의와 접목되기 어렵다는 기존의 코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경제교육에서 진로, 노동, 직업에 대한 논
의가 자유롭게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주목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직업인 되기 탈주가 보다 자유로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억압받는 청소년’이 직업의 세계에서도 그들의 
‘고원’을 생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청소년들이 순간순간 자신의 욕
망을 긍정하고, 자신에게 특정한 사고와 행동을 주입하는 기존의 가치에 
속박되지 않는 탈주하는 자유로운 직업인이 되기를 기대한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탈주하는 인간상’을 통해 경제교육과 시민교육의 방향을 새롭
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수직적 위계와 제도의 구분에 따라 형성된 경직성
을 벗어나 끊임없이 변화하고 거듭나며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⑴ 경제사회화와 직업사회화에의 시사점
첫째, 본 연구는 경제사회화와 직업사회화 논의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경제교육에서 ‘노동과 직업’이라는 주제로, ‘후기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하는 논의가 보다 활발해져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본 연
- 276 -
구는 ‘청소년의 직업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제안함으로써 직업사회화 연
구 대상을 후기 청소년까지 확장하였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직업사회화 
연구가 성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예비 직업인인 청소년에게까지 
관심을 확대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점차 노동시장 진입 
유예기가 길어지는 사회 현상 속에서 직업을 준비하는 후기 청소년의 직
업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교육’과 ‘노동’ 두 학문 영
역을 연계할 수 있는 연구 영역이 필요하며, 이는 경제교육 논의의 확장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노동자 역할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경제교육에서 노동자가 아닌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노동 교육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는 예비 직업인들에
게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
가교육은 기업가가 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도전 정신과 창의성
과 같은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다. 청소년들이 직업생활에 필요한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배우고, 직업생활을 통해 경제성장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
이 어떤 의미인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 시기의 일/노동교육은 노동시장으로 빨리 진입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이 아니라, 취업 이후 노동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역량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들이 일의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예비 직업인
으로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노동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는 어떻
게 형성되는지 이해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
히 비수도권, 비도시지역의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집중하여 노동의 세
계에 진입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밝혔다. 이들은 도시지역의 중산층 청소
년들과는 달리 공간과 이동성의 제약, 경제적·교육적·사회적·문화적 
자본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독특한 진로선택 문화를 형성하고 있
었다. 이들에게 직업을 갖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개별 맥락과 일
상의 경험을 통해 드러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산학협력제도의 활성
화로 학생이자 노동자인 청소년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학교-노동 이행을 설명하는 다양한 경제사회화 후속 연구를 
기대하는 바이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노동자 역할과 역량을 가르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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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구체적인 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화와 정체성을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
를 보여주었다. 기존 사회화 이론은 사회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지식, 기
능, 가치를 개인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습득하는가에 관심을 가져왔다. 혹
은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느냐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는 근대 정체
성 이론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기존의 정체성 연구들은 동일성
을 근간으로 하는 발달 단계적 정체성 이론, 소속 집단의 특성에서 유추
하는 사회적 정체성 이론에 입각해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주목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체성을 방향성이 주어지는 것, 특정 단계에 진
입되어 형성되는 것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또한 직업 조직이나 일터의 집
단에 소속되어 형성되는 것으로 전제하지 않았다. 고정된 직업인의 존재
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생활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직업
인 ‘되기’ 이야기를 통해 창조되는 정체성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이는 
사회화 연구에 있어서 메시지 ‘전달’이 아닌 ‘형성’의 패러다임 전환
을 실천한 것이며, 정체성 연구에 있어서 정체성 ‘발견’이 아닌 정체성 
‘형성’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80).
 
⑵ 진로이론에의 시사점
첫째, 기존 진로이론들이 진로선택 행위를 설명함에 있어서 부분적인 
설득력을 보임을 밝혔다. 그동안 진로이론들은 진로선택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왔다. 성격, 재능, 신체적 조건 등 개인
의 타고난 특성, 학습경험과 진로 흥미,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 환경적 
배경과 진로장벽 등 개인적·환경적 요인들이 진로선택 과정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검증해 왔다. 그러나 비수도권, 비도시지역의 저소득
80)  이러한 사회화와 정체성 이론과 패러다임의 전환은 나아가 진로교육과 정책의 변화
를 시사한다. 직업정체성이 계획된 진로목표의 달성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개
인마다 독특한 경로로 만들어간다고 가정한다면,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직업교육제도 
및 취업의 통로가 마련될 것이다. 예비 직업인들이 주류의 방식과 통로를 거치지 못하
더라도 그것은 실패로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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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청소년들은 기존의 설명과는 다른 특징을 보였다. 
우선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은 개인적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진로 흥미나 적성 등은 크게 고려하지 못했으며, 진로선택을 한 이후 그 
직업에 대한 흥미를 형성하거나, 선택한 진로에 맞게 자신의 적성을 재해
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진로선택에 있어서 교
과와 학습 관련 자기효능감81)은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특정 
영역 직업을 선호하고 선택하는 이유는 그 직업 영역에서 자신이 잘 해 
낼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이 높기 때문이 아니었다. 이들에게 선택의 자유
는 협소했고, 주어진 것을 받아들일 뿐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학교
에서 성취가 낮고, 학교 안팎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특정 
영역에서 자기효능감이 높게 형성될 여지가 적었다. 특히 학교 안에서 경
험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형성되기 어려웠으며, 학교 안에서 형성된 자기
효능감이 진로선택으로 연결되기는 더욱 어려웠다. 
둘째, “진로욕망(career desire)” 개념을 제안함으로써 진로선택 행
위를 생애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개별적 차이와 다양성을 드러낼 수 있었
다. 연구 참여자 청소년들은 내러티브에서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다는 
욕망, 돈을 벌어서 엄마의 고생을 덜어주고 싶다는 욕망, 남들이 부러워
하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욕망, 육체노동이 아닌 지식을 탐구하고자 하
는 욕망, 좋은 학교에 가고 싶은 욕망, 문화생활과 여행 등 여가생활을 
누리고 싶은 욕망 등 다양한 욕망을 이야기했다. 이러한 욕망은 예상하지 
못한 경로로 그리고 하나의 경로가 아니라 다양한 방향으로 진로행위를 
이끌어 갔다. 기존 진로이론들은 개인의 진로선택이 합리적 사고과정에 
의해 혹은 순차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진로목표를 설
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진보의 과정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
들의 생애에 걸친 긴 이야기는 변화무쌍했으며, 여러 요인들의 상호작용
81)  사회인지진로이론에 따르면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는 개인의 진로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아동과 청소년기 직간접 경험을 통해 개인은 특정 활동이
나 수행에 대해서 차별적인 강화를 받게 되고, 이러한 학습 경험과 차별적 강화를 통
해 개인은 점차로 특정 활동과 영역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수행에 대한 기대감을 발달
시켜 나간다. 이때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는 개인의 진로흥미와 진로목표 설정, 활동의 
선택, 선택한 진로에서의 수행에 주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Lent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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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관된 방향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었다. 이후 진로욕망이 이끄는 생성
적 변화들에 집중한 보다 미시적이고 새로운 관점의 진로이론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⑶ 교육 불평등 논의에의 시사점
본 연구는 교육 불평등 논의를 ‘공간’의 억압과 ‘이동성’의 제약이
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금산이라는 지역
은 도시와의 연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공간이득을 취할 수 없고, 이동의 
제약을 주는 공간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직업을 갖기 위해 혹은 다양한 
삶의 기회와 체험을 누리고자 하였으나 금산이라는 지역사회는 그것을 제
공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충분하지 않았다. 
비수도권, 비도시지역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는 ‘벗어남의 비용’이
라는 이중의 부담이 있었다. 자원과 기회가 집중된 도시로 접근하기 위해
서는 교통비, 소요시간, 육체적 노력 등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묵시적 
비용을 포함하는 기회비용이 크다. 또한 접근의 효용이 그만큼 커야 도시
로의 진출을 지속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직업교육을 받기 위해 도
시로 나가고자 하였으나 교육을 지속하기 어려웠다. 저소득가정(자가용 
차량이 없는) 청소년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도시의 학원을 다녔지만 
교육의 효용이 그만큼 크지 않았고, 육체적 피로는 역량의 발휘를 제한하
였다. 
Simmel(1990)은 공간과 시간 그리고 비용(돈)의 관련성에 대해 논의
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공간적으로-
근접해서, 가깝게, 떨어져, 분리되어, 이동 중에, 특정한 속도로-영위 하
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경험을 이해하는가에 주목했다(Crang & 
Thrift, 2000: 121). 그는 삶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에 관심을 보였다. 산
업화를 거쳐 정보화 사회에 이르기까지 삶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으며, 가
속화는 산업사회의 상호작용과 정보화 사회의 상호작용이 전혀 다른 차원
을 지닐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삶의 속도는 행위의 기준, 경쟁, 성취 정도 
등에 영향을 준다. 즉, ‘접근성(accessibility)과 이동성(mobility)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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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이 사람들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범위, 형식, 속도, 
시간 등에 영향을 미쳐 상호작용의 결과가 변화한다. 또한 삶의 가속화와 
관련하여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동성의 속성’이 부여된다. 
돈은 삶의 내용의 형식과 질서를 결정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삶의 
내용의 발전 ‘속도’와 관련이 있으며, 이 속도는 역사의 여러 시기, 어
떤 한 시기에서 세계의 다른 지역 그리고 한 집단 내에서도 개인에 따
라 상이하다. 우리의 내부 세계는 마치 이차원 위에 있는 것처럼 확대
되며, 그 확대 범위는 삶의 속도를 결정한다. 어떤 한 시점에 우리가 
상상한 내용 사이에 차이가 클수록 삶의 경험은 더 집약적이고, 우리
가 지나온 삶의 범위는 더 커진다. 우리가 삶의 속도로 경험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의 총합 및 깊이의 산물이다. 어떤 주어진 시기에 삶의 속
도를 결정하는 돈의 유의성은 무엇보다 화폐 유통에서의 ‘변화’가 삶의 
속도의 ‘변화’를 유발한다는 사실로 예증된다(Crang & Thrift, 
2000/2013: 117).
본 연구는 공간의 근대적·위계적 조직화를 통해 차별 받는 청소년들의 
생활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빠른 삶의 속도를 지닌 도시로 진입하기에
는 금산 지역 청소년들의 삶의 속도는 너무 느렸고, 도시인들의 집약적인 
공간 향유에 비해 금산 지역 청소년들의 공간 향유는 풍족하지 못했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공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졌고, 자
본주의에 의한 공간정복이 이루어졌다(최병두, 2002: 16-18). 어느새 
사람들의 공간 인식과 공간 향유 양식을 바꾸어 놓았고, 공간 조직을 통
해 사람들은 분리되었으며, 시공간의 압축을 얼마나 경험할 수 있는가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자원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82)  접근성이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동성)과 재화, 서비스, 활동과 같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Preston & Raje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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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천적 시사점
⑴ 경제교육 및 진로교육에의 시사점 
첫째,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모습을 통해 경제 교육과정 구
성, 내용 및 교수방법의 개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교육현장을 내부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결과 ‘경제수업이 부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에는 경제수업과 관련한 어떠한 이야기도 존재하지 
않았다. 연구자의 적극적 질문에도 참여자들은 모두 ‘경제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단답형으로 대답했다. 
경제수업의 부재는 우선 교육과정 구성의 문제점을 의미한다. 연구 참
여자의 고등학교에서는 선택과목으로 경제교과를 선택하지 않았고, 깊이 
있고 체계적인 경제수업을 받기 어려웠다83). 가정, 인터넷, 아르바이트 
일터 등 다양한 공간에서 경제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학교 밖 공
간에서는 경제생활의 사회적 의미, 경제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역
할, 경제윤리 등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어려웠다84). 
또한 연구 참여자의 인식 안에서 경제수업이 의미 있는 경험으로 작용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한다85). 그 원인으로서 내용 및 교수방법의 문
제점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학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험 
중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경제생활과 연결된 경우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
하고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학교 밖 경제생활과 학교 안 교육
83)  경제교과를 선택하는 학생이 감소하고 학교 현장에서 경제수업이 축소되고 있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선택과목별 지원자 현황을 보면, 경제과목을 선택하여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학생의 수는 전체 사회탐구 지원 인원 606,075명의 2.2%인 
6,675명이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
84)  청소년들은 주로 인터넷의 정보를 통해 경제현상을 접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출처
도 모르는 특정인의 관점을 그대로 수용하기도 하였고,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비판 
없이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또한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 이익의 관점에 입각해 고
민하는 기회를 가지기 어려웠다. 
85)  ‘경제수업이 존재한다.’는 의미에 대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
서 경제수업 시수가 계획되어 있고, 경제교사가 존재하며, 경제 교과서로 수업활동이 
이루어진 것을 경제수업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내러티브 탐구는 실제 세
계가 아닌 연구 참여자가 내러티브를 통해 재현한 세계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 안에서 경제수업은 부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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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맞닿아 있을 때 청소년들은 직업과 소득, 미래 경제생활, 직업인으로
서의 자질과 태도 등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르
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은 노동권, 노동법과 같은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경제 지식을 배우고 싶어 했다. 소비의 경험이 거의 없던 저소득가
정 청소년이 대학 진학 이후 용돈쓰기를 통해 경제생활을 비로소 시작했
다고 여겼다. 삶과 연결되지 않는 내용 및 교수방식의 경제수업에서 청소
년들은 어떠한 메시지도 형성하기 어려웠다.
둘째, 학교 현장 진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시사한다. 학교 현장
의 진로교육은 일회적·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학생들은 진로체험 활동
을 통해 의미 있는 예비 직업사회화 메시지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진로상
담에 있어서 담임교사는 짧은 시간(5~10분 정도)에 입시 정보를 제공하
는 제한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진로상담교사와 같은 전문인의 역할과 조
력은 내러티브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사와의 진로상담
이나 진로검사 결과가 진로 의사결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
다. 진로체험은 양적 측면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
다. 참여자들은 5~6가지 진로체험 프로그램 중에서 관심 분야를 찾기 힘
들었다고 말했다. 질적 측면에서도 VAS 메시지를 형성할 만한 의미 있는 
교육활동 즉, 배움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학탐방은 물리적·표면적 방
문과 접촉에 그쳤고, 사회복지사 진로체험은 휠체어 밀기였다. 청소년들
은 정보 전달식의 진로강연을 비판하였다.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진로교
육’이라는 현상은 존재했으나, 청소년에게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못했
다. 청소년들은 현장에서 실제 종사하는 직업인의 목소리와 직업생활 이
야기를 요구했다. 
⑵ 사회과교육과 학교에의 시사점 
: 탈주적 인간상, 배움 중심 학교 문화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학교와 교
육의 위기, 수업의 위기를 확인하였다. 특히 경제수업의 경험이 언급조차 
되지 않는 이 상황이 경제교육의 위기임을 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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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 교육방법의 문제를 넘어서는 더 본질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제교육은 합리적 경제인이라는 
인간상을 제시하고 이에 부합하는 시민을 기르는 데 주력하였다. ‘합리
성’의 개념이 다양해지고, 혹은 비판받는 상황 속에서도 경제교육은 기
존의 전제와 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이제 ‘경
제수업’은 학교와 교육의 공간 그 어디에도, 어떤 형태로도 존재하지 않
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더 이상 근대적 경제인, 주류경제학 중심 
경제수업이 학생들의 삶에 뿌리내릴 수 없고,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설 자
리를 잃었으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죽어가는 교과영역임을 고통스럽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 누구에게도 아픔을 주지 않는 사유, 사유하는 자에게도 그 밖의 
다른 이들에게도 일체 고통을 주지 않는 사유는 도대체 사유일 수 있
는가?(Deleuze, 1994/2004: 303)
이에 연구자는 사회과교육의 새로운 인간상으로서 ‘탈주의 인간상’을 
제안하고자 하며, 더불어 경제시민의 재개념화가 필요함을 주장하는 바이
다. 탈주의 본질은 자유로움이다. 특정한 사고방식, 이데올로기, 하나의 
고정된 정체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유랑하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사고와 모든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의
미한다. 따라서 탈주의 인간상은 새로운 사유방식으로의 변화를 요구한
다. 
들뢰즈는 수목형 사유방식과 대별되는 리좀적(rhizome) 사유방식을 제
안한 바 있다. 리좀적 사유방식 안에서 우리 삶을 바라보면, 사회가 보다 
유동적으로 인식되며, 개인의 배움이 경직된 선을 따라 형성되지 않는다
는 시각을 갖게 된다. 학생들은 모든 것에 질문할 수 있고, 경제시민이나 
직업인이 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길과 낯선 길을 창조할 수 있다. 경제
교육이라는 영토화에 저항하는 탈주는 교사, 학생, 교육행정가, 경제교육
연구자 모두에게 요구된다. 고정되고 억압된 틀에서 탈주하여 변화를 생
성하는 교사와 학생은 경제수업과 사회과교육의 새로운 흐름을 생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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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의 다양성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혁을 이끌어 낼 것
이다. 
이를 위해 학교는 ‘배움 중심 학교 문화’로 변혁해야 할 것이다. 리
좀적 사유방식을 지닌 탈주적 시민은 자발적 배움의 욕망을 억압하지 않
는 학교 문화 속에서 성장한다. 현재의 근대적 학교 문화 속에서는 자유
로운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담아내기 힘들다. 예를 들어, 대학 진학을 목
표로 하지 않는 한지민이 단순히 개인의 욕망과 흥미에 입각하여 학교에
서 연극부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탈영토화된 진로교
육과 수업활동의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 위한 누
군가의 동아리 활동은 입시제도라는 질서에 부합하기 위한 영토화된 방식
의 학교생활이다. 동아리 활동을 강화하는 계획에 의해, 혹은 자유학기를 
설정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배움과 탈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배움
이란 대상과의 만남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사건, 의미, 우연들에 
완전히 개방되어 다른 것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다(최승현, 2014: 59). 
학생의 신체적·정서적·지적 총체가 충분히 스며들고 머물 때 배움이 일
어날 수 있다. 학교 문화는 결과가 아닌 배움의 과정 그 자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교육과 직업세계를 위계적으로 연결 지으려는 선형적 사고를 
벗어나는 접근이 필요하다. 진로교육 또한 입시 준비가 아니라 자신의 진
로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는 과정과 직업의 의미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일과 노동, 직업에 대한 ‘배움’의 과정이 필요하
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교육과 진로체험은 목표와 
의도, 계획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직업교육기관 방문, 직업체험 프로
그램의 일차원적 이동과 단순한 접촉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음은 당연
하다. 학습자가 몰입하는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배움은 누군가의 의도나 
계획 가운데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사유를 강제하는 어떤 것과의 우
연적인 마주침’을 통해서이다(Deleuze, 1994: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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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교육정책 및 사회제도에의 시사점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예비 직업사회화 내러티브에는 다양한 사회제도
가 등장하였고, 이들의 행위와 실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첫째, 
학교제도, 교육제도 등이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삶을 제약하는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와 교육제도는 학생들의 다양
한 요구와 선택의 자유를 충족시키기에는 경직되어 있었다. 특히 농촌지
역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선택지는 더욱 협소
했다. 한지민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특성화 고등학교가 아닌 일반계 고등
학교에 진학하였다.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를 공유하
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활동을 찾기 어려
웠다. 김서연은 취업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으나 특성화 고등
학교 학생 집단에는 소속되고 싶지 않았다.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였으나 
중산층의 학생들과 같은 다양한 전공 선택의 자유는 없었다. 강은진은 학
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안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진로체험 활동을 찾
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민서는 금산의 학교에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
육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병렬적이고 수평적인 방법들을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86). 또
한 이 과정에서도 수도권과 도시지역에 비해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비
도시지역 학생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정책과 제도를 가다듬는 지속
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신뢰자본(trust capital)” 개념을 제안함으로써 사회제도가 사
회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학교-
노동 이행을 돕는 정책과 제도의 다양화는 저소득가정 청소년이 구조적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한지민이 방
황했던 이유는 수능제도 및 입시제도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지만, 단절된 
86)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일‧학습병행제도의 실시, 산업정보학교 등 학교 선택권을 다
양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제도에 있어서도 개방형/연합형 선택 교육
과정과 공동 교육과정의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 역시 도
시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제도 활용의 기회는 도시지역에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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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저소득가정 취업지원제도가 기회
를 다시 한 번 제공했기 때문이었다. 강은진은 성적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을 못 받게 될까봐 불안해하기도 하였으나, 간호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정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장학금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김서연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자격증 제도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
자들의 학교성적은 낮았으나 대학 진학을 통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었
던 이유는 농어촌전형과 면접전형 등 다양한 수시입학제도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사회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새로운 직업영역과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안과 밖을 유연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들의 
수평적 접속과 연대를 확대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3) 연구의 한계
Ⅲ장의 연구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밝혔듯이, 연구 참여자 모집 결과에 
따라 연구자는 연구 설계를 구체화해 나갔고,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자의 
지역과 성별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 결과 선정된 연구 참여자 4명
은 모두 여성 청소년이었다. 따라서 VAS 메시지가 ‘여성 청소년’의 경
우로 한정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 텍스트 분석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에 주목하지 않았다. 성역할 사회화가 비교적 
이른 시기인 아동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후기 청소년인 연구 참
여자들의 예비 직업사회화 내러티브에는 젠더와 관련된 사회화 메시지 형
성을 뚜렷하게 찾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러티브 곳곳에서 성역할과 관련된 VAS 메시지가 
형성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의 학교에서는 여자 고등
학교라는 특성 상 보건계통의 전공을 선호하는 문화가 있었다. 한지민의 
아버지는 미용사가 ‘기가 센 직업’이라며 반대하였고, 대신 간호조무
사, 사회복지사와 같은 직업을 권유하였다. 김서연의 담임교사는 사학과
보다 물리치료학과 진학을 권유했고, 명절 때 모인 친척들도 김서연의 물
리치료학과 진학을 지지하였다. 김민서는 의사라는 직업이 여성으로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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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이 높지 않으나, 회사원이라는 직업은 여성으로서 승진에 어려움이 있
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여러 진로이론들은 성별이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여 왔
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 진로활동 어려움에 주목한 연구들이 하나의 연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Gottfredson(1981)의 제한-타협이론은 아동
이 수용 가능한 직업의 한계를 설정하는 진로 타협 과정에서 성역할에 맞
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주장하였다(황매향, 2007: 31). Hackett
과 Betz(1981)는 여학생이 전통적으로 남성의 직업으로 여겨졌던 직업
을 선택하기 꺼리는 이유가 그러한 영역에서의 자신의 능력을 낮게 인지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stin(1984)은 여성에게 불리한 현실의 
기회구조가 여성의 직업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청
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에서 ‘여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나, 여성 
청소년이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독특한 예비 직업사회화 과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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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참여자 모집 설명서(배부용)
연구 참여자 모집 설명서
1. 연구 목적 :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직업사회화 이해’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직업을 찾아가는 삶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직업사회화를 이해한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교육 및 경제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2. 연구 방법 : 내러티브 탐구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경험과 생각)를 바탕으로 수행되는 연구방법입니다.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 이야기를 자유롭고 풍성하게 해 주시고, 연구자와 함께 이야
기를 구성해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부모님의 직업생활, 나의 진로와 직업 결정에 영향을 준 사람들(교사, 친구 등), 직업교육 
체험에 대한 이야기, 아르바이트 경험, 학교 경제시간의 경험, 학교 진로지도의 경험 등
3. 참여자 조건
∙ 18세~2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 직업의 세계에 들어가기까지의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풍부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
∙ 자신의 가정이 저소득가정이라고 생각하는 분 
안녕하세요. 서울대 박사과정 연구원(010-○○○○-○○○○)입니다.
박사학위논문으로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직업사회화 이해’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자발적 연구 참여자를 모집 합니다. 
예> 다음 중 하나의 경우라도 해당되는 분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던 가정
-한 부모 가정(부모님의 이혼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청소년)
-조손가정(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청소년)
-경제적으로 궁핍했고 저소득층이라고 느끼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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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참여 방법
∙인터뷰 : 총 5회, 1회당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소요 예정, 일주일에 1회씩 총 5주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인터뷰의 내용은 녹음하게 됩니다.
∙장소 및 시간 : 연구 참여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정해질 것임(예> 카페 등)
∙면담료 : 면담 시 다과 및 식사비를 연구자가 지급하며, 면담 1회에 ○원을 지급한다. 
(추가 면담이 필요할 경우 2회까지 요청할 수 있으며, 1회당 ○원을 추가로 지급)
5. 연구 윤리 규정
∙사생활 침해 금지 : 연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연구 참여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연구 참여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비밀 보장 
- 연구 참여자의 정보는 공개되지 아니하며,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 면담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참여자가 요청할 경우 면담내용을 일부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 녹음 내용이 유출 되지 않도록 전사 작업은 연구자가 직접하며, 참여자의 이름은 즉시 
코드로 전환하여 기록합니다. 
- 관련 문건은 개인 컴퓨터의 비밀번호 파일 저장, 열쇠가 있는 개인 문서함 사용을 통
해 보안에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연구의 철회 가능 
- 연구는 언제든지 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중단 시 면담료는 1회당 ○원씩 계산하여 지급함, 기존의 연구 자료는 폐기처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함)
- 연구 참여로 인한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다. 
- 연구 참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를 것이며,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연구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 02-880-5153
연구책임자 :******@naver.com /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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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담정리표의 예시
3. 면담질문지 준비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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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담 후기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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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자 노트의 예시
 
6. 다양한 자료 수집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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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차 개방 코딩의 예시
8. 이야기 맵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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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cational Identity as a Line of Flight” 
and Its Implications on Economic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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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and labor are the essence of life and the foundation of 
human history and civilization; we earn income from work to 
support our economic activities. In today’s world where work is 
highly specialized, a ‘job’ or ‘vocation’ is an opportunity to 
work and produce something of value, and most start preparing 
themselves for their vocations from adolescence. Generally,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learnt during adolescence have 
continuous effects on our lifelong career path. Thus, it is 
imperative that adolescents obtain adequate knowledg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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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s of work in a society through social studies and economic 
education, and vocational anticipatory socialization(VAS) shall be 
the key to understanding how adolescents experience career 
development process.
When applying VAS approach,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wide gaps in the life experience of different social classes, 
groups and backgrounds. We can expect that adolescents from 
wealthy families would have a different career development 
compared to those from poor ones, and that such difference 
would cause gaps in social status and income levels and 
ultimately, social inequality. In fact, most late adolescents from 
poor backgrounds experience various difficulties in starting their 
career and achieving accomplishments.
In this paper, I explored how adolescents from low-income 
families experience VAS and what the findings mean; based on 
the findings, I assessed implications on economic education, 
looking for educational and policy solutions to help socially 
marginalized adolescents’ school-to-work transition. I believe 
this paper would provide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establishing 
the future direction of practical, life-long and capacity-building 
education on the subject of ‘vocation’ ; also, the considerations 
in this paper would also serve as a theoretical guideline for 
curriculum-based career education in future.
The objectives of this paper are achieved by answering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how do the participants form VAS 
narratives? Second, how should we interpret the participants’ 
VAS? Third, what implications do our findings have on economic 
education?
In this paper, I used narrative inquiry as a research approach, 
where the participants share their own experience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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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and the researcher analyzes how they interpret and 
reconstruct such experience in their narratives. For the purpose 
of research, I selected four young students from low-income 
families living in Geumsan County, i.e., non-metropolitan and 
non-urban region, based on certain selection criteria and process.
According to my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participants 
formed VAS narratives from their early childhood to their student 
period, career-searching period and the period after high school 
graduation. Their narratives were full of VAS messages of 
various kinds; for instance, their VAS messages were shaped by 
their parents who have non-regular jobs or do manual labor, by 
the experience of parents’ divorce and changes to family 
relationships, by the experience at student clubs, classes and 
schools with constant pressures to pursue higher education, by 
the realization arising from their attempts to leave Geumsan 
County, and by the first-hand experience of pros and cons of the 
internet space. The four participants’ career stories were all 
different; Ji-min Han was able to resume her career thanks to 
the government’s career support system, while Seo-yeon Kim 
had to give up her dream of becoming a historian and started 
learning physical therapy at university; Eun-jin Kang pursued 
nursing at university because she believed higher education would 
provide a better career than being a nurse assistant, which was 
her mother’s job; Min-seo Kim wanted a career that would 
guarantee people’s recognition and movement to the upper social 
ranks.
The narratives from the four participants provided insights 
into how adolescents shaped VAS. First, their narratives showed 
each adolescent shaped his or her individual VAS messages by 
interacting with diverse socialization sources such as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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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 educational institutions(e.g., schools), communities, 
part-time jobs, the internet, etc. At times, such socialization 
sources acted as a structural barrier that gave them socially 
conventional ideas, yet they rarely accepted those ideas but 
instead rejected, reinterpreted or accepted them in a new way. I 
explained such behaviors under the concepts of “self-message 
making”, “self-spacing” and “self-socializing.”  
Second, adolescents took practical actions, i.e., made career 
choices, based on their structural and individual VAS messages. 
Adolescents’ career choice was driven by their “career desire” 
embedded in their narratives, while at the same time, anxiety and 
the lack of “trust capital” stood in the way of career choice. 
According to my research, adolescents made career stories on 
the subject of career choice, in which I discovered their internal 
and external life conditions (e.g., coming from rural households 
and low-income family backgrounds) resulted in a discontinuity of 
career identity. However, in the course of overcoming career 
interruptions and recovering their identity, their vocational identity 
tended to become more specific and precise.
My research showed that adolescents from low-income 
families formed their “vocational identity of adolescents” 
through VAS process. I interpreted the participants’ vocational 
identity as “vocational identity as a Line of Flight”, meaning 
that they formed vocational identity in a way to resist to and 
overcome social oppressions and restrictions. I used the term 
‘Flight,’ which is borrowed from Gilles Deleuze to explain the 
concept of a line of flight and deterritorialization. By definition, 
flight means a nomadic flow of desire in which the subject wishes 
to escape limitations of the established social structures, orders 
and systems and to make connections to new objects.
- 323 -
These adolescents repeatedly formed VAS messages, chose 
their careers based on “career desire”, and made efforts to 
overcome their given status and social group through the force of 
becoming(devenir); by seeking their own vocation, they were 
taking steps to ‘escape from Geumsan County’ and to ‘have 
better lives than those of their parents.’ The participants 
responded and reacted to their surrounding society and structure, 
resisting to and taking flight from them, and in the process, made 
small changes in their lives through means of career.
This paper provides theoretical, methodological and practical 
significance as follows. First, it sheds new light on how late 
adolescents make a school-to-work transition, and I believe this 
would promote further discussion on how our economic education 
should focus on teaching ‘work and vocation’ and the roles of 
vocation. Second, this paper applies a few concepts such as 
“career desire” and “trust capital” in explaining the career 
choice of adolescents, providing long-term and comprehensive 
insights into individual career choice. Third, this paper uses a 
post-modern analysis in exploring socialization and identity 
formation; instead of focusing on how people deliver messages 
(i.e., how people discover their identity), I examined how people 
‘form’ their messages by using a paradigm-shifting approach. 
Fourth, this paper provides how educational inequality may be 
improved from the perspective of spaces, how the opportunities 
and limitations of social institutions may be addressed, by pointing 
out the lack of economic lessons at schools, the weakness of 
current career education, possible solutions to such problems, etc. 
Fifth, this paper suggests people who pursue ‘flight(fuite)’ as a 
new ideal in social studies and economic education. In future, the 
educational community shall take a rhizomatic approach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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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ing the curriculum, contents and methodology of economic 
education and seek transformation to a more learning-focused 
education.
Keywords : economic education, vocational anticipatory socialization, 
vocational identity of adolescents, career desire, trust capital, 
vocational identity as a Line of Flight, adolescents from low-income 
families.
Student Number : 2007-30397
